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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역사를 사건이나 제도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 역사는 살아 있

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다. 제도나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읽으면

그시대를살았던인간의삶을놓치게된다. 인간의활동상이비교적많

이남아있는한국현대사는어느시기보다인물연구를지향할필요가

있다. 최근저자는광주 3 1운동과사회주의운동을이끈인물1), 독립운

동에뛰어들었다가해방후교사가된인물들을다룬전기물2)을잇달아

펴내 인물 중심으로 광주 전남 현대사를 파악하려 하였다.3) 이는 역사

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를 다룬 평전이다. 1929년 11

월 3일, 12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광주학생운동은, 광주고보 학생

이경채가 1928년 4월식민지배체제를비판하는유인물살포로부터비롯

되었다. 이때 폭발된항쟁의에너지는 해방그날까지쉼 없이이어졌다. 

항일운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삐라사건으로투옥되었다가출옥하자마자그는, 1929년 11월 12일일

어난 2차 학생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꾀하다 구속되었던 그는,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를중심으로독립운동을하였다. 빛나는그의독립운동가운데남경의열

 1) 박해현, 2020, 독립운동사 의사 김범수 연구(도서출판 선인) 및 2022, 강석봉 평
전(다큐디자인)

 2)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도서출판 다컴)

 3) 최근 5 18민중항쟁에 참여한 시민군 기동타격대 31인의 생애사를 다룬 1980.05.27. 
도청의마지막을지킨사람들도인물중심으로현대사를파악하려한시도라하겠
다. (박해현 이윤정, 1980.05.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사람들 2022, 5 18민주화운
동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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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가입하여 무장독립전쟁의 토대를 구축하고, 임시정부가 중국국민

당과연대하는외교적인방법을모색한점은독립운동의새로운방력이

라하겠다. 특히그는중국군장교가되어일본군과치열한전투를치렀

고, 조선의용대가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

한 중연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이경채는 무장투쟁론 외교론을 함

께 실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  

 

時 空을초월하여전개된그의삶은, 독립운동사를구조적으로이해하

는데중요하다. 하지만아직변변한연구논문이나연구서하나없는실

정이다.4) 다만이경채가생전에남겨놓은 ‘투쟁경력’이라는 10쪽안팎의

자필소개서가있어그의제반독립운동을살피는데도움을준다. 이를

토대로여기저기흩어져있는조각들을엮어그의빛나는삶을유기적으

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경채를 일본의 밀정으로

의심하는 증언도발견되었다. 개인의 증언을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본서의 집필은, 한국학호남진흥원천득염원장의격려와지원이 있었

기에가능하였다. 거듭감사함을표한다. 이경채의 3남용립의증언또한

큰 도움이되었다. 아울러 전남대출판문화원의송미숙 과장의 수고로움

에도 고마움을전한다. 초당대학교 박종구총장님께서는 저자에게 강의

기회를 주시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사

관련 얘기를 해주었던 저자의 노부모는, 본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하지만부친께서는안타깝게도본서의출판을보지못한채지난달하늘

의별이되었다. 본서집필중에 “노트북가지고내옆에서일해라” 하며

입원 중에도 장남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아버님 목소리가 생생하다. 

2023.  2. 

저자

 4)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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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립운동의 귀재 탄생

 

1. 의향을 빛낸 필문･동암 후예 

이경채는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한림공(翰林公) 단사동파(丹沙洞派) 

30세손이다. 광산이씨는광주(光州) 이씨라고하는데, 경기도광주(廣州)

를본향으로하는광주(廣州) 이씨와혼동하기도한다. 한인물을연구하

는데에가계(家系)를밝히는작업은중요하다. 가계분석은인물의성격

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광산을본관으로하는이씨시조는태봉왕국국왕궁예의큰아들신

검의후손이종금이라는설과고려말광주호족출신이정이라는설이

있다. 현재는이정을시조로하고있는것같다. 이정의 7대손으로고려

말에 현달한 이순백 숙백 승백 3형제 대에 이르러 상서공파 한림공파

제학공파로 분파되었다. 1856년 철종 7년 광주 증심사 선당에서 족보인

병진대동보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상서공 순백, 한림공 숙백, 제학공

승백 삼조(三祖)의 후손을 모두 등재한 광산 이씨 유일의 대동보이다. 

광산이씨가운데순백을일세(一世)로한상서공파가널리알려져있

다. 상서공파는 5세인 이선제 때 이르러 다섯 명의 아들(원자를 돌림자

로 하여 五元으로 불림)이 5개 지파로 분가하였다. 

둘째아들인숙백의한림공파문중에서는단종이폐위되고세조가즉

위하자이를개탄하여경북고령군고곡동으로은거하여학문에정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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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근생(根生)이 유명하다. 근생의 결기 있는 행동은, 불의에 맞선 광

산이씨가문의표상으로후손에게전하고있다. 한림공파는장성파, 봉

연파, 영남파, 칠곡파, 성주파, 단사동파, 합천파로 분화되어갔다.1) 

광산이씨는 1세(世) 조부터 10세(世) 조까지문과에연이어급제한명

문가문이었다. 강진수암서원2)과화순오현당3)에배향된 ‘광산이씨오

현(五賢)’이라 부른 ‘필문 선제, 청시당 조원, 이소재(履素齋) 중호, 동암

발(중호차남), 남계길(중호 3남) 등이가문과지역을빛내고있다. 지금

도 매년 지역 유림과 후손들이 제향하고 있다.

조선건국초대표적성리학자인필문이선제(1390–1454)는광주전

남광산이씨를대표하고있다. 조선초문신으로강원도관찰사와예문

관 제학을 지낸 이선제는 권근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그는 태종실록

및고려사, 고려사절요등조선초대표적관찬역사서의편찬에참여한

공으로 ‘경창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이선제는, 유명한 광주 남구 양과동 향약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1430년(세종 12년) 광주사람 노흥준이 광주목사 신보안(辛保

安)을 구타하여 광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이선제

는향약을입안해향풍교정을도모하여 1451년(문종원년) 광주목읍호

(邑號)가 복구되도록 하였다. 이선제가 제정한 향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라고한다. 이와같은공으로부조묘(不祧廟 불천위)4)를명하였고, 

그의 호를 본 따 광주광역시에서 ‘필문로5)’라는 도로명을 제정하였다. 

 1) 김형주, 2019, 빛고을 광주문화
 2) 수암서원은 1820년에 창건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9년 원우(院宇)를 복설하였다. 

 3) 1868년 5현을배향하는수암서원이훼철되자 1896년문중에서 5현을배향하는오현
당을 이곳에 지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구만산길 34(원산동)에 위치하며,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7호
(1990.11.15. 지정)이다.

 5) 광주유림들이필문공현창사업추진위원회를만들고필문로지정에관한청원문을
1987년 2월에제출하여 1988년 12월 28일자로지정되었다. 남광주 사거리에서 교육
대학을 지나 서방 사거리(3.8km)까지의 도로명이다. 



제1장 독립운동의 귀재 탄생  15

그런데광산구대촌면만산동입구에필문이직접심으면서 “우리자

손들의흥망성쇠가이나무와함께할것”이라하였다는수령 600년되는

왕버드나무가 있다. 문중에서 문 무과에 급제한 이가있으면 선조의 묘

에 고유제를 지내고 돌아와 왕버드 나무에 북을 걸고 삼현육각을 울려

축하연을 베풀었다 하여 ‘괘고정수(掛鼓亭樹)’라고 불렀다.6) 

여기에는전설이하나있다. 기축옥사이후이나무가말라죽어없애

려고불을피웠으나타지아니하므로구멍에다다른나무한그루를심

었더니 200여년간말라죽었던나무가다른나무와함께살아나완전히

옛모습을되찾으니광산이씨전성기가도래할것이라고세인들이말하

였다 한다. ‘괘고정수’는 광산 이씨 후손들에게는 마치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였다. 

필문을잇는광산이씨를대표하는인물로동암(東巖) 이발(1544 중종

39-1589 선조22)이 있다. 이발은 이선제의 다섯째 아들 이형원의 후손

으로, 선조 때 대사간을 역임한 동인의 영수(領袖)였다. 그는 1589년 정

여립사건으로유명한기축옥사때장살(杖殺)되었다. 이사건으로죽임

을당한사람들이 1천여명에달할정도로우리나라역사상가장참혹한

옥사였다. 심지어세상을떠난지 150년이지난이선제의작위까지박탈

하고, 이발의 82세의 노모와 여덟 살 어린 아들도 함께 죽이는 등 동인

(東人)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삼족을 멸하였다. 

이 사건은, 광산 이씨를 비롯한 우리 지역 사림의 희생을 불러 호남

사림의몰락의계기가되었다. 광산이씨는동인공격에앞장을선송강

정철에게깊은한을가져제사음식을준비하며고기를칼로다질때 ‘정

철’, ‘정철’ 하며 감정의 응어리를 삼켰다 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따라 집 가까이 있는 필문의 부조묘를 참배하

고, 양과동 향약의식에 참석한 이경채는 대사간을 지낸 이발의 꼿꼿한

기개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채가 어려서부터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대쪽같은성격을지녔다는 3남용립의얘기는이를말해준다.

 6) 광주남구문화원, 2021, 광주남구 마을(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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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한 송정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이되는 송정면 명칭은, 1914년행

정구역통폐합이이루어지면서생겼다. 구한말고내상면에고상리, 용보

리와소지면송정리가있었는데, 1914년 4월 1일송정, 월촌, 신덕, 선암, 

신촌을합병하여송정면이관할하도록하였다.7) 고내상마을과용보마

을은 원래 고내상면 관할이었다. 

19세기 후반 개항을 전후하여 풍부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수운 교

통이발달한고내상면에외지인유입이촉진되어새로운마을이형성되

었는데, 동부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경채의 조부도 이 무렵 이곳으

로 이주하였다.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영산강 수계의 주요한 뱃길에 있는 고

내상면에도영향을끼쳤다. 강화도조약체결을전후한한 일양국의무

역량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 전인 1873년부터 1875년에 이르기까지 수출입의 규모는 각각 5

만원∼6만원이었고, 3년간양국무역은매년거의답보상태였다. 하지

만개항이되자수출입이급격히늘어나매년무역량의증가율이 2배에

서 3배로 늘어났다. 개항 직전인 1875년과 개항 직후인 1881년 두 해를

비교해보면, 대일 수출은 52,300여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수출품

대부분은 미곡이었다. 공업화 과정에서 농토가잠식당하여 쌀 생산력이

떨어진일본은부족분을조선으로부터수입하였다. 이로인해쌀값이폭

등한조선백성들의삶이힘들어졌다. 1882년발생한임오민란의배경이

다. 영산강 하구에는 일본으로 쌀 수출이 이루어졌던 항구들이 많았다. 

 7) 송정동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송정면송정리, 1937년 송정면이 확대되어 광산군송정읍 송정리가 되고, 1986년 11
월 1일송정읍이송정시로승격되면서송정동은원동(元洞)이되고, 원1동, 동부, 상
전, 고내상, 용보를 포함하여 중앙동 신설, 1988년 5월 1일 송정동 호칭 개시(원동
→ 송정1동, 송정2동 → 중앙동), 1989년 3월 12일 중앙동을 송정 2동 개칭하였다. 
참고로 1980년 발행된 광주시사에 고내상면을 ‘현 광산군 송정읍 동부’라 하였고, 
소지면을 ‘현 광산군 송정읍 중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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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항전후의 대일 무역8)                                     (단위 : 圓)

동아시아최대의곡창지대로알려져있었던광주신창동에는, 마한시

기에왜상인들이쌀을수입한흔적이남아있다. 신창동과인접한곳에

있는동부마을은, 곡창지대에다극락강수로를통해쌀이수출되는항구

기능도 하였다. 이곳이 개항 후 미곡상들이 몰려들며 새로운 시가지로

변모하게된배경이다. 동부마을이 ‘시가지로조성된최초의마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1896년관찰부가나주에서광주로옮겨온이후, 광주는전라남도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새롭게조정된 1914년 무렵

광주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78%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중심의광주산업구조는이미 1905년을사늑약체결이후부터급

속히 변화되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에는 그와 관련된

군대 경찰 행정기구가들어서기시작했다. 광주면에는전라남도청을비

롯하여 경무부, 헌병대 본부, 수비대, 자혜의원(전남대 병원 전신), 잠업

전습소 등의 식민지 통치기구가 들어섰다.9) 

 8) 자료 : 러시아 대장성 ‘한국지’ ; 광주시사, 1980, 재인용. 

 9) 박선홍, 1994, 광주1백년

구분 연도 대일수출 대일수입 합계

개항 전

1873년

1874년

1875년

1876년

52,382

55,935

59,787

82,572

59,664

57,522

68,930

81,374

112,046

113,457

128,717

163,946

합계 250,676 267,490 518,166

개항 후

1877.7-1878.6

1877.7-1878.12

1879

1880

1882.1-1882.6

228,554

142,618

566,953

978,013

742,562

119,539

154,707

677,061

1,373,672

897,225

348,093

297,325

1,244,0414

2,351,685

1,639,787

합계 4,603.431 5,104,863 9,7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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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1월 목포–대전을 연결한 호남선 철도의 주 정거장으로 송정

역이 신설되면서 송정면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10) 

광주시내사람들은송정역을이용하기위해서는 30리길을걷거나승용

차나 우마차를 이용하였다. 광주–송정을 연결하는 12km 철로 부설은

1922년 7월의일이었다.11) 송정역을중심으로한철도망이완성되고, 광

주군과목포, 광주면과담양 화순군을연결하는도로건설등식민지수

탈을 위한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광주의 경제 구조는 재편성되었다. 

광주군과인근담양 화순등에서산출된농산물특히쌀과면화는, 광

주면으로집적되어도로를이용하여송정리로옮겨진다음철도를통해

목포항으로운송되었다. 당시광주천변에형성된정기시장인큰장과작

은장의대부분거래품목이미곡류와면화였다고하는사실은이를짐

작하게한다.12) 목포항을통해들어온소비재수입품은수출품과반대의

경로를 통해 내륙으로 퍼져 나갔다. 곧 목포항이나 영산포를 통해 수입

된교역품이철로를통해송정역으로들어왔다. 그곳에서광주를비롯한

전남 곳곳으로 보내졌다. 송정역이 중요한 물산 유입 통로였다.13) 광주

면과 송정리 일대는 미곡상, 잡화상, 정미 도정업, 양조업, 운송업 등이

발달하였다. 다음의 <표 2>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0) 송정리역은호남선의구간중송정리- 나주간구간이 1913년 10월 1일부터영업을
시작하면서 개설되었다. 

11) 광주–송정간 철도는 민간철도회사인 전남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한 사찰인데, 몇 년
뒤 남조선철도주식회사로 흡수되었고, 1928년에는 국철로 바뀌어 총독부가 운영하
였다.

12) 광주시사, 1980.

13) 송정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 평동 본량 삼도 동곡 서창 하남 역세권의 인구가
호남선철도부설초기에 급증하여 1910년대 1만 5천 명이었던조선인 인구가 1920
년대 3만 명, 1924년 4만 5천 명, 1929년 5만 명, 1942년에는 7만 9천명으로 늘어났
다. 같은 시기 일본인은초기 5백여 명에서 1920년대천여명, 1930년대 1천 5백여
명, 1942년 1천 8백여 명에 달한다.(광산문화원, 2012, 광주송정역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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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산 집산 상황 (1916년)14)

광주面 産

광주부근 지방도달

송정리 경유 도달

영산포 경유 도달

물자 677

8,596

5,727

694

가격 85,035

644,291

595,723

 46,398

계 15,694t 1,371,447圓
 

물산의집결지가되면서송정역일대가시가지로형성되었다. 이때역

세권내에 들어선 주요 공장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이 도정공장

(1곳)과 주조장(1곳)이었다. 처음통계에잡혔을 때 1곳이었던 주조장이

1932년 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1931년까지 1곳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곳이 이경채의 부친 이성륜 등이 세운 서부주조장이었다. 

3. 일본인이 얼씬하지 못한 ‘동부마을’

이경채는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612번지에서 태어났다. 현재의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1동에해당하는곳이다. 1935년광주군에서광산

군으로행정구역이변경되고, 1937년면에서읍으로승격된후의주소이

다. 광산군으로편입되기이전주소는전남광주군송정면15) 송정리 6통

2호 612번지였다.16) 송정리에서 가장 빨리 시가지가 형성된 이곳은, 시

가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해방 후에 ‘동부마을’이라 불렀다. 

현재행정동인송정1동은, 원동마을, 동부마을, 상전마을, 고내상마

을, 용보마을등 5개전통마을로이루어졌다. 1879년간행된광주읍지

에나온광주군의 41개면가운데하나인고내상면이이들마을을관할

14) 광주시사, 1980.

15) 광산구의행정구역 변경은 여러 차례있었다. 1896년나주에있던관찰부가광주로
옮겨지면서 광산군은 나주군에서 광주군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935년 광산군의 명칭으로바뀌었다가 1986년 송정동이송정시로 광산군에서 독립
하였다. 그리고 곧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광산구로 편입되고 1995
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되었다. 

16) 이경채,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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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섯 마을 가운데 고내상 마을과 용보 마을이 최초 고내상면을

구성하였다. 원동마을, 동부마을, 상전마을은, 1896년송정리가나주군

에서 광주군으로 편입되고, 관찰부가 설치될 때 형성된 마을이었다. 

‘고내상면(古內廂面)’ 명칭의 유래는 이곳에 있었던 조선 초기 전라병

마 도절제사의 병영이 전남 강진 병영으로 옮겨가고 터만 남았다 하여

‘고내성(古內城)’이라부른데서비롯된다.17) 세종실록지리지에는병영
이석성(石城)이고둘레가 620보(步)라하였다. 지금의광주공항주변지

역이다. 아직도 성의 자취가 남아 있다. 

이곳에 병영을 둔 것은 주변이 평활해 교통이 원활하고, 넓고 기름진

들이형성되어있어군마를기르고군량을확보하는데편리하기때문이

었다. 그러다병영은태종 17년(1417년) 왜구의침공이잦은서남해안의

방어를 위해강진으로 이전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 고내상면은 ‘송정면’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다. 

‘고내상마을’은원래 16세기초안동권씨가들어오면서마을이형성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이곳에 공군비행장18)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는극락강과마을사이에넓은들녘이있는농촌마을로, 동쪽에농업용

수로 사용하던 ‘회오리 방죽’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대부분 농토가

공항 부지로 편입되고,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면모를

갖추었다. 

‘용보 마을’은 조선 초기 병영터가 있던 고내상리의 일부로서 한말까

지는고내상면에따른마을이라하여일명 ‘성내(城內)’라고불렀으나, 황

룡강에서 송정 평야로 흐르는 ‘봇도랑’이 마을 중앙으로 관통한다고 해

서 ‘용보(用洑)’라고 부르게되었다. 이곳에는 1700년대 초보성 선씨 선

해성이보성에서이곳으로옮겨와마을을이루었다고한다. 1964년광주

17) ‘내상(內廂)’이란 ‘지방에 주둔하는군단을일컫던옛말’로옛병영터란뜻도있다고
한다.(박선홍, 2012, 광주 1백년)

18) 1966년 2월 2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행장 부지로
대부분의 농지가 편입된 것은 이보다 몇 년 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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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이전해오기전까지는나주군남평읍으로가는큰길가의농촌으

로, 마을 남쪽에 ‘한새골(황새골)’이라는 넓은 들녘이 있었다. 한새골은

황새가 매년 이곳에 도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군 제1전투비

행단이 창설되고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일명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었으

나 1990년대이후미군이감축되고완전히떠나면서과거의번화한모습

은 거의 사라졌다. 

‘상전마을’은고내상리의일부로써, 한말까지고내상면에따른마을이

라 하여 ‘성동(城東)’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병영이 강진으로 옮겨간 후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일본인 양잠농가들이 뽕나무밭을 많이 조성하였

다하여 ‘상전(桑田)’이라는이름이 생겼다고한다. 마을주변에송정 5일

시장이 들어섰다. 

‘원동마을’은 송정 시가지 중 제일 먼저 형성된 동부마을(원2동)과 관

련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본정 5정목’ 또는 ‘원동’이라

부르다가 광복 후 송정리 5구가 되었다. 여기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

세기초지금의신역마을부근경전선철로변에경주정씨정은전이경

주에서이사오면서였다. 송정시가지중가장늦게개발된지역으로해

방 후에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동부 마을’은 송정시가지 중 가장먼저 형성된마을로 ‘원동’과 구분

하여 ‘원2동’이라 불렀는데, 송정 시가지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다 하

여 ‘동부’라고불렀다. 일제강점기에는송정면송정리 5구였다가광복이

후 분동되어 동부가 되었다. 이곳은 극락강이 가까이에 있는 넓은 평야

에다과거에영산강을따라화물을실어나르는해운의요충지로물산이

풍부하였다. 마을입향조는경주정씨로알려져있고, 그뒤로광산이씨

와 윤씨가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광산 이씨는 이경채의 집안을 말한

다. 이경채 부친은이곳에 이사온 후혼인을했다고 한다. 이경채 부친

성륜은 1888년생이므로 1900년전후에조부와함께이곳에정착한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1896년 나주에서 전라남도 관찰부가 옮겨오면서 광주와 수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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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의요지인송정지역도외지인들이본격적으로유입되는시기와

일치한다. 동부마을에 처음 들어온 광산 이씨는 곧 이경채 조부 때부터

였다고 생각한다. 이경채의 조부인 치정(致正)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천석군 지주로 알려진 이경채 부친의 재력 기반은 이 무렵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런데 송정면의 여러 마을 가운데 ‘동부 마을’이 일제강점기에는 일

본인이마을에입촌하는것을막아텃세가센마을로널리알려져있다. 

이렇게 ‘동부마을’이 ‘항일’의상징으로사람들에게알려지게된데는이

곳에 세력을 형성한 ‘광산 이씨’ 가문의 존재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많은 성씨 중에 광주, 전남을 본향으로 하는 대표적 성씨가

‘광산이씨’이다. ‘광산이씨’를역사적으로평가받게한대표적인인물로

필문이선제, 동암이발이있다. 특히당쟁의소용돌이에휘말려멸문의

피눈물을기억하는광산이씨후예들은어느가문보다투철한역사의식

이 있었다. 여기에 을사늑약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어

등산의의병등의빛나는항일의역사를체득하고있었다. 당시일부지

주자본이나상공업자본이일제와타협을꾀하였을때광산이씨가문

은이와결연히맞섰다. 광산이씨가문이마을의여론을장악한동부마

을에 일본인이 얼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 동부 마을의 어린 학생 이경채가 역사의 물줄

기를바꾼항쟁을주도한것은우연이아니다. 특히바로이웃하는같은

송정면 선암리에서 3월 10일 광주 시위를 이은 3월 17일, 18일 대규모

만세시위가격렬하게일어난데는이지역에뿌리깊게형성된항일정

서와 관련이 깊다. 

4. 어등산 의병의 피눈물과 이경채

1910년 4월 6일이경채가태어나고얼마안 있어 1910년 8월 29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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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피탈되었다. 그가 태어난 순간 식민지의 한이 그의 의식을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영산강을 붉게 물들인 어등산 의병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태어난 송정리는 한말 호남 의병의 위대한 격전지

였다. 광산구 관내에서 한말 의병유적은 전투지 11곳, 순국지 3곳, 무기

제조처 1곳 등 41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산 지역 전체가 의병과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전장터였다.

대표적으로 1908년 4월 25일일본군경과 6시간에걸친대혈전끝에김

태원, 송석래의병장등 14명의의병이장렬하게전사를한어등산이바로

지척에 있다.19) 

“그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대장부 남아가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하여서는 안 된다. 또 적이 사방에서 총을 쏘는데 어찌 도망할 길이

있겠는가.”

일본군경의기습을받은의병들이당황하자이들을독려하면서의병

대장김태원이한말이다. 이보다앞서 1908년 2월 2일설날아침, ‘의병

잡는 귀신’ 요시다가 이끄는 일본군 광주수비대가 담양 무동촌 마을을

습격하였다. 일본 군경은 의병을 잡기 위해 10개 부대를 편성하여 토벌

작전을전개하고있었다. 일본수비대가끈질기게추격한의병부대는고

창문수사전투, 영광법성포전투등수많은곳에서일본군경을격파한

최강 김태원 의병부대였다. 

일본 군경의 기습 공격에도 김태원은 당황하지 않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전투에서일본군 2명사살, 2명중상이라는쾌거를거두

었다. 

 

19) 박해현, 2019, 한말전남의병(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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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병장의 은신처 어등산 토굴

무동촌에서 광주수비대를 격파한 김태

원 의병부대는, 장성 토천(토물) 전투에서

일본군 30여명을살상하는대승을거두었

다. 일제는 김태원 의병부대를 잡기 위해

제2특설순사대를 편성하고, 광주수비대와

헌병까지출동시켰다. 1908년 3월 29일동

생김율이송정리에서일본군에붙잡혀광

주 감옥에 수감되었다. 형인 김태원은 박

산마을뒤어등산에서전투중입은상처를치료하며일본수비대를공

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곳에 김태원 의병부대의 주둔 사실을 눈

치를 챈 일본군이 4월 25일 포위망을 구축하여 공격해 왔다. 김태원 의

병부대는 일본군과 3시간 넘는 대전투를 치렀다. 한말의병사를 빛낸 유

명한 어등산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김태원을 포함한 의병 23명 전원이 전사하였다. 전사자

중에는 김태원 의병부대의 중군장으로 활약한 송석래 의병장도 포함되

어있다. 나주의한학자로전재산을내어수십명의의병부대를결성한

송석래 의병장 휴대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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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중군장의 직책을 맡아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는 사냥도 잘하여 명사수로 소문났다고 한다. 영광의 굴수산

전투에서일본군장교 2명이포함된일본군수십명을사살하는전과를

포함하여김태원과더불어전남의서남부일대를누비며의병전쟁을치

렀다. 

김태원의 얼굴을 알지 못한 일본군은, 이튿날 동생 김율을 통해 형의

시신을 확인하고, 아우도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다. 김태원 의병부대가

장렬한최후를맞이한후, 조경환 오성술 전해산등이뒤를이어어등산

을 무대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어등산을 빛낸 조경환 의병장 

김태원의병부대와함께어등산을무대

로활동을한조경환의병장이있다. 광산

군 서방면 신안리 출신인 그는, 어등산에

서 김태원이 전사하자 흩어진 병사를 재

편성하여광산흑석동에서순사부장정득

주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적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50명 규모의 조경환 의

병대는나주다시면원동에서함평주둔일본군경과전투를치렀고, 송

정리에서심남일 전해산 김기순이이끄는연합의병부대와함께일본헌

병대와 전투를 치렀다. 

“하늘이 거듭 푸르고, 달빛 밝으니, 못된 귀신 되어서라도 왜적을 섬

멸하리. 섬나라 오랑캐를 멸하지 않으면 죽어 혼백일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어등산에서순국한조경환(1876-1909) 의병장이남긴시의한구절이

다. 조경환은 1907년 ‘불원복(不遠復)’으로유명한고광순의병장이지리

조경환 의병장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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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연곡사에서 순국하자 그를 추모하는 글을 지었다. 

“백발이되어서도충성스런마음으로의로운깃발세웠건만/ 홀연불

어오는북풍에무궁화꽃떨어지네/ 광산모임약속있으나어디로다갔

는지/ 등불 앞에 잠들지 못한 나 홀로 슬퍼한다네/ 당나라 장수 허원이

우리나라에다시 태어나/ 의로운 북소리 연곡사 골짜기 드높였건만/ 국

운이비색하여능히승전하지못했으니/ 서쪽바람에만장을쓸제눈물

만 가득하네”

 

조경환은 의병 전쟁에 나설 결심을 하였다. 1907년 12월 10일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좌익장, 선봉장을 맡은 그는 함평면(읍), 무동촌, 

장성낭월산, 영광월암산, 어등산등지에서수많은전투를치렀다. 김태

원 의병장 순국후 흩어진 의병부대를 재정비한 조경환 의병장은, 일본

군경과전투를치열한전투를치렀고, 때로는전해산의병부대와연합작

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9년 1월, 설을쇠기위하여의병들을고향으로돌려보낸조경환은, 

의병 50명을이끌고어등산에주둔하였다. 야마다소위가지휘하는일본

군은 (음) 1908. 12. 19 조경환 부대를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해 왔다. 

조경환을 비롯하여 20명 의병이 이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송정공원에는

그의 공을 기리는 의적비가 있다. 

본량 출신 이기손 의병장

송정리와 이웃한 광산 본량면 장등마을에서 태어난 이기손 역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의병장이다. 그는 광산삼도면에서 오준선으로부터 학

문을 배워 20세에 역리와 지리를 통달하였다. 1907년 군대 해산 후 800

여명의의병을규합한그는, 광산임곡용진산을중심으로의병활동을

전개하여여러차례일본군을격파하였다. 지형이유리하고군량미조달

이 쉬운 함평 석문산으로 본진을 옮겨 활동하던 그는, 1909년 일본군에

게 체포되었다. 압송 도중 탈출하여 충남 금산에서 은신하다 함경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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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만주, 그리고 연해주로 망명하

였다. 둘째 아들은 일본군에 붙잡혀

고문을 받다 옥중에서 사망했고, 부

인 또한 두 차례나 옥살이하였다. 

1915년 연해주에서 귀국한 후, 금

산에서 젊은이들에게 애국정신을 교

육하였고고종과순종을모신숭봉전

과어필각을건립하여민족정신을고

취하였다. 

이처럼 어등산을 중심으로 한 송

정리 일대는 대한제국의 의병부대가

일본군과치열한전투가치러진전장

터였다. 이경채가태어난 1910년까지도 송정면에서는의병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의유년시절의기억에어등산을중심으로치열한독립

전쟁을치른의병들의활약상은깊은충격과감동으로자리하고있었다. 

이기손 장군 기적비(송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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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족자본가 이성륜, 송정 천재를 낳다

1. 우애하기로 소문난 민족자본가 이성륜

어렸을 때 화순에서 송정으로 이사 온 이성륜은 천석군 지주였다. 이

성륜은 1888년생으로 치정의 장남이다. 그는 송정으로 이사 온 후 결혼

했다고하므로, 1900년전후한시기에이주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 치

정은수로교통과극락강관개를이용하기에편리한송정지역을주목하

였다. 특히 1896년 현재의 도청 격인 전라남도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

로 옮겨온 것도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도청이 광주로 옮겨오면서

광주면과더불어가장변모한곳이송정면이었다. 치정이새로이이거한

송정에서 대지주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군은서남부에비옥한평야지대를끼고있어서농업이주산업이

었다. 1910년대 중반 광주군에 거주하는 조선인 호수의 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26∼1927년 무렵 광주군의 경지 가운데 논의 76%, 

밭의 40%는 소작지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시기 전남의 평균치 61%, 

34%를훨씬상회하였다. 50정보이상을소유한대지주는주로광주면과

송정면에 거주하였다.1)

 1) 이애숙, 1995, 1920년대 광주지방의 민중운동 , 전남사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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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지주층이 대지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성 득량 양씨 사례를 통

해짐작할수있다. 양씨가의세거지였던보성득량박실마을은득량만

에 인접한 곳으로서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복내면 당촌리와 함께 보성

군의 ‘3대 명지(名地)’로 알려져 있다. 주변의 넓은 평야와 군두천, 송곡

천, 득량천의 수리(水利)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고, 인근

임야에서 풍부한임산물이 나왔으며, 해안에서는각종 해산물과 소금이

생산되었다. 가까운해창포를통해강진, 해남, 목포등지로의해운도원

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적절히 활용한 양씨 가문은 막대한 재력을 축

적하였다.2) 지응현(池應鉉), 최선진(崔善鎭) 등 1920년대 광주를 대표한

지주들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였다. 

한편광주가도청소재지가되면서광주와송정리를중심으로상업과

무역이발달함에따라조선인지주자본이상공업자본으로빠른속도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력문제가

해결되면서큰공장도들어설수있었다. 지응현이나최선진처럼광주를

대표하는 지주들이 이름난 상업자본가로 성장하였다. 광주 3 1운동을

주도한김범수의아우인김언수도 1926년에형인김범수가세운남선의

원과 동일한 이름인 ‘남선양말공장’을 창업하였다. 남선양말공장은 1935

년 대표적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무등양말공장보다 10년 일찍 세워졌

던3) 대표적 민족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응현이나 최선진, 김언수가 광주면에서 지주 자본을 상업자본으로

변모시킨 대표적인인물이라면, 이경채의 부친인성륜은 송정면에서 지

주 자본을상업자본으로 변모시킨 대표적인물이었다. 성륜은 천석군으

 2) 한말 적지 않은 양반가들은 한말-일제하 전기간에 걸쳐 소작 경영, 자작경영, 염전
운용, 대우(貸牛) 경영, 고리대 운용, 과수원 경영, 주식소유, 은행 거래 등 치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였다.(홍성찬, 2011, 한말 일제하의 지주
제연구 : 보성양씨가의지주경영과그변동 , 동방학지114) 저자의증조부도보성
미력면도개리맞은편반룡리대지주로 500섬 지주였다. 토지는물론염전, 임야등
을 소유하였는데 토지 문서를 보면 1920년대 말 토지를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박선홍, 1994, 광주 1백년 및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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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문날정도로송정면을대표하는지주로이름이알려져있었다4). 이

성륜은, 그의부친치정이일군재산을더욱늘렸다. 이성륜이나치정모

두재산을늘리는과정에서고리대등사회적으로지탄받는수단은사용

하지 않았다.5) 

이성륜은토지자본을상공업에투자하여민족자본을축적하려하였

다. 송정면의대표적인지주자본가인이성륜은 ‘송정막걸리’ 회사를창업

하였다.6) ‘송정막걸리’는 ‘금봉(金鳳) 정종7)’과 함께 송정의 2대 ‘명주(名

酒)’의 하나로 유명하다.8)

송정 막걸리는 서부 주조장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말한다. 이 술은 맛

좋고향기짙기로유명해 30리밖광주시내사람들이일부러찾아올정

도였다. 이 주조장의 창업자는 전남도 평의원을 지낸 정순조, 송정읍장

장안섭, 그리고지역유지인이성륜으로, 송정면지역의명망가들이었다. 

이들가운데정순조와장안섭은도평의원과읍장을지냈다. 송정면이송

정읍으로 승격된 것이 1937년이니 막걸리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였을

 4) 이경채의 3남 이용립의 증언.

 5)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화순지부 결성에 앞장 선 조주순(독립운동가 김범수 큰
사위)의 부친도 지주 출신으로 주조장을 경영하여 재력을 축적한 화순의 대표적인
부호였지만 사채업을 하였다 한다. 일본 유학을 중퇴하고 귀국한 조주순은 사채업
을 하는 부친의재산 증식형태에 반발하여사채 문서를 모두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6) 이하 서술은 장재철, 2004, 송정의 2대 명주 , 어등골문화 7.

 7) ‘정종(正宗: 청주)’은 일본인이 좋아하고 상류층이 즐겨하는 고급술로, 일본인이 경
영하는 ‘후시(不二)’ 양조장에서 제조, 판매하였다. 하지만아직도시발달이미약한
송정인지라 소비가 제한되어 경영난에 처하게 되어 매물로 나왔다. 그러자 해남에
서 탁주 주조장으로 돈을 벌어 광주에 삼광여객운수회사를 경영하던 나정균이 이
양조장을인수하여 금봉양조주식회사를차려크게번창하여서울, 광주 등전국각
지에 지사를 두었다. ‘금봉’이란 명칭은 지금의 송정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우뚝 선
높은 산봉우리 이름이며, 양조장은 송정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도산동 어귀에 있
었다.(장재철, 위의 글)

 8) 또 다른 기록에는 송정동 금천주조장에서 빚은 ‘금천막걸리’가 일제 때부터 빚어졌
고, 서부주조장에서 빚어진 ‘어등산 막걸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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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읍장이되기이전으로보인다. ‘도평의원’과 ‘읍장’은일제가조선인

을 분열시키려고만든 식민통치기구의 하나였다. 성륜은 이러한 기구와

인연을 맺지 않았다. 성륜이 주조장을 이들과 함께 창업하였을 때는 이

들이 아직 이러한 식민통치기구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던 때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식민통치기구에 협조하는 직책을 지녔거나 역할을 하였다

면성륜은동업을하지않았을것이다. 성륜의아우성방이 1920년대송

정리에서 송정노동청년회의간부로 활용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활

동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경채 집안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9)

서부주조장을 이성륜 등 3인이 공동으로 창업하였으나 곧 정순조가

단독운영하였다. 1959년자료에정순조가운영하는 ‘서부주조장’이전남

광산군송정읍도호리10) 830번지에있다고되어있다. 현재는광주광산

구 신촌동 830-1번지이다. 처음 주조장 명칭이 ‘서부’였는지는 알 수 없

으나 창업자인 정순조가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최초 창업 당시에도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본다. 그 후 서부주조장은 원래 있는 곳에서 송정로

길 반대쪽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어등산 막걸리’라는 새로운 상표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성륜 등이 막걸리 양조장을 세운 데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전부는아니었다. 송정의발전을위해손님을끌어들이고가난한

서민을돕기위해서였다. 호남선이개통되자송정역이중요한물류유통

기지로서기능하면서많은사람이왕래하였다. 송정역앞에일본인이경

영하는오가야마 여관, 도야마 여관등 일류고층여관이 있었다. 이 여

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관공서등에일을보러광주면으로나가음식을

먹고잠만자러오기때문에외부인이온다고하여도지역경제에도움

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륜은 지역민의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9) 이성방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다루겠다.

10) 도호리는 1914년행정구역이조정될때고내상면, 소지면, 우산면등 3개면을통합
하여 송정면 신촌리, 도호리로 개칭되었다가 1986년 송정시로 승격될 때 신흥동으
로 개칭되었다. 신흥동은법정동인도호동, 신촌동, 우산동일부를관할하는행정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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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식과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부주조장을 만들었다고 한

다.11) 이렇게세워진주조장이빈한한농민들의생계에도도움을주었던

것 같다. 

조선의대표적인농산지인동시에농민들의부지런한활동으로인하

여 흉품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으 호남선 송정일대는 경제공황과 미

가폭락으로인하여농민들은작년수확물의대부분을채무와고리대금

으로다바치고요즈음에는먹을것이없어서배고품을참지못하고두

서너줌의겨와마랭이(酒粕)를얻어먹으려고 1∼20리나되는먼곳을

이웃집가리지않고시내각정미소와주조장으로매일수백명이몰려

다닌다는 데 창백한 그 얼굴들은 목불인견이었다.12)

1929년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공황은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자국농민을보호하려고일제는조선으로부터곡물수입을중단

하였다. 1920년부터시작된산미증산계획추진으로쌀생산이늘어난조

선은, 일본으로수출길이막히니쌀값이폭락하였다. 이때가난한농민

들이술찌꺼기를얻어다연명하였던당시송정리의사정을여러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농민의 딱한 처지를 잘

아는 주인 성륜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양조장을 세워상업자본을축적한이성륜은, 공장을세워 산업자본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였다. 1926년 그는 송정동에 ‘쌍합성주물공장(雙合成

鑄物工場)’을 설립하였다.13) 이 공장은 보습류, 쟁기, 탈곡기 등 농업 생

11) 상무대기갑학교교장시절즐겨마신서부주조장술맛을잊지못한박정희전대통
령이 전남 지역 순찰할 때는 저녁에 경호원과 은밀히 와 술을 마셨다는 비화가 있
다.(장재철, 위의 글) 

12) 동아일보 1931. 6. 5. 

13) 1956년 자료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리 8415번지에 공장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 
1959년에는전라남도광산군송정읍명동 845번지에있었다고나와있다. 같은곳인
데 기록의 차이로 보인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장 터에는 현재
한국아델리움더시티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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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도움을주는농기계를제작하는회사였다. 1920년대는일제의식민

지정책의변화로회사령이철폐되어회사설립이비교적자유로운시기

였다. 일제가조선의인적, 물적자원을수탈하려는의도에서취한조처

였다. 1920년대 조선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1912년시행된토지조사령에서경작권이박탈되어기한부소작농으로

전락한데다 1920년부터실시된산미증식계획에따른비료대금, 수리시

설이용대금, 우량종자대금등추가영농비를소작농민이떠안아자기

소유 토지가 얼마 되지 않은 농민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성륜은 영농

기술혁신을통한농업생산력증대야말로농민들삶을안정시키는데매

우중요한토대임을잘알고있었다. 그가농기계회사를설립하려한까

닭이다. 

이처럼 이성륜은 토지 자본을 상업 자본과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여

민족 자본의 토대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는 궁핍한 농민의 삶을 해결하

려는민족적자각에서비롯되었다. 그를민족을사랑한민족주의자로자

리매김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송정역 일대에 모여

든 농촌 이탈 노동력을 구제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잠시 일제강점기 초기의 광주면과 송정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1905년부터 광주 성안에 들어서기 시작한 각종 식민지 통치기구를

따라들어온일본인은읍성주변에자리를잡았다. 1910년말광주군에

자리잡은 일본인은 416호였는데, 그 99%가광주읍에 몰려 있다. 1919년

말에는 광주군 거주 일본인이 1,017호로 늘어난 가운데 그 74%는 광주

면에, 12%는송정면송정리에거주하였다. 일본인은주로식민지통치기

구, 농업 및상업부문에 종사하면서식민지수탈의 첨병으로활동했다.

일본인은 행정권을 장악하여 광주면과 송정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

가지에서 상권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한말 이래 새롭게 자본을

축적하고있던조선인상업자본, 재래시장중심의조선인상권과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1910년대부터 일본인 자본은 양조업, 도정 정미업 부문

을중심으로소자본이투자되었고, 조선인자본도사정은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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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18년에 이르러 종래 조선인 자본가가 지배하던 광주농공은행

이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개편되었다. 식산은행 중역진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표 3. 1916년 3월 현재 광주군의 민족별･직업별 호수 분포

(단위 : 호, 괄호안은 백분율)

구분 관공리 농업 상업 공업 기타 무직 합계

조선인 117(0.8)
11,987

(77.9)

796

(5.2)

2,280

(14.8)
26(0.2)

179

(1.2)
15,385

일본인 287(28.7) 203(20.4) 399(40.0) 74(7.4) 25(2.5) 9(0.9) 997

(北村友一郞 編, 1917, 광주지방사정)14)

1920년대후반부터일본인대자본이제사 방적업부문에침투하기시

작했다. 1910년대후반부터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던조선인과일본인

자본의 균형 관계는 서서히 일본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15) 이 과

정에서상공업에자본을투자한적지않은이들이일본과의타협의길로

나섰으나이성륜은오히려더강하게민족자본가로서의길을꿋꿋이갔

다. 그가 버티고 있는 ‘동부 마을’에 일본인들이 아예 얼씬도 하지 못했

다는 얘기는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쌍합성주물공장’을 세운 이성륜은 아우인 성방(成芳)에게 경

영권을 주었다. 1894년생인 이성방은 1916년 3월 20일 그의 나이 23세

되던해전남광주군송정면송정리 1통 8호로분가하였다. 그가혼인하

여분가한것이라생각한다. 그는분가한후에도본가근처에살았다. 이

성륜은분가한아우성방을끔찍이아꼈다. 같은마을에분가를시킨데

다 1926년세운 ‘쌍합성주물공장’ 운영을아우에게맡긴것에서알수있

다. 특히아우인성방이후사가없자성륜은, 그의 3남경호를양자로보

냈다. 성방또한형의사업을적극적으로도왔다.16) 차남인경도는숙부

14) 이애숙, 앞의 논문, 재인용.

15) 이애숙,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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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영하던 쌍합성주물공장을운영하였다.17) 

법률상 성방의 아들이자 경도의 친아우인

경호는 해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직업군인으

로 있었기 때문에 쌍합성주물공장을 상속받

아 경영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민족 지사를 길러낸 고창고

보18)를 졸업한 경도는, 일본 주오대(中央大)

를 졸업하고 영광세무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

다. 경도는 아우인 경호가 해군 대령으로 예

편하자공장운영을그에게돌려주었다. 부친

이 아우에게 운영권을, 준 공장을 아들들이

서로 갈등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6) 이경채의 증언에 의하면 숙부인 성방이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성
방은 해방 후 광산군 구국회회장을 하다 한국전쟁 때 피살되었다. 

17) 1949년 4월 6일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전남조사부서기관김교석입회하에피
의자 이문환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문환이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3년 송정리 이성
방철공소에서 ‘고구스’를화물자동차로 2대가져왔다는증언이나온다. 이로미루어
1949년 무렵까지에도 이성방철공소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고창고등학교의 略史에는 “1910년에 설립된 사립오산학교가 모태가 되었고, 이후
1920년 사립오산고등보통학교로 인가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다. 고창고등보통학교
의 설립 역사에 대해서는 박선홍이 자세히 ‘민족교육의 선각자, 영태승’이라 하여
양태승 다루며 자세히 설명하였다(박선홍, 앞의 책, 120~126쪽). 박선홍에 따르면
1912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흥덕에 세워진 흥덕학당이 모태라 하여 학교의 약사
와 2년의 차이가 있다. 이 흥덕학당이 모체가 된 고창고보는 일제강점기 ‘북오산고
보 남고창고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적 열의와 민족의식이 투철하였다. 일본
인교원배척운동, 비밀결사조직등항일운동을전개하였다. 수많은민족지사들이
고창고보를 다녔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맹휴가 많이 일어난 학교
로, 김범수의 아들 용채 또한 고창고보를 졸업하였다. 이렇게 고창고보가 대표적인
민족학교가될수있었던데는학교교사로, 교장으로학교를운영한양태승의공이
절대적이다. 양태승은 화순 출신으로 조선 중기 호남사림을 대표한 학포 양팽손의
후손으로, 광주에 돌아온 후 1935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기업인 무등양말 공
장을 설립하는 데도 참여하였다. 

이경채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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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정 천재 탄생하다

이경채의 제적등본에 “융희 4년(1910년) 4월 6일 출생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융희’는 순종 황제의 연호로, 융희 4년 4월은 1910년 4월로

일제에게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의 시기였다. 1988년 7월 24일 화순에서

태어난부친이성륜은송정으로이사와혼인을하였다. 성륜은부친이

치정(1858년생)과순창이본관인조남조(1860년생) 사이에서 3남으로태

어났다. 이경채의모친주북산은명문화순능주주씨가문의둘째딸이

다. 이경채는 성륜과주북산의 3남 4녀 가운데장남으로태어났다. 1903

년 조부 이치정은 45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 

이성륜은 3남 4녀를두었다. 장남이경채(1910년생), 장녀천례(1913년

생), 차남경도19)(1917년생), 차녀 경연(1920년생), 3녀 경례(1924년생), 

4녀 경희(1927년생), 3남 경호(1930년생) 등을 두었다. 3남 경호는 아우

인이성방이후사가없자양자로보냈다. 그런데경호가입적한지얼마

후 이성방이 후사(맹식)를 얻어 족보상으로는 성방의 후손으로 경호와

맹식이 있다. 

어려서부터매우총명하고끊고맺음이분명한경채는두뇌가명석하

였다. 그가보통학교 4학년을마치고바로월반하여졸업하고당시호남

의 영재들이 다닌 광주고등보통학교에 합격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가 광주고보에 입학하던 1924년 입시에서 송정보통학교에서 단 2명 합

격했는데, 1인은 6학년졸업생이고, 다른 1인은 4학년생인이경채였다는

사실에서 그가 명석한 두뇌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그가광주고보 4학년때 사회주의학설대요, 시험관속의사
회주의, 메이데이, 무엇을할것인가 등일본어판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여그것을토대로격문을작성한사실에서그의천재성을엿볼수

있다. 그가 읽은 사회과학서적들은 철학 서적에 가까워 쉽게 내용을 파

악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은 17세의

19) 이경도는 해남 북평출신 신란(申欄)의 4녀인 봉심과 혼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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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서는믿기지않는다. 그가매우총명한두뇌와논리적이고분석

적인 사고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20) 

경채를 비롯하여 성륜의 자녀들은 모두 두뇌가 영특하였다. 장녀 천

례, 차녀경례, 삼녀경희모두일제강점기전남의명문광주여자고등보

통학교를졸업하였고, 차남인경도는일본주오대(중앙대)를졸업하였고, 

막내경호는해방후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에 1기로입학하여해군대

령으로 예편하였다.  

3. 민족의식을 자각한 서당교육과 송정 3･1운동

경채가 태어나던 1910년은 일제에 국권이 넘어가던 참담한 시기였다. 

그가 태어나고 갓 100일이 지나 국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이미

을사늑약과치열한어등산의병전쟁을겪었기에이성륜은소중한장남

이 태어났으나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국권이 피탈되자마자 곡성에서

정재건의사가자결하고, 구례에서매천황현선생이목숨을끊는등온

민족이비통에빠져있었다. 이러한슬픔과분노를갓태어난경채는, 고

스란히 떠안았다. 

경채는 11세 되던 1920년 막 개교한 송정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이전에 그는 서당교육을 받았다.21) 그가 서당교육을 받은 까닭은 송

정리에는 보통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에는 광주공립보통학

교라는 근대식교육기관이 있었다. 광주공립보통학교는현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서석초등학교의 옛 이름이다. 광주공립보통학교는 1896

년 11월 6일전라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로개교한이래 1906년조선통

감부가발표한보통학교령에따라공립광주보통학교로명칭이바뀌어졌

다. 1910년다시광주공립보통학교로개칭되었다가 1934년광주제1보통

학교, 1938년 광주서석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광주서석공립초등학교, 

20) 경채의 3남 용립도 그의 부친이 수재로 소문나 있었다고 증언한다.

21) 3남 용립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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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광주서석국민학교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22) 

그런데처음에는단발문제등근대식학교에대한거부감이있어광

주공립소학교는수업연한 3년에학생수 50명의한학급을모집하려하

였으나지원자가한명도없었다.23) 1906년 4년제로개편하며교명도공

립광주보통학교로 바꾸고 교사(校舍)도 향교의 사마재에서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자리로 이전하였다. 1회 졸업생은 18명이었다. 이때도 지원자

가 없어 서당의 학동들을 붙들어오기까지 하였다. 수업료 면제는 물론

교과서와 학용품 일체를 지급하였어도 지원자가 없었던 것은 반일감정

이뿌리깊이박혀있어일본식수업을거부하고있었던데다학교에다

니게 되면 삭발하기 때문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이 식민지 체제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극일 및

항일의 기본 조건임을 인식하면서 근대학교 지원자가 차츰 늘어났다. 

1922년 제2차 교육령 이전까지 보통학교 교육과정은 조선인은 4년으로

일본인의 6년에비해차별받았다. 한학년에 50명씩약 200명이전교재

학생 숫자였다. 

이경채도 보통학교에다닐연령이되었으나, 부친은서당교육을 선호

하였다. 그것은 송정면에 보통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라

고생각할수있다. 하지만당시그의경제력으로볼때만약근대교육을

절실히느꼈다면광주로유학을보냈을것이다. 오히려그가광주로유학

을 보내지 않은 것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당교육은 4서3경 같은 유교 교육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족 교

육을하고있어뜻있는이들이서당교육을선호하고있었다. 대표적으로

전북부안계화도에서후학을기른유학자간재전우24)를예로들수있

22) 박해현, 앞의 책.

23) 박선홍, 앞의 책.

24) 전우(田愚)(1841–1922)는 전북 전주출신의유학자로, 사헌부장령등여러벼슬을
모두 거부하였다. 급진개화파인 박영효는 전우를 보수 학자의 우두머리라고 참(斬)
하여한다고 고종에청을하였다고한다. 을사늑약 체결후 1908년부안, 군산등의
작은 섬에 은둔하며 성리학에 매진한 그는 1912년 계화도에 정착하여 저술과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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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해임시정부대의사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변극도 한학교육을 선호

한 부친 때문에 간재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배웠다.25) 

당시송정리사람들에게는송정면동부마을과가까운삼도동에서용

진정사를세워많은후학을기르고있는오준선선생이지조있는학자

이자 스승으로 소문나 있었다. 노사 기정진의 제자인 오준선은 많은 유

학자 의병장을길렀다. 광산출신이기손을비롯하여오성술등한말호

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이 그의 문하생이었다. 

오준선이용진정사에후학을키우고있던시기와경채의서당공부가

일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양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연이 있었을 법

하다. 오준선의생애와학문을간단히살펴볼필요가있다. 그의사상이

경채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다.26) 

오준선은 개항과열강의정치 경제적 침략, 그리고국권침탈의 과정

에서많은고뇌와번민을하였다. 하지만동학농민전쟁이전에는국내외

정세변화에대한주체적인현실인식이나특별한언행을찾아보기어렵

다. 동학 농민전쟁으로 동학교도들이 호남 전 지역에 휩쓸렸을 때 오준

선은향약(鄕約)을설치하여 ‘표류하는배에북극성같은역할’을담당해

야한다고하였다. 그는나주목사민종렬이나주읍성을사수할때, 엽전

50꾸러미를군비에보태쓰게하였고, 난이평정된후에는 “주동자는근

절시키기위해섬멸해야하나어리석은백성은귀화시킴이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왕조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

다. 을미사변과단발령으로유생들이앞장서의병을일으킬때도오준선

은향약설치를주장하는등성리학적사상의틀에서벗어나있지못하

였다. 

양성에힘썼다. 그는전통적유학사상을그대로실현시키려한점에서조선조최후
의 정통 유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25)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26) 안동교, 2012, 오준선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 유교사상문화연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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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기삼연27)과 고광순이 의병을 일으키

는 문제로 찾아왔지만, 오준선은 노모의 봉양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토복(討復)의 의리만큼은 항상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고 뒤이

어 순절한 이들의 전기(傳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오준선에게 국권피탈은 참담한 경험이었다. “내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백년예의를지킨나라가하루아침에오랑캐, 금수의땅이되

었는가!” 오준선은 분노하였다.

“아, 근년이래로 ‘존주(尊周)’ 두글자는세상에꺼리는바가되어임

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팽개치는 무리들이 한 세상에 충만하더니, 중화

는오랑캐가되고사람은짐승이되어천리(天理)가거의꺼져가고인도

(人道)가 끊어지게 되었다.”

한때는 천하가 모두 이적(夷狄)으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중화의 문명

을보존하고있는깨끗한땅을오직조선이라고생각했는데, 이제는조선

도 존주(尊周)의 의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천리와 인도가 사라져가는

참담한상황이되었다는것이다. 이처럼긴박한역사적상황에서오준선

은기본적으로존주론(尊周論), 곧화이론(華夷論)의틀을기초로하여의

리론을 전개하고 있다.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유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리는 무엇인가. 

유인석은 ‘처변삼사(處變三事)’를제시하면서의병을일으켜외적과국내

의역적을쓸어내는 ‘거의소청(擧義掃淸)’과더럽혀진땅을떠나서옛범

도를 지키는 ‘거지수구(去之守舊)’와 죽음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이루는

‘치명축지(致命逐志)’ 로분류하였고, 전우(田愚)는유학자가몸으로도의

(道義)를지키는방법을세가지로요약하여 “죽음으로써지조를지키는

‘치명축지’, 나무를끌어안고굶어죽는 ‘포목고사(抱木姑死)’, 숨어살면서

27) 기삼연은 1907년후기의병(정미의병) 때거의를하여호남창의회맹소를결성하였고, 
고광순은담양에서거의하여지리산에서일본군과치열한교전끝에전사한의병장
이다. 담양에 포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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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기르는 ‘은거수도(隱居授徒)’는훗날양(陽)의기운을회복할터전

을 닦는 일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오준선은 횡포한 시대를 “은인자수(隱忍自守)하다가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유학자의 본분”이라고 하였는데, 고광선은 그에 대해서 도를

부여안고산으로들어가후생을가르치면서스스로깨끗이지조를지키

는 ‘포도자정(抱道自精)’의 의리를 실천했다고 평가하였다. 

오준선의 항일운동은 은사금(恩賜金) 수령거부로 표출되었다. 일제는

1910년강제로합방을선포한후, 조선의명망높은유학자에게일본천

황이주는은사금을하사하여회유하는한편선비의지조를짓밟으려했

다. 오준선은 은사금을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첫째, 가난하게살면서홀로선을행하는선비는그의리와도가아니

면하나라도타인에게취하지않으며받지도않는것이니망령되이원수

국의돈을받을수없고, 둘째, 원수를잊고부끄러움을참고서무안해하

며돈을받는다면스스로지조를잃고몸을망치는지경에이를것이며, 

셋째, 망국의유민으로한몸을버려국난을구하지못했으니통분을참

고 원통함을 삭이며 스스로 깨끗한 정절을 지켜 충성을 바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은사금을 거절했다 하여 장성 삼거리 헌병분견소에 10여 일, 장성 헌

병대에 20여 일 남짓 구금되었으나, 오준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받

지않는까닭을당당하게설명하니그의기개에헌병도감복하여석방하

였다. 이에 오준선은 1917년 용진산(聳珍山)에 용진정사(聳珍精舍)를 짓

고 ‘포도백정(抱道白靖)’하며 ‘은거수도(隱居授徒)’는 의리를 실천하면서

문인(門人) 교육에 힘썼다.

오준선은성리설의번쇄한분석보다는혼탁한시대를맞아마음의정체

성을잘보존하여성리학의본래정신인의리의실천을강조하였다. 아울

러그는세속적인탐욕에물들기를거부하고특립독행(特立獨行)하는행동

유형을제시하였다. 오준선의의리는현실의외압이나유혹을거부하고자

신의신념을지켜나가는내면의투쟁이요, 굽힐줄모르는지기(志氣)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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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경채가 용진정사에서 오준선으로부터 학문을 수학하였는지 확인되

지 않지만, 집과 가까운 데다 항일 의식이 강한 성륜이 경채를 그에게

보내 공부를 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채의 이후 삶의 궤적을 보면

어렸을 때 수학한 서당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서당교육을통해경채의민족의식은확고해졌다. 이무렵그에게충격

과 감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일어난

3 1운동이 그것이다. 광주 3 1운동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결성하여 1919년 2월부터 이미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광주의젊은청년들이중심이되어일으킨역사적사건이었다. 광주 3 1

운동은 100명이넘는시위주동자및적극가담자가구속된단일사건으

로는 최대규모였다. 광주에서 일어난 3 1운동은이웃한 송정면에도 영

향을 끼쳤다.28) 

광주면 다음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송정면에는

1914년호남선철도가개통되면서근대화의물결이격랑을치고있었다. 

특히 목포, 나주를 통해 유입된 일본인이 호남선의 거점역인 송정역을

중심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충돌이나타나고있었다. 특히항일의식이집단으로형성되어있어일본

인들이아예발을내디딜수없었던동부마을의투철한민족의식은광주

3 1운동이 송정리로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피고 박경주는 범윤두와 김용규, 김태열의 부추김을 받고 3월 17일, 

18일 양일간 송정면 선암리 피고 박경주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독

립선언서 1,500통과 독립가 500매를 인쇄하였다.”

송정면선암리에사는박경주가광주 3 1운동의주역이자신문잡지종

람소회원인김용규, 김태열과연결되어 3월 17일, 18일이틀간독립선언

28) 박해현, 2022, 강석봉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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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00통과독립가 500매를인쇄하여만세운동을전개하였다는판결문

내용이다. 3월 10일광주시위를성공리에이끈김태열이광주의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송정면에 시위를 확산시키려 함을 알 수 있다. 선암리

의 옛 행정구역 소지면 탑동리 선암리 증보리가 1914년 송정면 선암리

로 바뀐다. 

이어진또다른판결문에, 이때사용된인쇄기는 “최정두가가져온것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사기는 광주 3 1의 실질적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김범수가 그해 2월 5일, 6일 장성에서 2 8독립선언서를 인쇄하

려고경성에서가져온것이었다. 이시위로박경주는징역 2년을선고받

았다.29) 

광주와 송정리에서 불과 1주일을 사이에 두고 연이어 일어난 만세시

위는 당시 10세의 어린 경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가 광주나 송

정리에있었던시위에참여하였는지는확인되지않으나, 적어도그의마

을근처에서행해진만세시위에두주먹을불끈쥐고시위대의맨앞에

서 만세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3 1운동을겪은우리민족은, 민족의역량을키우는것이무엇보다시

급함을깨달았다. 광주시위주동세력과같이대구형무소에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안재홍은투쟁도중요하지만, 내적실력을기른것도중요함

을광주의젊은영웅들에게얘기하였다. 강석봉도안재홍의얘기에감화

를 받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30) 

3 1운동에조선의민중들이대거참여한것은국권상실과더불어다

른이유도있었다. 일제는조선을식민지화한후수탈을강화하였다. 조

선민중은 식민지배에 들어간후 조세부담이 3배나 늘어난반면 차별

은 심해졌다. 특히 교육에서의 차별이 심하였다. 조선인은 학령인구의

1/6만학교에다닐뿐이었다. 조선인대부분이보통교육을받지못한까

닭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학교에 다닐 처지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

29) 송정리 3 1운동은 박해현, 앞의 책.

30) 박해현, 2020,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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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조선인이 다닐 보통학교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였다. 

3 1운동으로 조선인의 강한 저항을 확인한 일제는 민족에 대한 회유

책으로 교육기관을증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19년부터 1937년 사

이에 전국적으로학교 설립이 빠르게이뤄졌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추진된 ‘3면에 1교’를 두게 하는 조선인 보통학교 확충계획이 1922년에

조기에마무리되었다. 이에따라 1919년전국에 517교, 8만 9천명이었던

보통학교 학생 숫자가 1929년 통계에 의하면 1,584교(관립 2교, 공립

1,500교, 사립 82교)에학생수 47만명으로대폭늘어났다. 저자가초등

학교들어가던 1965년학생수가 82만명인것과비교해보면 35만명이

수용할 공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일제의보통교육확대정책과신학문을배우려는의지가결합

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조선총독부가 1930년부터 추

진한 1면 1교 정책이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했다. 당시 조선인들의 치열

한 교육열은 1919년 3 1운동 후 광주고등보통학교가 처음에는 광주 시

민들이뜻을모은사립학교였고, 1938년다시개교한광주사범학교도광

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 1운동 후 추진된 ‘3면 1교’ 원칙에 따라 보통학교들이 대거 신설되

었다. 송정면에는 1919년 12월 16일 수업연한 4년 과정의 송정공립보통

학교가 개교하였다. 개교한 이듬해인 1920년 4월 1일 첫 신입생을 받았

다. 당시일본학제는 4월 1일새로운학기가시작되었다. 개교당시에는

송정리 역전 인근의 창고를 이용하여 3개 학년 2개 학급으로 개교하였

고, 1920년 4월 1일 송정읍 신촌리 1029번지로 교실 3칸을 신축하여 이

전하였다. 1950년 4월 1일송정동국민학교로교명이변경되어오늘에이

르고 있다. 

4. 송정보통학교 월반(越班) 졸업한 천재

송정면에공립보통학교가세워진것이 1919년 12월 19일이었다. 이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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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듬해 4월 1일입학하였다.31) 그러니까송정공립보통학교 1회입학생

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학적부에는 그를 4회 졸업생이라 하고 있다.32) 

1910년 8월 29일국권피탈전후하여설립된보통학교에는학생들이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일본식 교육제도가 적용되고 있었고 상투도 자르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교 당시에는 학생

정원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학생을 찾아 나서는 진풍경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근대식보통학교에다니는것에주저한학생이나부모들의인

식이 3 1운동을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서당교육을고집하던경채의부친역시, 보통학교가설립되자

경채를 입학시켰다. 경채 부친이 근대식 학교를 보낸 데는 직전 해인

1919년 3월에 있은 광주와 송정에서 일어난 3 1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민족의독립을쟁취하기위해서는그들의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함을

새롭게인식하였다. 경채는이미서당을통해역사의식이체계화되어있

었다. 그의뚜렷한정체성은이선제부조묘를참배하며형성되어있었다. 

1920년막개교한송정보통학교신입생으로입학한경채는충격을받

았다. 조선 학생들은 우리 말 대신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해 일본어를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대부분 일본인으

로구성된교사들로부터우리의빛나는역사대신왜곡된역사를배워야

만 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전후 일본 동경대학 총장을 역임한 야나이바

라(矢內原忠雄)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33)

31) 이때 이경채가송정소학교에입학하였다(광주학생독립운동재경후손회, 2014, 애국
지사 이경채 항일투쟁 )고 하였으나, 소학교는 1938년에 변경된 명칭이다.

32) 송정공립보통학교의후신인현재의 송정동초등학교학적부에는 이경채를 4회졸업
생이라 하였다. 그런데 ‘1920년 4월 1일 입학, 1924년 3월 25일 제4학년 수료’라고
가필이 되어 있다. 가필이 정확한 이경채의 학적이다. 1920년 4월 개교 당시 1년부
터 4년까지 모두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이다. 송정동초등학교의 학적부를 보면
1922년 3월 1회, 2회가 동시에 졸업하고, 1923년 4월 3회, 1924년 3월 4회로 되어
있다.

33) 박해현,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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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보통학교교과에는조선의지리 역사에관한독립된교과서

는 없고 일본의 지리 역사교과서 속에 단편적으로 삽입되어 있을 뿐이

다. 나는 조선인 보통학교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조선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에게일본말로일본역사를가르치는것을보고마음속으로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채처럼 집안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적 서당교육

을 받은 학생들은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참기어려웠다. 경채보다약간앞서광주보통학교를졸업한

강석봉도광주농업학교에입학하자마자일본인교사와갈등을빚

은 끝에 퇴학을 당하였다. 경성의전 1회로 경성 3 1운동에 참여

하다일본경찰에쫓겨상해로건너가독립운동하다독일로건너

간 유명한 이미륵의 심경을 통해 이경채와 같은 또래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다. 

“모든교과서가일본말로바뀌었기때문에우리는일본말을배워야만

했다. 또한 우리들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한국의 독립 시대에

일어났던모든사건을깎아없애버렸던것이다. 한국민족은이제부터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다만 오래전부터 일

본 제국에 공물을 바치는 변경 민족으로 여겨졌을 뿐이다.”34)

일제가 식민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는 식민사학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것을 합리화

하기위해내세운식민사학은, 우리민족이늘외세의눈치를본다는타

율성, 그러다보니발전이없다는정체성, 따라서끊임없이내부에서분

열 갈등한다는 당파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이미륵글에서흥미로운사실을하나발견할수있다. 비록일

본에나라를빼앗기고왜곡된식민사관으로역사교육을받았지만, 당시

34) 박해현,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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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생들은 5천년의빛나는역사에대한높은자긍심을가지고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 학생들은 어린 보통학교 학생이라 하지라

도식민통치에대한거부감이적지않았음을알수있다. 3 1운동때전

남지역을비롯한전국각지에서보통학교학생들이시위에앞장섰던것

도 이러한 강한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어쨌든 이미륵의 이러한 분노에

찬 심경을 이미 어등산 의병, 송정 3 1운동을 경험한 이경채는 이미 누

구보다 느끼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새벽만세시위를알리는삐라가거리에뿌려질때만

하더라도 일제는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 민족이 1년 넘게 치열하게

전개될 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3월 5일 경성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 

3월 10일광주의대규모시위등으로우리국민의분노가확산되어가자

일제는 3월말일본으로부터군대 4천명과헌병의증파와더불어강경

진압으로나섰다. 마치 1980년 5월공수부대를동원하여광주에대한무

차별살육작전을전개한것과같았다. 일제의강경진압은오히려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왔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총독을 육군대장 하세가와에서 해군대장 사이토

로교체하였다. 새로부임한사이토총독은서울역에도착하자마자 60대

강우규 의사가 던진 폭탄 선물을 받았다. 불행히도 폭탄이 불발되어 사

이토의 망토를 뚫는 데 그쳤지만, 부임하자마자 조선인의 그것도 나이

든노인으로부터폭탄세례를받은사이토총독은혼이나갔다. 그는조

선에 대한 통치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여러 정책 가운데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던 역할을 보통경찰로 전환

한 정책이유명하다. 겉으로는 유화책을펼치었으나 실제는 경찰관서를

대폭늘리고사상범을주로감시체포하는형사숫자를크게늘려조선

인에대한탄압을강화하였다. 문화통치의본질은친일파를양성하여우

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데 있었다. 

일제가 취한 유화책은 교육에서도나타났다. 1922년 2월 공포한조선

교육령이었다. 총독부는 1921년 1월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개최하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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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토의교육제도에준거한학제의개혁을심의케한데이어이듬해

인 1922년 2월 교육령을 전면 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교육령을개정하려는데는보통학교의학제가일본은 6년, 한국은 4년으

로 차이가 있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 요인의 하나였기 때문이었

다. 과거제의 전통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익숙하여 교육 열정이

강했던조선민중에게교육에서의차별은견디기힘들었다. 일제는학교

신설과더불어조선학교의학제를일본학교와같게하였다. 조선교육

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5년, 4년으로 함),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

로 연장하고, 사범학교 5년, 실업학교 5년, 예과 2년, 대학 4년으로 하였다.

2. 일본어의 수업시수를 증가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3.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설치의 길을 마련했다.

4.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

5. 동일한 교육제도･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한국민족 사상을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6. 새 교육령의 전체 내용은 곧 일본어 습득에 있었다.

7. 대학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학교육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8.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1922년 2월제정된 2차교육령은조선의학제를일본학제와같게함

으로써 그동안의 차별을 시정하고, 두 나라 민족을 교육을 통해 융합시

키려 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조항을 보면 일본어의

수업 시수를 증가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도철저히조선을일본화하려는일제의의도가숨어있다하겠다. 

이러한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이를 직접 교육현장에 부닥뜨려야 하는 조

선인 교사나 학생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하다. 

일제가여러회유책을표방하였지만, 실은식민지교육을강화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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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이경채는 잘 알고 있

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 상인들

이송정역을중심으로수탈경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채

의 항일의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경채가 송정보통학교 3학년

이되던 1922년제2차조선교육령

이공포되면서보통학교학제가 4

년제에서 6년제로바뀌었다. 경채

는 1923년 4월 송정보통학교 6년

으로 월반을 하였다. 그는 4학년

에 진학할 학년을 2년을 건너뛴

셈이다. 하지만 백과사전 등에 보면 경채가 다닌 송정보통학교가 6년제

로바뀐것은 1925년 4월 1일이라하였다. 1920년 4월 1일입학생을기준

으로하면 1925년 4월에비로소 6년제학제가완성되기때문에백과사전

의내용대로 1925년에 4월에 6년제가바뀌었다는얘기가옳다. 그렇다면

경채가 6학년으로월반했다고하는 1923년에는 6년과정이없었던셈이

다. 따라서 6학년으로월반했다는후인들의진술과배치된다. 좀더살펴

보도록 하자.

경채가 1924년 4월에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것은 분명하다. 그

가 1923년에 6학년으로월반하였다는주장도사실이다. 곧 1925년 6년제

교육과정이완성되었다는것은학칙상의규정이제정되었음을의미하는

것이고실제학교에서는 1924년부터 5, 6학년과정을운영하였다고하는

것을 알려 준다.

1922년교육과정이개편되어 1923년 5, 6학년이만들어진학교들은일

정기준을통과한학생들을월반하게하는임시적인조치가취해진것으

로 믿어진다.35) 이 시험을 통과한 송정보통학교 학생은 이경채 혼자 뿐

송정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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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광주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송

정보통학교출신은이경채를포함하여 2명이었다고셋째아들이용립은

기억한다. 특히 4학년에서 6년으로월반하여합격한사람은이경채혼자

뿐이었다. ‘송정면의 수재’라는 전설이 이경채의 수식어가 되었다. 

35) 이무렵월반(越班) 시행과관하여신문에보도된것이있다. 전북군산에서있었던
일인데, 군산보통학교에서 1924년 4월 1일부터 1, 2년에다니는학생들가운데나이
가 많은 학생들을 5, 6학년으로 월반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였다.(동아일보, 
1924. 3. 28) 4년제가 6년제로바뀌는과정에서나타난혼란스런모습이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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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 유입

1.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1) 행정･상업의 중심지 광주

경채는 1924년 4월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2학년월반하여광주고등보통학교에입학한소문난수재였다. 

그런그가 1926년 5월독서회라는사회과학서적을탐독하는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

다. 그가조직한독서회는당시학생들이조직한독서회로최초가아닐까

싶다. 그가 왜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비밀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는 3.1운동후일제식민정책의모순을깨달은광주청년들이본격

적으로전개한청년운동과사회주의사상의유입에따른사회변혁운동

이 활발한 것과 관계가 깊다. 1896년 전남의 도청 소재지가 되어 행정

중심지로기능이확대된광주는, 1910년국권피탈후식민통치와관련된

기구들이광주에집중되면서더욱발전하였다. 통일신라시대광주는무

진주에치소(治所)가설치되어전남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였지만고려

건국 후 그 위상을 나주에 빼앗겼던 광주가 새롭게 전남의 중심도시의

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광주에행정기구가집중되고인구가늘어

나면서 빠른 속도로 상업 도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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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채가 거주하고 있는 송정면 또한, 1914년 완공된 호남선의 거

점역이들어서면서목포항을통해유입되거나수출되는물산의집산지

가 되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지주

자본이 상공업 자본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갔다. 경채 부친이 농기

구 제조업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바였다.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력 문제가 해결된 것도 대규

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1918년 조선인 자본가

가 지배하고 있던 광주농공은행이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인이중역진을독점하는등일본의금융권장악이본격적으로이루

어졌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대자본이 제사 방적업 부분에

침투하기시작했다. 1910년대후반부터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던조선

인과 일본인 자본의 균형 관계는 서서히 일본인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

한편 1910년대 말 광주군에는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공립중등학교(농

업학교), 공립보통학교(광주 송정보통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숭일학

교 수피아여학교)가있었다. 송정보통학교는 1919년 12월에개교하였기

때문에 1910년대 말의 통계로 삼기에는 망설여진다. 3 1운동 후인 1920

년대중반에는중등학교 3개소(광주면), 공립보통학교(각면소재), 사립

학교 3개소(광주면)로증가하였으나조선인 1430호당 1교의비율로학생

을수용하기에는절대적으로부족하였다. 일본인교육기관은중등학교 2

개소, 소학교 4개소로 일본인 241호당 1교의 비율에 못 미치고 있었다. 

이것만보더라도교육기회면에서우리민족교육이심각한차별을받았

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은광주면에집중되어있었다. 전남지역에 설립

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도내 각

지에서몰려든전남의인재들이광주의중심지인광주면에집중되어있

 1)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2)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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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광주면은 장차 전남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식층의

배출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면과 인접한 송정면은

1914년호남선이개통되면서광주와더불어도시의기능이급속이확대

되었다. 

2)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1920년대초광주청년가운데, 근대적교육과문화의혜택을받은소

수의상류층청년은사회변동과식민지적근대화에민감하게반응하면

서조선인의경제적사회적활동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였다. 반면, 농

민층해체과정에서떨어져나온청년층일부는행상혹은송정리역부

근의 화물 운반 인부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일부는 광주면과 송정리

의중소공장, 상점등지에분산고용되었다. 청년대다수는농촌에잔류

하였다.3)

한편청년층의상당수는학교가집중되어있는광주면에모여있었다. 

전남의청년운동은식민지적근대화가진행되고, 교육을받은청년의집

중도가 높은 광주면과 송정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청년운동은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결성된 일종의

어용단체중심으로이루어졌다. 당시는결사의자유가없어 3명이상의

단체결성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동창회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

능하였다. 따라서청년들의모임은일제의억압을피해보통학교동창회

차원에서 전개되고있었다. 광주 최초의근대학교인 광주보통학교 졸업

생들이 1910년대초부터 동창회를 조직하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강습회

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여러 체육 활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광주 3 1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신문잡지종람소’는 1917년 무

렵광주보통학교졸업생동창회지육부가중심이되어만든단체라고알

려져있으나, 이단체는독립운동을위한비밀결사체였다. 이단체의결

 3)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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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강석봉의 역할이 컸다.4) 

이 단체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신문 잡지를 윤독하며 우리 역사와 세

계정세를익히고토론하며청년운동에견문을넓히고있었다. 그러나일

제의압박으로 1년만에신문잡지종람소간판을내리고, 장소를옮겨겉

으로는삼합양조장이라는간판을내걸고밤마다모여신문윤독과잡지

를 읽으며 민족의식 강화와 더불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당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던 김용규 최한영 한길상 강석

봉 김태열 정상호 등은 광주보통학교 출신들로 광주 3 1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1920년대들어 전개되는 청년 사회 운동의핵심 인물로 성장하

였다. 

광주보통학교 졸업생 동창회는 청년들의 결사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

청년들의구심점역할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광주는전남의조선

인사회를이끌어나갈배출지역할을하였다. 이러한청년운동이활발하

게일어나게된계기는아무래도 3 1운동이었다. 3 1운동의성과로일제

의무단통치에균열이생겨집회 결사의자유가허용되는등합법적공

간이 확보되자 정의감, 순수성,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은 그들

의힘을발현될기회를만들었다. 3 1운동후각종사회단체가급속하게

결성되고, 특히청년단체는하루에도 10여개씩새롭게조직되었던사실

이 이를 잘 말해준다. 

1920년말전국각지의청년단체수는청년회 251개, 종교청년회 98개

에달하였다. 1922년에는그수가각각 488개, 271개로늘어났다. 일반청

년회들은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1920년 9월까지전남각지에서 23개의청년회가조직되었다.

3) 계몽운동을 지향한 초기 광주청년회

3 1운동후광주에서도청년단체가 속속결성되기시작하였다. 그 가

 4)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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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1920년 6월 12일광주면에거주하는청년들이중심이되어결성한

‘광주청년회’가대표적이다. 이지역에서조직된최초의자생적인청년단

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단체는 광주면 유지 청년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광주청년회의 초기 활동을 보면 광주보통학교 동창회에서 하던 사업

을거의그대로이어받았다. 이로미루어보통학교동창회가청년운동단

체로발전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광주청년회는회장제를채택하고지

육 사교 체육 교풍 경리 편집부 등 6개 부서를 두었다. 말하자면 광주

청년회는 청년들의 지 덕 체를 함양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잘못된 풍속을 개량하는 데 역점을 두어 활동하였다. 아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청년회는사회변혁보다는계몽적인활동에치중하고있었다. 광

주청년회를 비롯한 1920년대 초 청년단체의 활동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920년부터 1923년까지전남지방에서조직된 45개단체가운데 17개단

체가 야학 운영, 강연회 등 주로 교육 활동을 하였다. 3 1운동을 통해, 

“아는것이없으면일을할수없다는것을절감”한청년, 학생들이청년

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려 하였다. 1922년 총독부의

교육령개정에따라취학연령이낮아지고자력으로교육을받을수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이러한 활동이 추진된 배경이라 하겠다.5) 

이는 여자 야학을 개설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광주청년회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는 1920년 9월 ‘구식 가정부인’에게 신

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여자 야학을 개설하였다. 여자 야학이 문을 열

자 4백여 여성이 몰려들었다. 가히 폭발적인 여성의 참여는 광주청년회

를크게고무시켰고지역사회에 ‘여자야학’이세워지는기폭제가되었

다. 광주청년회는 일반 학교 과정으로 청년학원도 운영하였다. 

1922년 4월에 문을 연 청년학원은 1~2년간 보통학과 수준의 학과를

가르쳤다. 모집인원은약 200명이었다. 그런데이러한교육사업을위해

 5) 이애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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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건물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이어서 재력이 있는 간부나

지방 부호의 일시적인 ‘의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년회는

구조적으로 이들 자본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1920년대 초의청년회 활동이 교육 금연 금주, 민립 대학설립 운동 등

민족 개량주의적,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광주청년회의성격을 1920년 6월 12일창립 당시구성된임원

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리부장을 맡은 최선진은, 한 해 6천여

석을 추수하는 대지주이자 광주에서 손꼽히는 대미곡상이며, 호남은행

취체역 호남산업전무취체역 최선진자동차부를경영하는문자그대로

대자본가였다. 회장최종섭 부회장정인준 교풍부장전용기는 1920년겨

울 최선진과 광주상업조합을 발기하였고, 정인준 최종섭은 상조회지회

의회장, 부회장으로각각활동하였다. 사교부장최영욱은서울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졸업한의사였으며, 지육부장양원모는와세다대학을졸

업하고 숭일학교 교사를 거쳐 동아일보사 간부로 활동하였다. 편집부장

설병호와 회계 최연석은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지국장 통신부 주임이었

다. 총무를맡은최준기는훗날광주금융조합이사를역임하였다. 참고로

광주금융조합은 1919년에 설립되었는데 조선인은 최준기가 유일하였다. 

광주청년회창립총회에서임원으로선출된청년인사들은일찍부터근

대 교육을 받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혹은 십여 년 동안 학업을

수행하기위해서는적지않은교육비를감당할능력이없으면불가능하

였다. 이들 임원을맡은 청년들을통해 알수있지만, 당시청년들이 관

직보다는 주로 상공업 분야로 진출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집안의 경제력이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민족이라는 한계로 관직 진출을

거부하였을것이다. 그들에게관직진출은일제식민통치에영합하는것

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광주청년회는 1921년 9월 1일 임시총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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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도총회에서간부로선출된인사들은여전히실업가, 상업및금

융업종사자, 지주, 전문직업인이었다. 예컨대 1921년 9월 1일있었던임

시총회와 1922년 7월 15일정기총회에서집행위원장으로연거푸선출된

이기호는 대지주였다. 다른 임원이었던 백남순은광주금융조합 및 호남

산업주식회사의 중역을 맡는 등 상업에 종사하였다. 

광주청년회를 이끈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 많

았다. 이러한초기청년단체의특징은광주청년회에만국한된것은아니

었다. 1921년 8월 창립된 광주청년회 다음으로 큰 조직인 송정청년회를

이끈인사들역시지역사회의실업가들이었다. 초대회장변상구, 이사

배현식은 호남물산주식회사 중역이었다.6) 

광주청년회뿐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도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유지의출연으로이루어졌다. 광주지역유지들스스로광주청년회

찬성부를 조직하여 청년회를 정신적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광주청년

회는 회관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방 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였다. 

1921년 5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광주청년회에서는 4월 30일임시총회를열어학교의 수용능력부족

으로학교에들어가지못한아동들을강습하기위하여발족된학부형회

의 요구에 응하여 흥학관과 유지들의 의연금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청년회가초청한블라디보스토크조선학생음악단경비도의연금

으로 충당하였다.”

광주청년회가학생들에게공부할공간을만들어주는일을체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재외 교포 학생음악

단초청 행사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소요되는막대한경비를대부분지역유지성금으로의존하고있음을

살필수있다. 실제광주청년회의모임공간인흥학관은 1921년광주실

 6) 이애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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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인 최명구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광주의 실업인들이 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고생각할수있다. 따라서청년회활동에많

은돈을기부한유지(有志)나그자제(子弟)가청년회간부가되거나청

년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사회주의 사상이유입되면서내부에서치열한계급적갈등을노

출하였다. 

4) 활발한 사회운동과 광주청년회의 성격 변화

광주청년회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사업등청년회가필요한경비를유지들로부터모금하여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광주청년회주도층이막대한경제적기반과높은교육까지받

은부르주아계급이었다는점은, 이들이일본식민지지배체제의모순을

해결하려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다음을 보자. 

표 4. 광주청년회 임원

선출 시기 간부진 명단

1921.9.1.

(임시총회)

1. 집행위원장 : 이기호

2. 집 행 위 원 : 서무부(김유성) 재무부(김복수) 지육부(김인주) 사교부(전용기)

체육부(조용선) 편집부(결원) 교통부(문태곤) 산업부(결원)

3. 의  사  원 : 최흥종, 김기석, 정인준, 설병호, 최준기, 류상원, 강태규, 한용수,

백남순, 문천귀, 정학권, 차순정, 최종륜, 최영운, 문상기

1922.7.15.

(정기총회)

1. 집행위원장 : 이기호

2. 집 행 위 원 : 서무부(전도) 재무부(이기호･전용기) 지육부(최장전) 

사교부(문천귀) 체육부(최준영) 편집부(최연석) 교통부(설병호) 

산업부(장봉익)

3. 의  사  원 : 최준기, 유상기, 김형운, 김유성, 김인주, 장인영, 김용환, 최영운,

김종삼, 문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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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9월에 열린 임시총회와 1922년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광

주청년회의 간부 명단이다. 이들 명단을 통해 광주청년회 성격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1920년 창립 당시, 그리고 1921년 임시총회, 

1922년정기총회에서선출된임원들가운데임원이나집행위원이상간

부중에 3 1운동관련자가한명도없다는점에눈에들어온다. 3 1운동

관련자는 임시총회 때 의사원에 선임된 최흥종과 1922년 정기총회에서

의사원으로 선출된 김종삼 둘 뿐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어 청

년운동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지닌 광주청년회로서는 간부들 가운데

독립운동에뛰어들어투옥된인물이한명도없다는사실은조직이지닌

약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광주청년회는광주 3 1운동의주동자로

경성의전 재학생이었던 김범수를 비롯하여 김복현, 최한영을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이렇게 3 1운동 주도 세력이 광주청년회에 합류하면서 광

주청년회의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위 <표 4>에서알수있듯이 ‘회장－부회장－부장’으로이어지는단

일지도체제가 ‘집행위원장－집행위원－의사원’으로이어지는집단지도

체제로바뀌고있음을알수있다. 게다가아직집행부에는해당하지않

지만의사원의구성에이전의유지중심에서탈피하여여러계층이합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김유성 문태곤(대동상회 공동운영), 최영운(전남학무과고

원), 김복수, 최흥종(목사), 김용환, 김종삼(광주 자혜의원 간호인), 전도

(노동 농민운동) 등이 그들인데, 계층과 직군이 다양해졌다. 특히 강석

봉과함께노동자 농민운동을함께한담양출신전도가참여했다는것

은 의미가있다.7) 지역유지 자제 중심의청년회 운영이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920년대 초반 결성된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대부분 청년단체는 지주, 

상공인, 지역 최고의 지식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다만 지

 7)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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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하더라도소작료수취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옛봉건적지주가아

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 겸 상공인이었다. 이들

은식민지민족으로서의고통과불만때문에민족의독립을지지하였고,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조선소작인상조회 전남지회, 송정노동수양

회등의단체에서활동한상당수지도급회원들도노동자와자본가가서

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들 자본가 계층

이지니는구조적인한계는노동자 농민층이주도층을형성한노동공제

회 등과 갈등을 예비하고 있었다. 

한편당시전남지역이처한상황은심각하였다. 약간시기가뒤떨어지

기는하였으나 1935년통계에의하면전남지역총경지면적은전국총

경지 면적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제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농

업호구가 전국 1위 지역으로농가 1호당평균경지 면적은전국의 1호

당평균경지면적보다대략 0.5정보나적다. 전남지방농민들이다른지

역보다토지에의의존도가매우높음을보여준다. 따라서그들은그나마

생존조건을유지하기위해서지주로부터가해지는온갖불이익, 고율의

소작료와 지세, 공과금 부담 등을 감수해야 했다.

3 1운동이후고양된사회적분위기는지주로부터가해지는불이익에

맞선농민들의투쟁이강화되는계기가되었다. 1923년암태도에서전개

된소작쟁의는그대표적인사례라하겠다. 개인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

던 1920년대 초기의 농민운동은 소작인 조합 농민조합 소작상조회 농

우회 농민공제회 작인동맹 등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대부분 지주와 소작인이 농사 개량 소작관계 개선 생활개

선등을목적으로만들어서상호부조및계몽적인성격이짙었다. 그러

다일제와지주의수탈이심해지고소작쟁의가늘어나면서차츰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갔다. 

농민조직은 1922년 23개에서 1923년에는 107개로, 1925년에는 126개

로 늘어났다.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작인회에 비상사태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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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경우인접면에서응원할것” 등을결정하여연대투쟁을모색하기도

하였다. 지주와일제를 규탄하는 토론회 집회 등을열어 농민의 계급의

식을 높여 갔다. 1924년 4월에는 사회주의자와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선노농총동맹을결성하여전국범위의중앙조직을갖게되었다. ‘소작

료인하, 소작권박탈반대, 동척이민반대’ 등의소작쟁의구호에서나

타나듯이, 농민구성원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 이처럼 농민운동이 조직

화하는 과정을 광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와 더불어광주지방 사회운동중심에 섰던단체가 ‘조선노

동공제회광주지회’였다. 광주청년회보다약간늦은 1920년 7월 30일조

직된 이 단체는 초기에는 주로 노동야학, 노동합숙소 설치, 환난구제사

업 등 주로 노동자에 대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2년 10월 16일 중앙에서 조선노동공제회가 해체되자 광주지회도

총회(1922. 11. 18)를 열어 ‘광주노동공제회’로 명칭을 바꾸어 독립적 성

격의단체로전환하였다. 그리고활동범위를농민운동에까지점차확대

하여노농연합제적인성격을띠어갔다. 1923년 6월 4일집행위원회를열

고 “각회의 경과상황 보고, 신구 소작인쟁의에 대한처리 방법” 등을

결의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광주노동공제회의농민운동에대한활동은소작인회조직으로구체화

되었다. 1923년 봄까지 광주의 15개 면 전체에 소작인회가 조직되었다. 

이를기반으로 1923년 4월 29일중앙집행기관인소작인연합회가조직되

었는데, 주요 임원은 광주노동공제회의 간부로 충원되었다. 조선노동공

제회 광주지회는 광주노동공제회로 개조된 후 소작인 운동을 투쟁적으

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광주청년회지도부도사회문제에관심을두었다. 이러한변

화 양상은 조직체계에서 먼저 보인다. 1922년 개편된 8개 부서 가운데

기존의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 편집부 등이 없어지고 사회부가 신설되

었다.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는 부르주아적 개량주의적 성격이 드러나

있는 기구였다. 이들 부서를 폐지하고사회부를 신설한 것은노동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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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계급 등 다른 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변혁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의희생에의존하고있었다. 이러한계급적한계때문에광주청년회

가 1923년 이후 격화되는 노동 농민 운동에 처음부터 동참하기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광주노동공제회가 소작 운동을회 차원에서 당면

사업으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꾸려나갔다면, 광주청년회는 회원이 개

별적으로운동에참여하는수준이었다. 광주청년회는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을 광주에 정착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로 인해 면소작인회는 광주노동공제회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며 광주

청년회와 대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 말 광주노동공제회가 출범한 이후 1923년부터 격렬하

게 전개되는 노동 농민 운동은 광주청년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

하였다. 1923년이기호가 친일적인 성격을띤 광주면협의원으로 선출되

자, 직전에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직에서 배제하

였다. 이는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차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말하자면친일적성향을보인인사는단체의간부에서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일제와의 타협을 거

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청년회의 이러한변화는내외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었다. 강석

봉이 귀국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는방증이다. 강석봉이임시의장으로선출된것은부르주아적성격의광

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되는 신호였다.8) 

 8)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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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정청년회와 이경채

(1) 송정청년회와 이성방

1920년 9월까지전남각지에서는광주청년회를비롯하여 24개의청년

회가 조직되었다. 광주에서는 광주청년회와 더불어 송정청년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다.9)

1921년 8월에창립된송정청년회는회장제를채택하였고, 지덕 체육

사교 경리의부서를설치하였다. 창립간부진은회장변상구, 총무이덕

희, 각부이사배현식등 4인이었다. 또한송정청년회는풍속개량, 문화

선전, 권선징악의취지아래소인(素人)연극단을조직하려고설비위원도

선출하였다. 송정청년회도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지 덕 체

향상과 친선, 풍속 개량을 통한 문화 진흥을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 

변상구는호남물산취체역겸지배인이었고, 배현식은같은회사의지

배인 대리였다. 변상구는 일찍이 송정노동수양회에참여하여 그 단체의

야학교사로 활동하였다. 창립 직후 송정청년회가조직한 토론회에서 토

론자로 나선황치영은 원흥운수조를, 이성방은철품점을 경영하고 있었

다. 이경채의 숙부인 이성방이 이 무렵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이경채가광주고보재학시절송정청년회에참

여하고있었던것은숙부의영향이어느정도작용한것이라하겠다. 이

밖에 소인연극단 설비위원인 추영명은 송정면의 대표적 기업인으로

1920년대 중반미곡 비료등을 취급하는 추영명상점을 경영하였고, 송

정면협의회원이었다. 

송정청년회 회원들도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창립 초기에는 지식

인, 상공업자등으로지역사회에서경제적, 사회적지위가비교적높은

계층에속하였다. 이들은식민지민족으로서의고통과불만때문에민족

의 독립을 지지하였고,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

주, 자본가계급이라는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일제에협조하는지위에

 9) 이애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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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도 하였다. 송정면협의회원이었던 추영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송정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한 이성방처럼 노동자, 농민운동 단체

에서 활동한이도 있었다. 송정면에서쌍합성주물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이성방은, 청년,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에 앞장섰다. 

송정청년회는 처음에는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대중교육에 주력하

여 강습소나 야학을 운영하였다. 송정리에는 야학이 많았다. 

표 5. 1926년 송정면 소재 조선인 교육기관 현황10)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송정면

에공립학교는송정공립보통학교 1개소뿐이었다. 그리고중등학교과정

에해당하는공민학교과정에해당하는송정리사립중학원이 1922년개

설되었다.12) 정규학교를다니지못하는경채의죽마고우로이경채를도

와 삐라를 제작하여 살포하였던 박병하, 윤해병13)도 이 학원 출신이었

다. 이처럼보통학교가수용하지못한학령학생들의교육을야학, 강습

10) 시대일보 1926. 1. 3.

11) 여학생 숫자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야학 숫자에 여학생 통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 시대일보 1925. 11. 25.

13) 당시신문보도에윤해병을부랑아라고한것으로보면집안이넉넉하지않음을알
수 있다.(중외일보, 1928.5.2.)

학교명 계 (여)

송정공립보통학교 408(61)

사립송정중학원 121

송정노동야학 60(20)

O수 노동야학  20

사O노동 야학  35

신촌강습소  25

선암강습소  40

중보(仲洑)노동야학  30

계 73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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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난이사회문제가될정도로학교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였고, 학

령 초과, 학비 사정 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이 압도적으

로많다는것을위통계에서알수있다. 하지만강습소, 야학의교육내용

은보통학교학과수준, 혹은글과숫자를깨우치는정도였다. 하지만박

병하, 윤해병의예에서알수있듯이이들은야학이나사립학교에서학습

을통해사회변혁이필요함을느끼기시작하였다. 이러한변화에발맞추

어 송정청년회는 연극단을 운영하여 풍속 개량, 문화 진흥을 꾀하였다. 

한편광주청년들은 1923년강석봉이조직한광주지역최초의사회주

의사상을공부하는비밀결사인신우회의영향을받고있었다. 광주청년

회의성격이변하고있는사례를위에서보았지만, 송정청년회도사회주

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송정청년회는 1925년 11월 간부의 피선거권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

고 간부진을 개편하였는데, 새로 선출된 간부진은 회장 추영명, 부회장

백운하, 각 부 이사 조래흥, 김영택, 박상효, 이상방, 이수영, 정해구, 간

사 나동일 이은규 등이었다.14) 추영명은 대표적 실업인이고, 백운하는

화물운반노동자청부사업을맡고있었다. 추영명은면협의회장출신이

었다. 광주청년회가사회주의세력이빠른속도로주도권을잡는것과달

리, 송정청년회는여전히개량주의적인물이주도권을잡고있었다. 이상

방은이경채의숙부이성방의오기로보인다. 이무렵송정청년회는개량

주의적주장을한세력과성방처럼 사회변혁을추구한세력이서로공존

하는 구도였다. 

하지만송정청년회는차츰노동, 농민운동에관심을보였다. 이은규와

나동일이 1926년 하반기에 결성된 송정노동청년회에 참여한 것에서 알

수있다. 1926년 9월창립된송정노동청년회는서무 경리 교양 조사 구

호부를 두었으며 김기태, 조칠성, 김강, 오영, 이은규, 나동일 등이 주요

활동가였다. 이들은 “무산계급해방”을내걸고송정청년회와대립하기도

14) 시대일보, 19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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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청년운동의 통합 열기가 높아지던 1927년 8월 송정청년회와

통합하였다. 

한편 송정노동청년회는 1926년 12월 19일 송정노동청년회관에서 제1

회 임시총회를 열었다.15) 1926년 9월에 창립되고 나서 불과 3개월도 채

되지못해임시회의가열렸음을알수있다. 이날회의에회원 80여명의

출석과 많은 방청객이 밀려들어 회관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송정노동청년회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임시총회에서는, 1926년여름분쟁을거듭한운수노조의피해 사실과

구제책을찾았다고하는것을보고하였다. 이날임시회에서는회원강령

을위반한회원 14명을제명하는안건및전남청년연맹가입문제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이날임원진을개선하였는데, 위원장으로김기태, 서

무부위원장 홍희준, 이상근, 경리부위원장 양영일, 유병운, 나기영, 조사

부위원장박하연, 장인계, 구호부위원장이성방16) 등이었다. 노동청년회

의간부로서임시회를통해이성방의존재가새롭게부각되고있음을알

수있다. 이성방이사회변혁에앞장서고있는것을 1927년 8월에일제의

수리조합 결성에 반발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실에서17) 알 수 있다. 

송정노동청년회는 1927년신간회의탄생으로민족의단결이공고해지

는 분위기 아래에서 기존의 송정청년회와 통합의 길을 걸었다. 1927년

7월 17일송정청년회가주관하는사상토론회가열리기도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송정청년회와 송정노동청년회가 합동으로 대회를 열었다. 3 1

운동 후 나타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송정청년회와 계급타파를 내세우

는 송정노동청년회의갈등을 극복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회에서 이경채

의숙부인이성방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음이주목된다.18) 이렇듯이성

방은송정청년회및송정노동청년회를통해농민들의계급적이익을위

15) 중외일보 1926. 12. 23.

16) 중외일보 1926. 12. 23.

17) 중외일보 1927. 8. 12.

18) 중외일보 192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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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송정청년들

의 노력은 이듬해인 1928년 2월 7일 신간회 송정지회 창립으로 이어졌

다. 이때이성방이총무간사를맡고있다.19) 이렇게청년, 사회운동에앞

장선 숙부 이성방의 사회변혁 의지가 경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2) 광주청년동맹 송정지부 결성과 이경채

1926년민족협동전선의열기가고조되면서청년운동에도방향전환이

나타났다. 여러단체로분화되어있던청년운동단체를하나로통합하자

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20) 

이운동을주도한이는광주청년회활동가이자조선공산당전남책임

자인강석봉과김재명이었다. 이들은각군에청년동맹을결성하여청년

들을 지도하려 하였다. 1927년 4월 전국청년동맹이 결성되면서 전남 각

지에 군(郡) 단일 청년동맹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1927년 11월 광주청년동맹 집행위원회는 김재명, 강해석을 집행위원

으로 선출하고, 이들이 포함된 11명의창립준비위원을 선출하였다. 임시

집행부에 김재명, 장석천, 오홍근이 선출되었다. 11월 26일오후 광주 흥

학관에서광주청년동맹창립대회가개최되었다. 의장김재명이사회를보

고, 장석천이 취지를 설명하고김재명이경과보고를한 후에만장일치로

강령과규약을통과시켰다. 위원장에김재명, 위원에조칠성, 박승남, 강영

석, 장석천, 강해석, 지창수등 13명, 검사위원에김흥선, 최한영, 강석봉을

선출하였다.21) 이 가운데 박승남, 조칠성은 송정청년회 출신이었다. 

한편 광주청년동맹은면에지부를설치하였다. 대표적인곳이 송정지

부인데, 1928년 2월송정집행위원회는회무정리위원 2인을선출하여지

부 설치 즉시 사무를 인계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4월 열린 송정청년동

맹 정기대회에서는 집행위원장 이성태와 집행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조

19) 중외일보 1928. 2. 11.

20) 박해현, 강석봉 평전.

21) 중외일보 192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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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제, 신간회 지회 지지, 회원모집, 회보발

간, 규약수정등에대해토의, 의결하였다. 당

일 강해석이 전남청년동맹 대표 자격으로 축

사를하였다. 1928년 2월이후전남청년연맹을

주도한 활동가는 장석천, 강해석이었다. 이미

강해석은 형인 강석봉의 지시로 광주 청년운

동을 이끌고 있었다.22) 강해석이 청년동맹 송

정지부를 찾았다는 것은 이곳이 그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 준다. 당시 강해석은 청년운동을

넘어 학생층까지도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경채는 송정청년회와연결되어있었다. 1928년이경채사건 판결문

에 그가 그 지역의 청년회에 자주 출입하였다고 나와 있다. 그의 숙부

이성방이 송정청년회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경채와 송정청

년회의 관련성을높여준다. 이경채는 광주고등보통학교다닐 때도 송정

청년회에서 주로활동하면서 사립 송정중학원을다녔던 박병하, 윤해병

등과 어울렸다. 

이경채사건이발생하였을때일본경찰이송정리에서사회운동을하

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였다는 당시 신문 보도가 주목된다.

 광주불온사건

3명만 공판 회부, 광주청년은 관계없어 5명은 면소 출감

한동안세상의이목을놀래인불온문서사건으로인하여광주와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하는청년수십명을검거하여엄중한최조를하여 8명만광주지방

법원 예심에 부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피의자 8

명은지금까지 4개월동안이나예심중에있는바지난 21일에야광주청년등

은그사건에관계가없었다는것이판명되어면소출옥되고송정리청년 3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부치게 되었는바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22) 박해현, 2021, 동구의 인물 2. 

이성방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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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출옥자 : 강해석, 한길상, 지창수, 조칠성, 박승남

기 소 자 :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23)

이경채사건이일어나자수사에나선일본경찰이광주와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이라 했으므로 광주청년회나 송정 청년회에서 활동한 인물임을 말

한다. 이사건의배후에광주및송정청년동맹이있다고판단한일본경

찰은 청년동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다. 한길상을 제외한 강해석, 지

창수24), 조칠성, 박승남은 광주청년동맹의 핵심 인물이었다. 

1928년 3월말이경채가식민지교육을비판하는삐라를시내및경성

에까지 발송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이러한 큰 사건을 일으킨 것

은 그의 내면에 축적된 민족 감정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송정청년회, 송정노동청년회, 송정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강석

봉, 강해석, 장석천등활동가들과인연을맺었던것이크게작용하였다. 

이경채사건이발생했을때일본경찰이강해석등을제일먼저조사한

것도 송정청년동맹과 강해석, 송정청년동맹과 이경채의 관계를 의심했

기 때문이었다.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

1)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신우회

1923년 9월 보수적 성격의 인물로 구성된 광주청년회의 지도부에 사

회주의 사상을 지닌 강석봉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광주, 전

23) 동아일보 1928. 7. 26.

24) 지창수는 1924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중학교 학생 사이에 전개된 야구 시
합에서발생한한, 일양국학생들의충돌에서광주고보학생들만일본경찰이구속
하는 것에 반발하여 광주고보 학생들의 동맹휴교를 이끌어냈다. 광주 최초의 동맹
휴교였다. 이동맹휴교로구속된 학생들은 9월에 모두 석방되었으나동맹휴교의주
동자인광주고보 4학년인고광우, 국채진, 최헌주, 지창수등은퇴학을당했다. 동맹
휴교의 최초의 희생자였다. 지창수는 이후 청년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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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최대규모의청년회인광주청년회가사실상사회주의사상을지닌

청년들로재편되고있음을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건설을표방하는학

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여기에

는광주지역에있는신우회라는사회주의사상연구단체와그단체를결

성한 강석봉의 역할이 있었다.25) 

일본에서귀국한강석봉은동경대학의 ‘신인회’와같은단체를만들어

사회주의 사상을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산시키려하였다. 신우회의 창

립 시기와 초기의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신문 내용이다.

“광주사상단체신우회에서는창립이래로회원자체의계급적단결

과역사적으로필요성을가진신사회를건설하는데요소가되는유물사

관을 중심으로 하고 사상연구를 목적으로 우금(于今) 3개 성상을 매월

4회씩 회합하여 수십 명 회원이 다 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견과

연구한 바를 발표하는 동시에 현대 조선청년으로써 가질 바 사상과 취

할 바 행동을 과학적으로 토론하여 그 내용 충실에 주력하여 오던 바, 

최근에는종래에불성문법(不成文法)의해당회의체를변경하여회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노농, 교양, 서무 3부서로 나누어 사상, 청년, 노동 등

실제 운동에 착수하여 대중 본위의 신사회를 목표로 계급전선에 전위

(前衛)됨을바란다는데회의체개혁의첫소리로다음과같이사상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 

• 일시 : (1925년) 12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흥학관 강당

• 연제 및 연사 :

- 철학의 파산과 생활의 긍정(김갑수)

- 자본주의의 사적 발달과 그 필연 붕괴(지용수)

- 경제적 파멸과 오인(吾人)의 이상(김광진)

- 노예연구(강석봉)

- 제목 미정(배고파, 이일선, 기노춘, 최한영)”26) 

25)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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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를통해신우회의창립시기, 목적, 활동내용등을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 신우회가 1925년 당시 창립된 지 3년이 되었다고 한

데서 1923년에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7) 

신우회가 창립 당시에는 ‘불성문법(不成文法)’이라 하는 데서 회칙 등

이작성되어있지않았음을알수알수있다. 일본에서사회주의사상에

대한 대대적인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선에서도 총독부는 사회주

의사상을제국주의를위협하는것으로인정하여탄압하고있었다. 사회

주의사상이광주에서는유입단계에있었기때문에신우회창립초기에

는 조직을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우회는 매월 4회씩 수십여 명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신우회가 비록 회칙 등 조직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을 뿐, 실제는

상당히조직적으로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925년말에이르

러이조직활동을공개적으로전환하며조직을재정비하고있음을짐작

할 수 있다.

신우회는 강석봉이 지용수와 함께 1923년 조직한 광주 전남 최초의

유물사관 연구단체였다. 창립 당시에는 사회운동에 희생적으로 투쟁하

는 순결분자가 18명이 결속하여 조직하였다고한다. 강석봉을 비롯하여

창립 맴버 18명이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외부활동을철저히자제하고이론학습을통한내부결속

을 강화하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우회는 조직이정비되자총간사제로운영하였다. 이때가 1925년 무

렵인데, 서무, 노농, 교양 등 부서를 두어 적극적인 투쟁 방식으로 나아

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강석봉은핵심세력을공산당에가입시키는

등 운동 세력을 정예화하고 있었다. 

이 무렵 강석봉이 ‘사상대강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 ‘노예연구’를

통해 그가 자본주의 모순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 바탕 위에 계급투쟁을

26) 동아일보 1925. 12. 1.

27) 박해현, 2022, 강석봉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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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하고있음이드러난다. 1925년조선공산당이창당되자일제는사

회주의 사상의확산을 억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제정하였다. 그러나 광

주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12월 5일 세미나에서강석봉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듬해 1926년 10

월 2일 강해석, 지용수가신우회에서가장노력하고 있다는동아일보 보

도를 통해 강석봉 형제가 지용수 등과 함께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강석봉의아우강해석이신우회의실무적일을맡은것도강

석봉의의지가반영된것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이무렵신우회에이경

채가가입하였는지여부는알수없어도어떤형태로든지이단체와관련

은있었다. 1928년삐라살포사건이발생하자마자광주경찰이이들을의

심하여강해석, 지용수등을체포한사실에서이를짐작할수있다. 1926

년 5월이경채가광주고보친구들외에도송정보통학겨죽마고우들과사

회주의이념서적을읽는비밀모임을만든것도이러한추론의근거이다. 

여하튼처음에조직을감춘채사회주의사상만을연구하던신우회가

현실정치에참여하기시작하자, 일본경찰은이들의활동을억압하려하

였다. 1926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연합토의회를 현지 경찰 금지

광주신우회에서는오는 8월 2일부터일본나가사키에서개최되는아

시아민족대회에대하여해당대회를절대반대하기로하고, 이에대책

을 토의하고자 지난 23일 오후 8시부터 광주청년회 흥학관 대강당에서

광주 각 사회단체 연합토의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현지 경찰서에서는

주최 단체 대표자를 불러 해당 집회를 절대로 금지한다 하므로 부득이

중지하였다 하며 광고까지 압수하였다.”

신우회가여러사회단체활동을하나로묶는연합체를결성하려하자

일본경찰이이를막으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제신우회가광주지

역 사상대강연회주의 활동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되고 있었

다.(동아일보 1925.12.01.) 강석봉은신우회를통해형성된사회주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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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항일 운동 세력을 조직화하고 있었다.

2) 청년운동과 광주청년동맹

일본에서사회주의사상을습득하고귀국한강석봉은곧바로 1923년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신우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세력을확산하려하였다. 그는동시에과거의부르주아중심의활동에서

탈피하고있는광주지역최대의청년운동조직인광주청년회를그의영

향력아래에두고자하였다. 1923년 9월강석봉이광주청년회의임시의

장이 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석봉이 광주

청년회의 임시총회를 주재한다는 사실은 광주청년회의 회원들 가운데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세력이 그만큼 성장해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광주청년회가자본가중심의틀에서벗어나노동자 농민중심으로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사조가들어오면서광주청년회에도조직체계뿐아니라지도

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전의 실업가 중심에서 최한영, 강석봉

등 고학력자, 언론사 기자, 교사 등 지식인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훗날 신간회 지회에서 간부로 지냈던 청년들이 많았다. 1920년대 중반

들어 광주청년회는 부르주아 중심에서 소부르주아 지식 청년으로 지도

부가 변경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28) 

1924년 광주청년회는 “계급적 단결로 해방운동의 전위가 되어 민중

본위의신사회건설”을목표로삼는다는강령을채택하였다. 광주청년회

가 ‘지 덕 체’를 표방했던 창립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급진적 방향으

로나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광주청년회에서새롭게내건 ‘신사회건

설’이란구호는 ‘사회주의사회’를완곡하게표현한것이다. 청년회활동

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차츰 드러나고 있었다. 

28) 이애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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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9월개최된광주청년회창립 5주년기념강연회에서청년의계

급적단결을강조하는주장이나왔다. 광주청년회의성격에사회주의모

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데는 청년운동을 조

직화한강석봉의역할이있었다. 강석봉은일종의이념학교인광주청년

학원을 운영하였다. 강해석이 청년학교 교사로 있었고, 그의 아우 석원

이 청년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강석봉의 아우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해석은, 형을 도와 청년, 사

회주의 항일운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석봉의아우이자 호일의 다

섯째 아들인 석원이 1924년 경성의 경신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광주에내려와광주청년학원에다녔다. 당시청년학원교사를해석이맡

고있었다. 광주청년학원이청년, 학생을의식화하는강습소였음을알수

있다. 이경채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이단체에서청년운동및사회주의서적을읽으며 식민지조선

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신우회를조직한강석봉은이와별도로기존의광주청년회활동을뒷

받침하는청년운동전위대를육성하고자일종의강습소격인광주청년학

원을세워해석에게맡겼다. 강해석이 1926년창립된광주청년회연합회, 

그리고 1927년 청년회연합회가 발전한 광주청년연맹의 임원을 맡았고, 

강석봉 본인과 넷째 아우 영석이 광주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으로 참

여하였다. 

강석봉 3형제가광주청년연합회를실질적으로이끌었음을알수있다. 

이들은 이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광주청년연맹을 새롭게 조직하

였다. 1927년 11월 26일이었다.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전남대표

로, 김재명, 강석봉, 한상호가선출되었다. 앞서 6월 17일전국적으로결

성된 조선청년동맹의하부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광주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운동이 전국적인 조선청년총동맹 결성에 영향

29) 박해현, 동구의 인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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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이제새로출범한광주청년동맹은, 김재명이위원장을맡고, 위원으로

조칠성, 강해석등 17명, 검사위원으로김흥선, 최한영, 강석봉이선출되

었다. 이렇게 광주청년동맹이 출범하려 하자 일제는 탄압에 나섰다. 동

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광주청년회원 5명 검속 취조

지난 23일에광주경찰서고등계에서는형사대를풀어놓아광주청년

회원인 강석봉, 김재명, 강해석, 장석천, 강영석 등 다섯 명을 검속하고

엄중히취조중인데, 사건의내용은절대비밀에붙임으로보도할자유

가 없으며 일반인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동아일보 1927. 9. 25)

광주청년동맹 결성이 구체화하자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의 모습을

살필수있다. 일본의집요한훼방에도불구하고광주청년동맹은출범하

였다. 이때검속된 5인가운데강석봉, 강해석, 강영석 3형제가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주목된다. 광주청년연맹 위원장으로선출된 김재명은 강

석봉의영향을받아공산주의사상을학습할정도로두사람은매우가

까운사이였다. 나주농민운동대회에도강석봉과김재명이함께참석하

였다. 이를 통해 광주청년동맹 결성에 강석봉이 실질적 역할을 하였

다.30) 

한편 강석봉은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25년 8월 12일 ‘3

천의 청중 광주수해구제음악회’를 주최하여 의연금을 모았다. 강석봉과

함께 최한영, 진동호, 소병호 등이 준비위원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가 이념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3) 노동운동의 확산

광주군의 산업구성은 민중의 존재 형태를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다. 

30)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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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개항 후 나주평야를 비롯 곡창 전남에서 생산된 쌀, 면화 등이

일본에 수출되는항구로서 기능하면서 발전을거듭한 목포항은, 해운업

과 항만업이 발달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항구로 명성을 날렸다.

부두노동자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목포항은 일본인 조선인 지주의 토

지침탈로인해농토로부터밀려난사람들이도시지역에서자유노동자

로되어가는과정이전남에서근대적인노동자가만들어지는초기모습

이었다.31) 제조업 광업부문의발전이미약한광주지역도자유노동부

문에서부터 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송정리역 광주역 시장

주변에서 등짐이나 지게로 화물을 운반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나갔다. 

이미일제에국권을강탈당하기이전부터노동자들의파업이 8차례나

있는 등 노동자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목포에서는, 국권 피탈 후에는

민족의식까지 보태져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었다.

1925년 12월 목포자유노동조합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부두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용 인부와

다른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1920년대 전남에서 일어난 파업

가운데최대규모로평가받은이사건은목포총동맹의산하단체가운

데가장낮은임금으로고통받던자유노동조합의파업을시작으로확대

되었다.

임금의 통일과 표준 임금의 실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자유 노

조는, 1925년 12월 8일 목포 노동 총동맹의 간부들의 지원 속에 노조원

들이 모두 출동하여 목포 노동 총동맹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파

업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왼팔에 붉은 휘장을 두르게 하고, 부두의 각

요소에서 고용주의 태도와 비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12월 12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표준 임금을 철저히 실행하며 이를

지키지않는고용주에대해서는노동력을제공하지않을것을결의했다. 

총회 이후 자유 노조는 시내를 행진하며 표준임금표를 배포했다. 자유

노조의파업에선박, 화물노동자들도동정파업에나섰다. 노동현장이

31) 정근식 나간채, 1992,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 호남문화연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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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집중되어있지도않고, 노동시간도각각인자유노동자들이었으

나놀라운단결력과집중력을발휘한목포지역의노동자임금은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 임금 제정 이후 목포

자유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50%나 상승하였다.

자유노조의파업투쟁이성공을거두자, 목포의제유공노조도파업에

돌입하는등다른단체의노동운동으로발전하였다. 1896년목포항개항

과 더불어 부두노동자들이 형성되고, 뒤이어 일본인 조선인 지주의 토

지침탈로인해농토로부터밀려난사람들이도시에서자유노동자로되

어 갔다. 

4) 전남해방자동맹 결성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청년, 노동,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

저목포에서그의활동이두드러져보인다. 1897년개항한목포항은, 국

권피탈이전에부두노동자들의파업이 8차례나있을정도로노동자세

력이성장하고있었다. 국권피탈후에는민족의식까지보태져노동운동

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25년 12월 목포자유노동조합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부두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용 인부와

다른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1920년대 전남에서 일어난 파업

가운데최대규모로평가받은이사건은목포총동맹의산하단체가운

데가장낮은임금으로고통받던자유노동조합의파업을시작으로확대

되었다.

임금의 통일과 표준 임금의 실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자유 노

조는 1925년 12월 8일목포노동총동맹의간부들의지원속에노조원들

이 모두 출동하여 목포 노동 총동맹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파업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왼팔에 붉은 휘장을 두르게 하고, 부두의 각 요

소에서 고용주의 태도와 비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12월 12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표준 임금을 철저히 실행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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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않는고용주에대해서는노동력을제공하지않을것을결의했다. 

총회 이후 자유 노조는 시내를 행진하며 표준임금표를 배포했다. 자유

노조의파업에선박, 화물노동자들도동정파업에나섰다. 그리하여비

록일시적이기는하지만표준임금제정이후목포자유노동자들의임

금은 약 50%나 상승하였다. 

이렇게 목포 자유 노조의 파업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데는

강석봉의역할이컸다. 12월 8일광주에서해방운동자동맹강석봉, 광주

청년회 한길상, 김재명 3인이 목포에 내려와 현지 노동운동단체와 협력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바로 목포지역 항만 노동자들의 특수성을

잘 아는 강석봉이 이들의 권익을 지켜줌과 동시에 이들을 그의 중요한

세력기반으로삼으려하였음을짐작하게한다. 그가 1926년목포에서공

산당세포조직야체이키를목포에서최초에서결성할수있었던것은이

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말하자면 강석봉은 파업을 지도하며 이곳을 중

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거점화하려 하였다.32)

앞서 강석봉은 1924년 9월20일 목포사립희성유치원에서 열린 목포무

산청년회의 임시총회에 강사로 참석하여 보천교를 비판하는 특강을 하

였다. 목포무산청년회는 강석봉, 배치문, 조극환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강석봉이사회주의 이념을 목포에까지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치문은 1925년 1월 12일 목포에서 무안, 목포지역의 8개 청년운동

단체가모여결성한 ‘무목청년동맹’의의장으로선출될정도로목포지역

내에서영향력이큰인물이다. 이날회의에서울청년회에서축전을보내

고 있는데, 이를 보면 무안, 목포지역 청년단체들도 서울회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11월 나주 궁삼면에서 동양척식주식회에 4,500두락의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였다. 궁삼면에서농민항쟁이일어나기바로직전인 1925년 10월

32)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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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면민대회가 대규모 시위의배경이었다. 전남해방운동자 동맹

의강석봉, 광주청년회김재명, 나주의농민운동가이항발이연설하였다. 

이항발등나주농민운동가들이주관한면민대회에강석봉, 김재명이참

석하여 이 대회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나주지역청년, 농민운동활동가들은서울회계핵심인물인이

항발의영향으로서울회계와연결되었다. 나주에서조선공산당 1차, 2차

사건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청년 운동 세력들이 대부분 서울회

계통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노동자, 농민운동이각기별개로움직이고있는상황에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바로 해방운동자 동맹이었다. 이 단체는 전남 운

동의제1선에서뛰고있는투사들의집단모임이라고할수있는데, 1925

년 임민호, 전도, 조극환, 강석봉 등이 발기하여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전남 노동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이론과 전술을 연

구하는것을목적으로서무, 선전, 조직, 조사, 편집등의부서를설치하

여 각기 그 집행위원이 일을 보게 하였다. 전도, 조극환, 강석봉은 모두

수의위친계회원이었다.33) 이를 보면 수의위친계가 1920년대의 노동, 농

민운동의 중심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5) 야체이카 조직과 조선공산당 

제1,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사회주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특

히 화요회계의타격이 컸으므로, 화요회계와경쟁하였던 서울회계와 가

까운 광주청년회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강석봉은서울회계에서활동한사회주의자들을중심으로공산당세포조

직인 ‘야체이카’를 구축하였다.34)

1928년 터진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은 강석봉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33) 소안면지, 2019.

34)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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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당조직이일본 경찰에노출되어 46명의 조직원이구속된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강석봉이 결성한 공산당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2년 가

까이일본경찰이수사를진행하여기소한엄청난사건이었는데, 동아일

보등국내신문에는보도내용이상세히나와있지않고, 총독부기관지

인 매일신보에만 자세히 나와 있다. 총독부의 보도 통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을 통해 고려공산당원과 고려공산청년회원의 일부를 병

합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화요회계, 후자는 서울회계를 지

칭한다. 그리고 M.L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명이 강석봉으로부터 공

산주의 사상을 배웠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을 이념화하기 위해 1923년 신우회를 결성한 강석봉은

청년, 노동자, 농민, 그리고학생들을의식화시키는활동을하고있었다. 

김재명, 지용수, 그리고 아우 해석을 확실한 운동가로 육성한 강석봉은

본격적인 공산당 세포조직 건설에 나섰다. ‘야체이카’는 소련말로 ‘세포’

라는 뜻으로 운동의 가장 하부조직을 의미한다.

강석봉이 가장 먼저 ‘야체이카’를 건설한 곳이 목포였다. 강석봉이 목

포에서 조직한 야체이카를 중심으로 서병인, 김철진, 조극환, 유혁 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조극환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것은 강석봉에

의해서였다고판결문에명확히나와있다. 이를통해목포에서해륙물산

중개업일을하던조극환이 1925년가을공산주의사상에접한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를 전파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강석봉이목포를야체이카를결성할장소로가장먼저주목한

것은 항운노조와 같은 노동자 조직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무목

청년단체모임에서알수있듯이 8개에이르는청년운동단체가있는등

비교적 농민, 노동자,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한일병합이전부터이미부두노동자의파업이있었던목포

를주목한강석봉의영향에의하였을가능성이크다. 목포사회주의자들

의세력기반인야체이카구성에강석봉이주도적역할을하였음에도이

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목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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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1926년 9월결성된제3차조선공산당에는목포의사회주의자들도

활발히 참가해 목포 지역 세포를 구성했다. 1927년 3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등이목포지역공산당세포였고김철진, 설준석, 조문환, 김석순

이청년조직인고려공산청년회세포였다. 그러나목포세포는핵심구성

원들이공개적인조직인신간회와노동연맹에서극심한대립을벌여지

역당 활동도 원활하지못했고 당 조직이 발각되어붕괴했다.”라 하였다. 

특히 야체이카가 일제의 탄압으로 붕괴된 것을 마치 내부 갈등 탓으로

삼은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35)

목포 다음으로 강석봉이 야체이카 구축에 공을 들인 곳이 제주였다. 

제주에 이어 담양, 광주 등에도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공산당

세포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강석봉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

고있다. 강석봉이이들조직을결성하면서들어간경비가 1만원이었다.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거금이었다.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강석봉이 사회주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가 1925년

무렵목포를왕래할당시그곳에작은사업처를운영하며독자적인자금

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러한 추정은 1934년 귀국하여

이듬해 1935년목포에내려갔을때강석봉이바로사업기반을가지고있

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강석봉이 공산당 조직을 결성하는데 1만 원을

사용하였다는사실은 1933년망명지일본에서그가체포되었을때,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강석봉이 엄청난 사재를 투입하면서 혼신을 기울여 야체이카

구축에노력한결과조직이확장되어갔다. 광주에서는강석봉을비롯하

여 김재명, 강영석, 최용운, 한길상, 최창순이 야체이카에, 김재명, 강영

석, 지용수, 강해석, 소진호는 고려 공산청년회에 참여하였다. 담양에서

는 정병용, 정경인이 야체이카에, 정경인, 김득선, 강완득, 김용표 등이

고려공산청년회에참여하였다. 목포에서는조극환, 김철진, 서병인이야

체이카를, 김철진, 설준석, 조문한, 김석순이 고려공산청년회 등에 가담

35)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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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영광에서는 조용남, 김은환이 야체이카에, 완도에서는 신준희, 

최형천, 감사원, 정남국등이당의세포조직을구성하였고, 신광희, 위경

영, 최평산이 고려공산청년회에 가담하였다.

제1, 2차조선공산당과달리강석봉의서울회계가주도한 조선공산당

재건때는담양, 장성, 영광, 목포, 완도등전남서부지역에야체이카와

고려공산청년회가 주요한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재명 등 많

은공산당관련인물체포되었다. 이때기소된인물만 46명에달하고, 김

재명은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 무려 3

년이 걸릴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강석봉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 피체를

면한 채 일본 망명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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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과 학생의 저항

1. 민족의식을 자극한 차별교육과 동맹휴학

1) 1920년대 식민지 교육의 실상

조선을강제로병합한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23일칙령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을공포하였다. 이른바제1차조선교육령이다. 교육령은이후

2차례 더 개정되었다. 식민통치 시작 이후 1년 만에 제정된 제1차 조선

교육령은개별학교규칙에근거하여학교를운영하던것에서벗어나하

나의교육령으로종합한것으로식민지시기조선의학교제도의현실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3 1운동후일제는교육제도 및교육과정을개정하였다. 1920년대 국

내의교육체제는 1922년개정된제2차교육령에기초하였다. 소위 ‘일시

동인(一視同仁)’을내세우며내지(內地) 연장주의를채택한 2차교육령은, 

학교종류및수업연한에있어일본과동일한보통학교 6년제학제를채

택하고 소위 ‘내선공학(內鮮共學)’을 규정하였다.1) 그러나 실제에는 ‘국

어 상용’과 ‘국어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소학교-중학교(국어 상용)의 계

통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국어 비상용)의 2원적인 체계로 이루어졌

다. 보통학교 학제에서는 제1차 교육령에서 4년제의 조선 학생과 6년제

 1) 김성민, 2006, 광주학생운동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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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일본학생사이에두었던차별을 6년으로통일하였지만일인학교와

한인 학교 사이에 시설, 지원 등에 차별을 가하고 있었다.

1920년대들어일제는 3면 1교정책을추진하였다. 조선인들의뜨거운

교육열은 3면 1교 정책을 예정보다 빨리 달성하고, 1면 1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는 1919년 당시 학교 수 517교, 학생은 8만

9천여 명이었으나 1920년부터 학교 및 학생이 급증해 1929년에는 학교

수 1,582교(공립 1,500교, 사립 82교), 학생 수 47만여 명에 달했다. 

보통학교의대부분은공립보통학교였다. 전체보통학교학생중공립

보통학교 비중은 1920년 96%, 1930년 95%였다. 사립학교 비율이 낮은

이유는일제가보통학교설립인가권을장악하고교육의목적과교육과

정, 교사의 자격 등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재정적으로 취약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총독부로부터 국

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받았으나 사립학교는 수업료에만 의존해야 했

으므로경영난을겪는경우가많았다.2) 학교설립의통제는중등학교에

도 마찬가지로적용되었다. 중등학교의 설립기준을강화하여 각종 사립

학교의중등학교전환을막았다. 이에따라사립학교의중등학교전환과

학교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맹휴가 빈발하였다.

일제가 겉으로 내선공학(內鮮共學)을 표방하였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교육 차별이 심하였다. 취학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920년 당시 보통학교의 경우 인구 1만 명 당 조선인 학생이 63명인데

비해, 일본인 학생은 1,265명으로 20배의 차이가 났다. 1920년대 보통학

교증설운동의결과로 1929년에는인구 1만명당한인학생이 252명으

로 늘어났지만 일인 학생은 1,329명으로, 여전히 5배나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보통교육의 의무교육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중등학교의경우에는 1929년당시조선인학생이인구 1만명당

15명에불과한데비해, 일본인학생은 3백명으로 24배차이가났다. 고

 2) 1922년 설립된 사립 송정중학원도 운영난으로 1927년 문을 닫으려 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동아일보, 192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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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은 인구 1만 명 당 한 일 학생 수 차이가 39배나 되었다. 

1928년의 경우,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등 입학 지원

자는 31,387명이었지만 입학자는 8,969명으로 합격률이 28.6%에 불과하

였다. 하지만총독부는중등학교의신설에소극적이었다. 이에조선인들

은중등및고등교육기관의절대부족문제를들어총독부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중등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중등, 고

등교육의 팽창을 억제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3)

표 6. 보통학교 한일 교육 비교 (1928년)

표 7. 중등학교 이상 한･일 교육 비교 (1928년)

 3) 김성민, 위의 논문

구분 한인 일인

인구총수 18,667,334 469,043

학교 수 1,581 461

학생 수 466,217 57,432

인구대비 아동수의 비 40 0.8

학령 아동수 2,240,000 57,604

백명 중 취학률 20% 99.7%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중등학교

한인
남자 24 11,457

여자 15  3,760

일인
남자 11  5,860

여자 23  6,841

각종실업학교
한인

50
 8,077

일인  3,812

각종보습학교
한인

69
 2,530

일인    982

사범학교
한인

14
 1,224

일인    617

전문학교
한인 11

(관 5, 사 6)

1,289(사립 917)

일인   981(사립 175)

대학교
한인

1
275

일인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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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한국인학교의교육여건은열악하였다. 다음은각급학교의한

일 교사 총수 비교표이다.

표 8. 관･공립 각급 학교 한일교사 총수 비교표

학교 구분 일본인 한국인

관공립 보통학교 2,412 6,194

공립고등보통학교 315  50

공립고등여자보통학교 69  19

관공립 사범학교 161  30

각종 실업학교 545 102

공립 보습하교 258  72

관립 전문학교 222  21

경성제대 705 155

출전 :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諸學校 一覽, 1929년 5월말4)

위 표에서 보듯이 일본어를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 한국인 아동을 가

르치기위해서보통학교에조선인교원이일본인교원보다 2배반정도

많다. 나머지학교에서는모두일본인교원이월등히많다. 일제의구분

에따라 ‘국어를상용하지않는’ 학교로서한국인학생을대상으로하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경우에도 일본인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다수의 일본인 교사들은 경찰과 긴밀한 연락 하에 학생을

감시하고 탄압을 가했다. 

심지어학생의블랙리스트를만들어감시하고상급학교진학시에는

진학사정의중요한자료로활용되었다. 요주의학생은상급학교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학생에 대한 감시는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교 외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교외 감독이

실시되었는데이경우보조감독을선임하여교사를돕도록하였다. 보조

감독은학부형또는상급생중에서선발하였는데학생의행위를조사보

고하는역할을 맡고있었다. 이들이 내부밀고자의역할을 하고있었다. 

 4) 김성민, 위의 논문 재인용.



제4장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과 학생의 저항  87

이렇듯 각급 학교에서 일본인 교사를 채용한 관계로 일본에서 신규

교사를들여와야할형편이었다. 이들은한국을처음구경하고한국말은

물론한국의풍속과역사를전혀모르는이들로, 자연교육현장에서학

생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보통학교의 경우, 교사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았으나 학교장은 일본인이 많았다. 1927년 당시 전국

1,338개의 보통학교 중에서 한국인 교장은 18명에 불과하였다. 

한 일학교의차별은총독부 당국의지원에서도두드러졌다. 학교 경

비의 보조에도 한 일 학교 간에는 차별이 8배나 되었다. 여기에다 교육

여건, 즉학교시설자원에서의차별도이어졌다. 한국인들은일본인보다

시설과재정이열악한학교에서공부하였다. 일제식민통치정책가운데

교육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했고, 특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이 비교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1920년대에 ‘조선인본위의교육’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던것도처음

에는교육시설에서일본인중심주의에대한저항의측면이강했다고하

겠다. 일반적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 제기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은 교

과과정 상의 요구보다는 교육 시설 교원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인을

우선으로 한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일 학생의 차별은 이러한 외형적인 지원의 차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교육내용에서도 식민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었다. 1922년에 개

정된제2차조선교육령중보통학교의교육목적은 “생활에필수한보통

의지식및기능을수여하여국민으로서의성격을함양하고국어를습득

시킬 것”이었다. 고등보통학교 교육 목적도 이와 유사하여 “국민으로서

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은

일본어의 습득과 일본 정신의 주입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고등보통학교 국어의 경우 ‘本語及漢文(본어와 한문)’ 곧 일본어와 한

문은주당 32시간으로배정되었으나 ‘朝鮮語及漢文(조선어와한문)’은 12

시간에 불과하였다. 한문을 포함함으로써 조선어교육을 최대한 약화하

려는의도를알수있다. 그나마조선어단원이라는것도 日鮮兩語 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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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비교 등과같이일본문화와관련되어 ‘內鮮一體’, ‘日鮮同源’을강조하

는 것들이 많았다.5) 

조선어독본 교과서가 일본 기원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있다. 모든교과목에일본의시정과일본문화를선전하는내용을

삽입하여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역사의 경

우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6년제 보통학교 교과 과정에 역사(일본 역

사)와 지리 교과가 신설되어 5, 6학년에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되었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한국의 역사및지리 는완전히배제되었다. 일본

사를가르치는 역사지리 과목이있을뿐이었다. 일본역사의장구함과

위대성을 교수하는 교육내용이었다.6) 

그런데 일본사와 관련된 ‘조선에 관한 사항’은 ‘임나일본부’ ‘신공황후

의 신라침공’ 등 식민사관을 강조하는 것 일색이었다. 학생들은 조작된

한국사만을강제로배워야하였고독자적인한국사교육은전혀배제되

었다. 교과내용자체가 이러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서일본인 교사의 한

국인 멸시적 태도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었다. 

이러한 교사의 민족 모멸적 태도는 학생들의 반감을 일으켜 학생 동

맹휴학의큰요인이되었다. 동맹휴학이아니더라도학생들의반감은상

존하였다. 일제는특히역사, 지리등을통해일본의위대성과한일병합

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려 하였다. 수신 일어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에

는 사립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원 채용을 강요하였다. 

무엇보다도학생들을가장힘들게한것은교수용어가일본어라는점

이었다. 배우는내용과교사의설명, 학생의대답이모두일본말로이루

어졌다. 따라서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보통학교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서 도태되기 쉬웠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예외였다. 한인 교원이

다수였으므로교수용어가한국어였다.7) 민족의식이강한학부모들이사

 5) 김성민, 앞의 글. 

 6) 김성민, 위의 글.

 7)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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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1928년 朝 日 共學의 법제화가 거론될 때 한국인 사회에서 적극적으

로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학으로 하였을 경우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은 민족

의식이있는조선학생들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누구보다민족의

식이 강한 이경채가 식민지 교육을 비난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2) 1920년대 동맹휴학의 전국적 양상 

일제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은 어린 조선 학생들의 자존감을 자극하였

다. 1919년전국적으로 일어난 3 1운동으로 독립에대한 열망과 자신감

을 확인한 학생들은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1920년대학생운동은주로 ‘동맹휴학’ 형태로전개되었다. 학생들은학

교 당국에 일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농성 등을

행하였다. 이가운데수업거부가일반적인저항의형태였다. 학생맹휴

의 연도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9. 1920년대 동맹휴교의 발생 건수8)

3 1운동 직후부터 시작된 학생 맹휴는, 1925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927년에는 전국 13도에서 맹휴가 일어났다. 맹휴가 전국적 현

상이었다. 1928년에 들어서는 맹휴의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2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간 전국

54개학교에서맹휴가일어났고참가학생이 1만여명에달하였다.9) 일

본인 학교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맹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8) 조선총독부 경무국, 最近 於 朝鮮治安狀況; 김성민, 위의 글 재인용.

 9) 동아일보, 1928. 3. 15.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계

건수 23 52 57 14 48 55 72 83 78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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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생맹휴의양적성장과더불어맹휴의성격도변화하고있었다. 1921

∼1928년 당시 발생한 맹휴의 원인을 총독부 경무국에서 다음의 6가지

로 구분하였다.10) 

① 학교설비, 校規, 校則, 학과 기타 : 232건

② 교원 배척 : 434건

③ 학교 내부 일 : 44건

④ 생도 개인 문제 : 13건

⑤ 지방 문제 : 5건

⑥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 : 74건

맹휴 원인으로 ‘교원 배척’ 사유가가장 많았다. 228건이 일본인교원, 

197건이한국인교원, 7건이외국인교원배척이었다. ‘교원배척’은 1927

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교원배척의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인격및소행언행’ 등이원

인’인경우가 123건, ‘교수법에대한불만’이 120건으로전체의반이상을

차지했다. ‘인격및소행언행’으로인한일본인교원배척은 1925년 5건, 

1926년 10건이었던것이 1927년에는 22건으로증가했다. 대부분이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교사의 행위가 원인이었다. 

“鮮人은망국민으로위험사상을포지(抱持)하고혹은권리만을주장

하고 의협심을 망각한다는 등 항상 모욕적 언사를 농담하므로 생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가 우연히 수업 시간에 지각한 생도를 엄하게 혼내는

것을 동기로 하여 배척하는 맹휴의 전개11)”

10) 조선총독부경무국, 1929,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김성민, 위의글 재인용

11)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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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에는 맹휴의 성격이 민족 감정적 차원이 강하였다면 1928년에

는 식민교육 자체를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1921∼28년간

‘민족의식및좌경사상’에의한맹휴는총 74건이었으며중등학교에서 65

건, 보통학교에서 9건이 전개되었다. 보통학교의 맹휴는 대체로 한국인

차별철폐, 한국인교원채용요구로서정치적성격이약하였다. 반면 ‘민

족의식및좌경사상’의경우는중등학교학생들이주로주도하였다. 1927

년에는학우회, 교우회의자치문제가처음으로제기되었다. 조선어교육

증가, 조선 역사 교육,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등도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8년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요구는식민지교육자체에대한보다직접적인저항으로표출

되면서정치적성격을강화해갔다. 즉 “조선교육제도는일본의압제하

에서일본의신민화(臣民化)하려는것이므로조국을위해반대해야한다”

는이유가 8건, “맹휴를민족운동의일수단으로하여단체항쟁의시련으

로삼는다”는이유가 4건에달하여전체 74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신민화교육반대’의 8건중 6건이사립중등학교에서일

어났다. 한국인 교사가 많았던 사립학교에서 신민화 교육 거부 투쟁 즉

식민지노예교육거부투쟁이많았던것은비교적맹휴활동이용이하였

기때문이었다.12) 교내언론, 집회, 결사의자유요구등교내활동의자

유를 억압한맹휴는 대부분 공립학교에서일어났다. 공립학교가 사립학

교보다 훨씬 억압적인 분위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맹휴의양상이정치투쟁으로발전하자총독부에서는학생운동

대책을수립하였다. 1927년중반까지만해도총독부당국은맹휴의원인

이 무자격 교원이나 인격, 소양, 지식 등의 소양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저항, 또는민족적반감에의한일인교사배척등교사개인신상의문

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의 대책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 개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준이었다. 

12) 대표적인 사립중등학교가 고창고등보통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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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27년 중반 이후 맹휴의 요구사항과 투쟁 양상이 정치성을

띠기시작하자총독부의맹휴대책도변화하기시작하였다. 총독부당국

에서는사상단체나노동운동단체가개최하는강습회, 연설회등에학생

들이참석하지못하도록각도지사에훈령을내려재학생과사회인사의

연결을 차단하려 하였다. 

맹휴가 끊이지 않자 고보 입학 당시부터 학생의 소질과 가정환경을

엄밀히조사하여사상검증을거치도록하였다. 학생의소행조서는보통

학교 교장이 작성토록 하였다. 학생 집회를 엄중히 감시하기로 하였다.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의 자격에 사상문제를 중시하기로 협의

하기도 하였다. 

2. 학생운동의 성격 변화

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생운동

1927년을 계기로 민족운동에서 정치 운동으로 투쟁의 성격이 변화하

고횟수가늘어나고있었다. 이처럼학생운동의양적, 질적변화에는사

회주의영향과관련이있다. 1920년대후반학생운동은겉으로는동맹휴

교가 주류를이루었지만, 이면에는 활발한사회주의 비밀결사의 활동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직접 각 개별학교에 독서회를 조

직하여 맹휴투쟁을 대중 운동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개별 학교

의 맹휴 활동에도 직접 개입하여 맹휴를 지도하거나 격문을 통해 투쟁

방향, 요구조건 등 이념적 지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13) 

광주고보, 광주사범, 광주농업학교, 진주고보, 대구고보, 북청고보의

맹휴에는 각 학교의 독서회 조직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여기에 일본

내사회주의단체도국내학생운동의전개에큰영향을주었다. 일본내

13) 이하 서술은 김성민, 위의 글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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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과학연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등에서 국내에배포한 격문 등은

맹휴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이는 곧 맹휴의 요구사

항이종래설비문제, 교원자격문제등개별학교차원에서 ‘조선인본위

교육’, ‘자치권획득’ 등교과과정이나식민지교육자체에대한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맹휴를사회주의비밀결사가지도하면서 1920년대초반보다조직성과

투쟁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맹휴 전개 과정에서 개별 학교 차원의 맹휴

투쟁본부가결성되는가하면이탈자를막가위해철권단등학생결속조

직이생겨나는등맹휴지도조직이생겨났다.14) 이에따라맹휴의투쟁

성이 더욱 강화되어 갔다. 

1927∼1928년에 걸쳐 전개된 함흥고보의 맹휴에는 맹휴 주체들이 사

회단체와 전국 중등학교에 “전조선 피압박 동지제군에 격함”이라는 성

명서를 우송하여 식민지 교육제도를 통박하고 맹휴의 정당성을 호소하

였다. 함흥 고보 맹휴는 동조 맹휴를 촉발하는 등 학생 맹휴의 전국적

확산을 촉발시켰다. 동조맹휴 등 연대 투쟁이 제기되어 개별단위 학교

차원의맹휴가지역차원으로발전하는경향을보였다. 함흥고보와함흥

농교, 함흥상업학교, 진주고보와 진주농업학교의 경우 동조맹휴를 통해

학교 지역 간의 연계가강화되고 있었다. 함흥고보맹휴에 대한 재동경

신흥과학연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등의지지격문에잘드러나있다. 

一校 一地方의 문제가 아니고 전조선학생, 전조선 민족의 문제이다, 

이상의 3 개학교의학생은전조선학생의절실한요구와이익을대표하

여싸우고있다. 그런고로전조선학생은이들의용감한투쟁을힘있게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15)

1929년 4월에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조직적으로 동맹휴학을 단행

14) 김성민, 41∼42쪽.

15)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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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이 서울의 각 중등학교에 배부되기도 하였다. 이

러한동조맹휴의경향은맹휴의이슈가식민지교육의본질적인문제로

확대되면서 연합시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 동맹휴학의 성격 변화

1920년대 맹휴는 1927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학

우회의자치’, ‘조선인본위교육’ 등의요구가본격적으로제기되고사상

적경향을띠었다. 1927년맹휴에서학우회의자치요구가가장앞에있

었다.16) 

학우회가학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별학교차원의유일한교내합

법조직이자 학생 의사 결집 통로였다. 학우회의 자치회 전환 문제가

1927년들어새롭게부각이된데에는 1927년신간회창립등의사회여

건변화가작용하였다. 학생을세력기반으로삼으려한고려공산청년회

의 활동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1927년 말∼1928년초 학생운동단체의 통

일을 위해 조선학생회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1928년 4월

15일고려공산청년당야체이카를회원을중심으로상무집행의원을선정

하는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총회에학생단체의통일문제가의안으로상

정되기도 하였다. 

조선인본위교육문제는이미 3 1운동직후에나왔다. 1921년선린상

업학교의 조선인 학생 130여 명이 “조선인을 본위로 하여 교육하여 달

라”는 결의문을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

적감정을자극하는교사배척, 학교설비나교칙문제등이맹휴의주된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다 1926년 6 10만세운동당시조선공산당에서작

성한격문에 “조선인본위의교육”이제기됨으로써다시환기되었다. ‘조

16) 김성민,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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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등의 요구는

1927년 이후 맹휴의 요구사항으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의 임시대회에서도 ‘교육의 민중본위’, ‘보통교

육의 증설’,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사용’, ‘의무교육의 실시’ 등을 교육문

제로논의한바있었다.17) 1925년 11월에창립한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강령 중에 ‘인간 본위 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조선인 본위의

교육’ 문제가 당시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26년 6 10만세운동 당시 조선공산당의 격문에서 제기된 학생관련

표어는 대체로보통학교 교육과 관련된것이었다. 보통교육의 현장에서

일인교사들이일본어로진행되는교육은보통학교학생들에게는큰부

담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식민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교육용어를조선어로하라는주장은교육현장의절실한요구를구체

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이유로보통학교교원을전부조선인으로채용하라는요구, 절

대다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학교장을 조선인으로 교체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라는 구호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1928년에 일어난 맹휴 배경으로, ‘조선의 교육제도는 일본의 압박 아

래 일본 신민화(臣民化)’, ‘맹휴를 민족운동의 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

유가 크게대두하였다. 아울러 ‘학교 내의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에대

한요구도증가하였다. 이는교내독서회결성의금지, 교우회지출판의

통제 등에 따른 요구였다. 

1927∼28년의 맹휴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학원과 경찰의 문제였

다. 학교당국과경찰이야합하여교내수색과체포를자행하는것에대

한 문제 제기였다. 종래 맹휴가 발생하면 학교 당국에서 경찰에 연락하

여맹휴학생을해산하거나연행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런데 1927∼28년

에들면이러한행위가적극적인성토의대상이되고있었다. 1929년 11

17) 김준엽 김창순, 1990,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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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일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들의 검거에 항의하여 동조시

위를 전개할 당시 사전에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이 일을 담당한 박사배

는예심신문당시 “언제든지학교에서무슨일이발생되는때에반드시

학교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고함”이라고 하여 학교와 경찰의 연락

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18) 

3) 학생운동 조직의 기반 확대

1920년대 후반에는 맹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과 아울러 학생운동의

조직화가빠른속도로이루어졌다. 학생운동조직의발달은맹휴의확산

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1920년대 중반 경성에 있는 대표적인

학생운동조직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학생회였다.

조선학생회는 1920년대 초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탈퇴로 전문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되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노골적 행동을 피

하고 구체적주의 선전을 피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19) 반면, “사회과

학 보급, 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 인간본위 교육의 실시, 조선학생

당면문제의 해결”을 강령으로 1925년 11월에 결성된 조선학생과학연구

회는 1926년 화요회계, 고려공산청년회와 연계하여 6 10만세운동을 주

도함으로써학생운동의주도적단체로부상하였다.20) 이로인해조선학

생과학연구회는 조직 구성원들이 체포되고 한때 조직 자체가 폐쇄되기

도 하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1927년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체제를정비할때고려공산청년회의역

할이 있었다. 고려공산청년회에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 학생 야체

이카를 이용하여

18) 소화 5년 형공합 제11호 및 제12호(광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 3. 20).

19) 김성민, 앞의 글.

20) 장석흥, 1994,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초기조직과 6 10만세운동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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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교육제도는 제국주의 옹호의 노예교육임을 강조할 것, 조선

민족의민족적존엄을유린하고민족정신을마비시키기위해조선어교

수를금지하고조선역사의교수를폐지하고있는점, 각학교의학생회

를 자치회로 할 것” 

등을 선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내 학생야체이

카회원들은일본사회주의단체에서작성하여국내로우송하는격문을

각학교에배포함으로써동맹휴학을촉발하는역할을하였다. 그러나조

선학생과학연구회는 개별학교의 맹휴를 직접 지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산된 학생운동단체의 활동을 통일시키는데 집중되었다. 조선학생과

학연구회는이를위해전문학교학생들이중심이된조선학생회와의연

대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학생운동조직 통일 활동은 1928년 2월

제3차공산당사건으로고려공산청년회간부들이체포되고조선학생과학

연구회학생야체이카의활동이정지되면서위축되고말았다. 1928년 3월

제4차 고려공산청년회의 결성과 동년 4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활동은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3차고려공산청년회의와해이후 1928년 3월새로이고려공산

청년회의 책임비서에 선임된 김재명은 학생운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고

려공산청년회에 학생부를 신설하였다.21)

고려공청은 학생부를 조직하여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지도부를 장악하

였다. 이들은 각 학교 내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후그중우수한학생들을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가입시켜조선

학생과학연구회의세력을확장하는한편이들을통해각학교의맹휴활

동을 지도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시도는학생운동조직이 1920년대초반

의표면단체중심에서 1920년대후반의비밀결사조직체로전환하는단

21)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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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밀결사는 소규모로 결성된 반면 강

한응집력을갖고있어일제의감시를피해효과적으로학생운동을전개

할 수있는 실천조직이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지방 학교에도 독서

회결성을추진하였다. 하계방학을맞아귀향하는회원들이지방학생들

을지도하여해당지역학교에독서회를조직토록함으로써독서회조직

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였다.22) 

그런데 이경채는, 1926년에 이미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23) 그가

참여한 독서회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자생적인 독서회의 성격에 가깝다. 곧 독서회 활동을

무조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광주 청년동맹, 송정 청년동맹 등 광주 지역 사회 운동 단체들이

이지역사회주의사상을뿌리내리는데결정적역할을한강석봉, 김재

명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24)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6년 6 10만세운동 당시 시위활동의 주체로

부상한이후일제의탄압으로활동이위축되었다가 1927년에들면서조

직을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는 고려공청의학생 야체이카가 중심

이되었다. 이들은 1927년말∼1928년초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조직정

비와더불어전문학교학생중심의조선학생회와적극적인통합을추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28년 2월 고려공청이 발각되며 와해되

었다.25) 

1929년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회에는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

이포진하였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표면단체로활동하면서학생운동

계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인적 기반으로 각 개별학교에 비밀

22) 김성민, 앞의 글.

23) 이경채는광주고보 3학년인 1926년부터사회과학을공부하는비밀조직독서회를조
직하였다고 하였다. ( 투쟁경력 )

24) 박해현, 광주동구인물 2.

25) 김성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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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가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었다. 

4) 학생 비밀결사의 확산

1926년 6 10 만세운동을주도했던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활동에많은

제약을 받아 서울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 6 10 만세

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망곡(望哭)을 통해 민족의식이 제고된 지방의 학

생들은 독서회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체계화하였다. 

독서회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과학적으로 비판한 사회주의 서적을 주

로학습하였다. 빈곤의원인을과학적으로설명한사회주의이론은학생

들에게암담한현실의원인과해결책을동시에제시해주는나침반이었

다. 1927∼28년지방에서결성되는학생운동모임의주류는사회주의공

부 모임이었다. 

이경채가 광주고보 동료 및 지역 청년들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

는모임을만든것도이러한시대분위기와깊이관련되어있다. 이경채

가 작성한 투쟁경력 에 당시 사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926년 5월전남광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시절부터독서회를비밀조

직하여 사회 과학방면 학문을 연구 토론하였다. 이 모임 멤버는 박병

하26), 윤해병27), 양태성28), 유병후29), 김무삼30) 등이었다. 당시광주고등

보통학교 내부에는 각 학년마다 독서회가 성행하고 있었다.31) 

26) 박병하는 일본 관서대 중퇴생으로 왜 관헌의 고문과 옥고로 인한 폐병으로 일본에
서 사망하였다.(이경채, 투쟁경력 )

27) 윤해병은 후에이경채와거사한동지로집행유예 2년형을받았다.(이경채, 투쟁경
력 ) 

28) 양태성은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일본 망명 후 독립운동하다 체포되어 고문으
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狂人이 되었다.(이경채, 투쟁경력 )

29) 유병후는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이경채, 투쟁경력 )

30) 김무삼은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이경채, 투쟁경력 )

31) 이경채, 투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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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채의증언에따르면학교안에적지않은독서회가있음을알수

있다. 독서회명칭이따로있는조직적인것도있지만각학년에독서회

가 ‘성행’하였다는 표현에서 자생적으로 간단히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사범학교 독서회원으로 광주학생 시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던강달모32)가복심법원재판부에제출한진성서에사회과학독서회결

성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사회의 생활난의 소리는 우리들의 귀에도 들려온다. 세사에 먼 동정

심이 강렬한 시기에 속한 중학생은 곧바로 동정하게 되는 것은 인정의

일상, 한편에서는사회과학의책이홍수처럼출판되어새로움을좋아하

는 생도들은 쉽게 손에 들어온다. 3 15사건의 일본 공산당의 총검거는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발표되어 학생의 눈에 들어오고 일체 이 세상중

에는 무엇이든 그런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

치. 어떤방법으로알도록직접선생에게듣고놀라선생은몰라도된다

한다. 알지못하면알려고하는것은인정의상사이다. 서점에가면이러

한책들은얼마든지있다. (중략)… 일본중학생과는다르니제1은환경, 

제2는연령이크게다르다. 일본인의고등전문, 심하게는대학생과대개

동년배이고 부모는 생활난에 곤란하고 이것이 조선의 현상이라고 생각

한다. 무엇을위한 ‘生’인가하는문제까지도머리에떠올라머리가아프

다. 새로움을좋아하는이상의각행위가 遠因, 近因이되어사회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결사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33)

1910년일제식민치하에들어간조선은, 1912년토지조사사업, 1920년

산미증산계획 추진 등으로 농촌사회 붕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 외에도 1927∼28년 광주 송정면에서 수리조

32) 강달모(1909-1975)는 광주사범학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복심에서 징역 2년 확정되었다. 

33) 강달모 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193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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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34) 문제로일제와지주와의충돌등도이지역의의식이있는학생들

을자극하였다. 송정면에거주한경채는, 호남선철도부설이후식민지

침탈 경제의 정거장으로 변하고 있는 자기 지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까닭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국내에 소개되었던

것도사회주의사상이확산되는또다른이유였다. 마르크스주의의여러

저작뿐아니라러시아에서일본을거쳐들어온레닌, 스탈린, 부하린등

의원전(原典)들을학생들이쉽게접하였다. 일본을거쳐들어오는서적

의 경우에는 검열을 통과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1928년 동아일보 광고

면에는일본출판사가펴낸다양한사회주의관련서적들이소개될정도

로 사회주의 서적이 범람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 이념 서적이 홍수를

이루게 된 데는 1910년 대 말부터 일본을 휩쓴 다이쇼크라시와 소련과

국교를체결한일본정부가소련을의식하여사회주의사상에대한억압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론 사유재산제도와국가의기원 등마르크스와엥겔스의저
작을 비롯하여 인민의 벗이란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레
닌의 정치 팜플릿, 스탈린 부하린 전집, 사회사상전집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서적들은대금을지급하면일본의출판사에서우송되었다. 

마르크스나엥겔스, 레닌의저작뿐아니라일본맑스주의학자들의저서

도 많이 읽혔다. 일본어 서적 외에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번역서도 많이

소개되었다. 

유물사관대의(이낙영 번역), 자본주의의 기교(박눌원 번역) 무
산계급의역사적사명(이병의번역) 등이국내출판사에서간행되었다. 

비용만 지불하면 저명한 사회주의자의 저서를 비롯한 사회과학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1927∼28년 3, 4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방침을 채택하면서독서회 결성은 더욱가속화되었다. 1927년 고려

34) 동아일보 192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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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은중등학교이상의학생을당의정신에기초하여지도훈련할것을

결정하고각도위원에게학생에대한주의선전의방법등을지시하였

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조직들이 학생의 조직화에 주력하여 독서회 결

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독서모임이비밀결사로조직되었다. 1926년까지서울 중심의

전국적 학생조직이 소위 ‘합법적’인 표면 조직이었다면, 지방의 개별 학

교단위독서회는비밀결사로조직되었다. 교내독서모임이불법이었기

때문에비밀결사의형태를띨수밖에없었다. 조직규모도 10여명내외

였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

학생회의활동에비판적이었다. 이들은전국적으로각학교내에사회주

의 세포조직을 결성한 후 이를 통한 학생세력의 결집을 지향했다. 

목포상업학교에 조직된흑서회가대표적인예이다. 1929년 11월 광주

의 학생시위와 대규모 학생 검거에 항의하여 동조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조직이발각되었다. 5학년부터 2학년까지학년별로조직되어있었다. 검

거된 관련자만 25명에 달했다. 이들은 개벽(開闢)등의 잡지를 회람하
며독후감을토론하고일본공산당기관지인 적기(赤旗)를윤독하기도
하였다. 

전국의학교에이보다훨씬많은독서회가광범위하게조직되어있었

다. 같은 학교에서 학년별로 독서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35) 또 독서회

라는결사를조직하지않고몇몇학생이사회과학서적을읽고토론하는

형태의 모임도 많았다. 

5)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결합 

1929년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각 계파에서 추진한 조공 재조직 활동

은즉각적인조공및공청재건조직을결성하여이를중심으로당세포

를결성하는방식이었다. 오히려각계파조공재건조직은행동전위로서

35) 이경채, 투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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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직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당재건의기반으로삼으려했다. 물론

당시에는 조공 재조직 활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서울을비롯하여일부지방에서조공재조직이시도되었다. 이

들사회주의각파의재건조직은학생운동조직을조공재건의기반으로

삼으려 했으며 이를 위해 독서회 등 학생운동 조직의 결성에 나섰다. 

1929년의학생운동조직은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의연계하에활동하

였다는점에서이전과는다른차별성이있었다.36) 학생들만의조직이아

니라 조공 재건조직의 지도를 받는 별동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조직의 강령이나규약도 현실 지향적이었고학생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분출되었다. 

결국, 조직기반이취약한조공재건세력이공산청년회의재건을비롯

하여 노동, 농민조직 결성의 핵심 주체로서 학생들을 활용하려고 했다. 

이는 1928년초서울시내각학교학생들을중심으로조직된ㄱ당의방

학중활동계획이지방학교내의세포조직결성에치중되었던것과크

게 대비되는 점이다. 

서울회계에서도 조공재조직을추진하였다. 고학당내에조직된 조선

학생혁명당을학생행동조직으로개편하였다. 조선학생혁명당은고려공

산청년회 학생 야체이카가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1927년 2월에 결성된

학생 비밀결사였다. 

한편서울에서는조선학생연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회원들을중심으

로개별학교에소규모독서회가조직되었다. 반면지방에는비밀결사형

태의독서회가중등학교를중심으로조직되었다.37) 독서회는대부분사

회과학연구를위한모임으로, 비밀결사의형태였다. 맹휴당시언론, 집

회, 결사의자유요구, 또는사회과학연구의자유요구등이표출되었다. 

지역의 사회, 사상단체의 사회과학 연구모임이나강연회가 학생의 의식

화에기여하였다. 광주송정면의경우송정청년동맹과신간회송정지회

36) 신주백, 2005,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37) 김성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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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경채와 같은 젊은 청년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독서회는 개별학교 단위로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지역의 중등학

교학생들이연계한연합조직형태로결성되었다. 광주의성진회가대표

적인예이다. 고보, 농업학교, 사범학교등각종중등학교가설립된대도

시에서는 연합조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학생운동 조직 확산과정에

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배후 역할이 있었다. 

1926년 6 10만세운동 당시 2차 조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조직적 역

량을 확인한 조공, 공청 등에서는 1927년 이후 학생 세력화에 적극적으

로나섰다. 서울에서는당시학생의표면조직이자중등학교학생의집결

지인조선학생과학연구회내부에고려공청야체이카를조직하고이들을

통해간접지도의방식으로맹휴지도및학생조직통합등의활동을추

진하였다. 

고려공청에학생부가설치되는 1928년 3월이후에는조선학생과학연

구회가 중심이 되어 각 학교에 조공의 지도를 받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단위 학교별로조직을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차원

에서각학교의맹휴에직접적으로관여하며종래학교설비개선등개

별학교 차원의 맹휴의 이슈를 사회문제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차 공청의학생조직화방침은지방당 및공청조직을통해지방학

생운동조직의결성으로나타났다. 1929년의학생운동조직은조공재조

직운동과연계되면서서울회계, ML계등의조공재건조직의지도를받았

다. 서울회계등이 학생운동의 조직화에나섬으로써 개별학교에서의 학

생 조직화가활성화되었다. 학생운동이 단순한맹휴투쟁에 그치지 않고

시위운동이나 대중과의연계 투쟁이 이루어지고있었다. 학생운동이 독

립운동으로. 전환하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29년 11월 광

주학생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될수있었던것은이러한학생운동의질

적, 양적 성장의 결과였다.38) 

38) 김성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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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

 

1.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성장

1) 광주의 교육 여건과 청년, 사회운동

광주는 전남 도청소재지이면서 호남선 철도와 광주선 철도가 일찍부

터개통된관계로전남지방의교통중심지가되었다. 호남선철도가개통

되면서 송정면도 교통의 중심지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20년대후반광주지역의중등학교는인문계학교로서광주공립고등

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

교와 전남도립사범학교가 있었다. 일본인 학교로는 광주공립중학교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가있었다. 광주지역최초의중등교육기관은 1910년

에 개교한 광주공립농업학교였다. 

광주고보는 1920년 5월광주지역유지들이발의하여사립고등보통학

교로 설립되었으나 1922년 관립 학교로 전환하였다가 1925년부터는 도

비를 보조받는 공립으로 바뀌었다. 일인들이 다니던 광주중학교는 1923

년에 개교하였다. 같은 해 전남도립사범학교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어 광주지역은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되었다.1) 

 1) 당시신문에 “외관상으로정비된교육환경이경성, 평양, 대구를제외하고는광주만큼
충실한 곳도 없다.(중외일보 1929. 11. 1.)”라 하여 광주를 교육도시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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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보, 광주농교, 사범학교, 광주여고보는 전남 도내의 유일한 조

선인 중등교육기관이었고, 일인이 다니는중등 교육기관으로는 광주중

학교와 목포상업학교가 있었다. 조선 학생뿐 아니라 나주, 영산포, 담양

등에거주하는일인학생들도광주학교에진학하였다. 광주고보생 70명, 

광주중학교생 1백명이통학생이었다. 한 일통학생사이에충돌가능성

이 항상 있었다.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중등학교에는 일본인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일본인학교는말할것없고, 심지어한국학생만이다니는광주고

보의경우전체 22명의교직원중한국인이 3명에불과하였다. 광주농교

와전남사범의경우도한인교직원이 3명을넘지않는다. 1920년대후반

관 공립학교에서맹휴가활발하게전개되는데에는일본인교사들이자

행하는 식민교육, 민족 차별 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2)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광주

고보와 광주중학교의 경비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926년의 경우

광주고보는 10개 학급에 경비가 7만 천여 엔인데 반해 광주중학은 6개

학급에 11만여엔이었다. 1928년 광주고보의맹휴에서는 열악한 학교시

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광주농교는 학급수와 학생 수에서도 광주고보나 광주중학의 절반

에 불과하였다. 1928년 광주농교 맹휴에서 시설 확충과 학생 증원이 제

기되었다. 1929년에이르러 광주고보와 광주농교에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학교시설의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였다. 1929

년 광주고보의 경우 113명(1학년), 109명(2학년), 88명(3학년), 63명(4학

년), 38명(5학년)명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광주의중등학생들은지역청년운동조직과밀접히연결되어있

었다. 1920년대 초 광주지역 사회운동은 광주청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

 2) 장석흥, 2001, 광주학생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영산포를 중심으로 , 광주학생독
립운동과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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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925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청년들이 두 단체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광주청년회는서울청년회계, 광주노농공제회는화요계가주도하였다. 서

울청년회계는 신우회, 화요회계는 십팔회라는 사상단체를 지도하였다. 

화요계는 전남동부청년연맹을 조직하였고, 서울회계는 광주청년회 및

전남해방운동자동맹과 손을 잡았다.3) 

이러한 과정에서 1926년초 광주청년회원들이 노동공제회관을 습격, 

파괴한 일이 있었는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26년 2월 서울회계는

전남청년회연합회를 전남청년연맹으로 개편하여 전남 동부 청년연맹과

대립하였다. 

그러나 1925년 말과 1926년 6월 1, 2차 조선공산당 탄압으로 인해 광

주지역 화요회계 인사들이 체포됨으로써 세력 균형은 서울회계로 급격

하게 기울었다. 1926년 가을 이후 서울회계 인사들이 ML파 조선공산당

및고려공청에참여함에따라광주지역사회운동의지형도복잡하게변

화되었다. 서울회계의리더인강석봉은 1927년초 ML파조공의전남지역

책임을 맡았고, 김재명은 1926년 8월 고려공산청년회에 참여한 후 1927

년 초 고려 공청 전남 책임을 맡았다.4) 

이들의노력으로광주, 전남지역서울회계사회운동자들이고려공청

에대거입당하였다. 강석봉, 김재명은 1927년 8월조선청년총동맹의집

행위원에선임되어군단위단일청년동맹결성에앞장섰고, 강영석, 강

해석, 장석천, 국채진 등이 광주청년동맹의 설립을 주도하였다.5) 

1927년 11월김재명이주도한전남청년연맹과광주청년동맹에서신간

회지지등을결의한바있었다. 그런데 1927년 12월담양청년동맹창립

대회에서강해석은 ML당지도자인안광천을비판하였다. 특히강해석은

지용수, 소진호와 함께 고려공청의 광주지역 야체이카였음에도 불구하

 3)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4) 박해현, 강석봉 평전.

 5) 박해현, 동구의 인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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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 지도부를 공격한 것이다. 

장석천의사회로진행된이회의에서상경한김재명의사표가수리되

고 대신김인수와 강해석이 상무집행위원으로보선되었다. 결국 강해석

과장석천이김재명과대립되는입장에있었음을알수있다. 한편강석

봉은 1928년초이후검거를피해일본으로망명하여활동을중단한상태

였다. 광주를비롯한 전남지역에서 중앙당의영향력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공청의 책임비서 김재명이 4차 공청의 전남지역 책

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28년 1월 김재명이 중앙당 활동을 위해 광주를 떠나자 광주지방의

청년운동은장석천을중심으로재편되었다. 장석천은동년 4월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청년총동맹집행위원회에 국채진, 나승규와함께 광주 대표

로 참석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장석천, 강해석 등은 전남청년연맹

을지도하는데주력하였다. 1928년이경채사건이일어났을때일본경

찰이 강해석 등을 배후로 의심하여 제일 먼저 체포하여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장석천은 1929년 9월에 개최된 전남청년연맹 정기대회에서 상무집행

위원장으로전남지역 50여명의대의원을주도하였다. 광주고보졸업후

장흥에서농민운동을전개하던왕재일이집행위원후보인데비해그해

6월귀국하여학생독서회조직에나선장재성이집행위원에전격선임

된것도장석천의의중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6) 1929년 9월이후전남

청년연맹은 장석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1929년 11월 3일의 학

생시위운동이후 11월 12일의학생시위를준비한것도장석천을중심한

광주지역의 전남청년연맹이었다. 

광주를비롯한전남지방의청년운동조직에서는학생층을적극적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1925년 3월의 전남지방 청년대회에서는 ‘현 교육제

도를조선인본위로주창할것’을결의하였다. 1928년 1월에개최된전남

청년연맹 집행위원회에서는 학생층과의 연대에 노력하고 있었다.

 6) 김성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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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 사상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등은 지식욕이 왕성한

학생들의 사회과학 연구열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서울청년회계의 사상

단체인 전남해방운동자동맹에서는 1926년 2월 23일 광주보통학교 대강

당에서연설회를개최하였다. 농민, 노동, 청년, 종교, 형평, 소년운동부

문으로나누어연사들이민중본위의신사회건설을위한사회운동자의

사명을 역설하였다. 2백여 명의 청중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남청년연맹에서는 1927년 7∼8월 보름 동안에 걸쳐 광주의 흥학관

에서 하기(夏期) 대강좌회를 개최하였다. 조공과 고려공청 전남도당의

지도로 80여명의참여하여이론통일, 사회과학학습활동을전개하였다. 

1925년 3월강석봉등이주도한전남지방의 22개단체대표가참석한청

년대회에서는 사회과학 지식의 함양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926년 2월

전남해방운동자동맹 정기총회에서도 독서회, 연구회, 토론회,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울청년회계의 사상단체인 신우회에

서도 자체 교양을 위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다.7)

이와같이광주청년단체, 사상단체에서독서회, 연구회등을통해사

회과학을학습하고있던상황은당시지식층에속하는중등학생의사회

과학학습열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을것이다. 그리고이는학생독서

회 결성으로 결실이 나타났다. 

반면 신간회광주지회에는사회주의계열청년활동가들의참여가미

약했다. 1927년 10월에창립된광주지회는회장에최흥종, 부회장에정수

태를 선임하는 등 민족주의계가 주도하였고, 김재명이 서기에 임명되었

을뿐서울회계참가가저조하였다. 1929년 9월 3일개최된임시대회에서

는집행위원장에정수태가 선임되고위원들중서울계가 거의탈락하고

있었다. 신간회 광주지회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2) 학생운동의 저수지, 성진회

성진회원 임주홍은 성진회 결성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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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런 의미에서 본건의 일부의 주체인 우리 성진회원은 지금

에 생각하면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요물 즉 과학적 지식

을습득하여동물성적인생활의영역에서이탈하여인간적인진정한의

미에서문화적생활을영위할것을희망하여자연과학만이아니라사회

과학도 포함한 바의 넓은 범위의 과학을 연구할 것을 최상 또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학생 간에 학생 사이에서 독서회인 성진회를 조직한 것

으로 느끼고 있다.(하략)”8)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최규창의하숙집에서장재성, 왕재일등 16

명이 결성한 학생 비밀결사로 알려져 있다. 1928년 이경채 사건으로 촉

발된학생항일운동에너지는마침내 1929년 11월 3일위대한항일운동

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의 중심에 성진회와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가

있었다.

광주 전남의 학생 항일운동은 1945년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20여 년

간 이어졌다.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 제 2학생운동을 일으킨 무등회, 

충칭의 임시정부와 연결하여 연합군 상륙작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광주사범학교의무등독서회등이빛나는이름을올리고있다. 이

러한점에서학생항일운동을조직적으로이끈비밀결사성진회는항일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성진회결성과관련된핵심인물로 ‘제4차조선공산당’ 중앙검사위원

장후보로선출된강석봉을비롯하여강해석, 지용수, 한길상, 장석천, 강

영석등을들 수있다. 강석봉은이보다앞서조직된 제3차 ‘조선공산당

(소위M.L당)’ 광주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광주에서활동한 M.L당원으로는위원장강석봉을비롯하여지용

수, 강영석, 한길상, 최용운, 강해석, 지방에서활동한이로는유혁(영암), 

조용남(영광), 국종덕(담양), 조명철, 주재학(화순) 등이 있었다. M.L당

하부 조직으로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Y부) 등이 있었고, 특히 Y부에서

 8) 임주홍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1930. 12. 8) (박해현 김승태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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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 학생 조직이 있었다. Y부가 ‘성진회’를 지도하였다. 

성진회는 조직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1927년 3월 해산한 것으로

위장한후, 1928년 2월그핵심인물들이지용수집에모였다. 이모임을

강해석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용수, 강해석이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성진회를강해석이이끌었다는보다확실한증거가있다. 장석천과강

해석이 1927년 3월 성진회원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투쟁

방안을제시하고있다. 장석천은전남청년연맹위원장및신간회광주지

회 상무간사로 강석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

가강해석과더불어성진회원을만나고있는모습은이들과관계가깊음

을 말해준다. 

그런데바로같은시각인 1927년 3월정남균의집에서성진회가형식

상해체되고있다. 이는일제의감시를피하기위한위장전술의일환이

었을 뿐 실제는 투쟁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성진회원들은 이미

신우회를통해사회주의사상을접하고있었고, 신우회와광주청년연합

회활동을 통해강석봉, 지용수, 강해석등도만나고 있었다. 특히장재

성이 일본 주오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것도 강석봉이 주오대학 유학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게 한다. 

신우회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광주청년회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강석봉에게는 청년운동은 무엇보다 중

요하였다. 그가광주청년학원을만들고, 청년연합회, 청년연맹등청년단

체를조직화한것은조국독립에청년의역할이중요함을깨달았기때문

이다. 성진회등학생운동조직을강석봉은 M.L당의하부조직으로편제

하였다.

청년운동과 더불어 학생운동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낀 강석봉이 재

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 동아리를 결성하려 하였음은 당연하다. 

이러한필요에서만들어진조직이성진회였다. 성진회는 ML파의거두인

강석봉의지도를받았다. 강석봉의지시를받은강해석과지용수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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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직접 접촉하며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성진회를 지도하던 강해석은, 1928년 4월 광주 학생운동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이경채(李景采) 항일격문배포’에 관련되어 구속되어 3개월 옥

고를치른후 7월 21일면소판결을받았다. 이경채사건으로불리는이

사건은, 1928년 4월 송정청년회에서 활동하던광주고보 5학년 이경채가

‘조선독립선언문’ 등 격문을 제작하여 광주지역 학교에 보내고, 송정리

일대에격문을부착했다가일본경찰에구속되고, 학교에서퇴학처분을

받았다.

이경채의 퇴학소식에광주고보학생들이동맹휴학을결의하자, 학교

에서동맹휴학에참석한학생 300여명전원에게퇴학및무기정학을내

려 맹휴가 확산되어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의 연합맹휴로 발전하였

다. 3 1운동이후최대의민족운동인광주학생독립운동이그비등점을

향하고 있었다.

3) 讀書會 중앙부 결성과 학생운동 역량의 성장

학교별로연구모임이활발한가운데 1929년 6월장재성이귀국하였다. 

그는일본주오대학을중퇴하고귀국하여학생사회과학연구모임의조

직화에 앞장섰다. 그는 방학이면 귀국하여후배들을 지도하여 사회과학

을 공부하는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장재성은귀국직후인 1929년 9월전남청년연맹정기대회에서집행위

원에 선임되어학생과 청년조직의 가교역할을맡았다. 전남청년연맹 위

원장 장석천의 추천이 작용했다. 이후 전남청년연맹의 장석천, 장재성

등은적극적으로학생의조직화에나섰다. 각학교별사회과학연구실태

를 파악한 장재성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의 통합

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독서회 중앙부가 결성하였다.

책임비서: 장재성

조사선전부 위원(동지획득, 공산주의 선전 보급) : 김상환, 김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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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교양부 위원(반 편성, 공산주의 연구방법 지도) : 송동식, 김순복

출판부 위원(인쇄물의 인쇄 반포) : 조길룡

재정부 위원(회비 징수 회계사무) : 강달모, 윤창하

부원은 매주 1회씩 회합하여 협의할 것, 중앙부에 의해 3개 학교별로

독서회를조직하고중앙부에서연락통일을도모할것, 학교별결사원에

게는중앙부의존재를비밀로할것등을협의결정하였다. 이어다음표

와 같이 고보, 농교, 사범학교에 각각 개별적으로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표 10. 학교별 독서회 조직 실태

성진회가 16명의전체모임중심인것과달리독서회는, 몇개의소그

룹으로나누어사회과학연구의밀도를높였고, 조직교양부, 조사선전부, 

재정부 등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특히 각 학교별 독서회 중심

으로 운영하되 이를 통할하는 독서회 중앙부를 설치함으로써 독서회의

통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1928년맹휴에서맹휴중앙본부결성경험이독서회중앙부결성으로

이어졌다. 장재성은 독서회 중앙부의 ‘책임비서’에 선임되었다. ‘책임비

서’라는 명칭을 통해 공산당 조직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앙부를주도한 장재성은 공산당선언을복사하여독서회원들에게
나누어 윤독케 하였고, 종전에 계획된 바 있었던 소비조합의 결성도 추

진하였다. 소비조합을통해동지를규합하고, 독서회운영자금을조달할

목적이었다. 

한편광주고보와광주농교는동년 9월, 사범학교는동년 10월각각독

서회를 해산하였다. 회원 사이의 내분 때문에 해산하였다고 하나 3곳이

동시에 해산한 사실을 그냥 믿기 어렵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려는 위장

학교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일시

장소
1929. 6월 하순 무등산 좌동

1929. 7월 초순 

수피아여학교 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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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이 아닌가 싶다.9) 

이들세학교모두 11월학생시위운동이일어날때까지조직을재건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비밀 독서회를 결성한 경험은 유사시 강한 조

직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되었다. 11월 3일의 학생시위 이후 독서회원들

을 중심으로 11월 12일의 제2차 학생시위 운동을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온 것이다. 

2.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

1) 1920년대 전반 광주지역 동맹휴학의 양상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광주지역의학생들도여러차례동맹휴학활

동을전개하였다. 학생들은이러한맹휴를통해민족적자각을키워나갔

다. 광주고보에서는 1923, 1924, 1927, 1928년에각각 1회씩총 4차례의

맹휴가있었다. 광주농교는 1923년과 1928년, 광주여고보는 1928년에맹

휴가있었다. 광주고보는관공립중등학교중가장많은맹휴횟수를기

록하고, 사립학교를 합쳐도 서울 이외의 지방 학교로서는 송도고보, 고

창고보에 이어 맹휴 횟수가 3번째로 많았다.10) 

1923년 1월 광주고보에서는 일본인 선생이 학생을 구타한 사건으로

1, 2, 3학년학생들이동맹휴학을하였다. 2월초학부형회의의조정으로

학생들이등교하였으나맹휴주동학생을처벌하지않겠다고학부형회에

약속한 교장이 주동학생 5명을 정학처분하자 교장을 불신하여 정학 처

분의취소를요구하며 3학년생들이다시맹휴를전개하였다. 광주농교는

1923년 3월 5년제로의 학년 승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1924년 6월의맹휴는광주고보와재광일본선발팀사이에벌어진야

 9) 김성민, 앞의 글

10) 4회 이상 맹휴가 발생한 관공립학교는 광주고보가유일하다. 사립은 보성고보(4회), 
송도고보(5회), 고창고보(6회) 휘문고보(6회), 경신학교(5회), 보광학교(원산 4회) 등
이었다. 고창고보가 공, 사립 통틀어 가장 많다. 



제5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  115

구 시합에서 일본인 의사가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에 반발한 광주고보

선수들이 구타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11) 최동문, 지창수, 윤처서, 김

재영등고보선수들을고보의일본인교장이일본경찰에고발하자분

개한 4백명의학생들이 17일강당에모여강제로연행한학생의석방과

무책임한 교장의 반성을 촉구하자, 학교 당국은 전교 학생 4백 명의 무

기정학을발표하였다. 그러자학생들은교장이사퇴할때까지맹휴할것

을결정하고교장의비행을들어총독부당국에진정서를제출하기로하

였다.12) 21일 광주에 거주하는 학부형들이 흥학관에서 최상진, 지용수

등의주도로긴급회의를열었다. 이자리에서학부형들은무기정학처분

의취소, 교장의퇴직, 불응시에는도민대회를개최하고총독에게직접

진정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장인 채야(菜野)가 무기정학 처분 취소를 거부하자 격

분한 전남 학부형대회 참가자들은 도민대회 개최를 결의하였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는 주동 학생 10여 명을 퇴학 처분하기로 하고 20여 명에게

는 “진정하지 아니하면 제명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 맹휴투쟁

은동년 9월수습되었으나주도한 4학년고광우, 국채덕, 최헌주, 지창수

등이퇴학처분을당하였다. 지창수는이후광주지역청년운동의핵심을

맡아활동하였고13), 이경채사건에도제일먼저체포되어조사를받았다. 

2) 독서회 활동과 이경채

독서회는 사회과학연구회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기도하였지만, 시대분위기에따라자생적으로세워진것도많

았다. 

이경채의 판결문을 보면, 박병하, 이경채, 양태성, 윤해병 등 사건 관

련자들이소화 2년즉 1927년여름부터공산주의에흥미를느껴이에관

11) 조선일보 1923. 3. 12.

12) 조선일보 1924. 6. 22.

13) 이애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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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적을 탐독하였다고 나와 있다. 곧 1927년 무렵 독서회가 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4) 그러나 이경채의 투쟁경력 에 의하면, 광주고등

보통학교 다니던 3학년 때인 1926년부터 독서회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곧이경채등이조직한독서회가사회과학연구회등과무관함을말한다. 

이경채가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은 것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의 영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숙부인 이성방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받아결성된송정노동청년회창립멤버라는사실도이경채의독

서회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곧 이성방의 활발한 청년, 사회

운동이 조카인 경채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에 분명하다. 그는 후

술할 사회주의 학설 대요,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무
엇을할것인가 등당시인기있는사회과학서적을읽으며식민사회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송정면과 광주 등에 뿌

린 유인물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사회주의자 김철수의 회고를 보자.

“1920년가을에, 사회혁명당을우리가비밀결사로해서, 그것이이제

우리조선안에공산주의비밀결사로처음이여. 바로남의뜻도안비치

고그렇게해가지고, 그것이독서회모양으로우리가가끔만나서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하자. 

이때독서회는의식적인것은아니며사회주의조직과의접속은우연

적인것으로여겨진다. 즉전술한독서회의기능도사회운동진화의산

물이며, 조선사회주의운동이자신을둘러싼문화적조건에적응한결

과가아닐까. 사회주의가 1920년대중반이후엄밀성을지닌근대과학

의일종으로서의인식되기시작하면서, 인텔리사회주의조직내에서의

‘독서’가 갖는 의미는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광주고보 3학년때부터독서회활동을하고있던이경채도 사회주의

14)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 김승태 공역, 2021 판결문으
로 본 광주전남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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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대요,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당시 널리 읽혀졌던 사회과학 서적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날을 제정한 유명한 방정환이 번역한 사회주의 학설 대요는 젊은 학
생들의 필독서였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출간된 정치 학술 사상 서적은

45종이었다. 이서적대부분은일본서적을번역한것인데. 노국혁명사
와 레닌(백아덕), 현대노동문제(강영영), 권리쟁투론(김하형), 마
르크스평전(이광), 유물사관대의(이낙영), 무산계급의역사적사명
(이병의), 마르크스론과 다윈설(차재정), 계급의식론(조기영) 등이

다. 1920년 대 초 일본 유학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우화를 ‘개벽’에

연재한 방정환이 번역한 사회주의 학설 대요도 총독부의 출판 허가
목록에 을라 있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총독부는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한 서적은 엄

격히통제하였으나사회주의, 노동운동, 유물론등마르크스 레닌등관

련 책 출판에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총독부가 사회주의 관련 도서의 출

판을허가한까닭은 1917년일어난러시아혁명과일본에서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이 폭발한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Democracy)의영향이컸다. 일본또한러시아와국교를

맺고외교사절을교환하여서울에도러시아영사관설치를허용하였다. 

이에따라소련에대한관심이높아진일본에서이데올로기측면이라기

보다학구적인측면에서마르크스와레닌에관한저서를번역출판하는

경향이강해졌다. 1919년부터 1920년에걸쳐 3종의 자본론이번역출
간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고, 1924년 일본에서 완역됐다. 

3) 동맹휴학을 이끌어낸 삐라 살포 사건 

이경채는 1924년 4월 1일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광주고등

보통학교는 3.1운동직후인 1919년 7월고등보통학교의필요성을절감한

광주유지들이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설립기성회’를조직하고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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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당시

광산관(무등극장 자리)에세웠다. 이렇게

사립 고등보통학교의 설립 운영은 문화

통치를가장하여식민통치를 강화하려는

일제 당국에는 장애물이었다. 

일제는 1922년제2차 조선교육령을반

포하면서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를 관립

광주고등보통학교로 학교 운영 주체를

사립에서 총독부 직할의 관립으로 변경

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식민통치 교육을

하려는의도였다. 그리고일제는현재의누문동으로교사신축하여이전

하였다. 그리고 1925년설립주체를 ‘공립’으로하여전라남도가관리, 감

독하도록 변경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1938년 광주서공립중학교로

변경하였다. 한국전쟁중에광주서중학교로명칭의변화가있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는 중등교육을 원하는 이 지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 명문학교였다. 

송정보통학교를 4년에서 6년으로 월반한 경채는 전남의 수재들이 가

장 선호하는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가입학하던 해에 송정

보통학교출신은그와더불어 2년선배한명이더있었다한다. 송정면

에거주하여가정형편때문에송정중학원에진학한박병하, 윤해병등은

경채의 죽마고우였다. 

이들의 관계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박병하, 이경채, 윤해병의 3명은죽마(竹馬) 친구로피고인병

하는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에 입학하고 이를 졸업 후

에는 병약한 관계로 무위도식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해병은 송정리

보통학교를거쳐송정리중학원에입학하였으나병약한관계로중도(中

途) 퇴학한 이래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경채는 동

광주고보 재학 당시 이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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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同上) 보통학교를 거쳐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15) 

‘송정중학원’은 1922년에세워진중학교과정의미인가의사립교육기

관이었다. 중학원과 관련한 당시 신문 보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광주군송정면에있는사립중학원에서는지난 25일오전 10시부터그

학교 강당 내에서 창립 제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데 원장의 의미

깊은 개식사를 비롯하여 내빈 중으로 축하 담화가 있었으며 학생 등의

자유 등단을 허락하여 침통한 감정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열혈청년 45

명의통쾌한감상담이있은후, 12시에폐식하고오후 1시부터기념정

구회를 개최하고 대성황리에 그날을 기념하였다.16) 

1925년 11월 25일송정중학원이졸업식을거행하였는데창립 3주년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22년에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식 학제는

3월 31일에 학년을마쳐야 하나 11월 25일한것으로 보아미인가 단계

의 공민학교 수준의 학교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45명이었고17), 이들이 “침통한 감정과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곧침통함을드러냈다는것은그들의처지를비관하였다는것

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장래에대한꿈을지니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경채 판결문과 위 신문 기사를 연결지어 보면, 윤해병과 박병하는

식민지의침탈기지로전락한송정면의현실과아직인가받지못한학교

를 다닌 그들의 처지를 원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이경채와 함

께식민지현실및당시교육제도의문제를정면으로비판하고있는것

15)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16) 동아일보 1925.11.29.

17) 1926년 송정중학원 재학생 통계는 121명으로 나와 있다. 송정중학원의 학제가 몇
년 과정인지 알수 없다. 1925년에 제3회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보아 1년 과정이
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3배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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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경채가광주고보에입학하던 1924년무렵, 광주면과송정면의학생, 

청년들은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1923년에 결성된 신우회가

이들의지적욕구를자극하고있었기때문이다. 다음판결문에도경채와

병하가 1927년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다고 나와 있다.

제1. 피고인병하, 경채의 2명은소화(昭和) 2년여름부터공산주의에

흥미를갖게되어이에관한서적을탐독하다가결국동(同)주의에심취

하여 공산주의의 국가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하략)18)

이들이 1927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느껴 관련 책에 심취하였음을

알려준다. 이 무렵이면 광주의 여러 학교에 독서회가 결성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런데 경채의 자필 이력에는 그가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때독서회를조직하였다고나와있다. 곧 1925년에독서회를조직하였다

는얘기이다. 성진회가결성된것이 1926년이니이보다 1년앞서독서회

가 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연구나 판결문에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사범학교, 농업

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등에 독서회의 결성은 1928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경채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면 성진회의 후신으로

독서회가 결성되었다는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각 학교에

자생적인독서모임이나타나고있었는데경채가주도한독서회도그러

한성격일것이다. 독서회중앙본부와연결된조직은아니라는얘기이다. 

그렇다면이경채가추진한삐라를뿌린사건은독서회중앙본부와연계

속에서일어난것이아니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그의삐라살포사건

이조직차원이아니라송정면거주이경채(학생), 윤해병, 박병하(청년) 

등이 주도하여 일으켰다는 점이다. 

18) 주74의 판결문.



제5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  121

그런데다음판결문은이경채등이사회주의서적을탐구했다는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 

제1. 피고인병하, 경채의 2명은소화(昭和) 2년여름부터공산주의에

흥미를갖게되어이에관한서적을탐독하다가결국동(同)주의에심취

하여 공산주의의 국가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는 바, 소화(昭和) 3년

3월중, 두피고인은여러차례교대로자택에서만나위국가를실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결국 끝내 공산주의에 관한 선전문서를 비

밀리에인쇄하여이를일반에게반포할것을계획하고공모(共謀)한후, 

동년(同年) 4월 1일부터 3일무렵까지의 기간에여러차례피고인경채

(景采)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계리언19) 저(著)의

(1) ‘선언서’라는제목으로 ‘무산계급의무반혁명분자암살, 무산계급

결사적 단결, 자본주의사회 파괴, 지배계급 파괴, 민족주의 파괴’ 등의

불온한 문자를 나열한 것

(2)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제군(諸君)에 고함’이라는 제목

으로 “인간으로서 사회의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현재사회제도는착취계급 【지배계급】과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과의
대립이있다. 동등한인간으로계급이있다는것은모순이다. 천황은신

성(神聖)으로범해서는안된다는것은군국주의자의말이다. 전세계의

무산계급은 인종, 언어, 풍토를 달리하나, 모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감격에 가슴을 아파하는 형제이다. 정의가 승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승

리하는가. 사회주의야말로 정의이고, 무산계급의 의무이다. 프로레타리

아 제군들이여, 빨리 영원한 잠으로부터 각성하라. 전 세계의 무산계급

과함께국제적으로단결하여해방전쟁의동맹을맺는것은프롤레타리

19) 사카이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는 일본의 사회주의 지도자이다. 일본 사회주의
동맹을결성하는등일본공산당창립자중한사람으로원래교사였다가신문기자
로 활동했다. 1903년 幸德秋水와 함께 ‘헤이민 신문 平民新聞’을 발행하였고, 러일
전쟁 직전에는 반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적기(赤旗)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1922년 7월 일본 공산당을 재결성할 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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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광영이며 특권이다. 부패한 현 사회제도의 문은 우리 무산계급의

단결된 철권(鐵拳)으로 타파되어 자유, 평등의 신세계가 출현하고 세계

에 영원한 평화가 성립될 것이다.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은 지금 국제적

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학생 제군(諸君)은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부르조아적 교육, 

자본주의적노예양성의교육을받고있다. 교육이야말로무산계급적교

육을하지않으면안된다. 요컨대현사회제도의교육은자본주의적으

로 얼버무린주의(主義)의교육이다. 학생 여러분의건투를빈다.”는 취

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

(3) ‘자본주의계급적고등충복(忠僕) 제군(諸君)께고함’이라는제목

으로 “현 사회제도는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로 상당히 많은 결함을 가지

고 있다. 법률, 정치, 문학, 경제, 도덕, 종교, 철학이 모두 다 그러하다. 

가장좋은사회제도는무산계급제도라는사실을고등충복(忠僕) 제군

(諸君)들도 알 것이다. 제군들은 무산계급의 피를 착취하는 자본계급의

고등충복(忠僕)이다. 자각하라. 그대들의불합리가극에달했다. 횡포도

시대의 요구에 의해 파괴된다. 인류 사이에 생존경쟁이 있으면 평화는

성립되지않는다. 생존경쟁이없는무산계급적사회제도가성립되는때

에비로소영원한평화는출현한다. 프롤레타리아야말로그대들의구주

(救主)이다. 우리 당(黨)은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 희생의 의무를 다할

광영(光榮)이 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

은전인류평화를위해, 신사회건설을위해여의(餘儀) 없이생명을바

칠것을 사전에선언한다.”라는취지의문구를 기재한 것의 3종의문서

를 작성하였다.(하략)20)

이경채가당시젊은학생들에게인기가높던사회주의서적을광주고

보 2학년인 1925년부터읽었음을알수있다. 그의유인물에서주목되는

것은 “천황은신성(神聖)으로범해서는안된다는것은군국주의자의말

20)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 김승태 공역,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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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하여천황제를비판하고있다는사실이다. 불과 10대중반의어

린 경채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시 사카이

도시히코가천황제를비판하고있는것과서로연결된다는점에서유인

물의 내용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유인물의내용만을통해살피면, 그가상당히사회주의에경도되어있

음을알수있다. 그가어떻게사회주의에접하게되었을까? 그것은 1923

년광주에사회주의비밀결사인신우회가창립되고그회원들이차츰점

조직으로회원수를늘려가고있었다. 이들은광주의소년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단체와 결합하며 세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미 1923년 광주청년회 임시의장으로 신인회를 창립한 강석봉이 선

출되고 있다. 이는 중도적 성격인 광주 청년회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채워짐을말한다. 광주청년운동의양대산맥에해당하는송정청

년회도 이 무렵 이러한 새로운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평소 틈만

있으면 송정청년회 사무실을 들렀던 경채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접

하여 매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1925년조선공산당이창당될때만하더라도사회주의관련서적

이 금서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도 1910년대 다이쇼크라시 영향과

1920년대소련과의국교체결로공산주의활동자체에대한탄압이심하

지않았다. 이무렵이경채가사회주의서적을읽었다하여공산주의사

상을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 독

립의수단으로여기고있을따름이었다. 하지만공산주의사상이천황제

를부정한데다자본주의의산물인제국주의를비판하고나온것에대한

부담으로 일제는공산주의 사상을 탄압하기시작하였다. 곧 조선에서도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탄압에 나섰다. 

한편경채는누구보다당시식민지현실에분노하고있었다. 필제선생

으로부터이어진 강건한 가풍과 오성술 선생으로부터 배운 의리정신, 거

기다 어등산의의병, 송정리 3 1운동등의항일운동으로무장한이경채

의 정체성은 일제강점기의 모순된 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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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1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에 입학한 경채는, 학교 교

육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다. 광주고보에 입학하였지만, 조선말이 아닌

일본어로수업하고, 일본인교사의한국인학생에대한차별과모멸, 일

본의식민지배를합리화하는교육내용등이더욱노골화되는것에분노

는 더욱 쌓여갔다. 

그가 광주고보에 입학한 1924년 각 학교에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해에 광주고보에서도 동맹휴학

이 있었다. 수학여행 중에 들린 평양고보의 시설이 광주고보보다 훨씬

좋은것에충격을받은학생들이이에항의하였다. 이운동이비록식민

지교육을비판한것은아니었으나이후의동맹휴학의단서를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경채는 송정리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사회변혁을 도모할 생

각을 하였다. 1926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광주에서 야체이카가 조직

되는 등 점차 사회변혁을 꿈꾼 젊은이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있은순종황제의장례식과 6 10만세운동은비록그것이 3 1운동에

비해규모면에서크게미치지못하나소강상태이던민족운동에열기를

제공해주었다. 이운동에는학생과사회주의계열인사들이참여하였고, 

지방에서도 호곡 등을 통해 나라 잃은 설움을 새삼 확인하였다. 

6 10만세운동은이념적으로분열되어있던민족주의세력과사회주의

세력이연대하는계기를제공해주었다. 1927년신간회가창립하였다. 신

간회는합법적단체이다보니전국에서많은사람이이단체에가입하였

다. 광주에서도신간회가창립되었고, 청년, 소년운동을강석봉의아우인

강해석, 강석원 등이 각각 이끌고 있었다.21) 

이러한분위기에서강석봉의지도를받아성진회및그후신격인독

서회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단체는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는단계였고, 구체적인 행동을실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 나아가 식민지 체

21) 박해현, 동구인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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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었다. 송정리주민들로부터촉망받는아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은 이경채는 점증하는 식민지배체제의 모순을 공격

할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다음은이경채사건의판결문이다. 사건의실체가정확히드러나있다.  

(전략) 한편피고인경채(景采)는동년(同年) 3월 28일밤에몰래송정

리보통학교사무실에침입하여학교비품인등사판및그부속품인원

지(原紙), 줄판, 인육(印肉: 인주)【증 제30호, 제40에서 42호】를 훔쳐

왔다. 4월 4일 무렵(頃) 두 사람은 피고인 병하의 집에서 위 등사판 및

그부속품을사용하여전기(前記) 3종의문서각수십통을적색으로인

쇄한【증 제1, 2호】후,

(1) ‘선언서’라는제목의인쇄물을동월(同月) 11일밤어둠을틈타광

주역 앞 경찰관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등보통학교 앞 전주(電柱) 외 광

주읍내눈에띄는장소 6개소의전주, 판자벽및송정리역앞전주(電

柱), 송정리신사(神社)22) 내게시판외송정리읍내눈에띄는장소 10개

소의전주와판자벽에붙였다. 그리고동월(同月) 13일밤경채(景采) 집

에서(2),(3)의 인쇄물을 각 1매씩을 1조로 하여 봉투에 넣어 동월(同月) 

14일부터동월(同月) 17일까지의기간에 1부는피고병하가송정리우편

소 앞 Post(우체통)에, 나머지는 피고 경채(景采)가 광주역 앞 Post(우체

통)에넣어전라남도내, 각중등학교및경찰서, 기타합계 19개소앞으

로우송, 반포함으로써공산주의를 선전, 선동하여안녕, 질서를방해하

였고, 

제2. 피고인 윤해병(尹海炳)은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 사정을

알면서도소화 3년 4월 18일무렵(頃) 피고인병하의의뢰에의해피고

인경채(景采) 집에서부터전기(前記) 인쇄에사용한등사판및전기(前

22) 일본에서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매이지 정부는 제정일치라는 방침을 세워 신사를 국가의 기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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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 불온문서의 인쇄된 것 20여 통을 받아 동일(同日) 무렵 자택에서

인쇄물을 불태우고 등사판을 파기하였고, 동일(同日) 밤 피고인 병하

집에 있던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의 부속품인 줄판, 주육(朱

肉: 인주) 각 1개, 원지(原紙) 수십매를받아피고인병하의집으로부터

남방약 10리떨어진야원(野原: 들판)의도랑안으로가지고가서던져

버림으로써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위피고인박병하, 이경채의소위(所爲) 중, 국체(國體) 변혁, 사유재산

제도의부인(否認)의목적으로실행에관하여협의를한점은치안유지

법 제1조에,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한

점은 대정 8년 제령(制令) 제7호 제1조에, 정체(政體)를 변혁하려한 문

서를출판한점은출판법제11조제1항제1호에해당하고, 피고인이경

채의 절도의 소위(所爲)는 형법 제235조에, 피고인 윤해병의 죄 증인멸

의소위(所爲)는동법(同法) 제104조에해당하는바, 1개의소위(所爲)로

여러죄또는연속범관계에있는것으로는동법(同法) 제54조제1항전

단(前段) 제55조를, 병합죄(竝合罪)에대해서는 동법(同法) 제45조, 47조

를 적용하여 처단할 것으로 공판(公判)에 부치기에 족(足)한 범죄의 혐

의가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23)

이경채는 박병하와 더불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

웠다. 1928년, 송정면출신의학생이이렇게위대한일을행동에옮겼을

까? 앞서설명한학생운동의배경에서이러한까닭을찾을수있다. 하지

만 왜, 1928년, 광주 송정면에서, 이경채였을까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역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주송정면은일제강점기수탈물이오가는물산의집결지로, 어느지

역보다반일감정인높았다. 이경채가거주한동부마을이일본인이아예

발을들이지못할정도로항일의식이뚜렷한곳이라는점은이러한사정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경채 개인적으로도 강렬한 민족의

23) 소화 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 김승태 공역,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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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데다, 그의

숙부인 이성방이 송정면에서 활발

한청년, 사회운동을전개하고있었

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여기에

1928년 2월 7일광주송정면에서결

성된 신간회 송정지부의 창립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수재인 경채의 애

국심을자극하였다. 게다가학교안

팎을중심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항일운동의열기는그를항일운

동사의 찬란한 주역으로 불러냈다. 

이경채는 평소항일의식이뚜렷한죽마고우윤해병, 박병하와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비난하고 식민지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

살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28년 3월 28일 이경채는 송정보통학교 사무실에 들어가 학교 비품

인등사판및그부속품인원지, 줄판, 인주등을가져왔다. 신문에는등

사판을 ‘고물등사판’24)이라하였고이경채가 ‘소사(小使)25)’ 모르게가져

왔다고하였다. 이경채가사용한등사판은학교에서사용하지않고창고

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학교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3월 29일출근한교직원이방학이라하여도등사판의분실사실을몰랐

을 리 없다. 

학교에서가져온등사기를이용하여이경채는 4월 4일윤해병과함께

박병하 집에서 ‘선언서’ 등 3종의 유인물을 수십 통씩 인쇄하였다. 그리

고 4월 11일유인물을광주역앞파출소게시판, 광주고보앞전주, 송정

리신사내게시판에부착하여행인들이쉽게볼수있도록하였다. 그리

고 이틀 후인 4월 13일 밤 인쇄물을 봉투에 넣어 이튿날인 14일부터 17

일까지우체통에넣어발송하였다. 송정면우체국앞우체통에는박병하

24) 중외일보 1928. 5. 2. 중외일보의또 다른기사에는 ‘자가용등사판’이라고나와있다. 

25)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남자를 일컫는다.

이경채 공적비 (송정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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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역앞우체통에는이경채가넣었다. 이들이 4월 11일밤에유인

물을 심지어 경찰서 앞 게시판을 비롯하여 시내 요소요소에 부착하고, 

그리고 3일후인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에걸쳐우체통에유인물을

넣은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담함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4월 18일윤해병은, 박병하의부탁으로이경채집에가져온등사

기와인쇄물을그의집에서파기하고불태웠다. 줄판과인주, 원지등은

병하 집에서 약 10리 떨어진 들판의 도랑에 버렸다.26)

생전에 이경채는 1977년 무렵 이를 회고하면서 ‘유치한 것27)’에 불과

하였다고겸양의모습을보였지만, 당시로돌아가서판단해보면어린학

생들의소행이라고도저히믿어지지않을정도로치밀한준비와대담성

을보였다. 유인물의내용도 “선언서”에서계급주의를강조하고, “건전한

사상을가지고있는학생제군에고함”에서는천황제를비판하고, “자본

주의 계급적 고등 충복 제군에 고함”이라는 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지적하는등이경채가제국주의일본과조선사회가처한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4월 12일 아침 광주 송정 여러 곳에 불온 유인물이 뿌려지자

전국이발칵뒤집혔다. 게다가 4월 14일부터배달된유인물을보고는일

제당국은경악을금치못하였다. 특히천황제를비판한내용을본일본

당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당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28) 

일본당국을두려움에처하게한이사건의범인은오리무중이었다. 일

본 경찰은 광주와 송정의 우체통에서 발송이 되고, 두 지역에 유인물이

부착된 것으로 보아 광주 및 송정지역에 범인이 있다고 의심하였다. 

1928년 4월 16일송정리에파견된광주경찰서소속일본경찰은당시신

26) 소화3년예제11호(광주지방법원 1928. 7. 21).(박해현 김승태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27) 이경채, 투쟁경력 .

28) 동아일보 1928. 7. 26. 및 중외일보 192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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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들이 ‘맹활약’ 하였다고 표현하였을 정도로 송정리 주재소 경찰

과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었다. 

먼저 광주청년들을체포한합동수사본부는, 송정리청년들에게도 혐

의를두고 4월 18일송정청년회장이성태, 위원인양영일, 이상근, 조칠

성, 박승남을구속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에경찰은다시광주소년연맹

위원인김판엄, 김만년, 광주고보 5년생인김재천을이사건의관련자로

구속하였다. 이들이송정청년회와광주소년연맹을제일먼저수사대상

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평소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5월 2일 언론 보도에, 박병하가 진범으로 체포되고, 부랑청년 송정리

윤모, 모학교재학생이모라한것으로미루어, 그때에야일본경찰은윤

해병과 이경채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경채

등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이들이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사건을 확대하며 수십 명을 구속하였으나 당시 광주

여론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경찰 수사를 조롱하였다.29) 이는 처음

에이경채등이수사선상에올라있지않았음을의미한다. 그러다가이

경채등을체포하여주범으로특정한수사검사 酒井은, 장석천, 장순기, 

국채진, 이상근, 양영일, 이성태 등을 석방하고 한길상, 지창수, 강해석

(이상광주청년동맹출신) 조칠성, 박승남, 박OO(이상송정동맹출신) 등

을 예심 재판에 넘겼다. 

이경채는 사건 발생 거의 2개월이 다 된 6월 8일 광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 등 모두 8명이 7월 예

심재판에서공판에회부되었다. 광주를비롯하여전국을떠들썩하게한

이경채 사건은 그가 체포됨으로써 일단락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사건

이광주를흔드는맹휴의도화선이되고, 이듬해의광주학생운동으로이

어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여하튼이경채유인물사건이일어나자일본경찰이광주소년동맹과

송정청년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경채가 송정청년회 또는

29) 중외일보 192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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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청년동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 맹휴중앙본부 결성과 맹휴

이경채가삐라사건의주동인물로밝혀지자광주고보는발칵뒤집혔

다. 우선광주고보학생들은 5학년선배인이경채가이러한영웅적행동

을 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고, 광주고보 학생이라는 데에 긍

지가 생겼다. 독서회원을 비롯한 비밀결사 회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19일이경채가체포된지겨우 10일이되어수사가본격적

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고보 교장 白井은 이경채의

부친인 이성륜을 학교로 불러 퇴학 처분을 통보하였다. 학교 측은 사건

의불똥이그들에미치는것을염려하여선제적으로퇴학이라는가장무

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성륜은 학교측의 부당함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바로 반발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보도한 신문

기사이다.

 광주고보 맹휴소동

 이십여 요구 조건 내건 사태 비상 험악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는얼마전에동교 5학년생이경채가한동

안광주사회를놀라게한불온문서배부사건에관하여자가용등사판

을 빌려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취조를 받아온다

는바, 동학교당국에서는아직도사건의진상이판명되기전에이경채

의부친되는 이모(某)를 데려다가말을한후 퇴학 처분을내렸다는 이

유로 동교 일반 생도들은 학교 당국의 처치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분

개하여 동 교장 백정(白井)씨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서를 제출했는 바, 

교장 백정씨는 조금도 반성이 없이 도로 학생들을 폭압하기 위해 학부

형회를 소집하고 일반 학부모에게 갖은 위협을 한다 하며 일반 생도들

에게대한 학대의 분개함을참지 못하여 지난 26일 등교일에도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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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학년생전부 3백여명이등교대강당에모여 20여조를학교당국

의 실태를 통렬한 장문의 성명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일체 동맹휴

학을 단행하였다.30) 

 광주고보 400명 돌연히 맹휴

 복교 진정에 불응한다고 복잡한 맹휴의 내용

광주고등보통학교학생중 1학년을제외한 2, 3, 4, 5학년 500여명은

26일오전 9시부터돌연히수업을거절하고진정서를제출후동맹휴학

을 수행하였으므로 동교의 向井31) 교장은 군청 도청에 출두하여 美根

학무과장과 市川 視學으로부터장시간협의후귀교하였는데그원인은

즉금년 3월에송정리공산당사건이발생하였을때에동교 5학년이경

채가참가되었다는혐의로검속되어목하광주지방법원예심에있는바, 

동교장은학생의신분으로부적당하다고 10여일전에퇴학처분을하

였는바 이에 대하여 동교 5학년생 중에서 아직 기소 여부도 기다리지

않고퇴학처분을함은너무가혹한일이니출옥하면복교케하라고진

정하였으므로 교장은 이를 거절하였는 바 그 후에는 학생 사이에 종종

비밀회의가 중복되고 怠學을 하는 상태이므로 동교에서는 지난 24일에

학부형회의를소집하여충분한양해를구하였는바이번에돌연히맹휴

까지 하자 말을 안 들으면 단연히 처분.

미근 학무과장 談

이에 대하여 미근 학무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의요구조건은아직발표할수없다. 요구의대개는전기이경

채복교의건, 현교수 2명퇴임, 교우회집회자유등인바실로유감이

다. 학생의신분으로간섭하지않을일까지간섭하는것은부적당한일

인줄안다. 처분방침은어디까지나권유해보아서최후까지듣지않으

면그대는부득이최후수단에이를지도알수없다”며매우분주한태

도였다.32)

30) 1928. 6. 28. 중외일보.

31) 白을 ‘향(向)’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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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채 사건을 보도한 당시

신문 보도와 판결문을 통해 상

황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경채는

1928년 6월 8일 체포되었다. 학

교에서는 기소도 되지 않은 상

태에서 6월 19일이경채를퇴학

시켰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학

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6월 24일 학부형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동요를

막으려하였다. 그러자학생들은학교당국에이경채의복학을주장하며

그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학교 당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징계하자 퇴학 사

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4, 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24일 학부형회

석상에진정서를배포하였다. 학교에서는 11명의학생대표에게즉시근

신처분을내렸다. 이에 6월 26일 2, 3, 4, 5학년학생들은교장에게다음

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에 돌입하였다.

광주고보 맹휴 요구사항

1. 교우회 획득에 관한 건

2. 교 당국 교육 방침에 관한 건

3. 조선인 본위의 교육실현에 관한 건

4. 물리 화학 교실을 신축할 일

5. 교외 일반집회에 생도 자유 참가를 허가할 일

6. 4, 5학년생 급장 11인에게 명한 근신을 즉시 취소할 것

이조건을실현할수없을때에는백정교장은책임을지고물러날것

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이튿날 27일 맹휴 주동 학생 27명을

퇴학시키고 280명을 무기정학 처분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며 학생과 대

32) 매일신보 1928. 6. 28.

매일신보 (192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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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다. 

학생들의요구조건을통해식민지교육정책에대한반발임을알수

있다. 1항부터 6항까지의내용이대부분조선학생들이총독부의교육정

책에 가졌던 불만이었다. 

白井교장은 학생들에게 고압적이었다. 1925년 여름방학 때 소년척후

대 주최의 웅변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4학년 학생을 퇴학 처분하

여학생들이반발한적도있었다. 그런데이경채에대해퇴학처분을내

리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전체광주고보생이맹휴에참여한것이다. 이

렇게전체학생이맹휴에참여한것은이경채가삐라를살포하여일본의

식민지배체제를정면으로비판한영웅적인행동을하였기때문이다. 학

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맹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맹휴 요구조건을 보면 당시 조선 학생들이 가졌던 불

만이모두압축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교외일반집회에생도자유참

가” 요구를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 화학 교실의 설치 요구는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와 비교하여

현저히 시설이낙후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학생들에게서 거둔 교우회비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우회의 자치적 운영을 요구하였

다. 또한, 한국어문법교육, 한국사수업, 한국인교원의채용을요구하

였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을 주장하였다. 

광주고보 학생들이 6월 26일 2학년부터 5학년 전원이 맹휴에 들어간

사건은사실상전교생이맹휴에가담한것으로광주전역에엄청난충격

을 주었다. 광주고보에서 맹휴가시작된 3일 후인 6월 29일 농업학교 2, 

3, 4학년생 130명도 맹휴에 돌입하였다. 1학년도 맹휴에 참가하였다. 농

업학교의 맹휴는 광주고보 맹휴에 대한 동조맹휴의 성격이 강하였다. 

맹휴가 일어나자 당황한 광주고보 당국은, 주모자 12명 퇴학, 102명

무기정학, 나머지 참가 학생들에게 근신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의 강

경한 탄압은 오히려 맹휴 가담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맹휴 직후인 6월 30일 맹휴 결속을 독려하던 허진환、주재성,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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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석, 정재억, 이강오, 이강후등은교사를만나러간 1학년홍헌종을구

타 응징하기도 하였다. 7월 10일에는맹휴활동을효율적으로이끌기 위

해최규창의하숙집에임주홍등이모여 ‘맹휴중앙본부’를결성하였다. 중

앙본부는참모부, 통신부, 외교부, 회계부를설치하여조직적인투쟁을전

개하였다. 심지어지방학생들의결속을위해지방대표기관을조직하였다. 

맹휴중앙본부는학부형에게통고문을보내맹휴의정당성을알리고적극

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맹휴생에게는끝까지투쟁할 것을알리며결속

을 다지고 있었다. 白井 교장에게 보내는 항의문도 작성 배부하였다. 

맹휴중앙본부의 결성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한 원

동력이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부여한다. 학부형에게보낸맹휴

지도본부의 격문을 통해 맹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한 일합병후 18년이래우리민족은일본제국주의의철제하에서극

도로 유린당하여왔다. 그들의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는 데에는

악독한 정치적 압박이 있고 그를 미식(美飾)하는데에는 음험한 문화적

기만이있었다. 현하의조선교육은그들의만착(瞞着)33) 정책의노골적

전형이다. (중략) 교장 시라이씨는 조선총독부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의

전형적 이행자이다.(하략)

맹휴 지도본부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고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맹휴운동을 항일 민족운

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히 교육 현실에 대한 항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한국인전체가일제의압제아래에고통받고있는현실을지적하

였다. 식민지노예교육은일제의한국인전체에가해진전반적인기만정

책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민족적 파멸의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우리들의맹휴의자체에만향한승리가아니다. 이승리는실로

우리피압박민족의해방의길이요, 소생의원천이되는것이다”라고하

33) 만착(瞞着) : 사람의 눈을 속여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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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맹휴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간주하고 폐교를 각오한 결사 투쟁을

선언하고 있었다.

광주농업학교학생들도이와유사한생각이었다. 김재룡, 유상걸등이

작성한 광주농업학교의 격문에도 “싸우자, 싸우자, 모국을 위하여 최후

까지 싸우자, 모국의 생명은 우리들의 활동 여하에 있다. 2천만 동포를

부활시켜 3천리 강산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하여 맹휴를 민족적 사명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제는광주고보와농교맹휴생에대해강도높게탄압하였다. 고보생

가운데배신자인홍헌종을응징한학생을비롯하여고보맹휴지도본부

성원34)과농교맹휴의주동자35)들에게실형을선고받았다. 다른학교맹

휴와 비교하여 가혹한 것이었다. 

광주고보의맹휴에대해졸업생대책위, 학부형회등이학교와중재에

나섰다. 특히광주고보출신의동경유학생들은대책강구회를결성하고

장재성, 최동문, 전창모를 대표로 선정하고 맹휴의 진상 조사와 선후책

을찾도록하였다. 하지만맹휴는학부형회가학교당국에굴복, 타협하

여학교측의최후통첩일인 9월 17일학생들을등교시킴으로써끝났다. 

한편 9월 12일 수업을 재개한 농업학교에서는, 등교 후에도 9월 18일

고보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이때 경찰이 학교로

난입하여 주동 학생 여러 명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1929년 학생시위 당

시 ‘교내에 경찰관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라는 구호가 나온 배경이다.

맹휴중앙본부가결성된최규창의하숙은맹휴대책강구회위원인최

동문의집이었고, 장재성과최규창은성진회원이었다. 또맹휴지도부에

34) 임주홍(4년, 징역8월), 최규창(3년, 징역8월), 정동화(5년, 징역 10월), 변진설(4년, 징
역8월), 박세영(4년, 징역10월), 김기권(3년, 징역6월), 서재호(4년, 징역6월), 서재익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을선고하였다.(소화 3년형공 제864호, 제891호)
(광주지방법원 1928.10.5.)(박해현 김승태 공역, 앞의 책). 

35) 송성수(4년, 징역8월), 김재룡(2년, 징역6월), 유상걸(2년, 징역6월), 김윤성(2년, 징역
6월). 나석현(2년, 징역6월)(소화3년형공제873호)(광주지방법원 1928.9.28.)(박해현
김승태 공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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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판을 제공한사람이 광주청년학원 교사서재익이었다. 이런 면에서

맹휴 지도부가 광주청년연맹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

보와농교의맹휴과정에성진회등독서회원들이주도적으로활동하고

있음은 맹휴 중앙본부가 성진회원인 최규창의 하숙에서 결성되었고 임

주홍등이참여한사실에서알수있다. 농업학교의맹휴주동혐의로실

형을받은김재룡과유상걸은 1927년 11월에결성된연구모임구성원이

었다. 이들은 농교의 맹휴 당시 선언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

하였다. 

‘이경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1928년 고보와 농교의 맹휴는 지도부

의학생맹휴에관한명확한인식과강렬한투쟁의지를바탕으로조직

적으로계획을수립하여전개되었다. 이맹휴는외견상일제의탄압으로

성공하지못한것같았으나실제로는맹휴추진중앙본부가본격적인시

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경채의 투쟁경력 에 자세히 나와 있다.

“1928년 7월동맹휴교때다수희생자(구속, 퇴학학생을말함)와재학

생 독서회원들과 장기 계획을 모의하였다. 시위할 때 제1선 학생진용이

체포되면, 제2선학생진용이앞으로나가고, 제2선학생진용이체포되면

제3선, 그리고 제4선이 항쟁을 계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듬해 11월 3일 일어난 시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경채 사건으로 촉발된 맹휴가 단순 수업 거부가 아니라

‘맹휴중앙본부’라는 식민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만세 시위를 조직적

으로준비하는조직체의결성으로이어졌고, 이조직체가 1년넘게치밀

하게준비한것이이듬해 11월의광주학생운동이었다. 곧 11월 3일광주

에서폭발하여전국으로확산된광주학생독립운동은이경채사건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이경채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

한편 1928년 9월 사회과학연구모임을 결성한 광주고보생 김몽길, 여

도현, 김경술, 하길담등 4명이학교규칙을어겼다는이유로 192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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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을 당하였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부당한 퇴학 조치에 항의하기 위

해선전격문 7백여매를작성하였다. 격문에는 1928년맹휴주도학생에

대한 무더기 퇴학에 항거하고. 기숙사 입 퇴사의 자유, 스파이 박멸 등

을 비롯하여 “교우회 자치,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노예교육에 항쟁, 

독서의 자유획득, 학원 내 경찰 투입과 간섭 반대” 등이 들어 있었다.

1929년 3월 23일 졸업식 날 식장, 휴게실 등에 격문을 살포하고 학생

들에게 격문의 취지를 연설하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김몽길, 여도현

등은白井 교장에게퇴학이유의설명을요구하였는데백정교장이이를

거부하고교장실로피신하였다. 이에김몽길, 여도현올비롯한 2천여명

의 전교생들이 교장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하며 유리창을 파괴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몽길, 여도현은 징역 6월, 김경술, 하길담이

징역 4월에처해졌다.36) 이경채사건의 뜨거운 불길이이듬해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알려준다. 이 불길은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

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경채등 3명은 1928년 6월 8일 체포되어한달넘게광주지방

법원 검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7월 21일 기소되었다.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이다. 

광주 불온문서 사건

3명만 공판 회부 광주 청년은 관계가 없어

5명은 면소(免訴) 출감

한동안세상의이목을놀래이던불온문서사건으로인하여광주와송

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

다가여덟명만은광주지방법원예심에부치고나머지는석방되었다함

은이미보도하였거니와피의자여덟명은우금(于今) 넉달동안이나예

심중에있던바, 지난 21일에야광주청년등은그사건에관계가없었

다는것이판명되어면소출옥되고송정리청년 3명만기소되어공판에

36) 소화 4년 형공 제434호(광주지방법원 1929. 4. 24) (박해현 김승태 공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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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게 되었는 바, 그 씨명은 다음과 같다.

면소 출옥자 : 강해석, 한길상, 지창수, 조칠성, 박승남

기소자 :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37)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 3인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소년, 청년단체 간

부들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여 면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경채사건이처음일어나자이를광주소년 청년동맹, 송정청년회가이

경채등과공모한것으로의심하였던수사당국은이를입증할증거를찾

지 못하자 면소하였다. 광주청년동맹과 송정 청년회를 사건 직후인 4월

중순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 넘게 구금하여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월 21일 공판에 넘겨진 이경채 등의 재판을 무려 3개월이나 끌었다. 

일제가이사건에받은충격이컸음을말해준다. 단순히학내사건에대

한불만의표출이아니라일본의국체를정면으로비판하고, 천황제까지

공격했다는것은엄청난충격이었기때문이다. 1928년 10월 12일광주지

방법원은이경채등이만 18세가되지않아소년형무소에보낼처지임에

도불구하고이경채징역 1년 6월, 박병하징역 1년, 윤해병징역 6월집

행유예 2년등중형을선고하였다. 이들에게적용된죄목은다음과같다.

박병하와 이경채는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였다 하여 치

안유지법 2조에문서를출판하였다하여출판법 11조 1호, 형법제 55조

2호에 해당하고, 이경채의 절도 행위는 형법 135조, 윤해병은 형법 104

조에각각해당한다. 이경채의절도행위는형법제54조제1항전단제10

조에 의해 무거운 치안유지법 위반죄에 의해 처단한다. (하략)38) 

이경채 사건 재판 결과도 당시 주요한 관심사였다. 당시 신문에 보도

된 기사이다.

37) 동아일보 1928. 7. 26.

38) 소화 3년 형공 제665호(광주지방법원 1928. 10. 12.)(박해현 김승태 공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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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교(普校)의 맹휴생 판결

공산주의 선전을 하여 마침내 2개월여 걸친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동

맹휴교를 일으킨 동인(動因)을 제공한 전(元) 동교 5년생 이경채 및 그

일당에대해 12일 制令 치안유지법및출판법위반으로 12일다음과같

이판결하였다. 징역 1년 6개월이경채, 동 1년박병하, 동 6월(집행유예

2년) 윤해병39) 

이경채는 경기도 개성에 있는

소년형무소40)에서복역하였다. 그

는형무소복역중식자(植字) 일

을 하였다. 이때 배운 植字 작업

은 훗날 임시정부에서 한국독립

당 기관지 ‘진광’을 발행하는 일

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채는 거의 1년 가까이 복역하다 1929년 9월 4일 가출옥(假出獄)하였

다.41) 이때 가출옥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화 국왕의 특사로 형

기가 1/3 감경되어출옥하였다는의견이있다.42) 그의출옥일을 1929년

10월 20일로 밝힌 글이 많으나43)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39) 조선신문, 1928. 10. 16.

40) 개성 소년형무소는 1923년 경성형무소 개성분감이 승격된 것이다. 18세 미만의 남
자 소년과 이에 준하는 자를수용하였다. 1942년 광주사범 재학생들이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인 무등독서회원 홍창기도 개성 소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41) 국가기록원 가출옥 관련자 명부(관리번호 4404).

42) 광주학생독립운동 재경 후손회, 애국지사 이경채 항일투쟁.

43) 위의 책.

광주보교 맹휴생 판결 신문 보도



140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제6장

한･일 학생 충돌과 제1차 시위

1. 명치절 행사와 학생 시위

1) 수기옥정 부근 한일 중학생 충돌

개성소년형무소에수감된이경채는 1929년 9월 4일가출옥으로풀려

나광주에돌아왔다. 그가고향광주송정에돌아왔을때그는이미전설

적인물이되어있었다. 그러나일본경찰이 24시간감시하고있어사람

들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뿌린 항일운동의 뜨거운

불길이비등점을넘어서고있었다. 우리민족최대의항일운동인광주학

생운동이 다가오고 있었다. 

11월 3일은일본최대명절중하나인명치절이었다. 이날광주에서는

전남 누에고치 6만석 돌파 경축회가 열려 일찍부터 북적거렸다. 비밀결

사인 성진회 결성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광주공원에

있는신사에서행해진명치절의식에참석했다. 행사후시내에서한, 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른바 수기옥정 충돌사건이라 명명

되고 있다. 

수기옥정충돌사건은오전 11시무렵일어났다. 광주고보 7, 8명과광

주중일본학생 10여명이수기옥정거리에서우발적으로충돌한사건이

다. 이를 계기로 시내 곳곳에서 한 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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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수십명의광주중학교학생들이유도교사를앞세우고야구방망

이와 죽검을 들고 광주역으로 몰려왔다. 광주역에는 한국 학생 수십 명

이 기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고보 기숙사 학생들

이 몽둥이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광주역으로 뛰어갔다. 근처에 있던 광

주농업학교 학생도 합세하였다. 일본인 학생들도 광주중학교에 연락해

백여명학생들이달려왔다. 광주역일대에한, 일양국학생들이치열한

난투극이 전개되었다.

광주역 대합실은일본학생들의본진이되었고, 건너편 남철자동차회

사 대합실은 한국인 학생의 거점이 되어 일대 혈투가 전개되었다. 그러

나 점차 일본 학생들이밀려도망가자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을추

격했다. 당시경찰서원과소방대원, 양교교직원이나와사태를진정하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주고보 학생 200여 명은 학교로 돌아왔다.

2) 무등산의 포효와 제1차 시위

광주고보생들은 학교 강당에 모여대책을 논의했다. 5학년 을조급장

인노병주가의장을맡았는데, 먼저수기옥정싸움에앞장섰던최쌍현이

경과보고를 했다. 나주 열차 통학생 오쾌일도 “오늘의 대승리를 신천지

의동포들에게알리고일제타도의의지를천명하기위한시위를전개하

자”고 제의했다. 학생들의 시가행진도 결정했다. 

이때 광주고보에 와 있던 광주농업학교 5학년이자 기차 통학단장 최

태주는 “광주고보생만이조선학생이아니오. 우리광주농교생도한피

를 받은 동포이니 생사를 같이하여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하여 학생

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300여명학생은학교운동장으로나왔다. 이들은농기구와야구방망

이를 하나씩 챙겼다. 와따나베 교감과 교사들이 만류했지만, 학생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대열은 여덟 명씩

스크럼을짰다.1) 학생들은교가, 운동가, 창가를 소리높여외치며수기

옥정을왼편으로돌고광주역 - 우편국을돌아성저리거리에서일본중



142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학교를향하다가다시경찰의제지를받자이번에는보통학교앞에서우

편국으로 꺾어서 본정통으로 나와서 광주 우편국 앞을 지났다. 이들은

도립병원에서 금계리를 지나 부동교를 건너 광주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광주교를 건너 수기옥정으로 귀교하여 해산했다. 

광주농업학교학생들도시위대에합류했다. 시위대열은시내를돌아서

양림리방향으로향했고광주천변을따라내려가다부동교를건넜다. 이

들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통해 ‘조선독립’, ‘총독정치 파괴’, ‘식민교육 철

폐’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 무렵까지 약 3시간 광주 시내를

휘젓고다녔다. 일본당국은당황하여 11월 4일부터 7일까지한국학생들

이 다니는 중등학교의 3일간 임시 휴교를 결정하였다. 

2. 1차 시위와 학생투쟁지도본부 결성

1) 1차 시위와 검거 선풍 

시위대가 해산한 후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되고, 시위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시작되었다. 11월 3일 오후 5시부터 11월 10

일까지 광주고보 48명, 광주중학교 8명, 광주농업학교 11명, 전남사범학

교 5명 등 총 72명이 체포되었다. 이 가운데 광주고보생 11명을 기소하

고, 60여 명을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일본 중학생 7, 8명은 이틀간 구금

했다가 11월 5일 석방했다. 

일제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휴교 조치했으나, 다시 11월 9 

일까지 연장했다. 일제 당국이나 재광 일본인 거류민단은 사태의 원인

을 조선 학생의 잘못에서 찾았다. 한국인 학부형들은 한국 학생에 대한

부당한 구속과 검거에 반발하였다. 

 1) 이경채는 4명이 1조로 스크럼을만들었다고하였다. 4명, 8명등으로나누었다고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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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 청년연맹과 학생투쟁지도본부

11월 3일오후에광주청년동맹집행부는긴급모임을갖고학생투쟁

을항일운동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첫째, 투쟁대상은광주중학생이아

닌일본제국주의이니투쟁방향을일제로돌릴것, 둘째, 광주중학생에

대한적개심과 투쟁을일제에대한 증오와독립투쟁으로바꿀 것, 셋째, 

대치중인 광주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보로 집결시켜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넷째, 장재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것, 다섯째, 우리는다른동지들과연락해다음투쟁을준비계획

할 것 등이다. 

11월 3일 저녁과 4일 연달아 청년동맹 지도부 회의가 열렸다. 광주신

간회 집행위원겸 광주청년동맹 위원장장석천, 광주청년동맹 집행위원

및광주유학생회간부장재성, 전남청년동맹국채진, 광주직공노동자회

박오붕, 신간회집행위원나승규, 광주소년동맹위원장강석원, 조선일보

광주지국최인식, 청년동맹집행위원임종근등 10여명이참석했다. 이

들은시위를전국으로확산시킬것을결정하고, 이를위해 ‘학생투쟁지

도본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나누었다.

광주 및 전조선 학생의 지도(장석천), 광주 조선인 학생의 지도(장재

성, 전남도내지방학생의지도(국채진), 직공및노동단체의지도(박오

봉), 전남도내공립보통학교교사와의연락(임종근), 외래동지와의연락

(강석원), 운동자금의 조달(나승규) 등으로 나누었다. 장석천은 상경해

신간회 본부에 광주 상황을 보고하였다. 

광주학생지도역할을한장재성은, 광주지역외에도목포나나주, 전

주, 고창 등의 중등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여 항일시위를 전개할 계

획을세웠다. 1929년전남사범학교를졸업한후무안비금보통학교교사

로 재직하며사범학교 독서회를 배후에서도운 임종근은, 광주학생운동

이 발발하자 곧바로 학생투쟁 지도본부에 합류하였다. 강영석은 11월 7

일 밤 상경하여 광주 사정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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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간회와 광주청년동맹

11월 3일 저녁 신간회 광주지회 간사이자 전남청년연맹 위원장 장석

천은 광주의 사정을 신간회 본부에 보고했다. 광주 학생들의 시위는 전

국적반향을불러국내주요단체와청년단체들이광주에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신간회 본부, 재경법조단조선변호사단체, 조선학생회, 학생과학연구

회, 청년총동맹등과신문사특파원들이사태를파악하려고광주에내려

왔다. 신간회본부는송정지회, 담양지회, 장성지회, 나주지회등 4개지

회에 광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9일 오전 10시 진상 조사를 위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부장 김병로 등이 광주에 왔다. 이들은 광주역에서

장석천을 비롯한 4개 지회 간부와 신문지국 기자 등 30여 명을 만났다. 

현장에는 30명의 일본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11월 10일 전남

지사, 경찰부장, 白井 광주고보 교장, 사또 광주중 교장을 찾아갔다. 

신간회본부는 11월 15일, 11월 23일두차례의중앙집행위를열고대

책회의를 진행하며, 황상규가 광주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

앙청년 총동맹과 학생과학연구회도 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했다. 조선학

생전위동맹(조선학생혁명당 개칭)은 광주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후광주학생동조시위를촉구하는항일격문을 12월초에인쇄하여

각단체와신문사, 학교에배포하는등이들단체는시위의전국화를꾀

하였다. 

3. 제2차 항일시위와 이경채

1) 2차 시위를 주도한 이경채

11월 3일 우발적인 충돌을 대사건으로 발전시킨 학생 지도부는 사전

에계획한대로 2차시위를준비하였다. 2차시위는새로결성된맹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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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본부가맡았다. 1차시위때는미처항일격문이준비되지않았기때문

에 2차 시위때는 투쟁의목적을 명시한격문을만드는 등철저히 준비

하였다. 항일 격문은 “11월 3일 학생충돌사건이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부당한압박과민족차별을자행해온총독정치에맞선광주학생의정당

한 항쟁”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2차 시위의 계획 수립에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가 참여

하였음이확인된다. 그는 1년간옥고를치르다 9월 4일형기를 1/3 정도

남기고 가출옥하였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광주의 독립 영웅으로

광주의 남녀노소 모두 추앙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그를 24

시간 감시하고있어 고보 동창이나, 청년운동 단체 선 후배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다. 

11월 3일 전국을 뒤흔든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모든 경찰력이 시위

진압에동원되어그에대한감시가소홀한틈을타 2차시위를준비하고

있는대표들을비밀리에만났다. 그는전남도립병원부근의낡은주택에

서열린비밀 ‘대책회의’에참석하였다.2) 이경채의참여는항쟁지도부의

사기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차시위는 11월 10일밤박석기의집에서광주고보의오쾌일, 이영범

(李榮範), 광주농업학교김남철, 정욱, 조길룡, 전남사범학교이신형과황

상남등이 회합을갖고 11월 11일 1교시종소리를신호로 각학교가 동

시에궐기하여격문을뿌리고시위하기로정했다.3) 박석기의집이광주

금계리 지금의 금동이었다. 현재의 전남대학교병원인 도립병원 근처이

다. 이경채가 도립병원 근처의 낡은 주택에서 지도부들을 만났다고 한

사실과연결을지어보면 11월 10일박석기의집에서추진된 2차시위계

획이수립될 때에이경채의참석이 분명하다. 형(刑)을살고 나온지한

달도채안되었지만, 이를두려워하지않고시위준비에앞장을선것은

 2) 이경채 투쟁경력

 3) 소화 5년 형공합 제46호(광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10.18.)(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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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웅’다운 행동이었다. 

10일 밤모임에서 11월 11일보다는 장날인 12일 하는 게좋겠다는 의

견이있어거사일을변경하였다. 12일제2차시위는조직적으로광주시

내전역에서전개되었다. 그리고전국으로확산되는추진동력이되었다. 

시위를 지도한 이경채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11월 말 체포되

어 1개월간 유치장에 갇혀 물고문을 포함한 온갖 고문을 받았다. 그는

이때의물고문을 “조타주수(弔打注水)”라는표현을썼다. 그는이러한고

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에게

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낙인이 붙여졌다. 

2)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제2차 시위 

11월 12일오전 8시무렵오쾌일은통학길에서광주고보김안진에게

유인물 500장, 강민섭에게 200장을전달하여각학급교실의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광주농업학교 책임을 맡은 조길룡을 만나 300장을 나누어 주

었다. 오전 9시첫수업을알리는종이울리자학생들이학교창고에있

는 농기구와 운동기구 등을 챙겨 교문 밖으로 나와 시내로 진출했다. 

광주농업학교에서도 아침일찍조길룡이 3학년한문옥과김남철, 2학

년박종주에게격문을전달해배포하도록했다. 1교시수업시작종소리

를 신호 삼아 시위를 시작하였다. 

광주농업학교재학중인한국인학생전원이일제히운동장으로나왔

고, 이들은대오를지어교문을박차고나왔다. 교사들의저지에막힌일

부 5학년생을제외한 150여명이시위에참여했다. 광주농업학교학생들

은 광주고보와연합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경채와 함께 사회과학

공부를한김무삼4)이시위대의제일선두에 섰다. 이들은스크럼을 4명

씩 짜서 광주 시내를 누볐다.5) 

 4) 김무삼(1908∼1970)은 강진 작천 출신으로 제일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다 체포되
어보안법위반으로금고 4월 5년집행유예를받았고, 독서회관련으로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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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은 대열을 지어 광주여고보를 지나

전남사범학교로 달려가사범학교 학생들에게 합류할것을 촉구했다. 일

부학생들은사범학교담장을넘어가서실습중인 30여명교생과 2학년

학생들에게나가자고외쳤다. 당시전남사범학교 3학년생들은부속보통

학교에서교생실습중이었다. 교사들이제지하여사범학교 2학년학생들

은시위에참여하지못했다. 광주여고보와사범학교학생들은시위에합

류하지못했지만, 광주형무소방면으로행진하여경찰과대치하다 190여

명이 연행되었다. 

송정리사립공민학교6) 학생들은 11월 15일동맹휴학을추진했다. 하

지만이를탐지한학교가 11월 22일까지 1주일간휴교하여실천에옮기

지 못했다. 송정리 사립 공민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차 12월 2일 송정

장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격문을 제작하던 중 11

월 30일 송정 경찰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2차 시위 후 광주지역 한국인이 다니는 중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리

고, 무차별적인검거선풍이불어구속학생이 300여명에달했다. 학생

들은처음에는무덕전에갇혔다가광주형무소로옮겼다. 11월중순광주

고보에서는 300여명의학생을무기정학을시켰고, 광주농업학교에서도

60〜70여 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광주여고보는 시위에 참여한 17명을 1차로 무기정학을 시켰고, 백지

동맹 및동맹휴학에 참여한 64명을무기정학을 시켰다. 전남사범학교의

경우 시위 관련학생 37명을 일시 귀향조치시켰다가 이듬해 3월에는 1

명을 더 추가하여 총 38명을 퇴학 처분했다. 일본으로 밀항했던 오쾌일

과 임주홍 등은 도쿄에서 1930년 5월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 

일제는 학생뿐만아니라청년단체들도탄압하였다. 광주군소재 청년

 5) 이경채, 투쟁경력

 6) 송정공민학교는재단법인전남육영회에서 1927년 5월 5일개교한 사립학교로, 토목
과 30명, 목공과 30명합 60명을첫해에모집하였다. 이학교는 송정중학원이운영
난으로 폐교하게 되자 설립되었다.(동아일보 192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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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부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각 군 청년단체 간부 160여 명도 시위

사건으로체포되었다. 일본경찰은성진회, 독서회, 소녀회관련학생들

을 체포하여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1930년 1월까지 2개월 넘게 수사하

였다.  

광주에서의학생시위는단기간에전국학생들이참여한대규모시위

로 발전하였다. 이는 시위 준비가 사전에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이후 학생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구속, 퇴학 등

의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농촌이나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단체에서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선배들의 영웅적인 항

쟁은 전설이 되어 1938년 광주고보 학생들의 무등회 조직, 1942년 광주

사범학교의 무등독서회 조직으로 이어져 광복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열

기가 활활 타오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위대한항쟁이었던광주학생운동의기폭제는 1928년 4월에있

었던 이경채의 삐라 살포 사건이었다. 이경채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여

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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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일본 망명과 재일 유학생 독립운동 주도

1. 일본 망명과 독립운동

1) 와세다 대학 유학과 독립운동

1928년 삐라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1년만인

1929년 9월 4일가출옥한이경채는, 일본경찰의감시망을뚫고광주금

동박기석의집에서열린광주학생 2차시위지도부회의에참여하여시

위를 독려하였다. 이로 인해 11월 말 체포되어 광주경찰서 유치장에서

1개월 동안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받았으나, 고문을 이겨내 비밀을 지

켰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일본경찰에게는중요한요시찰인물이된이경채는, 국내에서는활동

할공간이없었다. 본인때문에숙부의사업도폐업단계에이르고, 연좌

제가 적용되어 형제들은 공립학교 진학도 막혀 있었다. 이경채 부친은

아들을국외로보내는것이그를살리는길이라여겨일본유학을서둘

렀다. 일본으로 망명길을 떠났다. 1931년 2월의 일이다. 

이경채는 조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와세다대학교 전문학교

야간부법률과에입학하였다. 그는일본에서신문배달과지하철공사장

인부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광주 송정의 지주 집안의 장남이라고 하

지만 그에게 학비를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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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고학생(苦學生)의 처지나 다름이 없었다. 

이경채처럼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조선의 많은 학생이 적국

일본으로유학을떠났다. 국권피탈후일제가취한우민화정책으로고

등교육이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유학지는 주로 일본, 중국

등이었으나,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일본을 가장 선호하였다. 

1881년부터시작된조선인의일본유학은, 1920년대들어급격히증가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유학생에 대한

규제완화및수업연한의연장에따른입학자격의충족, 3.1운동후전개

된 실력양성 운동의 영향으로 고양(高揚)된 교육열이 주로 작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3 1운동의 일본 파급을 염려하여 1919년 4월 경무총감부

령제3호 ‘조선인의여행취체(取締) 관한건’에의해서조선인의일본도

항(渡航)을억제하였으나, 일본독점자본의값싼조선인의노동력도입의

필요에 따라 1922년 12월, 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조선인의 일본 도항

은 어렵지 않았다.1) 

1927년 무렵 동경제국대학의 예과 학생 절반이 조선인 유학생이었다. 

일본과조선의인구비율을고려한다면조선인의일본대학입학이생각

보다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동경제국대학 예과학생 수

연도 1924 1925 1926 1927

조선인  44  91 103 104

일본인 124 228 235 204

계 168 319 338 308

(한국교육사, 1993)

재일조선유학생은지주등부유한가정의출신이많았다. 하지만이

들은일본에서의유학생활을통해서민족의식의각성및새로운사상을

 1) 일본 유학생 관련 서술은 金基旺(1998, 在日朝鮮留學生の民族解放運動に關する

硏究 , 神戶大學大學院博士論文)의 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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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여민족해방운동에몸을던졌다. 특히전체유학생의 1/3을점하

는노동자 농민의자제인고학생(苦學生)도, 노동자생활을직접경험한

현실적인 문제의식 아래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 앞장섰다. 

 
2) 유학생 조직 결성과 학우회

유학생이증가하면서이들은단체를조직하였다. 다음 <표 12>를통

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재일 조선인 단체 연도별 추이2)

연도 1906 1907 1911 1912 1913 1914 1916 1917

동경 2 1  1  1  2  1  2  1

대판

기타

계 2 1  1  1  2  1  2  1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계

동경 1 6  7  4  6  9  6 50

대판  2  8  5  8 22 45

기타  1  2  8 24 31 66

계 1 6 10 14 19 41 59 161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들은 표면적으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

4월에 결성된 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가 최초의 조직이었다. 윤치오, 

어윤적, 박희승, 이승무등이주도하여결성하였으나, 1898년해산되었다. 

이 단체를 계승하여 1898년 9월 제국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사비유학

생이증가함에따라 1909년 1월 10일대한흥학회가출범하였으나이단

체가 해산된 후에는 출신 도별로 친목향우회가 결성되었다. 

1912년 10월 27일 안재홍(와세다대), 최한기(명치대학), 서경묵(명치

 2) 경보국 보안과, 1925, 大正14年中 於 在留朝鮮人の狀況 ; 김기왕, 앞의 논문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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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은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학우회)’를 결성하였다. 학우회는 사

무소를동경기독청년회관에두고기독청년회와밀접한관계를맺으며재

일조선인전체의중심적인존재가되었다. 학우회는친목단체를위장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당시 일본 경찰의 감시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3) 

“대정 원년(1912년) 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 대부분을 망라한 조선

유학생학우회가만들어졌는데, 본회는명실공히완전한단체로써일반

조선인단체가운데중심적인세력을유지하고있는기독교청년회의후

원에의해서독립운동, 기타각종불온한일을기도하는데앞장서참가

하고 그 계획 및 실행을 하고 있다.”

1919년 동경 기독학생회관에서 있었던 2 8독립선언은 학우회가 주도

한것으로, 3 1운동의발발에결정적영향을끼쳤다. 3 1운동후일본경

찰의감시에도활동을이어가던학우회는, 1923년 9월 1일의관동대진재

때큰타격을입었다. 관동대진재때희생된조선인이 6,000여명이었다. 

유학생도 1,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4)

3)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우회

1920년대 들어일본유학생의사회주의화가급격히이루어졌다. 일본

사회주의의 사상은 1887년 처음 소개된 후 1910년 ‘대역사건’에 의해서

일시 쇠퇴기를 맞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사회주의 운동

은 다시 일어나 1920년 12월 사회주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발흥하면서 1918년 12월 동경제국대학 법과생들이

중심이되어신인회를결성하였다.5) 이단체의활동으로사회주의사상

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민인동맹(民人同盟, 1919.2), 건설자동맹(1919.9), 

효민회(曉民會 1920.5) 등학생사회주의단체가결성되어사회주의사상

 3) 김기왕, 앞의 글.

 4) 김기왕, 위의 글.

 5) 박해현, 강석봉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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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노동자 교육, 농민운동의 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2년 학

생 연합회의 결성은 사회주의 사상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재일 조선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6) 

사회주의사상이조선유학생에게쉽게전이되었던것은러시아의 10

월 혁명 성공과 식민지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학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고학생이었다는

점도 일본 유학생들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까닭이다. 

이들은 공산혁명으로 조선 사회가 개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

였다. 특히전유학생의 1/3을점하는고학생의증가는사회주의를수용

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노동자 농민의 자제인 고학생들은 재일 조선

인의 대부분을점하는 노동자와 함께생활하면서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깨우쳐졌다. 당시 일본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하고, 일본노동

총동맹 결성도 사회주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유학생 중에서도고학생의사회주의화의경향은두드러졌다. 재일 조

선유학생의사회주의운동의핵심은거의고학생이었다. 예컨대북성회

(北星會) 결성을 주도한 후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 된 김약수와

유명한 박열 모두 소작농 출신이었다. 

1923년 8월에는 북성회가 조선 국내를 순회강연하는 등 유학생들의

사회주의 운동은 활발하였다. 일반회원뿐만 아니라 학우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이들이 많았다. 예컨대 1920년 학우회장의 임무를

맡은김준연은사회주의를배웠고, 후에조선공산당의책임비서가되었

다. 또한변희준(1920년학우회총무), 이여성(1922년학우회평의원) 등

의 간부는 동시에 사회주의 조직인 북성회 및 일월회(日月會)의 간부였

고, 한위건(1922년학우회평의원)은후에조선공산당의중앙검사위원을

맡아조선사회주의운동의최고가이론가의한사람으로알려졌다. 광주

3 1운동을계획한김범수의경성의전동기동창인한위건은, 1919년 3월

1일, 3월 5일 일어난 경성 3 1운동을 주도한 유명한 인물이었다.7) 

 6) 김기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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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진재 때학우들이피살되고, 유학생의귀국으로조직에 타격을

입은학우회는 1924년 2월총회를열고조직을새롭게정리하였다. 평의

회는물론의사결정기구를간소화하는한편대표위원을중심으로한 ‘집

행위원’ 체제를 채택했다. 집행부는 서무부, 사교부, 재무부, 변론부, 운

동부, 편집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우회는 창립 초기에는 ‘본회’와 ‘분회’의 2중 구조의 연합형태로 출

발했지만, 점차통일적인 단일조직으로 발전하여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특히 1923년 관동대진재 이후에는학우회는 유학생뿐만이 아

니라 재일 조선인 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인 유학생은 학우회에 입회 의무가 있었다. 새로 유학한 학생이

학우회집회에참석하지않으면 ‘나라의원수’, ‘일본의개’라고매도되었

다. 1924년에는 회원이 1천여 명으로 학우회는 성장하였는데, 동경유학

생 988인보다많았다. 학우회는집회를자주열었는데, 1918년의연 52회

내용가운데민족문제 40회, 사회문제 4회, 종교철학 3회, 기타 5회등이

었다. 곧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1920년대에 유행한 사회주의 사조를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

아들였다. 특히 간부진 대부분을 사회주의자가 차지한 학우회 운영은

‘소비에트’ 식으로 하였다. 기관지인 ‘학지광’에는 사회주의 이론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다. 

2. 재일유학생 출신의 독립운동

1)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1)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일제강점기(1910∼1942)에 조선인 186,321명이 일본에 유학을 왔다. 

근대적인고등교육을받은신지식층의대부분을차지하는조선유학생은

 7)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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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로를걸었을까? 일제강점기 초기자료를 통해그 대략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3. 귀국 후의 취직 상황 (1909-1923)8)

일본유학경험자가운데농업에종사한자가 22%로제일많았다. 이

는대부분지주로서가업을이어받은경우였다. 관비유학생들은관리나

교원이많았다. 식민지배체제의수족이된관료와교원의양성에중점을

둔 결과였다. 식민지 시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임용된 조선인 관료 중

군수 이상의 고급관료의 32%가 일본 유학경험자였다.9) 

‘민족개량주의’라고불린조선내의부르주아민족주의우파(동아일보

계열, 천도교신파수양동우회등)는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을전개했다. 이러한실력양성운동은 1920년대중반부터일본이허용하

는범위안에서자치하자는자치운동으로변질되었고, 1930년대들어상

당수가 친일의 길을 걸었다. 김성수(와세다대), 이광수(와세다대), 최남

선(와세다대), 최린(명치대학), 장덕수(와세다대) 등주로 1910년대 일본

 8) 조선총독부조사과, 1924, 內地免學朝鮮儒學生の歸還後の狀況 , 調査彙報 제4호 ; 
김기왕, 앞의 글 재인용.

 9) 김기왕, 앞의 글.

직업 관비 사비 계 %

관공리 14 126 140 10.7

교원 26 149 177 13.5

은행회사  6 113 119  9.1

농업  1 288 289 22.0

공업   2   2  0.2

상업  3 100 103  7.9

변호사  2  14  16  1.2

의사 10  40  50  3.8

기타  3 129 132 10.1

무직 284 284 21.6

합계 67 1,245 1,3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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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학한 이들은 1930년대 이후는 친일로,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우익의 길을 걸으면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였다. 

(2) 비타협적 계열의 민족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알려진 부르주아 민족주의 좌파(조선일보 계열, 

천도교구파 등)는우파의타협적인자치운동을비판하였다. 이들은사회

주의세력과손잡고협동전선조직인신간회를결성하였다. 그러나신간

회해소이후에민족주의우파와비슷한노선을걷는이가많았다. 신석

우(와세다대), 안재홍(와세다대), 백관수(명치대), 이상재 등이 그들이다. 

국외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3.1운동 이후 통일적으로 지속적인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 역할을 하려고 탄생한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

의 프랑스 조계에서 출범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좌우를 떠나 민족해방운동 세력 대부분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있었던 외교독립론과 무장독립전쟁

론 등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

자 1923년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였으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재일유학생상당수는임시정부의외교독립노선을지지하였다. 이들

이 임시정부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10) 

이가운데학우회회장(1916)을맡은신익희(와세다)는대표적인물이

다. 그는임시정부수립당시에는내무차장, 외무총장대리등을맡았으

나곧임시정부를이탈하여 1929년한국혁명당, 1935년에는김원봉등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을결성하는 독자 노선을걸었다. 그러다가 1937년

에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하였을 때에 복귀하여 내무부장을 맡았

다. 임시사료편찬위원을 맡은 이봉수(명치대), 임시정부의 내무위원, 임

시의정원의함경도대의원을맡은한위건(와세다대) 등은사회주의운동

의 지도자가 되었다.11) 

10) 김기왕,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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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일본 유학 경험자12)

2) 재일유학생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재일 유학생들은 학우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친목 도모와 더불어 민

족독립운동의역량을키우는단체도있었지만, 1930년대이후군국주의

일본에 맞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시

기가약간늦지만 ‘라빗트구락부’와 ‘성도회’ 등은광주, 전남출신재일

유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비밀결사였다.13)

‘라빗트구락부’, 즉라비트그룹은동경에있는한인유학생들이조직

11) 김기왕, 앞의 글.

12) 경보국 보안과, 1920, 朝鮮人槪況第三 ; 김기왕, 앞의 글 재인용.

13)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성  명 출신학교 임시정부와의 관계

신익희

윤현진

이춘숙

손두환

주요한

안승모

신석우

장덕수

유경환

홍진희

나용균

이규홍

윤창만

오의선

윤보선

고의풍

이풍수

황  환

정근모

정남모

서성달

와세다(졸)

명치대(졸)

중앙대(졸)

명치대(졸)

제일고(재)

동경고공(재)

와세다(졸)

와세다(졸)

중앙대(졸)

명치대(졸)

와세다(졸)

명치대(졸)

와세다(재)

명치학원(재)

명치학원(재)

정칙영어

명치대(재)

정칙영어(재)

정칙영어(재)

일본대(재)

일본대(졸)

법무차장

재무차장

군무차장

경부부원

독립신문기자

경기도대의원

친목회장

상해청년당원

청년당총부

전라도대의원

전라도대의원

청년단출판부원

청년단원

대한적십자사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청년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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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립운동단체로서표면상문학을좋아하는동지의모임으로위장하

였다. 회장은중산(中山)이고, 총무는조원경, 회원은손호주, 이종석, 양

회종, 안혁주, 백남순, 김강현, 김삼봉 등 33명이었다. 강령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신조’가 있다. 

회원은 인격 도야, 학술 연마에 힘써 친화 협동한다.

우리 회원은 조상의 명예를 존중, 선양한다.

우리 회원은 민족 정의로 사명을 달성한다

라빗트 구락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1939

년에광주에지부를두고라빗트잡지를구독하게하고친목을도모하는

한편 지하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도록 몰래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라

빗트구락부사건으로조직이탄로되어지부책임을맡고있던당시광

주농업학교 재학생 김장곤, 강상술, 한사원, 나재필 등이 양회종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성도회는 1944년 5월 9일일본유학생들이독서회를가장하여조직한

항일 비밀단체이다. 이 단체는 화순 출신으로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양

회종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회원으로 양회종을 비롯하여 백남식 김

병수 박진철 안혁주 이강일 남미숙 박성구 안성순 홍영숙 김강현 손

호주 등 12명이 회원이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양회종은 다음과 같이 행

동강령을 발표했다.

1. 앞으로 우리 성도회는 독서 친목회를 위장하고 구국 투쟁 활동을

벌인다.

2. 조국 광복을 위한 구국 신념을 굳게 한다.

3. 활동하다가 일본 관헌에게 피검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한다.

12명 전원은그자리에서단지(斷指)로피를 뽑아엄숙히맹약하였다. 

회원들은 결의를 굳게 하고 각자의 역할 수행에 들어갔다. 동경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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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를비롯하여동포가경영하는흥아식당, 산해장등에서동포학생

을상대로하여민족독립사상을고취시켜학도병징발을거부하도록하

는 선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비밀조직들이 1930년을전후하여일본에많았다. 1928년조선공

산당사건때일본으로망명을온강석봉이재일유학생들을중심으로비밀

조직을 만들려다 1933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14) 

이경채가 일본에 건너온 시기는 1931년 2월이었다. 경채는 일본에서

낮에는신문배달과공사장인부로학비를벌어야간부에서공부하는고

학생이었다. 그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할 일을 모

색하고 있었다. 이 무렵 광주고보 재학 중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투옥된

문두재15), 양태성16), 유병후17), 윤창하18), 김보섭19) 등그와가까운친구

14) 박해현, 강석봉 평전.

15) 문두재는 이경채 사건 때 퇴학당했다.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였고, 해방후에
는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활동을 하였다. 

16) 양태성(1911-1940)은 나주출신으로 1929년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
동에 참가하였다. 양태성은 학교내부에서협청(協靑) 조직을 동원시켜 전국적으로
동맹휴학을 확대강화시키는데 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학교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당하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양태성은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에 가입
하여활동하였다. 또한그는 1932년 7월일본공산당에가입하여북부지구의책임자
가 되었다. 일본에서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여러 차례나 검거될 뻔하였지만 그
럴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일제의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1933년 말양태성은 군수공장을중심으로동지를 규합하고 있었다. 그런데일제 특
고는 재일 한인 노동운동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가 1934년 4월 18일 일본공산당
조직원으로북부지구책임자인양태성이가두에서연락활동을하고있을때붙잡았
다. 동경상야경찰서(上野警察署)에 검거된양태성은약 5개월 동안 엄혹한취조를
받고 1934년 8월 15일검사국에송치되었다. 그후 1936년 2월 21일동경형사지방재
판소(東京刑事地方裁判所)에서소위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받고옥고를
치른 후 1938년 9월 2일 출옥하였다.

17) 유병후는 1938년 일본 경시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일본에서 계속양태성 등과 함께노동운동과 항일운동을 한것으로 보인다. 

18) 윤창하(1908∼1984)는해남출신으로광주시위주동자로징역 3년을선고받았다. 그
의행적에대해일본에서활동내용은찾아지지않는다. 다만이경채의글에서확인
되고 있다. 앞으로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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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일본에와있었다. 이경채는이들과광주에있을때부터같이독서

회 활동도 하였고, 그의 구명을 위해 맹휴를 전개하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한편 일본은 1929년 세계 공황을 겪으면서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

었다. 일부 군인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극동의 정세가 요동을 쳤다. 일본의 무리한 확장정책은 미국, 

영국을긴장시켰고, 만주사변의당사자인중국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이러한국제정세의변화는독립을쟁취할절호의기회가될수있다고

생각하고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곧 서술하

겠지만중국과동맹을맺는것이현실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한것도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한 이경채는 전남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구심점을구축하려하였다. 그는이를위해독립운동을함께

한 동지와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도를모색하였다. 양태성처럼 공장에

서노동자로위장취업하여노동운동을전개하는등제국주의일본을어

떻게 타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도 있었다. 유병후도 양태성처럼 아예

귀국을단념하고일본현지에서노동운동을하며일본의심장부에타격

을 가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이경채는 처음에는 양태성처럼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 그의 3남 용립이 보관한 이경채의

앨범에시기는나와있지만일본동경시내무국페인트강습소에서강습

을마치고찍은사진이하나있다. 거기에있는수료생들가운데경채가

가장나이가어리다. 당시동경시내무국에서는 1929년세계공황으로인

해실업자들이늘어나자그들의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주기위해강습

소를 운영하였다. 강습받은 이들의 복장을 보면 사무직 또는 한참 활동

할수있는이들의모습이많은것에서이를짐작할수있다. 이과정에

19) 김보섭(1911∼1942)는광주학생시위로금고 6월, 독서회사건으로징역 2년을선고
받았다. 그 역시 일본 유학 사실은 이경채의 글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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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사회국 페인트강습소 수료식기념 (뒷줄 맨 왼쪽)

서일본은그들의일자리가부족하자조선에서건너온많은노동자를강

제로본국으로송환하였다.20) 이러한상황에서조선인이경채가일본동

경시사회국이주관한일자리강습소에서교육을받고있는일은이례적

이라 하겠다. 이는 경채가 이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

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된다. 곧 그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에

위장 취업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일본에서독립운동세력을규합하고있던이경채는상해의임

시정부와 접선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애국청년들을상해로불러들여독립운동의중추적인물로키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이다.

① 일본중앙대학법과생이며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인양기탁의장남

양효손이부친과연락하며재일유학생을상해로파견하고자활동하

20) 동아일보, 192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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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21)

② 일본경시청내선과에명치대전문부한장협과중앙대법과양효손을

체포하였는데, 양효손은 작년(1933년)12월 전후하여 3회 동안이나

상해임시정부양기탁으로부터상해에는투사가부족하므로일본내

지에서 투사를 보내달라는 밀서를 발견하여 더 한층 긴장하여 취조

를강하게하였다. 그결과양효손은적당한인물을물색한결과한

장협을택하여상해로파견할작정인데, 여비를조달하기위해친구

인 명치대 재학생 최연수로부터 30원을 받았다.22)

일본 중앙대 법과에 재학 중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양기탁의 아들

양효손이임시정부의명을받아재일유학생을포섭하여중국으로보내

려다일본경찰의내선과에체포되었다는내용을보도한일본과한국신

문기사이다. 

1933년 무렵 중앙대 법과 재학생 양효손과 일본 와세다 대학 법률과

재학생인이경채가일본에있는시기가겹친다는사실이단순우연으로

만 보이지 않는다. 이경채가 임시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한 점으

로 보아 양효손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양효손은 투쟁성과 애국심을

겸비한똑똑한애국청년을선발하여임시정부에보내는임무를띠고있

었다. 광주 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일시에 가능하게 한 이경채의 영웅

적인 투쟁성은 이미 상해의 임시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이경채

가일본에와서도광주출신애국청년들과비밀결사를조직하여활동하

고 있다는 사실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일본 경시청에서는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그가 위장 취업하기

위해사회국주관강습소에서교육을받고, 다른광주학생운동의핵심인

물과회합하는것을살피고있었다. 마침 1932년 1월동경에서일본국왕

을폭사시키려한이봉창의사의거가일어났다. 이사건은임시정부김

21) 朝日新聞 1934. 6. 17. 

22) 동아일보 193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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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지시를받아수행된것으로전세계를깜짝놀라게하였다. 이사건

이일어나자일본수사당국은감시하고있던조선인들을체포하였다. 이

경채도일본경시청내선과(內鮮課)에곧바로체포되어악랄한고문을받

았다. 그를 취조한 경찰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야나세(柳瀨) 경부였다. 

상해 임시정부와 재일 유학생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혈안이 된 일본

경찰은이경채에게온갖고문을가하였다. 앞, 뒤로합하여소위 ‘다라이

마와시(たらいまわし)’23)를 6개월 동안 4차례나시켰다. 이미 1931년 9

월 18일일본은만주사변을일으키면서본격적으로군국주의길로들어

서고있었던일본은이봉창의사의의거를기회삼아일본유학생과재

일동포 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양효손과 연결된 이경채는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포기하고 중

국으로 망명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가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한 또 다

른까닭은이념을둘러싼유학생내부의치열한갈등에대한안타까움도

한몫하였다.24) 

3) 재일유학생의 이념적 갈등과 학우회 해산

1920년대에 일본 사회에 전파된 사회주의사상이재일유학생사이에

전이되면서유학생단체의성격을둘러싸고이념적갈등이이어졌다. 조선

내의 대표적인 사상단체로 신사상연구회(1923.7), 후에 화요회 1924.11), 

북풍회(1924.11) 등이 있었다. 이들단체는 일본 유학경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성회계열과는 대립 관계였던청년회계에도 일본 유학경

험자가 많았다.25) 

23) 일본어로짜고차례로돌린다는뜻. 여기서는구류기간이끝나면 용의자를다시다
른경찰서로돌려서구속하는것을말한다. 이경채의설명에따르면, 경찰서장의권
한으로 사상범에게 29일 구류 처분하고 29일이 만료되면 다른 경찰서로 보내어 또
29일 구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1944년 10월 광주사범의 무등독서회도 일본 경찰에
그 조직이 알려졌을 때 전남북의 여러 경찰서에서 돌아가면서 조사하는 돌림방 처
분을 하며 조사를 하였다. 

24) 이경채, 투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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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4월 비밀결사로 창립된 조선공산당에도 일본 유학 출신 인물

이다수참가하였다. 1934년통계재일유학생총수는 6,093명으로관립

대학생은 115명, 사립대학생은 1,583명, 고등학교또는전문학교생이 711

명, 중등학교생이 3,684명이었다. 이가운데치안유지법위반으로검거된

학생이 134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일본유학생단체인학우회회원가운데 1928년 8월조선공산당일본

총국이 검거될 때 7명이 기소되었고, 1929년 11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의학우회그룹으로박노박, 김강, 강춘순등이검거되는등학우

회가 ‘내지재류조선인의민족및공산주의운동’의주요한일익을담당

하였다. 학우회 자체가 완전히 사회주의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주

의계열유학생이학우회의주도권을장악하면서민족주의계열회원과

마찰이 생겼다. 

‘학지광’에민족주의자와사회주의와의사이에상호간격이있어충돌

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고, 학우회의 해산 성명 가운데는 민족

주의계열을하등계급적의식이없는반동적파벌개량적인해당분자라

고간주하여타도의대상으로삼았다는내용이있을정도로학우회내부

의 파벌 대립이 심각한 문제였다. 학우회 내부의 파벌논쟁 폐해는 사회

주의 계열에 의한 학우회 해산의 원인이 되었다. 

1930년 12월 24일정기대회에서일본대학조선유학생동창회의제안

에 따라 투표를 한 결과 12대 9로 학우회의 해산을 결의하였다. 1931년

2월 1일해산성명을발표하고 18년간에걸쳐재일조선유학생의대표조

직으로서 활동한 학우회는 막을 내렸다. 

이경채가일본에건너왔을때학우회는이미해산되었지만, 그갈등의

여파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 내부에서 나타난 길등

은 한때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한 그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왔다. 특히 같

은 민족끼리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을

이경채는 무척 답답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다.

25) 김기왕,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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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회 해산 성명은 학우회가 ‘友人적 친목조직’으로서 결성되었지만

제1차세계대전후의세계피압박피갈취대회의해방적혁명운동의영

향을받아서조선의민족해방운동을목표로양과질에의해서조선민족

을 일본제국으로부터해방시키는 역할을 목표로하였다고 전제하고, 학

우회의활동이대중의계급적각성과계급투쟁에대한근본이되는원인

을주었던대중의일상생활을적으로삼아일본제국주의에대한반항력

을 추진한 것이라고 학우회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1국1당 원칙’과는 코민테른의 제6회에서 채택된 ‘공산주의 인터네셔

널규약’(1928년 8월 29일)에규정된것이기때문에이원칙에의해서조

선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인공산주의자는 스스로 조직을 해

산하고, 중국관내와만주지역에서활동한조선인은중국공산당에, 일본

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이경채는 1928년송정리에서삐라를제작할때철저한사회주의사상

을 견지하였었다. 그런 그가 일본에 건너와 민족주의 계열과 선명성 논

쟁을 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내부의 사소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

한채독립운동은뒷전으로밀려난현실을겪으며사회주의사상에염증

을 느꼈다. 곧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자였다.26) 

광주고보시절일제의식민정책을비판한사회과학서적을섭렵한이

경채는나름의이론을갖춘투쟁가였다. 그는사회주의사상에매료되었

지만, 그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목적은 아니

었다. 그런데일본에서유학생들이이념적대립을극복하지못하고계속

갈등하고 있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가 일본을 거점으로 한 독립

운동세력거점을확보하려는생각을단념하고상해로의망명을결심하

려한 중요한 까닭이다. 

26)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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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1. 상해 인성학교 교사 활동

1) 상해 망명과 인성학교 교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다라이마와시(たら

いまわし)’를당할정도로철저히일본경찰의감시를받은데다민족독

립문제보다내부의이념투쟁에매몰된재일유학생단체의모습에실망

한 이경채는 상해로 떠날 결심을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경채와 같

은 젊고 애국심 있는 투사를 찾고 있었다. 이경채는 임시정부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일본을 벗어나는 것

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경채는 처음에는 나가사키 항을 통해 상해

로밀항하고자했으나감시가너무심해고베항을선택하였다. 그곳에서

다행스럽게구주항로를오가는일본우선(郵船, 우편선)의고급선원오

가와(小川)의 도움으로 그의 침대 밑에 숨어 무사히 상해로 망명할 수

있었다. 상해까지 도착하는데 3일걸렸다. 3일이한달 이상이나된 것

처럼 길게 느껴졌다. 1933년 4월 28일이었다.1) 

 1) 이경채, 투쟁경력 . 그러나다음에설명하는용의조선인명부에이경채는 5월 19일
상해에 도항하였다고 하여 이경채의 증언과 약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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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작성한 ‘용의조선인명부’을보면, 이경채가상해에도항

하여의열단에입단한것으로나와있다. 그런데그문서가 1933년무렵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가 상해에 도착한 날이 4월 28일이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도착 사실을 상해 일본 경찰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내부에적지않은밀정들이있었다는의심을해도좋을자료

이다. 

표 15. 용의조선인 명부

이름 이경채(李景采)

민족구분 한국인

나이 23세(1933년 현재)

출신지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리 612

현주소 남경

경력 및 활동 1933년 5월 19일 상해로 도항하여 의열단에 입단함

참고문헌 용의조선인명부, 298

상해에도착한이경채는, 임시정부에서의활동, 의열단, 중국군사위원

회파견및중국군파견근무와중일전쟁에서일본군과전투등항일운동

의최전선에서빛나는활동을하였다. 그의활동가운데빛나는것은대

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국민당 정부의 가교역할, 이른바 한중연대의 기

틀을 닦았다는 점이다. 

그가 1933년 5월에 상해에도착하였을 때, 임시정부는 1932년에일어

난윤봉길의사의거로인해일본경찰의추격을피해항주로이동해있

었다. 이경채의 투쟁경력 으로 들어가 보자.

“1933년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마침그해가윤봉길 의사의 의거 익년

(翌年)이어서 임정 요인들은 중국 내지로 은둔하고, 일본 영사관원들은

살기충천한 시기였다. 서로 연락도 두절되어 방황하였다.”

그가상해에왔을때임시정부인사들과연락이두절되어방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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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서, 이미임시정부와사전에 어떤연계가있었음을 짐작하게한다. 

앞서양기탁의아들양효손을통해임시정부와연결되었을가능성을언

급한바있으나, 그의이증언에서이러한심증이확고해진다. 연고가없

는상해에온경채는끊어진임시정부와연결방법을찾으면서은신처를

찾고있었다. 영어를어느 정도할 줄알고있었기에 경채는, 독일인 집

에서 아이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몸을 의탁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있던 함평 출신 김철의 소개로

상해의프랑스조계에서한국독립운동가자제를가르치고있는선우혁

인성소학교교장을만났다.2) 인성소학교는임시정부가운영하는학교였

다. 이곳에서이경채는 교사로 있으면서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

었다. 그때가 1933년 6월이니그가상해에온지불과얼마후였다. 그는

김판수(金判守)로 이름을 바꾸어 신분을 위장하였다. 전라도 의원을 겸

하고있던김철이작명하여주었다한다. 당시일본경찰의추적을피하

려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경채의 중국 망

명이 임시정부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성학교에는 남, 여 합하여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근무할 때 교장 선우혁, 서울 출신 안창손, 중국인 鄙子亮, 그리고

이경채등 4인이아이들을교육하고있었다.3) 잠시인성학교에대해살

펴보도록 하자. 

2) 상해 인성학교의 역사

일제강점기 재외 한인들은 2세교육에 앞장섰다. 그들은 온갖역경에

도불구하고민족교육을위해최선을다하였다. 이러한노력이재외한인

 2) 선우혁은상해를중심으로독립운동을전개한대표적인물로김철과막역한관계였
다. 이경채가 1977년서훈신청할때중국에서의활동을입증하는데어려움에처해
있었다. 서울에사는선우혁의딸이증언을해주어서훈을받는데도움을받았다고
한다. 

 3) 이경채, 투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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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세워진 한인교육기관의 하나가 인성학교였다. 특히 인성학교는 임시정

부의 교육기관으로발전하였는데, 쿠바에도 인성학교가있는 것으로 보

아 재외한인이 인성학교를 임시정부와 연결된 교육기관으로 여겼을 가

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 국외 이주 한인들이 만주, 러시아, 중국 관내, 미주, 쿠바

등여러곳에학교를세워교육하였지만, 이가운데중국관내에서이루

어진 한인 교육은, 국외 한인 민족교육의 전형을보여주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외국 조계가 형성된 상해는 각국 혁명 인사의 근거지였

다. 망명해온혁명가들은상해에서비록제한된범위이기는하지만, 비교

적 자유롭게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혁명가들도 상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전개하였다. 1919년 4월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대표적

이다.

이 무렵상해에도한인사회가본격적으로형성되기시작했다. 직업적

인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 생계형 이주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독

립운동가, 자영업자, 노동자, 인삼장사, 잡화상, 음식점등다양한직업에

종사하면서 삶을 영위하였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

올랐다. 1916년 교민 숫자가 2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교민자제들을 위

한 인성학교가개교하였다. 인성학교는 한인사회구성원들과 그들 자녀

들의민족정체성을지켜주는든든한보루였다.4) 특히한인자제들에대

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예비독립운동가를 양성

하는목적도수행하였다. 인성학교는광복직후에도얼마동안존속하여

상해의 한인사회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초기상해에이주한한인들은대개공공조계에거주하였고, 프랑스조

 4) 상해 인성학교에대해서는김광재, 2011, 일제시기 상해인성학교의설립과 운영 , 
동국사학 50. 참조. 김광재에 따르면 상해에는 인성학교가 1916년부터 1935년까
지,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1976년까지 존속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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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거주하는경우는그리많지않았다. 이러한거주분포는 1919년프

랑스 조계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항일운동의

지휘본부인임시정부가수립되면서상해일본총영사관은상해의한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공공 조계에 살던 한인들은

일본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지대인 프랑스 조계로 옮겨왔다. 

프랑스 조계에는 현지 중국인 외에도 외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구미 교민들은 주로 하비로의 서쪽 지역, 러시아인들은 하비로

의 중간지역에 많이 거주하였다. 하비로 동쪽 지역에 주로 거주한 한일

들은, 교회를 통해 종교적 신앙심과 더불어 인성학교를 세워 자녀들의

민족의식을 깨웠다.

프랑스조계의 한인사회는강한정치성을띠고있었다. 일제는 1921년

현재 프랑스 조계 한인 약 700명 가운데 200명 가량을 직업적인 독립운

동가로파악하였다. 상해한인사회가매우정치적인성격을띠고있는교

민사회였음을보여준다. 상해프랑스조계한인사회는그자체가독립운

동을수행하거나임시정부등독립운동진영의정신적, 물적기반이었다. 

프랑스 조계 한인들은 임시정부가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

원의거로일본경찰의추격을피해상해를떠날때까지끈끈한교민사

회를유지하였다. 1932년까지상해한인사회는대략 600명에서 800명선

을 유지하였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와 그로 인한 일제의 탄압은

프랑스 조계 한인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인

임시정부가 상해를떠나자, 프랑스 조계의한인사회는 결속력이 약화되

었다. 1935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해 한인사회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던 교민단이해체되고, 민족교육의 상징적존재로 외롭게 버티고

있던 인성학교가 일본총영사관의 강압에 의해 문을 닫고 말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 조계 한인사회는 두 개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잃고 말았다. 

 인성학교의 설립과정 

국외한인들은 “교육은우리민족의생명이다”는신념을갖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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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민족의식이 박약해지는 위기감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학교들

이 밀집된 상해지역에서 더하였다. 

이에 한인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우혁, 한진교, 김철 등은 교민들

의교육을담당할교육기관설립에뜻을모았다. 이에필요한경비는한

인교회의 교민들이낸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해송양행의 한진교가 내놓

은 인삼판매자금의 비중이 가장 컸다. 1919년 9월 1일 마침내 공공조계

곤명로 재복리 75호에서 상해한인기독교소학이 개교되었다. 처음 인성

학교의 교명은 ‘상해한인기독교 소학’이었다. 첫 입학생은 4명이었다. 

1916년 9월 1일설립된기독교소학은, 1918년 9월경소속과교명이바

뀌게 되었다. 1918년 9월 상해 고려교민친목회라는 상해 한인사회 최초

의 공식적인 교민단체가 조직되자, 기독교소학을 운영하던 한인교회는

학교경영을고려교민친목회에넘겼다. 이때교명이 ‘인성학교’로개칭되

었는데, 명칭에서단순한 지식학습보다는 도덕이나인격의 조화로운 함

양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인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것은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

된 이후였다. 1919년 4월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해 9월 기존의

고려교민친목회는 상해대한인민단으로 개칭하고 임시정부 산하단체로

바뀌었다. 민단은 1920년 1월다시상해거류민단, 3월에상해대한인거류

민단, 10월에는대한교민단으로개편되었다. 교민단의업무가운데한인

자제들의 교육도 있었다. 1920년 3월 임시정부 국무원령으로 ‘거류민단

제’를 공포하여 해외 한인 거주자에 대해 교민단제가 실시되었다. 이제

사립으로 운영되던 인성학교가 임시정부가 인정한 공립학교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운영은 상해 교민단에서 맡게 되었다. 

 교육목표

인성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즉 ‘한국혼’ 혹은 ‘조선혼’을 주입하

려 하였다. 국권을 상실하고 상해에망명한 독립운동가들로서는 학생들

에게강렬한민족의식을배양하여장차독립운동의인재로키워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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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인성학교교장으로서국어의중요성을누구보다도강조했던김두봉은

1929년 8월 상해를 방문한 한글학자 이윤재와의 대화에서 인성학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5)

“그럿슴니다 학교가 창립된 지 10여 년에 요만콤이라도 돼가는 것은

순전히교민들의힘이지요. 그러고상해에거류하는우리나라사람들이

천여명이나됩니다. 아이들만해도수백명이되는데아이들을중국사

람의소학교에보내면중국의교육을밧게됨으로모국말을다이저버

리고중국말만하게됨니다. 어찌조선사람의구실을할수잇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해서 더욱이 학교에 힘을 쓰지 아니할 수 업게 됨니다.”

‘조선사람의 구실’을 기르려는 인성학교의 소박한 교육방침은 그 후

1932년과 1933년의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선 1932년 3월 28일의

‘상해한문(上海韓聞)’ 제12호에는 ‘인성학교의위기’라는제목으로다음과

같은글이게재되어있는데인성학교의교육방침을비교적상세하게알

수 있다.

“인성학교는 상해에 있어서한국 아동에게 일층 고조한 민족성을 주

입하고 이것을 발휘하기 위한 기관이다. 고로 우리들이 인성학교에 대

해서희망하는것은여기에서백만장자나학사박사를양성함이아니고

우리들 자제로 하여금 이민족의 교양을 받기 전에 공고한 민족의식을

주입하는 데 있다. 환언하면 종족의 보존에 자하는 데 있다.”

그리고 1933년인성학교제 19회졸업식장에서교장선우혁은다음과

같이 훈화하고 있다.

“하나같이자기의자제로서자국의언어자국의역사자국의지리자

 5) 김광재, 앞의 논문, 21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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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신을 다소라도 함양하여 한국인의 후계자를 얻고자 함이다. 금

일까지 본교에서 교육하는 바는 장래의 학술상의 하등 비익한 바 없다

하더라도 금일까지 배양한 한국혼을 기초로 한 주춧돌 위에 모두 진로

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혼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성학교의 교육방침은 1935년 11월 폐교

때까지계속유지되었다. 인성학교는 7세부터 13세까지의학령의아동들

이입학하였다인성학교의초기학제는 4년제로운영하다가 1924년에 6

년제로 변경하였다. 이후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5년제로 운영되다가

1934년 다시 6년제로 변경되었다. 

인성학교에는 유치원 보습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보습과에서는 중

국 중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영어 한문 산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

다. 교과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등 민족 의식을 배양하는 데

집중하였다. 수업은한국어로하고, 일본어는절대로사용하지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교과서는 인성학교에서 직접 등사로 밀어 제본한 교본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11월 임시정부 학무부와 인성학교는 임시정부에서 직

접발간한국정교과서개발에착수하였다. 이때편찬된교과서는인성학

교를비롯한국외각지의한인학교에서사용하기로하였다. 하지만이경

채가인성학교교사로재직한 1933년 6월까지도교과서문제등은여전

히해결되지않고있었다. 이부분이경채의증언을참고할필요가있다. 

“당시 제일 곤란한 것은 혁명가의 자제인 고로 혁명의지가 왕성하고

미래의혁명투사가될수있는신교육을시켜야하겠는데, 교재가없어

선우 교장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다음날의 교재를 토론하며 혁명의

기백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한글 신철자법 등을 가르쳤기에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6)

 6) 이경채, 투쟁경력 .



174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교원 학생

인성학교의교원은교장, 교감, 학감, 교사, 시간강사등으로이루어졌

다. 교장으로는여운형, 선우혁, 김두봉등이었는데, 인성학교교장및교

사진은임시정부나민단의주요간부들이다. 특히민단장이인성학교교

장을 겸임하기도 했는데 이유필과 여운형이 그들이다. 김태연, 손정도, 

윤기섭, 선우혁, 조완구 등은 임시정부의 주요 간부들이었다. 

재정이 어려워 대개 월급이 없는 의무 교원이었다. 인성학교의 초대

교장은 선우혁이역임했다. 인성학교의 초대교장이 여운형이라는 주장

도 있지만, 중국 언론 보도 및 광복 이후 인성학교의 문집에 선우혁이

초대교장으로명시되어있는것으로보아선우혁이초대교장을역임한

사실은 분명하다. 

표 16. 인성학교 역대 교장 및 교사7)

 7) 김광재, 앞의 논문.

연도 교장 교직원 비고

1916.09. 선우혁

선우혁, 한진교, 

김철 

상해한일기독소학 

설립

1917.02. 여운형
1917.1.남경에서 온 

여운형 교장 역임

1919. 김태연
학감 : 주영윤

교사 : 정인과, 김홍서

1919.10. 손정도
학감 : 김태영

교사 : 윤종식, 정애경, 김연실

1920.09. 여운홍

1921.04. 여운홍 교사 : 김원경, 윤종식, 김태연, 김종상, 김예진

1921.07. 김태연 1921.10사망

1921.11. 안창호 명예교장

1919-1922 교사 : 박영태, 박춘근,김공즙,유상규,이병주,심성운

1922. 김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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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표는인성학교의모태가된상해한일기독소학때부터의학교장과

교사 명단이다. 1916년 처음 설립 당시부터의 교사진을 소개한 것은

1930년대 인성학교의 모습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경채의증언과위표의내용에도약간의차이도있어사실을확인하는

데전체를다루는것이낫겠다는생각때문이다. 이경채는인성학교에서

1933년 6월부터 근무하였다. 이경채가 인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김두봉등유명한독립운동가와함께얼굴을맞대고있었다는사실

도 확인되고 있다. 

이경채가 1933년에김판수로개명하여교사로지내고있는것으로나

연도 교장 교직원 비고

1922.09. 김인전

1922.10. 도인권 학감 : 윤기섭

1923.08. 이유필
학감 : 윤기섭

교사 : 김승학, 백기준,김종상, 김두봉

1924.03. 조상섭

학감 : 윤기섭(1924.6.7. 사직) 후임 : 신언준

교사 : 황훈(최중호), 진장권(진해운), 최무아

시간강사 : 나창헌, 김두봉

1924.08. 교사 : 박진(박노영) 요시찰명부 184쪽

1924.12. 여운형

1926.10. 조상섭
교감 : 강경선

학감 : 황훈

1928.11. 김두봉 교사 : 윤기섭, 장도선

1930. 김두봉
교사 : 전창근, 안우생, 박성근, 정해리, 이병훈, 

구익균

1931.06. 김두봉 교사 : 윤기섭, 김빈, 안우생, 박성근, 박영봉

1932.09. 선우혁
교사 : 박기복, 최대복, 김혜주, 이상규, 구익균, 

김긍호(김혜일, 김좌경)

1933. 김두봉
교사 : 윤기섭, 조완구, 김판수(이경채), 

그 외 한중 여교원

1934. 선우혁
교사 : 안창손, 정병순, 박명순, 선우애, 

그 외 중국인 교사 2명

1934. 선우혁
교사 : 박기복, 안창손, 엄상빈, 선우애, 차영애. 

소림심(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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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는데, 그의 구술과 일치하고 있다. 그가 개명한 것은, 앞서 언급하

였듯이 일본 당국의 집중 감시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경채 증언에는, 당

시 교직원이 학교장선우혁, 교사로 안창손, 김판수그리고 중국인 邵子

亮 등 4인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안창손은 1934년에교사로근무하고있어이경채의증언과차

이가 있다. 곧 이경채의 증언이 1933년과 1934년의 사실이 섞여 있음을

알수있다. 아울러이경채가 1933년에인성학교처음들어갔을때학교

장이선우혁이었다고증언하고있지만, 위표에는김두봉과차이가있다. 

상해의인성학교는 1932년 4월말에있은윤봉길의사의의거로잠시문

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때 교장이 선우혁이었다. 1933년에는

선우혁이 이경채의 증언처럼 교장일 가능성이 크다.

선우혁은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의 두 인성학교의 설립에 깊이 관

여하였다. 1916년 9월 인성학교가 설립될 때 참여하였으며 1930년대 전

반기부터 1935년인성학교가폐교될때도교장으로있었다. 그리고 1946

년인성학교의재개교를직접주관하고첫번째교장을역임하였던인물

이다. 

여운형은 상해 교민단 단장을 지내면서인성학교교장을역임한인물

로, 1920년대재정난으로인성학교가문을닫을위기에처할때학교를구

해냈다. 그의동생여운홍도미국유학후상해로돌아와인성학교교장으

로재직하면서교사건축모금운동을주도하였으며국내에들어가인성학

교 모금 운동을 벌여 상당 액수의 금액을 상해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김태연은 3년 동안 초기인성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운

홍교장이사임한후교장직에취임하여인성학교의운영을위해불철주

야 노력하다 1921년 10월 25일 과로로 타계하였다. 그는 인성학교 학생

들이 애창한 인성학교 교가를 작사 작곡하기도 하였다. 역대 교장 가운

데인성학교가철저한국어국문교육과역사교육을하게된데는한글

학자 김두봉의 공로가 컸다.

1920년대후반김두봉이교장으로재직하던시절그를한국교포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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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한글을가르쳐주기위해서태어난사람이라고칭하는이도있

었다. 그는상해에망명한이후에도독립운동과한글연구를병행하였다. 

표 17. 1926년 10월 현재 인성학교 학생 현황

그러나이경채가교사로재직하던 1933년에는전년도윤봉길의사의

거로 강제로 휴교되었다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남, 여 합하여

70명8)으로 1926년과 비교하여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3년에 있은 졸업식의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프랑스 조계의 한인 집회 금지로 강제 휴교되었다가

그해 월 복교한 후 처음 맞는 졸업식이었으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애국가에 이어 교장 선우혁의 개회사,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식이 이

어졌다. 졸업가제창과우등생상품수여를한후내빈으로송병조와조

상섭이 축사를 하였다. 재학생들의 송별가, 전체 학생들의 교가 제창을

끝으로졸업식은끝났다. 이때졸업생 8명이배출되었다. 이무렵인성학

교 교사인 이경채는 이때 학생 수가 70명이라 하였는데, 6년 전체를 포

함한다면학년당 8명이어느정도타당성있는숫자라여겨진다. 인성학

교는 1935년폐교때까지소학교 95명유치원 150여명, 도합 245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33년 6월부터인성학교교사생활을한소감을앞서인용한바있지

만, 이경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8) 이경채, 투쟁경력 .

급 남 여 합

5학년  3  1  4

4학년  8  5 13

3학년  4  4  8

2학년  1  6  7

1학년  7  9 16

계 23 25 48



178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당시제일곤란한것은혁명가의자제인고로혁명의지가왕성하고

미래의 혁명투사가 될 수 있는 신교육을 시켜야 하겠는데 교재가 없어

선우 교장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다음날의 교재를 토론하며 혁명의

기백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한글 신철자법 등을 가르쳤기에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9)

이때이경채는매일학교에서선우혁교장과밤새며학생들의교재를

만들어 독립의식을고취하려 노력하였다. 한글철자법은 한글학자인 김

두봉의도움을받았다. 그때그가사용한생활비는 8원미만이었다고하

니 얼마나 내핍 생활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이경채는인성학교교사시절김두봉과함께생활하였기때문에

그의품성등을잘알고있었다. 이경채에따르면김두봉은민족주의성

향이강하여공산주의사상에거부감이있었다한다. 이문제는장을달

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한･중연대론의 토대 구축과 이경채

1) 한국독립당 활동과 한국독립보 발간 참여

이렇게 인성학교에교사로근무하던이경채는, 함평출신으로 상해임

시정부국무위원으로있던김철의추천으로 1934년임시정부월간기관

지 ‘한국독립보’ 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최고위층에 속한

대표적인물인김철(1886–1934. 6. 29)은특히임시정부를찾는전남출

신에게는 각별하게 하였다. 임시정부 최연소 대의사를 지낸 장성 출신

변극도 김철의 도움을 받았다.10)  

상해의 독립운동 조직인 신한청년당을조직한 김철은, 1919년 4월대

한민국 임시의정원 1회 회의에서 장병준과 함께 전라도 의원에 선출된

 9) 이경채, 투쟁경력 .

10) 박해현,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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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어 2회 회의에서 임시정부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여러중책을맡아활동하다마침내 1926년 12월에임시정부

국무원, 1930년 군무장이되었다. 1931년만주사변이 일어나자그해 11

월 중국과 공동항일전선 구축하려고 중국항일대동맹을 조직하였다. 이

곳에서그는조소앙, 중국인오징천, 서천방등과함께상무위원으로활

약하였다. 

김철은 1932년 4월윤봉길의사의거로일본경찰의추격을피하여항

주등으로이동하는임시정부와함께여러지역을전전하며독립운동을

하였다. 1930년대우파중심의독립운동세력결집체인한국독립당 14명

의 이사 가운데 1인이었다. 프랑스 조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프랑스당국의항의로풀려난김철은, 고문후유증으로 1934년 6월 29일

항주의 광제병원에서 순국하였다.11) 

항주와상해를오가며독립운동의거점구축에심혈을기울이던김철

은이경채의인물됨을곧바로알아보고그에게한국독립당의당보발간

업무에참여하도록하였다. 이경채는곧한국독립당에도입당하였고, 기

관지 발간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경채는 임시정부 기관지 발행을 하는

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든 인성학교 교사를 사직하고 상해를 떠나

임시정부가있는항주로왔다. 그의신분노출을막기위해김철은이경

채의 이름을 ‘이중환(李中煥)’으로 개명해주었다. 김철이 이경채를 무척

신임하고 아꼈음을 알겠다. 

11) 김철이 항주의 광제병원에서 순국하고, 당의 이름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등 당시
의 상황을 박경순의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항주 광제병원에 입원 중인 김철(金徹, 金永鐸)이 6월 29일 오후 6시 사망하
였기 때문에 장례준비를 위하여 이역시 개최하지 못하였다. 김철사망 때문에 임
시정부에서는 송병조, 양기탁, 박창세 및 남경에서 온 김두봉 등이 모여 협의한 결
과 비용 300을 지출하여당장(黨葬)으로집행하게되었고, 항주 법원로 예수교회당
장로 주윤장(중국인)에 의뢰하여 7월 2일 오후 5시에 그 병원에서 발인하여 항주
이서호가악비묘 묘지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참석자는 송병조, 양기탁, 김사거, 
이상일, 나(박경순), 이세창, 김두봉, 차리석등이었다. 장례식 당일온 최석순, 한신
교, 구익수 등은 시간이 늦어서 장례식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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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보는이경채의증언에따르면, 월간소형보 1, 2면은중국문

자, 2, 3면은 한글판으로편집하였다.12) 문선과 조판을담당한 이경채는

조판이완료되면이세창과함께가까운곳의중국인쇄소에가지고가서

인쇄하였다. 그가문선, 조판을할수있었던것은 1928년광주고등보통

학교 5학년 재학 중 독립 만세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개성 소년

형무소에수감되어있을때이일을배웠기때문이다. 한국독립보발간

작업을 절강성 항주시 학사로의 비밀장소에서 발간하였다고 이경채는

증언하고 있으나, 일제는 이미 한국독립보 발간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한국독립보는 송병조 목사가 주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김형순

의 경제적 후원, 조소앙의 프랑스 지인 등의 경제적 후원으로 간행되고

있었다. 김두봉도한국독립보간행에참여하였다. 이경채의진술에따르

면한국독립보발간에는모두 12명이참여하였다고한다. 편집총책임자

인 조소앙을 비롯하여 양기탁13) 김두봉14) 김상일 부부15) 김사집16) 박

경순부부17) 김철18) 이세창19) 해공신익희, 그리고이경채자신이었다. 

이경채가김두봉등당대의대표적인독립운동가들과함께독립보간행

12) 이경채, 투쟁경력 .

13) 이경채는, 양기탁은 연로하나 기백이 충천하였다고 하였다. 

14) 이경채는, 김두봉은, 한글학자로한글구리활자를자체제작하였는데, ‘타이프라터’ 
자형이었다고 한다. 

15) 이경채는, 김상일은 청년지도자로 우익이론가이자 투사였고, 항주에서 작고하였다
고 하였다. 

16) 이경채는, 김사집은 김홍집의 아우로 알고 있다. 

17) 이경채는 박경순을 오타인것 같은 데 ‘박경수’로 적어놓았다. 그리고 박경순을 서
울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영어에 정통(精熟)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국
유학을 하지 않고 서울의 기독교회관의 부설 영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였다.

18) 이경채는, 김철은 전남이 본적으로 항주에서 별세했고, 훗날 조소앙이 유골을 가지
고 귀국하였다고 적었다. 

19) 이경채는, 이세창은 중국 태생으로 중국인을 능가할 정도로 중국어에 능동했다고
하였다. 이경채가한국독립보간행하기위해상해에서항주로왔을때함께온것으
로 보아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8장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181

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1935년 8월항주일본영사관이중국인밀정을시키어비밀장소를탐지

하고있다는정보를입수한데다미국에서의후원도여의치않자, 한국독

립보발간을주관하고있는송병조의제의로독립보발간을잠시중단하

고후일을기약하며모두흩어졌다. 그가항주에와서한국독립보발간에

뛰어든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이경채는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20) 

여기서 한국독립보를발행한한국독립당을살펴볼필요가있다. 한국

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경채도 한국독립당의

일원이었기때문이다. 우익진영의안창호 이동녕등민족주의자들은상해

한인반제동맹과같은좌익진영의독자노선에맞서독자적인정당건설을

추진했다. 1930년 1월 25일프랑스조계馬浪路 普慶里 4호임시정부청사에

서한국독립당이결성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 (1931. 4.)

을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당의 대표기구임을 라고 선언했다. 

한국독립당의 黨義는 ‘혁명적 수단’에 의해 일제를 박멸하여 국토 주

권을완전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균등을기초로한신민주국건설

을 목표로 했다. 黨綱에서는 민족적 혁명역량 총집중과 무력투쟁, 세계

피압박 민족과의연대 등을 독립운동방략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독립당

의 黨綱에서 이미 조소앙의 삼민주의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채가한국독립당에서활동하고있는사실을당시일본경찰은알

고 있었다. 주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이경채가 항주에 온 것이 1934년 7월이라고 본인은 기

억하고 있으나, 1934년 6월 19일 작성된 일본 상해 영사관 자료는 항주

에 이중환이 이미 왔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일본 영사관 보고 자료를 통해 한국독립당이 또 다른 기관지인

20) 그런데 이때 한국독립보 간행에 같이 참여한 박경순이 1938년 상해 총영사관 경찰
에체포되어한국독립당관계를모두자백하였다. <부록>에자백내용이있지만지
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박경순의 자백에, 이경채를 일본의 밀정으로
의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한 얘기는 후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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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한국독립당

당원 명단이 있다.

표 18. 한국 독립당 당원 명단 (1934.6)
소화 9년(1934) 6월 19일 재 상해 석사(石射) 총영사 발신 내전(內田) 외무대신 씨 보고 적록(摘錄) 상해 

및 동 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단체명 및

소재지
이름 현주소 활동개략

한국독립당 

항주학사로 

사감방 41호

이사장 송병조 항주장생로 호변촌 23호 客臘 임시정부 재흥과 共히 ①본년 1月 

중순 독립당이 부활하여 ②종래 金徹

(澈)의 보관중이던 기록류를 항주에 

옮기고 ③南京으로부터 이상일･김사

집, 상해로부터 이중환･이세창 등을 

불러 활동을 개시하기에 至하였다. ④

또 중국측의 원조를 受하여 진광사라

는 것을 설치하고 기관지 震光 언

문･한문 2종을 발행하여. ⑤한문은 

주로 지나측에 배포하여 한국독립운

동 상황을 선전하고 있는데, 언문은 

약 500부 한문은 약 1,000부를 발행

한다고 한다. ⑤특무대장 박창세는 독

립당 급 임시정부의 사업으로 신공원

사건을 모방하여 3月 3日 강병학･박

효경으로 하여금 상해 神社 초혼제식

장에 폭탄을 투척시키고 3월 10일부 

본당 명의로써 한문선전서를 발표하

여 중국측에 배포하여 윤봉길･이봉창

에 다음 가는 의거라고 상양(賞揚)하고 

당의 사업으로 선전하였다. 일시 자금

난에 함하였었으나 ⑥최근 송병조가 

어디에선가 자금을 염출하여 온 듯 

목하 사무소 가옥을 구입하고자 물색 

중인 모양이다. 타방 광동정부로부터 

원조를 얻고자 同地支部 김붕준을 대

표로 하고 이경산을 간사에 임명하여 

접충을 거듭하고 있다.

재무장 김철

내무 조소앙

선전 이상일 항주 학사로 감방40

비서장 김두봉 남경중산로 광명리 향측

특별대장 박창세 항주 학사로사감방 41호

김사집 사무소

박경순 동

이중환21) 동

이창세 동

이시영 항주 장경가9호

차리석 상해불계뇌미로

장덕로 동

이성용 노령 노환용방

박용철 하비로389

조상섭 맥대이제나로24호

선우혁 거발랴사로미화리

김양수 마량로

21) 이중환의 본명은 이경채, 이일휘(李一輝) 김판수(金判洙)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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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일제가 파악한 한국독립당원 당원 명부 가운데 전남 출신은

재무장 김철과 이경채 뿐이다. 이 기록을 통해 1930년 임시정부의 여당

으로 출범한 한국독립당이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로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면서 당 조직이 주춤거렸으나, 항주에 자리를 잡은 후 임시

정부의 조직 정비와 더불어 1934년 1월 한국독립당도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경에서 이상일 김사집이, 상해에서 이중환

(이경채) 이세창이 한국독립당에 합류하였다.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보와별도로 중국정부의 지원을받고자 ‘진광

사’를세워 ‘진광’ 잡지를발간하였고, 1934년 3월 3일강병학과박효경이

상해의일본신사에폭탄을투척한사실이적혀있다. 진광발행에들어

간비용의출처등도자세히나와있다. 1934년 1월조직을재정비한한

국독립당이 한중관계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김철도 1931년만주사변이일어나자그해 11월중국과공동항일전

선을구축하려고중국항일대동맹을조직한바있었다. 1930년대재중한

인 독립운동세력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정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중심에 이경채가 있었다.

2)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1930년출범한한국독립당은, 1920년대말중국인의반한정서가남아

있었지만, 출범당시부터중국국민당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였다. 한

국독립운동과중국과의인연은국권피탈직후상해 광주등지로망명

한 한인 혁명가들에 의해 비롯되었다. 대표적 인물이 신규식인데, 1912

년상하이로망명한그는신해혁명의주요인물들과교분을확대해중국

땅에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신해혁명 성공을 이끌고 손문을 도와 북경 정부 원세개, 토벌군 총사

령으로활약하였던 陳其美는상해에서활동하던한국 월남 인도의혁명

가들에게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 陳其美는한국의독립을촉진하

기위해한국혁명지사들과상해에서비밀단체인 ‘신아동제사’를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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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활동하였기때문에누구보다도한국독립운동에대한이해가깊었다. 

1916년 5월 陳其美가 원세개의 하수인에게 피살된 후 한인 지원활동

은조카 陳果夫22)에게계승되었다. 陳果夫의각별한노력으로 孫文이세

운 황포군관학교의 1 2 3 4기 입학생 가운데는 한국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1920년 광동에서 호법정부가수립되고 손문(孫文)이 대총통에 추대되

자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1년 10월 26일국무총리겸외무총장인신규

식을 정사(正使), 박찬익을 부사(副使), 민필호를 수행으로 하여 국서를

가지고손문의총통취임식에파견하였다. 이들은 11월 3일손문과회담

하여임시정부의정식승인과호혜조약 5개조를제시하였다. 신규식을옛

동지로서반갑게맞이했던손문은임시정부가제안한호혜조약 5개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한양족은동문동족(同文同族)으로서본래가형제지방(兄弟之邦)이

며유원한역사관계가있다. 보거상의(輔車相倚)23)하듯, 순치상의(脣齒相

依)하듯 잠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서양의 영 미와 같은 관계이

다. 따라서한국의광복운동에대해중국은응당원조할의무가있는것

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라는우호적인의사를표명하였다. 이후손문은대한민국임시정부주광

주대표(駐 廣州代表)를호법정부에상주케하여정식으로한중외교상의

연락로를 갖게 하였다.

이와같은한중연대관계는 1930년 1월 25일한국독립당이결성된이

후에도 중요한 정책적 기조가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당의(黨義)와 당강

22) 진과부(1892-1951) 1912년 상해에서 신규식이 조직한 신아동제사에 참여하고 임시
정부에 자금지원을 하였다. 후술할 남경중앙군관학교 한인반 특설반 개설할 때 역
할을하였고, 광복군창설등임시정부의활동에커다란공적을남겼다. 대한민국정
부는 1966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23) 보거상의(輔車相倚) : 서로 돕고 의지함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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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鋼)에서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세계 피압박민족

혁명단체와의 연계 등을 내세웠다. 

이는 실질적으로중국국민당과의연대를염두에둔것이었다. 한국독

립당이 좌익세력의주도권 장악에 반발하여결성되었고, 활동의 주무대

가중국상해였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국민당과연락 제휴를도모”하

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독립당 결성 직후인 1930년 2월 20일

무렵 당(黨) 명의로 발표한 고중국동포서(告中國同胞書) 는 이러한 기

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한중 양국 민족이 함

께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중국국민당도 한국독립당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과 연대의 뜻을 공개

적으로 피력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에 찬동하고, 1929

년 11월광주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을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보여준

한국인의혁명의지는중국인의반제투쟁에있어서모범이되는사례라

는 점을 높이 부각하였다. 

1930년 2월 초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제80차 회의에서 한

국독립운동지사들에게격려와위로의뜻을담은전보를발송하였다. 중

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가 상해 민국일보사(民國日報社)를 통해 한

국독립당 전체 지사 앞으로 보낸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한국내에서발생한광주학생운동은한국의모든노동자, 청년

과 전체 국민이 한국독립당의 영도 아래 맨손으로 일본제국주의자와

격전을 벌인 것으로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과 생사를 건 투쟁을 전개한 것은, 실로 세계의 모든 피압박

민족과 연합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국민당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의 전체

국민이전개한영광된투쟁에무한한동정의뜻을표한다. 아울러한국

독립운동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환기시켜한국독립운동에힘을실어

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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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상해특별시제6구집행위원회도민국일보(民國日報)에 민

중에게 고하는 글 을 발표하여 한국의 대일항전이 손문이 제창한 삼민

주의와맥락을같이하는것임을지적하였다. 그리고동양과세계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대일항전을 후원할 뜻을 표명하였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민족자결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나라와 세상을 구하려는 삼민주의의 위대

한정신과맥을같이하고있다. 따라서우리는동아의평화를위해, 세계

대동의 실현을 위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피나는 투쟁

을전개하고있는조선혁명에깊은동정과원조의손길을보내지않을

수 없다.”

중 한두나라는유구한역사적관계를맺어왔고, 제국주의의침략을

받고있어마치형제와도같은관계에있어중 한두나라는반드시연

합을 이루어야한다는 내용이다. 중국국민당남경 정부에서도 중앙일보

(中央日報)를통해 한국내 독립운동의치열함을 찬양하고, 중국민족이

제국주의국가의철제(鐵蹄) 하에서생활하고있다는동병상련에서한국

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제의 잔혹한 한반도 정책을

폭로하고 한국인 애국지사의 자제를 중국에 수용하여 고등교육을 받게

하며, 중국에한글학교를설립하여한민족의후예들을각성케하고부단

히 혁명수양을하게 하며, 한민족의해방을 위해 최대한의정신적 물질

적 원조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10월 남경에서의 국민당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장학량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

하였다. 임정은조소앙을, 한국독립당은박찬익을대표로남경에파견하

여재만한인의지위개선을청원하는소책자 동삼성한교문제(東三省韓

僑問題) 를 전달하면서 교섭을 벌였다. 한편 1930년 11월 3일 한국독립

당은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참안(光州慘案)에 관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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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에게고하는서(書) 를 발표하였다. 한국독립당은광주학생운동을중

국제남사건(濟南事件)24)의유혈참사와동일한사건으로규정하고일본제

국주의를타도하기위해서한중공동투쟁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1931년

4월남경에서중국국민회의가개최되자, 5월 12일안창호는 대한민국임

시정부선언 과 동삼성한교문제 를휴대하고남경으로가서한국독립당

과 국민당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1931년 7월 2일 일제의 한 중

이간책으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자 한 중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이때 한 중 간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독립당에서 발행

한 기관지가 바로 한보특간(韓報特刊)이다. 한국독립당은 그 한보특간

사(韓報特刊辭) 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중연대가 중요

함을 강조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중국 국민정부 산하관공서 군정기관

및일반민중들에게배포하였다. 때마침 1931년 9.18사변이발생하자중

국국민당은 진과부(陳果夫)를 앞세워 한국독립당과 구체적인 합작을 시

도하였다. 이때 중간 연결통로는 중국인들에게 복정일(濮精一)로 잘 알

려진 박찬익(朴贊翊)25)이었다. 한국독립당 당원이던 박찬익은 1.28 상해

사변당시국민당중앙조직부에근무하였는데, 진단보(震壇報)를발행하

여 중국 거주 한인들의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1932년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으킨 의거가 성공하자 한중 양국 간의 갈등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1933년겨울장개석이남경으로돌아온뒤진과부가김구와

함께 장개석을찾아감으로써 장개석과 김구와의만남이 성사되었다. 이

로써 중국국민당의 한국독립운동 후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4) 제남사건(濟南事件) : 1928년 5월일본군이중국산동성제남에있는일본인을보호
한다는 핑계로 군대를 보내 북벌 중이던 장개석의 중국 국민혁명군과 충돌한 사건
이다.  

25) 박찬익(1884–1949) : 경기도 파주출신으로 대종교에 입교하여 활동하였다. 1912년
상해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하였고,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
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로 중국 정부와 접촉을 통해 한중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앞장섰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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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한국독립운동에 필요한경비는김구를단일수령창구로소쟁(蕭

錚)26)의 손을 거쳐 지원되었다. 김구는 처음에는 박찬익을, 나중에는 안

공근을대표로파견하여돈을수령하였다. 본래국민당정부는한인독립

운동가들이 김구를 중심으로 단합하기를 원하였지만, 김구와 김원봉은

서로연합하기를원하지않았기때문에, 국민당정부는부득이한인독립

운동에대한지원계통을이원화하였다. 따라서김구에대한지원은중국

국민당 중앙당 조직부장 진과부를 중심으로 진립부(陳立夫) 소쟁(蕭錚)

공패성(貢沛誠) 등이 담당하였고, 김원봉에 대한 지원은 군사위원회 삼

민주의역행사(藍衣社)27)의승걸(滕傑) 간국훈(干國勳) 등이주관하였다.

3) 한국독립당의 진광(震光) 발행과 국민당 후원

중국에서활동하던한국독립운동가들은한국인들의독립운동활동을

선전하고 한중연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등 여러 가지 문건들

을간행하였다. 이를통해한국독립운동의당위성과한중연대의필요성

을 알려 후원세력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진광(震光)은 1934년 1월부터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공식 기관지였다.28) 

1930년 1월상해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인사들이주축이되어결성한

한국독립당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

여당(與黨)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은 결당 직후 최초

의 기관지로 한보(韓報)와 그 자매지 한보특간(韓報特刊)을 발행하였다. 

그리고이어서상해신문(上海韓聞) 한성(韓聲) 진광(震光) 한국독립당보

(韓國獨立黨黨報) 통고(通告) 독립평론(獨立評論)을 발간하였다. 상해신

문(上海韓聞)은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주간신문, 한성(韓聲)은

26) 蕭錚(샤오징) : 중국국민당 국방위원 및경제저문위원, 경제부정무처장을 역임했다.

27) 남의사(藍衣社) : 중국국민당산하의비밀조직, 삼민주의역행사라고도한다. 1931년
국공합작에 반대하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중국국민당 내 우파가 모여 결성하였다. 

28) 震光에 대해서는 박경순의 심문조서 및 박성순, 2015,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간과 한중 연대 , 동양학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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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당광동지부에서발행한잡지이다. 진광(震光)은한국독립당인

사들이윤봉길의거이후상해를떠나항주에집결하여한국독립당의활

동재개와 더불어 발행한 기관지이다. 한국독립당보(韓國獨立黨黨報) 통

고(通告) 독립평론(獨立評論)은 중경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것들이다. 

상해 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부터 새로운 기관지로 ‘진광’을 발행하

였다. 진광은 국한문 혼용의 ‘국한문판’과 백화문으로 된 ‘중문판’ 두 종

류로 발행되었다. 이경채는 진광 발행에 참여하였다. 국 한문판의 원고

는이상일이, 중문판은조소앙이작성하였다. 이중환(李中煥)이식자조립

을, 박경순(朴敬淳)과 김사집(金思潗)이 영문번역을 담당하였다. 이중환

은 이경채의 개명 이름이다. 진광의 국한문판은 진광사(震光社) 명의로, 

중문판은 한국독립당선전부 명의로 각각발행되었다. 그러나 진광사라

는인쇄소는명목상일뿐실제로진광은항주민국일보사에서인쇄하였

다. 진광은 중국국민당 절강성 당부(黨部)으로부터 매달 40원씩의 보조

를 받아 발행되었고, 광동지부로부터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4) 震光의 발행 배경

진광은한글 500부, 한문 1000부를발행되었는데, 중국과의관계를개

선하려는 임시정부의의도가 있었다. 윤봉길의거로 한국독립당이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실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

가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임시정부를

지키던김구도 1932년 5월 15 16 양일간에걸쳐항주에서개회된국무

회의에서 중국 조야로부터 임시정부에 보내진 경제적인 후원금의 행방

과관련된금전적인문제로조소앙 김철등과크게대립하였다.29) 그리

고 새로이 임명된 군무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동녕과

29)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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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흥으로 떠났다.

상해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말까지상해에두고있던당본부를항

주의 학사로 사흠방(思鑫坊) 41호로 이전하고 새로운 진로와 활동 방향

을모색하였다. 새로이전한항주에서한국독립당은진광의발행에진력

을기울였다. 진광은한국독립당이항주로이동하여활동을다시재개하

면서 발행한 한국독립당의 공식 기관지이다. 진광은 ‘새로운 빛’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존재의 유일한 표시’로 인식되고 있었다.30)

진광은 ‘한보특간’과 ‘한성’에서 강조된 한중연대론을 계승하였다. 한

중간에어떤어려움이닥치더라도한중우의와연대를포기하지않겠다

는 한국독립당의 일관된 전략 노선을 표명하였다. 특히 진광 발간 당시

한국독립당에서김구가이탈한상황에서도한중연대를중시하는진광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반제투쟁, 항일투쟁에 있어서 한중연대가 한국독

립당의 일관되고도 중요한 정책노선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31)

한국독립당은 항주로 이전한 이후 기관지로 진광을 발행하는 한편, 

1934년 6월까지조직체제와간부진에대한개편을단행하였다. 이사장은

송병조로 변함이 없지만, 조소앙 김철 이상일 등이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 진광의 발행을 주도하면서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김구 등의 이탈로 변화가 불가피했던 임시정부는 1933년 말 진강(鎭

江)에서의정원회의를개최하고국무위원을선정하였다. 1934년 1월국

무회의를열어진강에판공처를설치하였다. 상무위원박창세가주로집

무하고국무위원김철 양기탁 송병조등도자주왕래하였다. 그러나박

창세가 특무대장으로 옮겨가면서 판공처를 항주로 이전하고 김철 송병

조등이주로집무하였다. 김철 송병조 양기탁은항주장생로호변촌 32

호를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의 기록물은 원래 한국독립당 이사 김철이 보관하고 있었

다. 그러다가조카김석이 1933년 12월22일일본영사관에검거되자독립

30)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

31) 박성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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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원이세창으로하여금기록을항주로운반하여용흥로봉황가대화

리 8호에 은거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 부흥에 분주하였던 양기탁 등은

1934년 1월말 항주 학사로 사흠방 41호로옮기고, 남경으로부터 이상일

박경순, 상해로부터이중환 이세창 김사집등을불러같은장소를독립

당 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기탁 등은 호변촌 32호에 있던

임시정부 판공처에은거하면서 기관지 진광발행에 노력하였다. 양기탁

은 아들 양효손을 통해 이미 이중환을 잘 알고 있어 더욱 신뢰하였다. 

한국독립당본부에서는기관지진광을인쇄배포하는일과더불어필

요한선전인쇄물도발행하였다. 매월당비 20전과수입연금 1/100을갹

출하는등상해에있을때와같은방법으로당을운영하였다. 항주이주

후에도 한국독립당 본부는 광동구(김붕준 양명진 구익균), 남경구(김두

봉 최석순 이광제 이운환), 진강(강창제) 등에있는지부들과긴밀히연

락하였다. 

상해에서 이주해온 임시정부는 처음에 항주시 호변촌에 판공처를 두

었으나일본관헌에게탐지되어 1934년 11월초순에항주시서대가도환

리 12호로 이전하였다. 임시정부 쪽은 김구파 문제 등으로 인원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임시정부와한국독립당은분리될수없는관계에있었으

므로 한국독립당에서 의정원 공보를 발행하였다.

한국독립당은항주로이전한후공식기관지로진광을발행하였다. 한

인애국단및군사행동에주력하기위해서김구파가이탈한이후피난살

이 신세를 하게 된 한국독립당으로서는 진광 발행과 같은 선전 활동이

당시에는 가장중요한 일이었다. 진광은국한문판 중문판두 종류로 발

행되었다. 중문판은중국국민당을시작으로그정부, 학교, 도서관, 신문

사등에선전용으로배포하기위하여제작하였고, 매호약 1,000부씩인

쇄하였다. 원고 기안과 수집, 교정 등은 주로 조소앙이 담당하였다.32) 

32) 한국독립당및진광발간과관련하여서는한국독립보의발간과진광발간에참여한
박경순이일본경찰에체포되어조사받을때작성한심문조사서에자세히드러난다. 
이제껏 ‘한국독립당’, ‘진광’ 관련연구 대부분은그의진술을참고한것으로보인다. 



192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진광의 국한문판은 진광사 명의로, 중문판은 한국독립선전부 명의로

발행하였지만, 진광사라는특별한인쇄소가존재했던것은아니었다. 국

한문판 원고는 이상일, 중문판 원고는 조소앙이 주로 기초하였다. 국한

문판은한국독립당원은물론재중국한국인을시작으로한국의주된신

문사 등에도 배포하여 서울의 동아일보사나 조선일보사 쪽에도 배포되

었다. 그 발행 부수는 매호 500부 정도였다.

진광을발행할때인쇄소를소유하고있지않았던한국독립당은항주

시청년로에있는동남일보사에의뢰하여진광을인쇄하였다.33) 동남일

보사는국민당절강성당부의기관지일간신문이었기때문에조소앙이

성당부(省黨部)의양해를얻어그곳에서인쇄하였다. 그러나동남일보는

중문판 신문으로서 한글 활자가 없었다. 한글 활자는 원래 중국에는 없

기때문에국한문판인쇄에지장이있었음은물론이다. 그런데다행스럽

박경순은 1920년대련을거쳐 상해에왔다. 그리고 임시정부에들어가외무부 참찬
을맡은후항주에와서이경채와함께한국독립당에서한국독립보및진광발간을
맡았는데그의업무는영문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러한 공으로 1995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가영어를할줄안것은경성에있을때경성기독청년회관야학영어과에서 14세

부터 17세까지 약 4년간 공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경채는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것으로알고있다.(이경채증언) 이는박경순이임시정부에서미국에서공부

하였다고 자신을 과시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박경순은 1938년 9월 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의 심문조서가
현재남아있는데, 심문조서를통해당시독립운동의실상을살펴볼수있다는점은
의미가있다. 하지만그의 진술이 너무나정확히임시정부및한국독립당의 사정을
상세하게진술하고 있어 놀랍다. 마치그가임시정부와 독립당 자료를그대로일본
경찰에넘겨주지않았나 하는의심이들정도이다. 그가임시정부및한국독립당에
서중요한역할을하였음에도형을살았다는흔적이없는것과관련은없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가 이경채를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오인하게 하는 진술도
하고있어이러한억측을하는까닭이다. 박경순관련부분은차분히검토할필요가
있다. 

33) 진광의 발행 장소는 발행과 관련이 있는 박경순의 진술에 따라 동남일보사라고 알
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측 보고는 이와 달리 “진광은 난징의 오래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다. 임시정부는 이 인쇄소를 특별히 매입하여 시설을 갖추었다. 이는 1930
년 4월 28일 프랑스 경찰에 압류된 지카웨이로 파오정리 27호에 있던 인쇄소를 대
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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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한국독립당에서는김두봉에게한글활자를제작하게한바있었기

때문에 그 활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광 국한문판을 식자할

때는이활자를사용하였다. 한국독립당에서는본부에있는한글활자를

식자하고교정까지하여동남일보사에서인쇄한것을수령하였다. 이업

무는주로박경순이담당하였다. 식자조립에는박경순외에도한국독립

당 본부에 있는 당원 김사집34)과 이중환이 참여하였다. 

1934년 3월 25일자진광제2 3호합간(중문판) 발행때에는조소앙 김

사집 이상일 등이 원고를 집필하였고, 박경순은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

다. 김사집도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다. 한국독립당이 항주에서 진광을

발행하는 데에는 역시 중국 국민당의 원조가 있었다. 중국 국민당은 진

광의발행을위해서동남일보사인쇄소를사용하게해주었을뿐아니라, 

발행 비용을 지원하였다. 절강성 당부(黨部)에서 잡지 발행 원조금으로

매월 40원씩 지원하였다. 진광의 국한문판 약 500부, 중문판 약 1,000부

를인쇄하기위해서는총비용약 70원이소요되었는데, 나머지부족분은

광동 지부에서 보내오는 송금으로 이루어졌다

1934년 11월 현재 한국독립당은 강소성정부 주석인 진과부의 후원과

항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이쟁(李錚)의 직접 원조에 의존하고 있

었다. 절강성 당부(黨部) 위원 나하천(羅霞天)으로부터는 월액 2백∼3백

불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항주 절강성 당부(黨部)와 공안국 측의 비호하에 항주 학사로 사흠방

41호에본부를둔한국독립당은, 이사장송병조, 재무장김철, 내무조소

앙, 선전부이상일등 21명이주로활동하였다. 중국국민당이진광발간

에적극적으로협조한것은, 한중공동연대가항일투쟁에있어서대단

히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광은 민족혁명당 결성 문제로 한국독립당이 일시 해체되면

서발행이중단되었다가한국독립당이 ‘재건’ 되면서속간되었다. 1935년

11월호로 진광 제4 5호 합권(중문판)이 한국독립당 재건파의 기관지로

34) 이경채는 김사집은 김홍집의 아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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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되었다. 

한국독립당재건파는 1935년 7월민족혁명당결성후얼마지나지않

아그지도세력인김원봉일파의공산주의적이데올로기에싫증을느끼

고신당을탈당한박창세 조소앙 문일민등구한국독립당에속하던일

파였다. 이들은민족주의계로서한국독립당재건파결성직후중국쪽에

대하여선전하고이들의신용을얻을필요를통감했다. 그리하여한동안

휴간중이던구한국독립당기관지진광을다시발행하기로하고 1935년

11월호로진광제4 5호합권(중문판)을발행하여각방면에우송배부하

였다.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였던 진광을 재건 한국독립당에서 다시 발

행하게 된 것은 진광 발행에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다시 재건 한국독

립당의결성에참여하여그당원이되었기때문이다. 또한재건한국독립

당이상해한국독립당의후신임을강조하기위한것이었다. 그만큼진광

은한국독립당의정통성과도밀접한연관이있는기관지였다. 그러나이

후진광은더발행된것같지않다. 민족혁명당가입과탈퇴로인한여파

로 재건 한국독립당이 겪고 있던 극심한 재정난과 인력난 때문이었다.

한국독립당재건파박창세 조소앙 문일민 홍진은김구일파와감정적

으로 양립하지 못하였고 민족혁명당과도 서로 대립하였다. 그래서 자금

난에빠진결과광동방면으로모금을나갔지만실패로끝났다. 겨우강

소성 당부(黨部)로부터 매월 150원(元) 내지 200원의 원조금을 받으면서

가까스로버티는실정이되고말았다. 재정적인어려움과함께민족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도 재건 한국독립당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김구의이탈이후한국독립당의양대세력으로부각된송병조와조소

앙의 갈등이노골화되었다. 임시정부의 부흥을위해서는 김구의 재정적

원조와한인애국단의참여가필수적이라고생각한송병조는김구의복

귀를반대하는조소앙등이민족혁명당의밀명을받고임시정부를와해

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결국조소앙 박창세등재건한국독립당계열을배제한채 1935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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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제28회임시의정원의회에서국무위원보선을실시하여조소앙계열

의 임시정부 참여를 좌절시켰다. 그 결과 재건 한국독립당의 입지는 더

욱좁아져재건한국독립당당원의숫자는가장많은경우에도 20여명

을넘지못할정도였다. 재정적인곤란, 조직기반의위약성등으로한국

독립당은 1936년에는 한국국민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1935년 11월호로발행된 震光 제4 5호합권(중문판)은

한국독립당원들의 의지가 무색하게 마지막 기관지가 되고 말았다. 

재건 한국독립당은 한국국민당에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의존하게 되었

고, 3 1절이나 8 29 국치일 등을 맞이하여 간헐적으로 선언문을 발표하

는등의선전활동이외에는별다른활동을전개할수없었다. 한국독립

당의 공식기관지로서한중연대론을선전했던진광은정치지형의변동

으로재건한국독립당이크게위축됨에따라서그수명을다하고말았다. 

5) 한중 연대론을 표방한 진광

진광을 통해서 표방된 한중 연대론은 한국독립당은 물론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항일투쟁 방안이었음을 여실히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좌익진영인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간행한 조선민족전선에서도 한중 공

동의 항일투쟁이 강조되었다. 

1934년 1월 25일자로 창간 제1호(국한문판 중문판)가 출간된 진광은

3월 25일자로제2 3호합간호가발행되었다. 5월 25일자로제4호, 6월 25

일자로제5호, 9월 25일자로제6호가속간되었다. 발행수량은국한문판

은약 500부였다. 명부에 있는상해, 남경, 광동, 기타 각지의한국인 앞

으로우송배포하였다. 진광중문판은약 1,000부인쇄하여이것역시배

부처명부에 따라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각처의학교, 도서관등에 우

송 배포하였다. 진광에 수록된 한중연대론의 시원은 만보산 사건(1931.

7. 2.)으로인해서악화된중국인의감정을해소할목적으로한국독립당

에서 발행한 ‘한보특간’이었다. 진광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에서발행한

기관지 ‘한성(韓聲 The Voice of Korea)’의논조에영향을받았다. 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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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연대론과 관련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이 많이 담겨있다. 

중국국민당 인사들은 한 중 두 나라가 유구한 관계를 가진 우방이라

는점을차치하더라도공동의적인일본제국주의에맞서싸우는동일한

이해관계를갖고있는것만으로도중 한연합전선의결성은시대의요구

라고 주장하였다. ‘한성’에서제시된 한 중연대론의 취지를 그대로계승

한 것이 진광이다.

1935년 11월호로 발행된 震光 제4 5호 합권(중문판)은 한국독립당 재

건파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이다. 이는 한국국민당이 임시정부 여당으로

서한국독립당을계승하였지만, 당의명칭과기관지(震光)의연속성측면

에서는 재건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당의 명의(名義)와 기관지를 계승했

다는 의미를 지닌다. 진광은 한국독립당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기관지였

다. 진광 제4 5호 합권(중문판)에서 한 중연대의 유구한 역사성과 필연

성이다시금강조되었다. 한 중연대론은한국독립당과중국국민당인사

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다.35) 

3. 남경 의열단과 무장투쟁

이경채 명치 43년 4월 6일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리(주소) 상해

광주학생 불온삐라 부착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36)을 복역하고 출옥 후 내지로 

건너와 이곳 저곳을 유랑하다가 상해로 건너온 후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임37)

이경채가 남경 의열단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본 비밀문서이다. 

1935년 9월 10일작성된이문서를통해이경채가의열단원으로활동하

였음이확인되고있다. 앞서인용한조선용의자명부에도경채는 1933년

35) 박성순, 앞의 글.

36) 이경채는 1928년삐라살포사건으로징역 1년6월을선고받고복역하다 1년만에가
출옥하였다. 그가 2년 6월이라 함은 1년 6월을 착오한 것이라 여겨진다. 

37)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發行, 資料 義烈團經營の南京軍官學校の

全貌 (思想彙報第四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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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건너오던 해에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 그가 재건된

의열단에 바로 가입한 것은 분명하다.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는 중국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혼신

을 기울였다. 그의 다양한 이력은 한결같이 제국주의 일본과 맞서 싸우

는 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그가 남경 의열단에서 활동한 사실은 그가

단순히독립보 진광발행등선무활동에만치우치지않고무장독립전

쟁에도깊은관심을가졌음을알려준다. 그가중국군관학교에입학하고, 

중국군 장교가 되어 항일전의 최선봉에 선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

다. 이경채가 활동한 남경의열단을 알아보도록 하자.38)

1920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세운 의열단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 일본 침략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

진 김상옥 의사 등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다. 의열단은 1931년 조선

혁명간부학교를 거쳐 남경의열단, 조선의용대 등으로 새롭게 탄생하면

서 무장 독립전쟁의 맥을 이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 조선의 젊은이 행진하네

발 마춰 나가자 다 앞으로 지리한 어둔 밤 지나가고

빛나는 새날이 닥쳐오네 우렁찬 혁명의 함성 속에

의용대 깃발이 휘날린다 나가자 피 끓는 동무야

뚫어라 원수의 철조망 양자와 황하를 뛰어 넘고

피묻은 만주벌 결전에 원수를 동해로 내어 몰자

전진 전진 광명한 저 앞길로

우리에서 낯설지않은 1938년조직된조선의용대군가이다. 조선의용

대는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직한 무장

독립군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모체가 조선의열단이다. 

1920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폭력혁명을 주창하

38)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 사료 2 및 2011, 3. 의열단–민족
혁명당–조선의용군의 발자취 , 우사조동걸 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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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일제의간담을서늘하게하였다. 이에감동한독립운동가이자역사학

자인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로 의열단의 항전을 격려하

였다. 다음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조선혁명선언의 한 구절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

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

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923년 1월 의열단

신채호는 오직 폭력혁명만이 민족독립의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당시 주장되고 있는 외교론, 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 등 다양한 독립운

동수단을조목조목비판하였다. 곧의열단이지향하는방향성을신채호

가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의열단의 비밀결사를 통한암살 파괴활동은 1925∼26년을 고비로 방

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의열단 활동은 일제 권력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

한 것은 분명하나, 단원들의 많은 희생이 수반하였다. 의열단장 김원봉

은 이러한 투쟁방침이 타당한지 깊이 고민하였다. 

더욱 7년간의 끈질긴 폭력도, 구경(究竟), 민중을 깨우치지는 못하였

다. 민중을각오(覺悟)시키는것은오직탁월한지도이념및교육과선전

이라는사실을깨달았다. 몇몇요인의암살과몇개기관의파괴로는결

코, 제도를 변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김원봉은 자기 자신부터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원봉은 1925년 군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39) 물론 단원 가운데 몇몇 사람의 반대도 있었으나, 단원의

대다수는그의주장에찬성하였다. 김원봉은최림(崔林)이라는이름으로

39) 황포군관학교의 한인 입교생은 3기생(1925.7∼1926.1) 5명, 4기생(1926.3∼1926.10) 
24명, 5기생(1926.11∼1927.8) 5명, 6기생(1928.4∼1929.5) 9명이었다.(장화, 1912, 일
제침략기 한국인의 중국 군관학교 교육과 그 의의 , 통일인문학논총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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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이교장으로있는국민혁명군의군관을양성하는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국민혁명군의 군관으로서 많은의열단원과 함께 북벌

에 참여하여 공훈을 세웠다.

당시에 있어서 중국의 내정은 복잡한 혁명 정세 속에 혼란을 거듭하

고있었기때문에중국내의한국독립운동자의행동은사상적시련과갈

등을 겪었다. 1920년대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 상황은 1919년 10월 손문

에의하여중국국민당이성립되고, 1921년에는중국공산당이성립된바

있었다. 그러나 1924년 1월에는 제1차국공합작으로 반제국주의 통일전

선이 형성되고 1926년 7월 북벌이 재개되었다. 

이때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의열단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혁명군

소위로 임관되어 북벌에 참가하였다. 1927년 4월에는 장개석에 의한 반

공쿠데타가일어나제1차국공합작이무너지자국민당정부와깊은연

관을 맺고 있던 김원봉은 무창(武昌)으로 본거지를 옮겼다가 다시 상해

로 돌아왔다. 

한편의열단은국민당정부와의연결을유지하면서 1928년 11월 10일

조선의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면서 라

는격문을발표하면서항일민족적협동전선론을주장하고있다.  하지만

1929년의열단장김원봉이공산주의자와제휴를하자의열단원중많은

민족주의자가 반발하면서 단원들이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1929년 12월 2일, “조선의 전 피압박대중이 요구하는 조직은 단순히 어

떤 일계급의 전위적 조직이 아닌 대중적 협동전선의 형태인데 본단(本

團)은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 부응치 못하였다”라는 해체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해체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북경에서 남경으로 다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이때 중국 관민의 항일감정이 비등해지고 중국 정부도

동북실지회복(東北失地回復)에힘쓰자, 이기회를이용하여중국과의합

작에의한항일독립운동을달성하려고의열단을재건하였다. 바로 ‘남경

의열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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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의열단’을조직한김원봉은 중한합작항일운동에관한건의서 , 

한국혁명의과거에있어서의정세와의열단의책략 등을작성하여중

국항일운동단체에배포하면서공산주의자와의관계를끊고중국국민

정부와의 항일공동투쟁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과정에서중국국민당정부의지원을받으며혁명투사내지독립운

동의지도자를양성하기위하여 1932년 10월세운것이조선혁명간부학

교였다.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의열단훈련소였다.40) 이미 김원봉은, 1931

년부터 ‘중한합작으로써 중국동북 실지회복을 이룩하는 동시에 조선민

족혁명을 성취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국민당의 요인과 교섭한 결과 1932

년 6∼7월경 중국군사위원회의 승인 및 국민당 요인의 원조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독립운동의지도자를양성하여이를조선과만주의각지에

밀파하여대중조직을만들고반만(反滿) 항일공작에종사케하자는것이

었다. 1933년 4월에는제1기생 26명, 1934년 4월에는제2기생 34명, 1935

년 3월~10월에는제3기생 36명, 1936년 3월에는제4기훈련생 7명의 ‘청

년투사’를 양성하였다. 정식명칭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

반 제6대’였다.41)

1933년 10월 18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창립기념식을 열었고, 1933년 11

월 10일 의열단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학교 창립 기념식에 내빈으로 중

국일보 사장, 중국 군인 2명이 열석(列席)하고, 교장 김원봉으로부터 학

교설립동기와 1년간경과보고와격려사, 내빈축사가있었다. 교가및

혁명군가를 합창한 다음, 조선독립만세, 중국해방만세를 삼창하고 폐식

했다. 

이보다앞서 1932년 10월김원봉은중국국민당정부의도움으로중국

남경교외에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설립하였다. 일종의사관학교

인셈이다. ‘의열단혁명간부학교’로도약칭된이학교의설립목적은 ‘한

국의 절대 독립’과 ‘만주국의 탈환’이었다. 기수별로 철학 정치학 경제

40) 조동걸, 앞의 글 및 장화, 위의 글

41)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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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회학, 그리고각국의혁명사등혁명간부로서갖추어야할기본교

육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혁명간부학교에서는 전술학, 진중요무령, 기관총학, 사격교범, 간이측

량법, 축성학, 교통교범, 야간연습, 폭발교범등을학습했다. 중국인교관

왕현지(王現芝)에게서 전진대(戰進隊) 조직방법, 역할, 임무에 관해서교

양을받고, 이어서교관김원봉에게서유격대조직방법, 임무, 역할에관

해 특별 교양을 받았다.

혁명간부학교에서는 전진대를 운영하였다. 

 역할, 임무

전진대는 당에 소속되어 있고, 당의 지휘명령에 따라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때까지모든수단방법으로써직접행동을감행하고혁명을앞당

기도록역할을다한다. 즉학교에서습득한군사과의각방법에따라군

사적행동을하는것으로무기, 폭탄등을써서정치, 경제기관의중요한

건조물, 기타 중대한 건조물 파괴, 요로 대관, 중요인물 및 반동분자의

암살제거등직접행동을실행하는것인데무기와폭탄등은남경의의

렬단본부로부터밀반입이안되면비상수단을써서관공서즉주재소를

습격해서 탈취하여 쓸 것이며, 폭탄 등은 다이너마이트를 훔쳐서 배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직 기구 

- 조선내에서활동하고동지를획득하여당의기초를조직함과동시

에 전진대로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쌓아 점차 실행

- 기관

- 최고지도부 : 남경의열단 본부에 두고, 

- 중앙통신부 : 경성에두며, 각지방에는지방부, 지부, 구(區)를둔다. 

- 지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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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요 도시에는 특별구를 둠

최고지도부의지휘명령에따라중앙통신부를통하여하부에서정보

수집, 보고, 연락 등 실행 및 직접 행동 실행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강원도 및 황해도의 일부

함경남북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일부

- 구(區) : 특전대 조직의 중추

  지부 : 지부 위원회를 설치, 구의 지령에 기초하여 활동, 하부조직

지도 훈련

  반(班) : 최하부 조직으로 3∼4, 5명 직접 공작

 강령, 규칙

강령

- 폭력 수단으로써 조선민족의 해방을 기한다.

-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한다.

- 당원을 군사적으로 훈련한다.

-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투쟁을 끌어낼 것.

-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기관 및 요로대관을 파괴, 암살한다.

 남경 의열단 본부와 연락

각각 지령받음

 유격대 조직 방법 역할, 임무

- 목적 : 유격대는 어떤 결정적 시기 즉 전반적으로 대중혁명이 발발

할 때에, 전진대 및 전 당원을 유격대로 개편하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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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임무 : 전진대와 같이 폭파, 암살 등 실행

- 조직

남경의의열단본부에있는최고지도부를두고, 경성에중앙부를두

고그밑에대대, 중대, 소대, 분대편성, 본부의지휘명령을중앙에

서 받아서 점차 예하 부대에 전령

 유격대의 강령, 규약 = 전진대와 동일

 의열단 본부의 역할

조선공산혁명당이 완전히 결성될 때까지는 의열단이 그 대행자이며, 

당이 완성된 경우는 의열단은 자연 해소되는 셈이다. 그래서 조선 내에

서당을조직하는과정에서활동하는경우는전진대도똑같이조직과정

의 임무를 수행하며 완연한 당이 결성되기까지는 의열단본부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의열단 창립 기념식(1933년 11월 10일)

내빈, 교관, 직원등은전례와같이열석하고개식후교가를합창하고

단장김원봉이의열단의혁명투쟁역사를간명히진술하고, 일동에게격

려사를 진술한 다음 내빈의 간단한 축사가 있었고, 교무주임의 훈화가

있었는데, 어느것이나모두혁명의희생이되라는격려였다. 폐회에즈

음하여 교가와 혁명군가를 일동 합창한 뒤에 만세를 삼창하고 끝났다. 

 

혁명군가

一, 동지들아 굳게굳게 결속해

생사를 같이하자

여하한 박해와 압박에도

끝까지 굴함이 없이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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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다가오는 결전은 우리의

필승을 보여주네

압박없는 자유의 사회를

과감히 전취하자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三, 전기를 앞으로 과감히

적진을 무찔러라

강도 일본을 소탕해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혁명간부학교 교가

一, 꽃피는 옛나라에 봄빛이 없고

물끊듯 대중이 움직인다

눌리어 빼앗긴 저내 살림을

외침으로 못찾을 것 깨달음이라

길 몰라 헤매는 참된 동무야

오너라 여기가 배울 곳이다.

二, 저기서 자라난 아들딸들이

가삼에 불이 붙는 우리 동무야

울어서 쓸데 없을 눈물을 참고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난다

한 풀고 뜻 이룰 거룩한 싸움

승리의 원천이 여기 솟는다

三, 총칼과 피없이는 안될 것을

우리는 쓰라리게 겪어 안다

피꽃에 피어나는 꽃이야말로

새 세상 고운 봄을 꾸밀 것이다

四, 떨쳐라 참 힘은 우리가 세다

걸벋이는 저 원수를 무찔러라

그리고 밝은 빛 큰 땅 위에

울음을 바꾸어서 웃음을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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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기념식

- 일시 : 1934년 3월 1일

- 내빈, 교관, 직원은전과같이열석하였고, 개식후일동이 三一가를

제창한뒤에교장김원봉이 三一운동의의의와역사를간단히말하

고 일동에게 일층 더 분투할 것을 격려했다. 교무주임과 내빈의 축

사도각각있었는데, 모두김원봉의식사요지와같았다. 그리고폐

회에즈음하여 三一가및 三一운동추도가를합창한다음양진곤(楊

振崑)의 선창으로 전례대로 만세를 삼창하고 해산했다.

三 一 가

一, 조선의 벌판에 불이 붙고

조선의 메뿌리에 불이 붙는다

시뻘건 화염의 그 속에서

흰옷 입은 대중의 함성이 난다

나가라 싸워라. 조선의 대중아

모두 다 전선에 나가 싸워라

二, 三一의 반역은 이천만 대중이

반제국주의 전선에 총동원해

원수의 아성을 총공격한

위대한 전투의 첫 시련이다.

◇ 三一 추도가

一, 가삼쥐고 나무 밑에 쓰러진다 혁명군

가삼에서 솟는 피는 푸른 풀에 즐벽해

二,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우지마라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 있다.

三, 만리전장 외로운 몸 부모형제 이별하고

홀로 섰는 나무 밑에 힘이 없이 쓰러져

四, 나의 사랑 조선 혁명 피를 많이 먹으려나

피를 많이 먹겠거든 나의 피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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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부터 4기에걸쳐모두 130여명에이르는혁명간부학교출신들가

운데일부는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 10기(3명), 11기(14명)으로입교하

였다.42) 1, 2기생 중 남경으로 중심으로 활동하던 잔류 인원과 3기생은

조선혁명당 당원으로편입된 후 조선의용대대원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군사위원회소속일본연구소에근무하던이경채는 1936년중국중앙육군

군관학교 13기로입교한다. 군관학교에서다시만난이들은서로격려하

며 항일의지를 북돋았다. 

한편 중국 내에 있어서 한국인 독립운동단체를 결집하여 대동단결을

목적으로하는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1932년 10월상해에서성립되었

다. 발기인은 이유필 송병조 김두봉 등의 조선독립당, 최동오의 조선혁

명당, 윤기섭, 신익희등의한국혁명당, 한일래 박건웅등의조선의열단, 

김규식의한국광복동지회등 5당이참가하여처음가맹단체의협의기관

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은 1934년 3월 제2차 대표대회를 거쳐

1935년 6월 20일 남경에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의대표각 3명과대한독립당대표 2명등합계 14명이전권

대표가되어 7월 5일 ‘민족혁명당’이라는통합정당이창당됨으로써남경

의열단은 사실상 해체되었다.43)

이후 의열단의 후신 격인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을 이끈 김원봉은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김구와의

합작을 추진하여 1939년 5월 양인 연명으로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

개통신 이라는 합작성명을 발표하였다.44) 

일본은처음에는남경에의열단이부활한것을몰랐다. 그러다 1934년

3월 국내에 밀사로 파견된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알게

42) 한상도, 1994, 한국독립운동과 군관학교
43) 이때 김구가이끄는임시정부는 이통일전선 구축에 참여하지않았다. 김원봉계열
과 노선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44) 김원봉은 이후 1942년 12월 한국광복군의 부사령이 되고, 1943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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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당시 남경 의열단의 실체를 보도한 신문 내용이다. 

남경, 의열단 내용

김원봉이 부하를 직접 지휘, 조선에 밀사를 보내 무력 행동

최기영 등 검거로 탄로

만주사변 이래 남경정부의 후원으로 O국 O을 획책하고 봉천, 영구, 안산, 대련 등 

전 만주 각지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만주 교란, 조선 O을 기도한 의열단 일파를 

검거하여 그동안 취조하다가 요즈음 예심이 종결되어 모두 유죄로 되어 공판에 회

부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있거니와 예심 종결서에 나타난 사건의 전모는 다음

과 같다.(하략)45) 

일본당국에있어의열단은공포의존재였다. 의열단이다시남경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부활한 사실을 안 일제는, 관련자를 색출하고 조

직의 실체를 밝히려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의열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

악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채가 남경의열단의일원이라는사실은중요하다. 1933년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재건된 남경 의열단에 곧장 가입한 이경채가 1935년에도

여전히 의열단원으로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면

서 항주에서 한국독립보와 진광을 간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한 중연대와관련된일을맡았던이경채가무장투쟁을강조

하는 의열단에서 활동하였다. 이경채가 외교론과 더불어 무장독립전쟁

을 독립운동의방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증거이다. 이경채의 독립운

동 방략은 특정 이념, 노선을 초월하고 있었다.  

4. 열렬한 민족주의자, 김두봉

1) 김두봉의 출신

이경채는 진성학교 교사, 임시정부 기관지인 ‘한국독립보’와 ‘진광’을

45) 동아일보, 193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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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며훌륭한인물들을만났다. 그가남긴 투쟁경력 에유독김두봉

에대한언급이자세히나와있다. 김두봉에관한적지않은연구가있으

나경채가언급한얘기는드러나있지않다. 경채는김두봉과오랜세월

같은공간에지낸몇안되는인물가운데한사람으로, 누구보다김두봉

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경채의 독립운동 노선에 김두봉이 끼친

영향도 꽤 있었다고 여겨진다. 

훌륭한 국어학자로명성이높았던그는, 좌익을싫어한 민족주의자로

청년독립운동가들의 우상이었다고한다. 그런 그가연안으로 가서 공산

당 계열의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이경채뿐만 아니라 대부

분 연구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경채의 구술을 토대로 김두봉의 인

물됨과 그가 연안으로 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46) 

김두봉은 근대 우리 말과 글의 체계화에 이바지한 학자이자 일본 제

국주의의침략에직면하여책을덮고항일독립운동의최전선에선독립

운동가였다. 해방 후에는 북한 정권에 참여하여 김일성 체제 수립에 공

헌하였으나, 끝내 김일성에게 제거된 불운한 정치가였다. 

김두봉은 1889년 3월 17일경남동래군기장읍의한농가에서태어났

다. 1910년생인 이경채보다 나이가 21세나 많았다. 1908년 서울에 올라

와 배제학교에 다니다 가입한 대동청년단이라는 비밀결사가 노출되자

자퇴하였다. 대종교활동에도참여한그는, 국권피탈후우리말의소중

함을 깨닫고 주시경의 지도를 받으며 한글 연구에 매진하였다. 1916년

그가펴낸 조선말본은당시까지나온한글연구서가운데 “가장깊고

넒게연구된” 책으로평가받았다. 그는보성, 휘문, 중앙고등보통학교등

에서우리말을가르치다 3.1운동후상해로망명하였다. 임시정부의정

원 의원을 지낸 그는 주로 독립신문 제작 및 역사편찬 업무를 맡았다. 

그가 펴낸 조선말본은 국내에서 높이 평가받아 1930년 동아일보사로

부터 공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46) 이하 서술은 염인호, 2018,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 , 내일을 여는역사 및한
상도, 2003, 김두봉의 항일역정과 인생유전 , 건국대인문과학노농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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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해의 인성학교에서 한글 창제의 유래와 문법 등을 가르쳤다. 

1924년상해한인교민단학무위원장에선임되어한인자제의교육과직

접적인관련을맺었다. 그는우리말사전편찬을의논하러상해를방문한

이윤재에게

“상해에 거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아이들만

해도수백명이되는데아이들을중국사람의소학교에보내면중국의

교육을받게되므로모국말을다잊어버리고중국말만하게됩니다. 어

찌조선사람의구실을할수있습니까. 이러한관계로해서더욱학교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강조하였다.

김두봉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보다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에 적극적

이었다. 1927년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이사, 한국독립당관내촉성연

합회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1930

년 1월상해에서창당된한국독립당에서그는당의(黨義) 당강(黨綱) 기

초작업할때비서장 이사등의직책을맡았다. 또기관지 ‘진광’ 발행의

중심역할을맡았다. 이때그는식자업무를맡은광주학생독립운동의영

웅 이경채를 무척 아꼈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직후 안창호가 일제에 체포된 후에는 안창호와

함께추진해왔던독립운동세력의통일운동을계승하여 1932년 10월한

국대일전선통일연맹의결성에앞장섰다. 일제말기국내콤그룹의대표

자격으로 연안에 파견되었다가 일제 패망후 귀국한 김태준이 김두봉을

“안창호의 지도하에단군교에도 종사한 일이있는 이론가”로 소개할만

큼 그의 상해 시기 활동은 안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 김두봉의 정치성향 

경채의증언에의하면, 김두봉이 1934∼35년항주에서독립보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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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시만 하여도 ‘타도 좌익’하며 민족주의의 정확성을 예리하고 견의

(堅意)한 이론으로 관철 역주하는 등 청렴한 민족주의 이론가로 청년들

의존경을받았다고한다. 특히이경채에게좌익망국론을수시로강조하

여설파하였다. 이경채가광주고보시절사회주의사상에경도된사실을

알고 이를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한 김두봉은 통일동맹의

중앙집행위원 등으로활동하며, 임정 지지세력과반대세력을 포함한 모

든독립운동세력을망라한새로운독립운동의구심체를만들고자하였

다. 비록일부임정지지세력이불참하였지만, 통일동맹의 ‘대독립당’ 결

성 노력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창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김원봉을 도와 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

조직부장 남경지부장 등 핵심적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시기 그는 의열

단이 운영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서 제3기 입교생에게

한글, 한국역사, 한국지리를 가르쳤다. 

1930년대중반재중한인독립운동진영이김구와김원봉을구심점으

로재편성되는시점에서그가김원봉진영에가담한사실은이지역독

립운동의 구도에있어서 적지 않은의미를 함축한다. 장 노년층 중심의

임정옹호세력과경쟁관계에있던민족혁명당이청년층을주요구성원

으로 한 사실을 배경으로 그가 ‘장로’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민족혁명당

의 당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1937년 7월 7일중일전쟁이발발하자김두봉은, 중국국민당정부의임

시수도인 중경으로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 일부가화북 지역으로 이동

한것을계기로국민당정부의지원이김구와한국독립당으로쏠리고김

원봉과 조선민족혁명당의입지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홀연히 중경을 떠나 8로군의 근거지가 있는 연안으로 향하였다. 

당시 연안에서는 무정이 국민당정부 관할 구역에서 이동해온 조선의

용대원, 중국공산당항일군정대학졸업생출신등을중심으로한인청년

을 규합하고 있었다. 1941년 1월 10일 산서성 진동남에서는 화북청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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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가결성되었다. 김두봉이진동남을거쳐연안에도착한때는 1942년

4월이었다. 

철저한민족주의자로공산주의를싫어하였던김두봉이공산당의항일

운동의 본거지로 들어가게 된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중국

국민당 정부 관할 구역을 떠날 수 없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등에대한자신의지도력을유지하기위해김두봉의화북행을지원하였

다는 것이다. 이는 김두봉이 딸 상엽을 김원봉에 의탁하여 중경에 남겨

두고간사실에서알수있다. 둘째, 유물사관과공산주의에대한연구과

정에서 ‘새로운진리’를발견하여국수주의를버리고공산주의자가되었

다는것이다. 셋째중국공산당의초빙에의한것이라는주장이다. 즉중

국공산당이국민당정부와임정의관계등을염두에두면서조선독립동

맹의 상징적 인물로서 그를 연안으로 초빙하였다. 넷째 임정 요인의 홀

대가 그를좌경화시켰다는 견해이다. 완고한임시정부 요인들이 포용력

이부족하였다는것이다.47) 이들주장가운데어느것이더설득력이있

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경채는 기존 학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

를 들어보기로한다. 1934년부터 1935년까지항주에서 한국독립보를 경

채와 함께 발간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두봉은 ‘타도좌익’하며 우익 민족

주의입장이었다. 그는우익의입장을정확히예리하고견의(堅毅)한이

론으로 관철역주한청렴하고굳건한민족주의자였다. 특히 25세의젊은

이경채에수시로 ‘좌익망국론’을설파하였다. 경채는광주고등보통학교시

설한때사회주의서적을탐독하는등사회주의사상을동경한적도있었

다. 하지만일본망명중이념을둘러싼유학생의내부갈등을보며공산

주의사상에경채가회의적인생각을지니고있다는사실을김두봉은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에게 좌익의 문제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철저한우파민족주의사고를지닌김두봉이연안으로가서공

산당의신봉자로변신하게된까닭에대해이경채의분석도설득력있어

47) 염인호, 2018,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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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경채는김두봉과인성학교교사시절부터관계를맺은이래한

국독립보발간에이르기까지만 2년동안거의매일침식을하여누구보

다 그의 정치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봉이 연안으로 떠났다는 사실은 이경채에게도 충격이었다. 이경

채는, 후술하겠지만, 중국군장교로한구시에재직하며일본군과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중이어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한구시에

는김원봉산하민족혁명당계열의의용대약 40명이와서중일전쟁초

기부터제1선에서중국군을비무장으로협력하고있었다. 조선의용대보

다약간후에지청천(이청천)은임시정부계열로의용군을조직한다고기

존 의용대에 속한 청년들을 빼 나가는 작업을 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의용대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48) 

이때김원봉계열청년대부분과지청천계청년소수가합류하여 “우

리는비무장상태로중국군에협조할것이아니라완전무장을요구관

철하여 이름없는 의병(無名義)도 좋으니 왜적과 제1선에서 죽음을 각오

하고 싸우자”49)고 절규하자, 중국 정부는 한국 청년들이 분열을 일으키

면 완전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

국정부의 태도에 반발한 청년들의 불만이 김원봉에게 돌아갔다. 

청년들은 “무장할가망이보이지않으므로김원봉이무능하니차라리

김원봉을떠나자!”고하였다. 이모습을본김두봉이분산보다는 ‘합심합

류(한덩어리)’를주장하고스스로타협교섭에나서중국당국과모종의

타협점에이르려는찰나, 청년측에서돌연 “그러할것이없이양심가인

김두봉을 영수로 모시고 연안에 가서 무장요구를 하여보자!”고 하였다. 

이들은 말끝마다 ‘양심가’인 김두봉하며 ‘양심가’를 강조하였다. 그러자

마음이약한김두봉은거절하지못하고연안으로행군하게되었다고이

48) 1935년결성된중국관내의한일통일정당인조선민족혁명당이곧분열되게된데는
김원봉(의열단)과 지청천(신한청년당)의 대립, 갈등이 주요인이었다. 

49) 이경채는 이 부분을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나 깨나 왜적과 싸워보자는
우리 대한청년의 혁명 기질의 절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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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는생각하였다.50) 곧이경채는청년들이김두봉의인생을망쳤다고

여기고 있다.

이경채는 조선의용대가 배치된 중국군 9전구 정치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조선의용대의활동을잘알고있었다. 하지만 30여년이지나약

간의기억의혼돈내지는구술할현재적상황이반영되어역사적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경채의 진술을 벗어나 당시로 들어가 보자.

앞서 언급하였지만, 김원봉이이끄는조선의용대는출범당시부터 중

국군당국이부여한주요한임무는대적전투가아니라정치선전공작이

었다. 중국대일항전의국제지원부대의성격을띠었다고하겠다.51) 하지

만조선의용대는장사전투등구대별전구배치가완료된 1939년초부터

1940년 초까지 호남 호북 등지에서 기습전, 매복전, 유격전 등 20회 가

까운실제전투를치렀다. 이에자신감을얻은조선의용대는신설제3지

대를 뤄양으로 보내 중국군의 화북 적후 공작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곳

에서세력을구축한후만주에진출하여국내와연결하려는야심찬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조선의용대의 구상을 중국군사위원회도 승인

하였고, 직속상급부대인 9전구의사령관을역임하고군사위원회정치부

장으로 있던 진성도 동의하였다. 

1941년 1월 중국 당국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한 조선의용대 3지대는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수원성우위안이아닌황하를도하후

태항산의 팔로군의 항일 근거지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중국국민정부

의 반공 공세에 위협을 느낀 좌파계열의 조선의용대원들이 태항산으로

진로를변경한것이었다. 이들이태항산에들어가 1942년 ‘조선의용대’에

서 ‘조선의용군’으로 부대 명칭의 승격을 가져왔으나 실제 전투는 호가

장전투와반소탕전등피습또는조우상황에서방어전또는대항전투

50) 김영범, 2019, 조선의용대의항일전투(참가) 실적과화북진출 문제再論 , 한국독
립운동사연구 67.

51) 한상도. 2004, 조선의용대와재중일본인반전운동집단의연대 ,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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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었을 뿐 일본군과 전투를 주도적으로 치른 적은 없었다. 오히려

실제전투빈도는중국국민당군대의지휘하에있던화중 화남에있을

때가 더 많았다. 

결국 중국국민정부나 연안의 공산당도 조선의용대가 전투의 주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쟁 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우선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화북을 거쳐 만주로 진출하

여그곳에서일본군과결전을이루려는김원봉의의도와달리, 조선의용

대는진로를화북의연안지방으로바꾸었다. 조선의용대가예정에없이

연안으로들어가자김원봉은무척당황하였다. 중국당국도김원봉이사

전에 이를 의도한 것인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두봉은이들조선의용대보다늦게출발하였다. 중국국민당 당

국에게는 수원성의 광복군 활동지역으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연안으로

들어간것이다. 당시이경채는중국국민당군대의정보분석관을하고있

어 연안에 간 김두봉과 조선의용대의 소식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

다. 그가 중국정보 당국을통해 들은바에의하면, 이들청년이 연안에

가서도환영을받지못하였다고한다.52) 다만김두봉은중국공산당이볼

때 이용가치가있다고 생각해환대하였다.53) 이경채는 1948년 4월 민족

의분단을막고자김구가북한을찾아김두봉을만난사실도김구나김

두봉 모두 성품이 서로 비슷하고 청렴하고 사상 기초가 동일하고, 중국

에있을때도기질이나음성이비슷하였기때문에서로신뢰한다는믿음

때문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김구가 1948년 4월 평양에 올라가 김두봉을

만났을때이미김두봉이김일성의철저한감시하에있다는사실을김구

는 몰랐다고 이경채는 생각하고 있다.54)

52) 연안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이 조선의용군을 항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53) 염인호, 앞의 글.

54) 김두봉 관련부분을상세히 그의견해까지담아 설명한까닭을이경채는 “독립운동
사적의 한 토막” 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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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활동과 중국군 배속

1. 일본군 첩보 수집 활동과 중국군사위원회 근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북벌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위원회를 설치

하였다가 북벌이끝남과 동시에 철폐하였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초에일어난상해사변으로일본의중국침략이노골화되자군사

위원회를다시설치하였고, 장개석이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이때군사

위원회의성격은 “군사위원회의설립목적은외국침략을방어하여군사

를 정리하는 것이니 항일 군사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폐지한다”(제1점)

에 잘 드러나 있다. 곧 군사위원회가 장개석의 국내정치에 간여하는 것

을 견제하고 있었다. 

중, 일관계가더욱나빠지자일본과의전쟁을염두에둔중국국민당

정부는, 1935년 10월에 상해에 일본연구소를 조직하였다. 외견상으로는

민간연구소였으나국민당군사위원회직할이었고, 장백리가주관하였다. 

장백리는일본육군사관학교및독일육군사관학교출신의엘리트군인으

로 군사이론가였다. 후에 장개석 총통의 군사고문, 중국 육군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일본연구소에는 일본, 영어, 프랑스 유학생이 12명(일본 육사 출신 2

명) 등모두 22명으로조직되었다. 이곳에서일본의정치, 경제, 문화, 사

회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후에 일본연구소 모든 연구원은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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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誠) 장군 휘하로 흡수되었다.1)

이경채는 중국 노혁명가인 장고산(張孤山)의 소개로 일본연구소에 들

어갔다. 이때부터 이경채와 임시정부와의 연결은 표면상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일본연구소에 들어갈 때 이일휘(李一輝)로 개명하였다. 

그가이연구소에들어간것은중국과일본이전쟁을치르고있었기때

문에 중국군을 돕는 것도 항일의 또 다른 방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

다.2) 그는독립을이루기위해서는중국국민당정부의도움이필요하다

고 보았다. 곧 한 중연대가 민족독립의 중요한수단임을 깨달은 이경채

는 중국군에 들어가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일본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던 이경

채는, 1936년 6월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에서 13기생을모집한다는얘기를듣고장백

리 선생에게 간곡히 청을 하여 그의 추천으

로 9월에 남경으로 가서 입교하였다.3) 중앙

육군군관학교는 1924년 1월설립된황포군관

학교 후신이다. 

그가 중국군관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인

1937년중, 일관계가악화되고있었다. 국민

정부는 경제건설과 군비확충에 주력하여 독

일식 군사훈련으로 히틀러와 협력관계를 설정하자 초조해진 일본은 노

구교 사건을 일으키며 상해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 무렵 육군 군관학교

가 남경에서 사천성 동량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은 8월 13일 상해를 공격하였다. 

중일전쟁이일어나자이경채등군관학교학생들은졸업도하지못한

 1) 이경채, 투쟁경력 .

 2) 이경채, 투쟁경력 .

 3) 이경채는장백리를무척존경하였다. 그가귀국후그의장남용정에게아이가태어
나면 이름을 ‘백리’로 할 것을당부하였다. 실제 장녀가 태어나자용정은 부친의 당
부대로 ‘百莉’로 이름을 지었다. 

이경채 중국군관학교 생도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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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호북성 무창에서 특명으로 상해 방면군 전적총사령부(前敵總司令部

제 15집단군 전담)가 주둔한 곤산의 진성4) 휘하에 도착하였다. 이경채

등 일본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원들 대부분이 진성의 휘하에 배속되었다. 

이 무렵이 1937년 10월 초였다.

2. 중국군관학교 한인 특별반 출신 조선의용대와 이경채

일제는 노구교(蘆溝橋) 사건을 기화로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

발한뒤, ‘거점(據點)과병참선(兵站線)’으로이루어지는대륙침략작전으

로중국전역을공격하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은이같은상황의전개에따

라 두 갈래로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준비하여 갔다. 하

나는 1937년 8월 한국국민당(김구) 한국독립당(조소앙) 조선혁명당(이

청천) 등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聯合會, 光復陣線) 

결성이었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1월 민족혁명당(김원봉) 조선민족해방동맹(김

성숙) 조선혁명자연맹(유자명) 등의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聯

盟, 民族戰線) 결성이었다. 특히 민족혁명당과 민족전선을 이끌고 있던

김원봉은중국정부수뇌부와한 중합작에의한항일연합전선의구상

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재차한국 청년들을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훈련시켜 실전에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83명의 민족혁명당 청년당원들은 김원봉에

의해소집되어대일항전에서활용할특별공작훈련을받기위해강서성

성자현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省子分校)의특별훈련

 4) 진성(陳誠)은 절강성 청전(靑田) 사람이다. 1925년 황포군관학교 포병대장이었다. 
그는장개석의추천으로 장개석의부인송미령의양녀담상(譚祥)과결혼할정도로
신임이두터웠다. 중앙군계통의제2위 1급상장에단번에오를정도로초고속승진
하였다. 대만으로 물러난 후에도 장개석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국군
사위원회정치부장으로있을때 조선의용대결성에도움을주었다. 대한민국정부는
196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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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입학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 5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청년당원들

은김홍일인솔아래무한(武漢)으로이동하여거기에있던민족전선본

부 요원들과 다시 합류하였다.

이렇게 되자김원봉은, 성자분교졸업생들과민족전선의청년들로 조

선의용대를조직하여중국각전구(戰區)에배속시켜대일항전에활용할

것을 중국정부에 정식 제안하여 승인받았다. 이로써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양자강 연안의 한구(漢口)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고, 그에

따라한 중연합작전을통한본격적인대일항쟁이이루어졌다. 물론처

음에는 비전투요원으로의 역할이었다.5) 

결성 당시 조선의용대는 대본부(隊本部)와 2개 구대, 그리고 각 구대

는 3개분대로조직되었으며, 대장은김원봉, 제1구대장은박효삼, 제2구

대장은이익성등이선임되었다. 제1구대는 43명의민족혁명당원들로구

성되었는데, 전원이중국군제9전구사령부예하에배속되었다. 10월 23

일제1구대는한구를떠나제9전구사령부가있는호남성장사로향하였

다.6) 중국군제9전구는곡창지대인호남성을중심으로호북성의양자강

이남지역과강서성서북부를관할하는가장중요한전구로서여기에는

중국군 최정예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당시 9전구에는 사령관 진성의 신

임이두터운이경채가정보분석관으로있었다. 그가 9전구에조선의용대

가 배치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곳에서제1구대병력은그해 12월초일본군이장사침공을개시하

자제9전구사령부정치부를도와전투중화재로피해를당한이재민들

의구호사업및도시복구사업에참여하였다. 그리고약 1개월간의복구

사업이완료되자제1구대는 1939년 1월제9전구예하의여러부대에배

속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호남성 막부산맥 방어선의 오동산(梧桐山) 

진지에 배치되어활동하기도 하였다. 막부산맥방어선은 호남 곡창지대

 5) 僑桂瑾, 2016, 조선의용대지도위원회의중국인요원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6) 장사는이경채의처가가있는곳이다. 이경채는 1938년이곳에서결혼을하였다. 그
가 9전구사령부가장사에주둔중일때그곳거주중국여인을만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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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지키는곳으로중국군과일본군이가장치열하게격돌하였던전선이

기도 하였다.

조선의용대 제1구대 대원들은 1939년 3월부터 5월까지 상봉 석산 질

계항(秩桂巷) 새공교(賽公橋) 공격전 등 여러 차례 전투에 직접 참가하

였고, 홍산(紅山) 하가(何家) 옥령가(屋領家) 왕가(汪家) 만가반(萬家伴) 

습격, 그리고 하동항(下東港) 대사평(大沙坪) 십리시(十里市) 북항(北港) 

매복전 등 수시로 안개와 야간을 이용하여 유격전을 구사하였다. 또 파

괴공작에도참여하여일본군의통신시설과교량, 자동차와전차까지폭

파하는전과를올렸다. 조선의용대가이처럼일본군과의전투에직접참

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조선의용대는일본군의투항을유도하는선무공작, 일

본군 포로에 대한 심문, 적정 탐지 및 정보수집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동시에 조선의용대는 각처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모집하여 조직 확대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용대는 1939년 10월 대본부를 총대(總隊)로, 

구대를 지대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기존의제1구대병력일부와그동안모집한신입대원들로새로이제3지

대를 편성하였다. 

이즈음 조선의용대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종래의

활동 노선과 방식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1939년 10월 조선

의용대창립 1주년행사에서제기된이후지속적으로논의, 추진되어온

무장투쟁의 강화와 그를 위한 화북 만주 진출의 결정이었다.

이는 그동안 조선의용대의 활동지역이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작전지

역으로 한정되어 실제 전투는 물론 적후방(敵後方)공작이 기대에 못 미

쳤고, 또한인동포들이거의살지않는지역이라대원모집활동에도어

려움이 많았던탓이었다. 때문에 적후방공작을본격화하여 일본군 점령

지역내에서 항일 근거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력

을강화하는한편독립전투부대로서의조직확대를꾀하기위해서는한

인동포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화북 만주지역으로의진출이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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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같은 조선의용대의 북상 계획에 따라 제3지대는 1939년 12월 호남

성 형양(衡陽)을 출발하여 10일 만에 강서성 북쪽에 위치한 제9전구 19

집단군 사령부 소재지인 분의(分宜)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민

족혁명당 중앙위원이기도 한 참모장 김홍일의 환영을 받았다. 제3지대

대원들은 12월중국군과연합하여일본군을야습하였고, 또길가촌락의

벽에분필과목탄을사용하여일어로선무표어를써놓고전단을살포하

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 일본군에 대한 선무활동을 전개하면서 1940년

10월에는조선의용대본부가있던중경에도착하여체제정비와대원훈

련에 힘썼다.

이후 1941년 1월초박효삼지대장의지휘아래제3지대병력은화북

만주로들어가기위해중경을출발하여호북성노하구(老河口)를거쳐 3

월상순에하남성낙양에도착하였다. 그리하여이미와있던제1 2지대

에더하여제3지대가도착함에따라같은해봄에는조선의용대의대부

분의 대원들이 낙양에 집결하였다. 

조선의용대병력은중국군사위원회의승인을얻어그해 3월하순황

하를 건넜다. 제1 3지대 대원들은 하남성 북부의 임현(林縣) 일대에서

중국국민당정부군방병훈부대와합동으로 2개월동안적후(敵後)공작

을수행하였다. 그런데후술하겠지만 1, 3지대, 그리고도착한제2지대까

지합류한조선의용대혼성부대가이동경로를벗어나태항산의팔로군

지역으로이동하여그해 7월조선의용대화북지대로개편되었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이 태항산의 중국공산당

본부가있는것으로이동한것은중국군사위원회나김원봉의의도를벗

어난 것이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反掃蕩戰)에서 일본

군과싸워전과를올렸다. 반소탕전은팔로군소탕작전에나선일본군을

팔로군과함께역포위작전을펼쳐일본군에게막대한타격을가한전투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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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일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장교 이경채

1) 중일전쟁의 전개

이경채가 1936년 9월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입학하여교육을받

고있을때인 1937년초부터중국과일본의대립이점차표면화하고있

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만주국 황제로

앉히며 만주를 차지한 일본은 화북지방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남하를 막으려고

동분서주하고있었다. 이렇게두세력이화북지역을둘러싸고치열한신

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유명한 ‘7.7사건’이 일어났다. 

7.7사건은 1937년 7월 7일일어났다하여붙인이름인데, 곧중일전쟁

의시작을알리는 ‘노구교사건’의또다른이름이었다. 중일전쟁(1937∼

1945)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20세기의 동아시아

의세력판도를완전히바꾼사건이었다. 곧한반도와만주를차지한일

본이처음에는승리하여전쟁의주도권을잡은듯하였으나전선이중국

대륙전체로확장되며발목이잡힌일본육군이태평양전쟁에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연합국의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중일전쟁의 의미는 중요하다. 

1937년중일전쟁발발당시의두나라의군사력, 경제력, 전쟁의피해

규모 등을 살필 때는 일본의 우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전쟁에서의주도권을지속하지못한데는장개석이이끄는국민당군

대의 처절한 항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

한장개석의국민당군대가나름의대비를하였기때문에속전속결을꾀

한 일본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

한점에서당시장개석의국민당군대의역할을평가할필요가있다. 그

리고장개석국민당군대의대일항전의중심에이경채가있었음을기억

해야 한다. 

노구교는 중국 북평 광안문 서남쪽 영정하에 있는 다리로, 노구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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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철도는북평과내지가서로통하는유일한교통로로경제적, 군사적

으로중요한요충지이다. 만약일본이이곳을점령한다면중국군은북평

으로병력을증원시킬수없게되는데비해, 중국이점령한다면일본은

이철로를이용하여화북으로군대를전개시켜중국북서부로의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없었다. 당시 북평은 일본 관동군이 1936년 9월에 풍대

를 점령한 이후 삼면을 일본군이 포위한 형상이었다. 다만 남쪽의 남원

과서남방향의노구교만이송철원이지역군사령관으로있는중국제29

군의 통제 아래 있었다. 

1937년 7월 7일밤노구교부근에서몇발의총성과함께훈련중이던

일본군병사 1명이실종되었다. 일본은이를빌미로 8일새벽노구교강

위의 철교와 주변의 중국군 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중국군도 이에 대

응하여 이날 내내 상호 간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이 8년간 계속

된중일전쟁의발단이된노구교사변으로 7월 7일발생하였다하여 7 7

사변이라 부른다.7) 

이사건이발생하였을때이지역을관할한제29군군장겸기찰정무

위원회위원장으로이지역의군정을장악하고있는송철원은일본군과

맞서기보다는 약간의 양보를 하여서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

다. 송철원은 일본에 강하게 맞섰던 제37사를 제38사로 대체하였다. 일

본은송철원의평화적제안에화답한것같았지만내부적으로는이를빌

미로 중국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7월 11일 일본 본

토 3개 사단, 조선 1개 사단, 만주 2개 여단 등의투입이 결정되고 최종

적으로 17일 일본군 40만 명이 중국 공격에 나섰다. 

한편장개석은노구교사건이일어나자마자일본군의중국본토공격을

예상하고대비를서둘렀다. 1개사단을황하이북으로이동시키고, 개봉

정주에있는 2개사단이상의부대가출동할태세를갖추게하였다. 7월

9일에는추가로제26군 2개사단을석가장또는보정으로전진배치시키고

 7) 이하중일전쟁부분서술은기세찬, 2011, 중일전쟁초기국민정부군의항전전략과
전술 재검토(1937∼1938) , 軍史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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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군 및 제84 고계자 부대는

석가장에집결하도록하였다. 사

천에 있던 군정부장에게는 즉시

남경으로 돌아가 전면전에 대비

하도록하였다. 서영창, 저잠, 당

생지등에게는제21, 제25사를동

원 후 출동시켰다. 이를 통해 장

개석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웠다고 하겠다. 

장개석은 노구교 사건 초기 국민정부군 중앙군을 신속히 북상시키는

한편, 북평방어의책임을진송철원을설득하여일본방어에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장개석은 이렇게 부대 배치를 함과 동시에 각계의 단

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유명한 여산회의를 개최하

였다. 그는 7월 17일.

 

“만일정말피할수없는최후의고비에이르렀다면우리에게는당연

히희생만이있을뿐이며항전만이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의태도는

단지 응전이지 싸움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일본은 7월 20일 무력에 의한 해결을 최종 결정하였

다. 하지만 송철원은 중국국민당 군대의 북상을 막으며 북평 방어를 소

극적으로하며일본을자극하지않으려하였다. 장개석이 7월 22일송철

원에게 “38사단이 진지에서 철수하였고, 북평성 안의 방어공사도 이미

철거하였다고 들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여 전보를 쳐

적극적인방어책수립을지시한사실에서이를알수있다. 그럼에도송

철원은 일본군과 충돌하는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렸다. 

송철원의의도를꿰뚫어본일본군은, “노구교와팔보산(八寶山)에배

치된제36사단을 27일정오까지장신점부근으로철수시키고, 북평성내

화북(華北) 전역(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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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제37사단과 서원(西苑)에 있는 제37사단 부대를 28일 정오까지

영정하이서지역으로이동시키며, 이부대들을보정방면으로이동시켜

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일본군은 독자적 행

동을 취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송철원에게 보냈다. 

이 통보를 받은 송철원은 비로소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

상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일본군과항전을결심하였다. 그는 27일북평

성방사령부를편성장유번을성방사령(城防司令)으로임명하고, 북평사

수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과정원을 보정에 보내어 손연중

만복린 부대의 북상을 도와 작전에 협조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현지에 일본군의 화북 증원부대가 거의 도착해 있어 이

러한방어준비가허사였다. 송철원의머뭇거림이결정적패착을가져온

것이다. 화북지역에 진출한 일본군은 마침내 7월 28일 아침을 기해 북

평 천진지역의 중국군에 대한총공격을 개시하였다. 1937년 7월 7일 몇

발의 총성으로 발생한 노구교사변은, 화북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중국군이북쪽으로부터밀고내려오는일본군을막는데사용하

려한전법은, 주전투력을동적으로운용하여적주력을계획된지역으

로유인격멸하는방어작전인 ‘기동방어’라기보다유리한지역에주전

투력을운용하여적의접근을저지및격퇴하는 ‘지역방어’의성격이강

하였다.8) 하지만이러한중국군의화북방어작전은계획과달리효율적

으로실시되지못하였다. 그주된이유는중국군이수적으로우세하였으

나 대부분이 지방군으로써 훈련 장비 면에서 일본군보다 뒤떨어졌고, 

일부지방군지휘관들이상부의지시를이행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럼

에도일본이 전황을유리하게이끌면서도전쟁 초기에그들이계획한 3

개월만에중국을석권하겠다는계획이성공하지못한것은장개석의전

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9) 

 8) 기세찬, 위의 논문.

 9) 장개석의 상해 전투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대만으로 밀린 중국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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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戰史에 빛나는 상해 크리크 전투와 이경채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자 대규모 전쟁을 예측한 장개

석은 군사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8월 11일 국방최고회의를 열어 스스

로 군사위원장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고, 8월 15일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전쟁에대비하였다. 8월 120일중국 동부최전선에 5개전구를구분, 편

성하였다.10) 이경채는 3전구에 배속되었다. 

한편 화북을 공격하였을 때 3개

월 안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속전속

결전략을수립한일본은그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남쪽에서 화북을

압박함으로써 남북 양쪽에서 협공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상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새삼 부가되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은

일본육군 5개 사단을 상해로 파견

하여상해를확보한후남경을공략

하려고 하였다. 이때 상해 방면의

일본군주둔병력은기존의해군육

전대 5,000명, 재향군인 3,000명, 지

원병 3,500명에일본에서추가증파

계열과모택동의관점에서분석한것의시각차이가전혀다르다. 이러한논란가운
데 저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분석한 논문이 기세찬의 글이어서 이를 토
대로 구성하였다. 물론 글의 재구성은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10) 중국 국민당 정부는 지역별로 일종의 관구(戰區)를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5개의
관구로 구성하였으나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12전구까지 늘어났다. 처음에 구성된
화북에 1전구, 장강 이북에 5전구, 서북 산시에 2전구, 난징상하이에 3전구를 두었
다. 이경채가중일전쟁직후참전하였을때는 3전구소속인 11사단에배속되어있었
을 때였다. 이경채는 이후 전구가 재편되었을 때 9전구와 6전구에서 배속되었는데, 
이들 전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다. 원래 중국에서 전구의 기원은 청일전쟁
이후 득세한 군벌과 관련이 있다. 

上海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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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해군육전대 3,000명이있었다. 해군육전대는지금의해병대를말함

이다. 아직 일본 본토의 육전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장개석은 노구교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7

월 13일상해시장과경호책임자에게상해중심지역의방어진지공사구

축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지역 경비사령관 장치중의 예하 부대를

상해 부근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8월 13일일본해군육전대의공격과동시에황포강에정박하여있던

일본 군함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3개월에 걸친 상해 공방전의 서막

이올랐다. 숫자상으로많은중국군은일본군의공격을버텨내며오히려

8월 15일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의 방어진지

가견고한데다일본함정의함포사격으로중국군의공격은성공하지못

하였다. 중국군의강력한방어와역습에당황한일본은상해파견군제3, 

제11 2개 사단과 여러 부대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장개석도상해상황을파악하기위해 8월 16일진성(陳誠)과웅식휘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군이일본군을 포위하고는 있으나

병력이충분치못해지속적공격이어렵다고보고하였다. 다음은진성이

장개석에 보고한 내용이다. 

“공격할수있느냐공격하지못하느냐의문제가아니라공격이필요하

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적이 남구를 공격하려 하고 동시에 우리

또한반드시방어하고자하니화북에서전투는확대되어이미피할수없

게되었다. 만약적이화북에서우세해진다면반드시그기동부대를이용

평한선을따라남하하여곧바로무한에다다르게될것이다. 무한을방어

하지못한다면중국전장은종심이 2개로끊어져우리가불리하게될것

이다. 그러나만약송호(淞滬)전장을확대하여적을송호전장에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25년(1936년)의 예정된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은상해로중국군병력을증강시켜일본군과대규모전역을이곳

에서 치룬다면, 일본군의 전력을 화북과 화동(상해)으로 분산시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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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이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11)

한편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 육전대 3사단과 제11사단이 8월 23일 상

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홍구, 보산, 나점의 세 곳으로 나누어 상해 이

북을 포위하려 하였다. 3사단은 오송 잔교 부근에, 11사단은 오송 서북

15km지점의천사진북방에각각상륙하여교두보를확보하였다. 베르됭

전투12) 이래최대의격전으로세계전쟁사에길이남을 ‘오송전투, 일명

오송크리크전투’의서막이올랐다. 이때오송전투에참전한상해파견

일본군을독전(督戰)하기위해지어진 ‘상해파견군의노래’가있다. 당시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1) 기세찬, 앞의논문. 한편, 국민정부의상해확전의도가중국군에게유리한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何智霖 編輯, 2004, 陳誠先生回憶錄 (台
北: 國史館)

12) 베르됭전투(Battle of Verdum)는 1916년 2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프랑스와독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거대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은 각각 4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소화 12년(1937년) 한여름

폭악 무도한 지나를 벌하려고

새벽 어두운 장강에

육박하는 상해 파견군

오송(吳淞) 앞바다에 큰소리로

정의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적 앞에 상륙 순간에

나점(羅店)에 울려퍼지는 함성소리

철조망에 토치카에 

적이 믿고 있는 진지의 모습

장대비와 피의 폭풍

십자포화 뒤집어쓰며 진격한다.

시체는 크리크(クリーク 소운하)를 메울지라도

용맹 과감한 강병은

대장(大場13))의 진지 돌파해서

핏줄기를 씻는 소주하(蘇州河)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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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상륙한 일본군이 ‘오송의 크리크(소운하) 전투’를 치르고있는

장면을 노랫말에서 상상할 수 있다.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중앙군을 포함하여 애초에 섬서(陝西) 사천

(四川) 운남(雲南) 귀주(貴州) 광동(廣東) 광서(廣西) 등에서 화북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부대들을 화동인 상해지역으로 전환시켰다. 이경채

가배속된상해제3전구에할당된병력은총 20만명이었다. 국민정부군

의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본토에서 증파된 일본군 상륙부대는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 전진할 수가 없었다.  

애초 계획한상륙 포위작전이실패하자 일본군중앙 통수부는 9월 7

일에重藤지대(1개여단규모)를대만에서, 9월 10일에제9 제13 제101사

단과 야전중포병 제5여단 등을 일본 본토에서 추가 증파를 결정하였다. 

9월 18일부터 상해사변은 3단계로 진입하였다. 마쓰이 이와네(松井石

根) 상해파견군사령관은목표를대장진(大場鎭) 부근으로두고우측부

터제9사단, 제3사단, 제101사단을배치하고, 제13사단을군예비로하여

10월 8일부터 소주하선(蘇州河線)을 향하여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이 재차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자 장개석도 중국군 제9 제15 제8

의 3개집단군과제10 제19 제21의 3개집단군을상해로증파시켰다. 바

로이무렵중국군관학교재학중이던이경채도졸업도하지않은상태

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가 배속된 부대는 제15 

집단군이었다. 제15 집단군이 전담한 상해방면군 전적총사령부는 곤산

에 주둔 중이었는데 진성이 지휘하고 있었다.14) 진성은 절강성 청천 출

신으로 1925년황포군관학교포병과상위교관겸포병대대장으로후에

대만정부의 부총통이 될 정도로 장개석의 신임이 두터웠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제명 중장이 지휘하는 중국군 11사단에

배속된 이경채는, 상해 부근의 가정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 가

정현은 오송 전투의 치열한 전장터 가운데 한 곳이었다. 이경채는 세계

13) 오송, 나점, 대장 모두 지명을 일컫는다. 

14) 이경채 투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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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사에 회자되는 ‘상해 크리크 전투’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다, 

劉(行)羅(店)도로 蘊藻濱 大場 및 蘇州河 연안에서 중 일 간에 격렬한

전투가진행되었다. 26일일본군은대장을점령하였고곧이어소주하도

하를 강행하였다. 중국군도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 지역에서 10여 일간

쟁탈전이반복되었다.15) 이때각사단의방어정면이불과 1.3㎞ 정도로

과도하게 밀집된 중국군은 일본군의 집중포화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일본군또한중국군의방어선을쉽게돌파하지는못했다. 중국군

은일본의공격을예상한장개석의지시로 1935년견고한콘크리트방어

진지와 토치카가구축되어 있었고, 독일에서수입한 중화기와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중앙통수부는상해전선의교착상황을타개하기위해 10월 20

일제18 제24사단과화북에서이동한제6사단등을제10군으로편성남

하시켜상해파견군을지원토록함과동시에제16사단을장강상류의백

묘강방면에상륙시켜상해부근및태호(太湖) 부근소택(沼澤)의중국군

을 세 방향에서 포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침내화북에투입되었던일본군제6 제16사단은화동으로전용되어

화북의 일본군은 7개 사단으로 2개사단이 감소되었고, 오송 상해의 일

본군은 9개 사단으로 증강되었다. 따라서 상해 전투를 확대하여 화북의

일본군을화중으로끌어들이려했던국민정부군의전략의도는일부달

성되었다. 이후 11월 9일까지 상해 전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11월 5일여명에일본의제10군예하제6사단및제18사단은공중엄

호하에항주만북안의금산위(金山衛) 일대에상륙했다. 이지역에일본

군이상륙하리라고는전혀예상하지못한중국군은긴급히지원군을보

냈으나 이미 일본군은 교두보를 구축한 상태였다. 일본군은 신속히 松

江 楓逕지역을 점령한 후 황포강을 도하하여, 오송 상해지역에서 소주

하를도하한일본군과협조하여상해를양측에서협공하였다. 바로이때

15) 이경채에 의하면 중, 일 양군이 서로 2중, 3중으로 포위해 공(攻), 수(守)가 셀 수
없이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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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역에서일본군의진격을막았던부대가이경채가속해있던 11사

단이었다. 가정현의오송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중요한 곳이어서 상해

를 공격하는 일본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곳이었다. 오송지역이 운하

지역이라이곳을크리크라고도부른다. 바로이오송지역에서전개된전

투가 중일전쟁의 최고의 전투였던 ‘크리크 전투’였다.

이때 이경채도피아(彼我)가서로 2중, 3중포위가된 상태에있어양

쪽피해가상상을초월하였다고하였는데일본군병사의글에서당시치

열한 전투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우쑹의해안절벽아래에펼쳐진, 나의눈에들어온풍경은마치지옥

의 그림과 같았다. 지옥도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다. 해안 벽 아래의

한쪽은완전히시체의산으로, 바닥도보이지않을만큼차례차례겹쳐

있었다. 마치시장통에쌓인참치떼처럼수천병사들의시체가쌓여있

었던것이다. 구역질이나을만큼썩은냄새가코를찔렀다. (중략) 이것

이 10일 전 상륙했던 나고야 제3사단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이

땅에 중국군 대부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가, 알지 못했던

것인가. 상륙하자마자차례차례죽어간것이틀림없었다. 병사들이뭐가

뭔지도 모른 채 죽어갔다.”

이곳에서 중국군과 일본 육전대가 2중, 3중으로 상호 간에 전개된 치

열한포위작전이 6일간전개되었다. 중국군과일본군양측이거의전멸

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16) 이경채가 속한 11사단의 경우 사단 병력 약

1만명가운데사단장이하겨우 200명그것도대부분부상병을입은채

탈출하였다. 이경채도운좋게생존한 200명에포함되었다. 일본군의포

위망을 겨우 탈출한 이경채는 15집단군 사령부로 복귀하였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상해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중국 제3전구

16) 이때 일본군은 3사단이 전사자 1,080명, 부상자 3,589명, 11사단은 전사자 1,560명, 
부상자 3,980명으로 전체 병력의 1/3을 상실했다. 일본군의 피해가 이 정도였으니
중국군이 입은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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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는 11월 8일야간에상해를방어하는각부대에 吳(蘇州)-福(山)선

으로방어선을이동하라고지시하였다. 그러나이들부대는장기간에걸

친 전투로 소모가 심했고, 이동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후퇴할 준비

가 미흡해극히 혼란에 빠졌다. 가령 제3전구의 주력인제9 제19집단군

은 철수 도중에 일본 항공기의 폭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일본군은 11월 12일 상해를 점령했다. 장개석은 11월 중순 남

경에서 3차례의 참모회의를 열어 남경 방어문제를 토론했다. 이때에는

이미 남경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

서남경은국민정부의수도였으며, 손중산의묘가있다는상징성이있었

다. 만약 아무런 저항없이 남경을 포기한다면 국가를 위해 끝까지 희생

해서싸워야한다는장개석의주장과도모순되기때문이었다. 국민정부는

남경이지형적으로방어하기에용이하지않았음에도이러한정치적이유

로남경방어를결정했다. 남경전투는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약 10

일간 진행되었다. 이때중국군은남경방어에소극적으로임하다가충칭

으로이동하였다, 이때남경(난징)에입성한일본군은크리크전투등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난징 민간인 학살로 보복하였다.(난징대학살17))

이경채가참전한크리크전투를중심으로중국국민당의대일항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다. 국민당 정부군이 화동 전역에서 취한 작전은

일종의방어작전이었으나화북전역과는차이가있었다. 즉화북에서국

민정부군은 단계별 전방 방어책을 계획하였지만, 화동에서는 일본군이

상해에서 공격하자 곧바로 반격으로 전환하는 공세적 방어책을 수립하

였다. 비록이러한공세적방어개념을적용한국민정부군의반격작전이

17)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대가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마쓰이
이와네 대장 휘하의 5만 일본군이 1937년 12월 중국인 포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
로 강간 학살 약탈을 자행했고 기관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살했다. 극동 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
만 2,000명, 패잔병 2만명, 포로 3만명이시내에서살해되었고, 근교에피난가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기록에 남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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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정부군이 상해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18)

상해에 총 70만여 명을 투입한 중국군은 2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했다. 일본군은 총 28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

생해중국공격의동력을상실했다. 아울러중국군이 3개월간상해를방

어할수있는시간을벌어주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사실장개석자

신도 상해에서 일본군을 격멸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구전과 소모전으로써 적의 속전속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상

해 수성(守城)의 주목적이라고 하였다.

3) 후방 기지를 구축한 중국군과 이경채

크리크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이경채는, 진성이 지휘하는 제15

집단군 사령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계속 치렀다. 그의 당시 계급은 소

교(소령)였다.19) 

노구교사변후 6개월이지난 1937년말에이르러서는전쟁은중국전

역으로확대되고있었다. 남경을빼앗겼지만, 국민정부는여전히굴복하

지않았고 3개월이면전쟁을끝낼수있다던일본의환상은여지없이깨

졌다. 1937년말 16개사단 50만의병력을중국대륙에파병한일본은, 전

술적으로는연속적인승리를거두고있었으나전략적으로국민정부군의

주력을섬멸하지못했다. 점령지역도대도시를중심으로한점과점들이

연결되어있었기때문에일본군은언제라도중국군의유격전술에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더구나 난징대학살은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를결정적으로실추시켰고, 일본국민스스로자괴감에빠지게되

었다. 일본이중국본토공격에나선것은최악의선택이었다. 이때문에

일본정부특히외교부에서는중국본토에서의전쟁을극력반대하였으

나, 해외주둔일본군들이정부말을듣지않고무모한전쟁을일으키고

18) 기세찬, 앞의 글.

19) 이경채, 투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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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은 뒷수습하기에 전전긍긍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상황도좋은편은아니었다. 국민정부가 지구소모전을

통해얻고자했던것은소련과미국등을포함한서구강대국의개입을

기대한것이었다. 하지만전쟁초기의국제관계는오히려중국에게불리

하게작용하였다. 아직까지일본은소련에대한전면전쟁을시작하지않

았고, 미국 영국등도중립정책을표방하고있었다. 비록영국과미국이

일본의군사행동을국제조약과 不戰조약에어긋나는것이라고비난하였

지만, 미국과 영국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품과 전략자원을 계속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1930년대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접근했던 독일도 일본과의

정치적 이익을 중요시하여 전쟁 개시 후 중국과의 관계를 후퇴시켰다. 

당시 국민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는 소련뿐이었다. 소련은 일본이 對

中전쟁을끝낸후 對蘇작전을감행할까우려했기때문에일본을중국에

붙잡아놓기위해중국에전쟁물자를제공해주고있었다. 따라서국민

정부는단독으로전쟁을지속할수밖에없는처지였다. 국제환경의열악

함 속에서 전쟁을 지속해야 했던 국민정부는, 전선을 더 확대하지 않으

려한일본정부의정책에따라 1938년 3월까지소강상태가잠시유지되

자이기회를이용하여전구를재편하고전시체제를정비하고자했다.20) 

이때 재편된 전구 내용이다. 

표 20. 중국군 전투편성 및 작전지역

중국군은화북과화동의전투에서막대한피해를입었고중국의주요

지역을상실하였기때문에사실중국군의전구및작전부대의재배치는

20) 기세찬, 앞의 글.

구분 제1전구 제2전구 제3전구 제4전구 제5전구 제8전구

작전지역
平漢線, 
隴海線

山西
蘇南

浙江
兩廣 津浦線 甘, 寧, 靑

부대규모 27개사단 30개사단 30개사단 11개사단 30개사단 9개사단/4개기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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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대 재편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지

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전쟁발발이후중국군은육 해 공군을막론하고용감하게전투에임

했다. 그러나지방군에대한국민정부군중앙지휘부의통제는미흡했다. 

전쟁초기일부지방군고위지휘관들은자신의부대전투력을보존하고

자중앙의지시에불복하고마음대로철수하는등군기문란사태를가

져왔다. 이는최전방에서협동작전을수행하는부대에치명적인손실을

가져왔고, 전체적인작전을 지휘하는 중앙지휘부의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이에 장개석은 1938년 1월 11일 개봉에서 제1 제5전구 단장 이상의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군기 확립 차원에서 한복구를 비롯하여 여장

(旅長)급이상 41명의고위장교들을모두처형하였다. 군령권도군사위

원장인 그의 휘하로 옮겨 놓았다.  

1938년 1월 17일 화중의 무한이 일본군의 공격에 노출되자 중국군은

일본군의 공격을저지 격퇴하는것에서 전투력 보존, 시간 획득 그리고

일본군의유인등으로작전을변경하였다. 무한지역방어에전력을다하

였던 국민당 군사위원회는 서주 지역에 60여만 명을 투입하고, 제5전구

에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은 서주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포철도 및 沂河에서 남하하는 적

을확실하게 저지하는한편유력부대로적의측후방을위협하고, 臨沂

費縣 滕縣 선상에 상당량의병력을집결시킨이후, 주력을남쪽으로전

환하여공세를취해적을섬멸한다. 부득이시에는축차적으로저항하면

서 洪澤湖 微山湖 중간지역으로 철수하여 방어한다.”

즉서주작전에서국민정부군은우선북쪽에서일본군을견제및저지

하고그사이에남쪽으로주력을집중하여이방향의일본군을먼저격

멸하려 했다. 이는 상해 확전 당시 진성이 장개석에 건의한 것이었다.

한편일본은서주에있는중국군주력부대를포위섬멸하기위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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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6만명의병력을북지나방면군 5개사단, 중지나파견군 2개사단

으로편성하여출동시켰다. 그리하여 5월 15일무렵서주를포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서주 포기를 결정하고 5전구 사령부는

소부대단위로일본군포위망을돌파하여하남 안휘의산지에도달하였

다. 일부는 강소의 북부 산동의 중남부에 잔류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

다. 원래 중국은 서주에서 공세적 방어망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진격속도가빨라실행하지못하였으나, 일본역시국민정부주력군을포

위 섬멸하는 작전을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4) 무한 9전구와 이경채

한구 한양 무창이 3곳을무한이라고한다. 지리적으로한구는수로와

육로의 교통요충지에 있어 상업이 번성하였고, 한양은 군수산업 중심지

로제철소, 병공창, 화약창이있었고, 무창은정치중심지로남북을연결

및 통제하고 있었다. 남경 함락 후 국민정부는 중경으로 천도하였으나, 

지리 교통 산업면에서보았을때무한은사실상국민정부의군사 정치

문화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서주를 차지한 일본은 무한 공략에 나섰다. 

국민정부군사위원회는무한주위에험지가없어진지구축이여의치

않다는점을고려하여주력을무한외곽에집중하여 鄱陽湖 大別山의장

애물 및 장강 남안의 구릉 및 호수와 늪지대를 이용한 ‘지구전(持久戰)’

을 수행하여 일본군의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해 군

사위원회는 정잠의 제1전구 주력으로 신양 이북 평한선 이서를 방어하

고, 이종인의제5전구주력으로무한이북의대별산구를방어하고, 진성

의제9전구로장강이남과무한을방어하도록했다. 호남성장사에사령

부가있었던 9전구는, 곡창(穀倉) 호남성을중심으로호북성의양자강이

남지역과강서성서북부를관할하는가장중요한전구로, 중국군최정예

부대로 편성되었다.21) 중국군은 약 47개 군 120개 사단으로 총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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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여명이었고, 항공기 200여대, 함정 30여척이이작전에투입되었

고, 일부 소련 공군 지원대도 참가했다

이 무렵 이경채는 진성이지휘하는 제9전구에 배속되어 있었다. 상해

크리크전투에서전공을세워능력을인정받은이경채는그동안의경력

까지 인정되어 1938년 1월 소교(소령)로 임명되어 무한위수사령부(제15

집단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진성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다. 그는 1938

년 9월에 중국군관학교 명예 졸업장을 사천성 동양에서 받았다. 그리고

일본의무한공격이집중되던시기인 1938년 9월진성이지휘하는제9전

구 위수사령부로 배속되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때이경채는전투최일선에서부대원을지휘하며싸우는보병지휘

관이 아니라 사령부에서 일본군의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는 정보분석

관임무를담당하였다. 그가일본연구소에서근무한데다일본어에능통

한점이고려되었기때문이다. 경채의아들용립은이때문에부친이전

쟁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그가비록일본군과직접적전투를치르지는않았지만, 계림에

있을 때는 일본군의 공습으로 동굴에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비적(匪賊)들의 습격도 여러차례 받는 등목숨을 건 생활의연

속이었다. 이때 갓 결혼한 그의 아내도 군무원으로 그와 함께 근무하였

다. 그의 유일한 낙은 사랑하는 아내와 전선에 같이 있다는 것이었다. 

1939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제6전구위수사령부소교로, 1940년

4월에는중국국민당군사위원회정치계림파공처소령, 1940년 10월부터

제6전구 위수사령부 소교의 직위에 있으며 정보분석관 일을 계속 맡았

다. 이 무렵 9전구 사령관이었던 진성이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장을 맡

고있었다. 전구사령부등에서정보분석관으로활약하면서일본군의움

직임을 정확히 예측하여 국민정부군의 대응 작전을 수립한 이경채는,  

진성 등 지휘부의 높은 신뢰를 얻었다. 1940년 9월 중국 국적을 취득한

21) 9전구는, 앞서 언급한 1938년 10월 10일 조직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배치되었던
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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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진성, 장백리 등 중국 최고 지도층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 하지 않았던 경채가 많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일본과 적극적으로 항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부군

의 최고 지휘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기다 1938

년결혼한중국인아내에대한배려도또다른이유였다. 이경채는일본

의 공세가 주춤하며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1938년 동료 중국군 장교의

지인인 중국인 아내를 만났다. 그의 나이 28세로 비교적 늦은 나이였는

데, 일본,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청춘을 바친 탓이었다.   

하남성장사시출신인아내를처음만나러갔을때마중나온처가식

구에게 큰절을 하자 처가 식구들이 당황하며 웃었다. 큰절은 중국 풍습

에무당(당골)들이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결혼식도전쟁때라올리지

못하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신하였다.22) 

그의 아내는 부친이 작고하고

모친과 단둘이사는 무남독녀 외

딸이었다. 하지만 작고한 장인이

상업을 하여 재력이 꽤 있었다. 

경채의 아내는생전에 그의 아들

용립에게 “우리 집이 얼마나 부

자인지 감을 잡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면, 그

지역의 토호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다. 막대한토지를소유한경채

의 처가는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재산을 공산당에 대부분 빼앗겼

다고한다. 경채의장모는 1948년

12월 경채가 귀국한 후 한국에

22) 이경채의 결혼식 주례를 신익희 선생이 봤다는 얘기도 있으나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믿기 어렵다. 

이경채와 아내, 장녀(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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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딸을 생각하다 1962년 작고하였다. 

한편 1943년 4월 중교(中校)로 승진한 이경채는 제6전구 사령부에서

참모의직위에있었다. 이제전쟁의주도권은점차일본군에서국민정부

군에게로넘어오고있었다. 특히 1941년 12월태평양전쟁을일으킨일본

은중국전선에서발을빼려하였으나, 미국은중국정부가일본의발목

을붙잡아놓기를바랐다. 사실상태평양전쟁에서일본육군이미군과의

상륙전투에서 대부분 패한 것은, 일본 육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발목이잡혀있었기때문이었다. 여하튼중국본토에서중국군과일본군

의 전투는 거의 소강상태에 있었다. 

이때 경채는 1945년 4월 육군군관학교 군관고등군사반(육군대학 과

정)에 11기로 입학하여 1946년 4월 졸업하였다. 이때 교육받은 469명의

장교가운데한국인으로는경채가유일하였다. 경채가교육을받던 1945

년 8월 15일일본의 항복방송을 통해꿈에도그리던 조국의해방 소식

을 들었다. 그는 1946년 3월부터 7월까지 국민당 군사위원회 무한행영

중교를역임하고, 1946년 8월부터 1947년 5월까지국민정부주석무한행

원참모처 중교 조장을 거쳐 1947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제6총청사

령부 제4처 중교 참모직을 맡았다. 이 시기 그는 장개석의 신임이 두터

운 9전구 사령관 출신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장의 직책을 맡았던 진성

의휘하에서정보분석관을지내고있었다. 이경채가진성의두터운심임

을 받고 있었다는 징표이다. 

중국군 장교 임명장 중국군 고등교육반 11기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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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운동 가문의 수난사

이경채가 1928년 6월광주학생운동을촉발한유인물을배포하다투옥

되어재판에넘겨지면서그의집안은풍비박산이났다. 노동, 사회운동

등을 하며 고향인 송정리에서 쌍합주물공장을 경영하던 숙부 이성방은

3년동안공장경영을하지못하고폐쇄당하는불이익을당하여경제적

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친일파에게 강제

로 공출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경채의 아우 이경도(2남)와 이경호(3남)는 반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립’ 학교에아예입학조차허가되지않았다고한다. 경도는당시민족

교육을 시키는것으로 유명한 사립고창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경

채의부친성륜의높은민족의식을짐작할수있다. 경도는일본으로건

너가주오대(中央大)를졸업한후귀국해숙부가운영하였던쌍합주물공

장을이어받았다. 그는 1977년반공연맹광산군지회장을맡기도하였다. 

셋째아우경호는해방후문태고를졸업하고해군사관학교 1기로입학

하여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이경채가 출옥 후 일본을 거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

을 일제가 알고 있었기에 그의 가족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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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 영웅 돌아오다

1945년 8월 15일꿈에도그리던조국이일제의패망과더불어해방이

되자하루바삐귀국하려하였다. 하지만일본패망후국민당정부와중

국인민군이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고 있어 쉽사리 나올 수 없었다. 특히

동북방면에서치열한내전이전개되고상태에서부대휴가신청을한다

는것은쉽지않았다. 그러다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은그

의 귀국을 서두르게 하였다. 아울러 그가 따르던 진성이 동북방면에서

인민해방군에게패퇴하면서 1948년 2월책임을지고사임을한것도그

또한 귀국길에 오르게 한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런데 그의 귀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을 하나 발견하였다. 

발  신 : 외교부 주 상해 변사처

수  신 : 외교부

연월일 : 호동 37자 제 02316호

내  용 : 외교부에 올립니다.

일전 한국외무부 주화연락처에서 “한교의 송환귀국 문제로 연합군총사령부와 협

의하였던바 한교들을 태우고 귀국할 立花丸이 12월 4일 상해에 도착하여 12월 6일 

한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의 등록 등 송환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3일경 전체 송환대상자 명단이 작성되면 송부하도록 할 것이

니 경찰국과 해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함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상해시경찰국과 해관 등 유관기관에 송환업무에 협조를 청하는 공함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해시경찰국에서 12월 16일 “한교 薛暎淑 등 100명이 

본국으로부터 출경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이들이 승선 시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대

조하였던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한교들은 이미 금년 12월 6일 

立花丸에 승선 상해를 떠나 귀국길에 을랐습니다”는 내용의 공함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경과를 전하며, 이번에 귀국한 한교명단 1부를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職 鄭康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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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웅이경채의귀국관련외교부전문으로, 재중한인의귀환관

련귀한자료이다. 이를통해당시귀환과정을엿볼수있다. 이에따르

면 한국 교포 일행 100명이 (1948년) 12월 4일에 상해에 도착하여 12월

6일한국을향해출항할것이라는내용이들어있다. 이를보면한국외

교부가재중한인들의귀국길을책임지고있음을알수있다. 곧이들의

귀국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에 이루어졌다. 

귀국자 명단 100명이 도표로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이경채의 일가족

부분만 옮겨본다. 

표 21. 귀국자 명단

이일휘는중국군사위원회에서활동할때개명한이름이다. 외교부문

서에있는이일휘가이경채와동일인이라는사실은광주출신에다그의

이름밑에아내와자녀이름이함께있기때문이다. 장녀여홍은 1943년

생이다. 

그런데경채의 투쟁경력 에는그가 1949년 12월중국군적을보유하고

1년간휴가를얻어가족과동반귀국하여전남광산군의본적지에서가족

과 19년 만에 상봉하였다고 나와 있어 외교부 기록과 1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귀국 일시는 경채가 순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부

의기록은공식기록이기때문에신빙성이있고, 굳이경채의귀국사실

에 착오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경채가 귀국한 이듬해인 1949년 3월 10

일 호주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1949년 12월에 귀국

번호 성명 성별 연령 목적지 비고

- 전략 -

19 이일휘 남 36 전남･광주

20 추졸흡 여 30 〃

21 이여홍 여  5 〃

22 이천전 남  2 〃

-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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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그이전에호주승계가이루어진것이때문에시점이맞지않

다. 특히 이경채가 귀국할 때 1년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휴가를 얻었다

고 하였다. 1949년 12월이라면 그때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의 공

산당에중국본토를상실한이후의일로상해에서출발하였다는것은설

명되지 않는다. 

3남인용립의증언에는귀국할때소총을소지하고왔다고한다. 귀국

한직후중국상황이국민당정부군에불리해지자귀대하라는전보가여

러차례왔다. 하지만경채는중국에들어가지않았다. 그가중국에돌아

갈이유가없다. 이경채가귀국한날은정확히특정할수는없으나 1948

년 12월 6, 7일어느날이아닌가싶다. 그가귀국하여송정리고향에돌

아왔을 때 환영 인파가 구름 같았다. 1931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지

18년 만에1) 귀환한 광주 독립운동의 전설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오니 안타깝게도 부친은, 그가 귀국하기 불과 며칠

전인 1948년 11월 21일그토록기다리던장남의귀국을보지못한채작

고한상태였다. 부친의무덤앞에서경채는쏟아지는눈물을그칠줄몰

랐다. 1931년경채가일본으로망명을떠날때두살에불과한막내경호

는 해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신생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되어 있었다. 

3. 조국에서의 은둔과 안타까운 죽음

이경채가 귀국하던 1948년 12월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과 4개월 전인

1948년 8월 15일출범하였으나, 4월 3일일어난제주 4 3사건과그진압

과정에서발생한여수 순천 10 19 사건으로광주전남지역이매우혼란

스런상황이었다. 그와가깝게지낸항일운동의영웅들가운데상당수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다 하여 이념적으로 공격받고 있었다. 18년 만에

꿈에도그리던조국대한민국에발을내디딘경채의마음은기쁨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더하였다. 

 1) 이 부분 진술도 경채는 19년이라 하였으나 18년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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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에다 일본, 중국 등지

에서 치열한항일운동을전개한이경채는항일독립운동의전설이되어

있었다. 그가본명외에도 ‘판수’, ‘중환’, ‘일휘’ 등여러가명을사용한것

은광주학생독립운동의영웅이었기에일본경찰의집중적인감시를피하

기위함이었다. 그가독립운동에서차지하는비중의정도를엿보게한다. 

이렇게 독립운동의 전설이 된 경채를 좌, 우를 떠나 여러 정치세력이

그를영입하려했다. 하지만일본내에서이미좌, 우익의치열한싸움을

경험한 데다, 좌우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해방 정국의 현실이 그를

현실정치에 발을 내딛는 데 망설이게 하였다. 특히 여순 사건으로 빚어

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였다. 그가 일체의

정치 활동에 간여하지 않은 까닭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부친의 묘소를 찾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친

성륜은 1928년경채가삐라를뿌렸을때학교에불려와학교당국으로부

터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부친이었기

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였다. 경채는 1949년 3월 10일 호

주 승계를 하였다. 그의 부친은 경채의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둔 1948년

11월 21일 사망하였지만, 경채 본가에서는 중국에 있는 경채가 귀국할

때까지 호주 승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무렵경채를힘들게하였던것은중

국국민당정부가공산당에밀려대만으로

밀려난일이다. 그는귀국후아우인경도

가주물공장운영하는데부담을주지않

으려 일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농사

도 제대로 지어보지 않았던 그가 농사를

짓는다고하며호구지책을걱정할처지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 창고로 사용되던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새 보금자

리를 마련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848번지이다.2)

 2) 현재경채가살았던집은낡은스레이트건물로폐허가되다시피상태로있다. 그곳

이경채가 거주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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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혹동혹서(或東

或西)’하며여러곳을전전하며생명을부지해야하는처지가되었다. 특

히경채가중국국민당정부에서활동하였고, 경채의숙부인성방이해방

후우익단체인광산군구국회회장을역임하는등우익색깔이분명하였

기때문에경채의사상을인민군당국에서는의심하기에충분하였다. 그

가 고향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

이때경채는인근임곡의안전가옥에서은신하였다. 하지만그곳도경

채의표현대로장소를전전하지않으면안될정도로신변의안전을담

보할수없었다. 이미경채의존재를인민군은알고있었기때문에더욱

그러하였다. 이렇게오지도가지도못한처지에있던경채를이평근이라

는 좌익 활동을 한 친척이 숨겨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후 고향에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 없이 은둔생활을 하

고 있었다. 그는 항일운동의 전설이라는 칭호가 붙은 그를 주위에서 이

용하려하는것을극도로경계하였다. 그럼에도 1961년 5 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그를이용하려는이들이많았다. 1961년 12월당시광산군수의

강권에 ‘재건국민운동 광산군 촉진회장’에 추대되었우너 4개월 만에 물

러났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에게 정계 진출 및 각종 직책 수임 요구

등이이어지자 1974년 3월인연이전혀없는경남양산군기장면석산리

로 주거를 옮겨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그가 양어장을 운영한 것은 생활

을위해서라기보다낚시를통해지나온삶을반추해보려는의도가있었

다. 그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하자.

“본적지방정치단체및각기관에서때때로정계출현및모모직책

을맡을것을강권하여소생은만사포기하고 ‘조용한황혼’을뜻하면서

여생에 먹칠하지 않으며 정의에 입각하여 집불(草灰) 같이 사라지면(棄

世) 다행이라는 생각하고 있다.”3)

옆에서 경채의 3남 용립이 ‘용립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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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경채는 1962년독립유공자관련법이제정되었을때서훈신청

을처음에는하지않았다. 그는, 1928년 4월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재

학 시절 ‘조선독립선언문’ 격문과 유인물을 시내 요소요소에 부착하고,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 

서울각학교와신간회에우송하는항일운동을전개함으로써당시침체

되어있던독립에대한열망을뜨겁게불러일으켰다는자부심을지니고

있었다. 그의표현대로 “적(敵)과불대공천(不戴共天)” 한다는심정이뼈

에 사무쳐 ‘視死如歸’의 결심에서 행동하였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그가

독립유공자를자처하며포상신청을한다는것은자존심이허락하지않

았다. 더구나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 법안을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사정부가 주도하였다는 점도 경채와 같은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서훈 신청을 하지 않던 이경채가 1977년 서훈 신청을 하였다.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민족의 후대 사기(士氣)를 왕성(旺盛) 시키기 위해서 그의 공적을 광

범하게 조사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통해그가서훈신청을한데는단순히서훈을받기위해서가아

니라 그의 삶을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수있다. 이구절에서그는빛나는항일독립운동의공적을스스로낮

게평가하는인품을지녔음을알수있다. 하지만그가 “공적을광범하게

조사하여심사 결과를발표한것이 합리적”이라고하는데서 정부의포

상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소생은독립운동유공자라고는못하겠습니다. 단그의희생자이며고

로자(苦勞者)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창해달라고 하지 않습

니다. 포상받기위하여무슨증거(예, 법원판결문및당시의신문등사

본)를 제출할 의사조차 없습니다.”

이경채가 생각할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건만, 그 고귀한 희생

 3) 이경채, 투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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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언급보다 마치 표창을 받으려고 공적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스스로찾아제출하라는정부의서훈정책에대한씁씁함을토로하고있

다. 그가 생각하는 보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적) 심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그

리고광범위하게조사한후에결정발표” 해야한다는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공적심사를위해자료를모으고하는일을개인스스로하는일

은그들의자존감을해치는것이라고일갈(一喝)한것이다. 그럼에도그

가 공훈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까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소생(이경채)의 반일 행적으로 인하여 폐(敝) 가족들까지 박해를 당

했아오니 후일에 독립운동사가 계속 편찬될 기회가 있으면 단편적이라

도 소생의 비명(鄙名) 세 글자를 기록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같아

신청합니다.”

그는, 그의항쟁의기록을후대의역사에남기고자하였다. 특히그의

항일운동으로 인하여 그의 숙부, 형제 등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미안함도 기록에 남기고자 한 중요한 이유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말할것도없고, 해방후귀국한 1948년이후어

떠한정당이나권력층에아첨하지못한나의행동을걱정하고있으나오

로지 獨善에빠져조용히여생을기다리고있다”고하였다. 그리고, 자손

들에게 다음의 말을 남기고 싶다 하였다. 

“일제가패전할때까지나는정면에서쉬지않고투쟁, 전쟁하며왔었

다. 오늘날까지 청렴하며 특히 지조를 지키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경채의 항일운동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학생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

된그의삶은일본망명, 다시중국망명, 그리고여러차례의구속, 중일

전쟁참전, 국공내전경험, 좌 우의갈등, 한국전쟁과이념적인충돌, 이승

만정부의장기집권과 4 19혁명과 5 16군사정변등격변의시기를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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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왔다. 그는모든것을내려놓고지나온인생역정을살펴보려하였다. 

그가 ‘투쟁경력’을작성한것도공적서를작성하여서훈을받는데목

적이있기보다그의삶을역사에남기고자하는생각때문이었다. 곧그

의삶을통해민족의독립을위해모든것을내던지고치열하게투쟁한

많은독립운동가의빛나는역사를잊어서는안된다는교훈을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함이었다. 

한편그의직계가족으로는아내와 3남 2녀가있다. 1943년중국은시

에서태어난장녀여홍은, 현재미국에서거주하고있다. 1947년중국한

구에서 태어난 장남 용정은, 부친이 나온 명문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졸

업하였다. 차남용기는 1949년태어났으나 8세때사망하였다. 3남용립

은 1955년생으로, 부친이살았던송정리집근처에서주차장을운영하며

부친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차녀 여성은 1968년에 태어났다. 

한편 1949년 1월 9일중국국민당정부의초대대사로부임한유어만(劉馭

萬) 대사가부임후얼마되지않아친구인이경채를찾아송정리에온적

도 있다고 용립은 증언한다. 경채는 한 중 연대의 상징인 셈이라 하겠다.

그러나안타깝게도경채는 1978년 3월 26일오전 11시그가거주하던

양산의삼양양어장에서불의의사고로사망하였다. 이때사랑하는중국

인 아내 추수이 여사도 함께 사망하였다. 3남 용립은 군복무 중 부친의

사망소식을들었다. 추수이여사는국민당정부가대만으로옮겨지고, 중

국본토가공산화되면서대한민국과관계가끊어지면서중국을다녀올수

없었다. 더구나귀국직후한국전쟁, 4 19혁명, 5 16군사정변등정치, 사

회적으로혼란스런상황이계속되면서한국국적신청을하지못하였다. 

그래서 이경채의 호적에 추수이(鄒粹怡) 여사는 등재될 수 없었다. 그러

던중김복순이라는이름을가진이의이름으로호적에등재되었다. 1972

년 9월 21일 이경채가 김복순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제적 등본에 나와

있다. 물론 대전현충원의 이경채 묘비에는 중국명 추수이로 적혀 있다.  

그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1980년 대한민국 정부는 훈장도 아닌 기껏

대통령 표창으로 그의 공적을 평가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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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격을 올렸다. 광주학생운동,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등 그가 펼친

항일운동의역정은건국훈장 ‘독립장’ 이상은거뜬히되고도남음이있다. 

그의빛나는항일운동의여정은시간이갈수록새롭게평가되고있다. 

국가보훈처와광복회는이경채를 2014년 11월 ‘이달의독립운동가’로선

정하여 그의 공을 기렸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그의 고향인 송정동

주민들이 모교인 송정동초등학교에 공적비를 세웠다. 그가 사망한 후, 

유해는 광산구 평동 용곡동 939-2번지 선산에 안장하였다가 2008년 10

월 9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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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나이) 활동 시대상황 비고

1910.04.06 출생(7남매의 장남) 국권피탈(8. 29)

1919.03
광주 송정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920.04 송정보통학교입학 김원봉, 의열단 조직

1923.04 송정보통학교 6년 월반 광주신우회 결성

1924.04 광주고등보통학교 입학

1926 광주고보 3년 독서회 조직 6･10만세 운동

1928.04
조선독립선언문 삐라 
살포 주동자

신간회 송정지회 결성
(1928. 2) 

1928.06.08 광주경찰서 체포

1928.06∼07 이경채 석방 주장 대맹휴
 47명 퇴학
270명 정학

1928.07.21 기소

1928.10.12
이경채 1심판결
(징역 1년6월)

개성소년형무소 수감

1929.09.04 가출옥 세계공황

1929.11.03 광주학생운동 발발 1차 시위 경찰 감시로 참여 못함

1929.11.10 2차 시위회의 주도

1929.11.12 광주학생운동 2차 시위

1929.11.말
광주학생운동 배후 
혐의 체포

물고문 받음
1개월 수감 조사

1931.02 일본 망명

1931.04 와세다대 야간부 법률과 입학 만주사변

1932∼1933
재 동경 유학생 규합 
임시정부 연계 독립운동

일본 경시청 내선과 
피체 6개월 고문

1933.04.26 상해 망명 4.28 상해도착

1933.06∼1934.07 상해 인성학교 교사
임시정부 부설 학교
김판수 개명

1934.07∼1935.08 한국독립보･진광 발행(항주)
임시정부 기관지
이중환 개명

1934 남경의열단 가입

1935.10 중국군사위원회 부설 일본연구소 이일휘 개명

1936.09 중국군관학교 13기 입학 장백리 추천

1937.07.07 중일전쟁 발발 제2차 세계대전 서막

1937.10 상해 집단군 휘하 11사단배속 진성장군과 인연 맺음

1937.10 상해 크리크 전투 참전
2차세계대전
최대의 전투

￭ 이경채 선생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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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나이) 활동 시대상황 비고

1938.01 제15집단사령부 소교

1938.09 중국군관학교 명예졸업
조선의용대 창설 
9전구 활동 지원 

1938.09∼1939.09
제9전구사령부 소교
(정치부 근무)
결혼(장사출신 추수이 여사)

9전구 사령부 
장사주둔

1939.10∼1940.03 제6전구사령부소교

1940.04∼1940.09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 소교

1940.09 중국 국적 취득

1940.10∼1943.03 제6전구사령부(소교)

1943.04∼1945.03
제6전구사령부 참모(중교)
장녀 여홍 출생(은시)

1945.04∼1946.04
육군군관학교 
고등군사반 교육

1945.8.15.
일본항복, 해방

1946.03∼1946.07 군사위원회 무한행영 중교

1946.08∼1947.05
국민정부주석 무한행활
참모처 중교
장남 용정 출생(항주)

1947.05∼1948.08 제6충청사령부 제4처 중교
1948.8.15.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12 귀국(1년 휴가) 18년 만에 가족 상봉

1949.10 차남 용기 출생(일찍 사망)
중국국민정부 
대만 천도

1950.06 한국전쟁

1955 3남 용립 출생

1961.05
강권으로 재건국민운동 광산군 
촉진회장 취임, 곧 사직

5･16군사정변
 

1968 차녀 여성 출생

1974.03 경남 양산이거
주위의 정계 진출 직책 
수임 요구 거절

1977. 독립유공 서훈 신청

1978.03.26 타계

1980 대통령 표창 추서

1991.08.15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2014.11
2014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애국지사 이경채 항일
투쟁 발간(광주학생독립
운동 재경후손회 발간)

2014.1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경채 유품 상설전시

2017.05.30
독립운동가 이경채 선생 
공적비 제막 (송정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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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박경순, 피의자 진술조서

위치안유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당부에서본직에대하여다음과같

이 임의 진술하다. 

  一. 본적은 京城府蛤町八四번지

  二. 출생지 京城府南大門內(이하 불상)

  三. 주거는 上海共同租界安南路慈原南里五七호(중국인 집 二층)

  四. 직업은 무직

  五. 성명은 朴敬淳

  六. 연령은 당 四六세(一월 二九일생)

  七. 형벌에 처한 사실이 없다.

  八. 위기, 훈장, 기장, 은급, 연금, 또는 공직에 있는 자가 아니다.

  九. 종교는 없다.

一○. 별명은 중국인으로 ｢濮敬純｣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고, 아호는 ｢禮川｣
이다.

一一. 가족상황 

이곳에는 내가 一七세 때 결혼한 처 崔志善(당 四六세) 한 사람이 있다. 

본적지에는 현재 모친 金氏(당 七四세), 여동생 朴永淳(당 三四세) 두 사람

이 살고 있고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출가한 여동생 朴義淳(당 四三세)의 남편

으로서 京城府中林町에서 新舊서점을경영중인 盧益煥으로부터생활비원조

를 받아 도식 중인 모양이다. 나는 전기 三인 형제로 부친 朴聖鉉은 一四년

전 六一세로 사망하였고 나도 향리에도 자산은 없다.

一二. 조선에 있어서의 내력은. 

朴聖鉉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七세부터 一三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

고, 一四세부터 一七세까지 京城 鍾路 소재 기독교청년회학관 야학 영어과에

서배웠다. 一七세의음 八월에 崔志善과결혼하였기때문에퇴학하고, 鍾路通

소재 吳服店 廣興泰 기장계에 취직하였다. 동점은 약 二년 후 사직하여 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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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소재프랑스인상점 제네랄서프라이컴퍼니 新昌양행식료잡화점기장

원으로 취직, 월급 四○원을 받고 一九一三년 말 즉, 二一세까지 근무하다가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당시 나는 점원인 조선인 二 三명과 여러 차례 중국요리점에서 지내

고있었기때문에요리점에음식값이많이밀려서마침내가게주인중국인

은 우리 가게에서 사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들의 음식대와 상쇄

감정하자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는 처지가 되어 그만두게 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후도식중 나는해외로나가서외인상점에라도취직하려고생각하

였다. 二二세, 즉 一九一四년 四월 무단가출하여 安東縣으로 건너갔다.

一三. 중국으로 건너간 후의 내력 개요

安東縣에 도착 후 怡隆양행에 가서 영국인 쇼씨에게 취직을 시켜 줄 것을

간청한 바, 마침 奉天에서 와 있는 쇼씨의 동생이 나의 상점에서사용하자

고해서나를 奉天 怡隆양행기장원으로채용하여주었다. 월급은三○원이었

지만 잠자리만은 점포에서 자도록 하고 식사는 월급에서 지불하게 되었으므

로송금도할수없었다. 奉天 怡隆양행에서 一년남짓일하다가상점주인쇼

씨(동생)의 소개로 하얼빈에서 미국인과 영국인이 공동으로 미국 피혁을 러

시아인에팔아넘기는상업매매를하는점포의기장원으로전직하였다. 각별

한점포명칭이없이당시세계대전중이었으므로미국피혁을러시아인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곳에서 약 一년 일하다가 러시아인 킷 쏘르손 이라

는사람이 長春에서운송점을경영하고있기때문에서로이야기를주고받게

되면서 동 운송점에서 타자 담당으로 一五○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처는

奉天에서 취직 중에 불려 와서 하얼빈에서 長春으로 옮길 때 귀선시켰다. 동

운송점의 일은 長春신시가 소재 英美연초회사의 연초를 하얼빈에 운송하기

때문에 나는 약 一년간 그 점포의 점원으로 근무한 후 독립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 반년 후 동 연초회사에서는 나에게 화물운송을

일체 의뢰해 주지 않게 되므로 부득이 폐업하고, 이어 킷 쏘르손 쪽에서

이야기하는모미국인에게의뢰하여동인의소개로당시大連에서영국인 담

손 , 헨남 두사람이경영하는운송점 同興洋行에월급 二○○원으로취직

하여주로해관을통하는통관수속을담당하고있었다. 약 三개월후 長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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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중국인 林幹宸이라는 자로부터 英美연초회사의 운송점 경영을 공동으로

하자는 상담 통신을 받았기 때문에 長春으로 갔지만 결국 회사에서 승낙해

주지않아서성공하지못하고끝났고재차 大連으로가서 同興洋行에서일하

고있었다. 한편 長春에서거주중 一九一九년(대정 八년)의독립만세소요사

건이 발생하여 滿洲, 上海 등지에 전입 거주자가 날마다 증가하여 익년인 대

정 九년경 上海에는상당한다수의조선인들이거주하였고임시정부등도설

립되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大連에 있었는데 최초

월급 二○○원이었는데 一五○원으로 감봉당하여 불유쾌할 뿐만아니라 大

連에는 조선인과 의논할 사람도 없어 허전한데 上海에는 尹堉(동향인), 玄彰

運 등의아는사람도있기때문에 上海에가면이이상의높은월급으로취직

도 할 것이고 또 친구도 있어서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一九二○

년즉, 대정 九년 一二월 同興洋行을사직하고단신 上海로갔다. 당시 尹堉은

佛界福照路愛仁里(번지 불상)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英美연초회사에 통근

중이어서 동인의집에 기식하면서취직운동을 했다. 그 결과대정 一○년 八

월 佛界公館馬路 소재(미곡상) 上海地産公司에 월급 八○원에 타자수로 취직

하였고 계속해서 尹堉 집에서 통근했다. 대정 一一년 여름경 조선에 있는 처

를불러들여 新閘路辛家花園二○호에거처를정하였는데얼마안가서 佛界愛

多亞路天主堂路角 소재(미곡상) 亞細亞汽車公司에월급 一五○원에부기담당

으로 전직하였다. 그 공사에서 약 一년 근무하다가 사정에 따라 주인으로부

터해고당하였기때문에약반년정도도식중대정 一三년봄경다시앞에서

말한 上海地産公司 타자수로 월급 一○○원에 채용하여 주었다.

주소는 亞細亞公司에 통근 중

安南路民厚南里(번지 불상)으로 이전하여

上海地産公司에 다시 취직 후,

佛界福煦路愛仁里(번지 불상) 金南植 집 二층으로 이거하였다. 

위공사도약 一년후그만두었고, 무직중에는항상외국잡지의광고모집

에착수, 수수료를받아생활하고있었다. 소화 三년경부터약 一년반 南京路

소재 別發公司書舖 에서 통신판매계에 근무하고 월수 一六 七○원씩 받았

다. 한편 上海地産公司에 재취직하고부터 약 반년 후 미국 헷본의 皺延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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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褲夾이란 명칭을 붙임) 一二타를 주문하여 판매하였고, 또 중국인에게 이

와 같은 물품을 제작시켜 길거리에서 판매하게 하는 부업을 하여 실직 중에

는 이것을 본업으로 하는 등이었고, 그리고 위 서점을 그만둔 후 소화 五년

봄경 이후부터는 중국의 직업인을 고용하여 褲夾제조를 착수하여 나는 이것

을판매하는본업을 삼았다. 그리하여 주소는 一九三三년(소화 八년) 봄경 佛

界巨潑來斯路美華里一○호에 이전하였으며, 이어서 그 사업에 종사 중 소화

九년 一 二월경 전부터 아는 친구인 李相一로부터 杭州로 옮기도록 종용을

받아 그 해 三월 一○일 그 곳으로 이거하였다. 그 곳에서는 한국독립당에

기거하면서당을위한활동으로서당으로부터숙식의제공을받고있었는데, 

그당도자금부족으로생활이뜻대로되지않기때문에작년 六월중순다시

上海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一四. 불령운동에 참가상황

(가) 대한임시정부 외무부참찬에 취임.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大連에서 上海에 을 당시 당지에는 다수의 조선독

립운동자들이 조선 내 기타 각지에서 모여 대한임시정부 및 동 의정원 등을

설립하여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上海에 온 후 尹堉 집에서 도식

중이던 바, 一九二一년(대정 一○년) 三 一기념일을 맞아서 西藏路소재 寧波

同鄕會에서성대한독립기념식이거행되었기때문에참석하였다. 나도이일

을듣고참가하였는데참석자는중국인을합하여약천명정도인것으로생

각한다. 기념 강연은 申奎植(법무총장) 외 수명과 중국인 유지 등으로 식은

三 四시간계속하였고, 최후에 일본제국타도, 한국독립만세 를고창하고산

회하였다. 원래 上海에는 독립운동자도 많고 임시정부 기타 독립운동기관이

있다는것은양지한바인데 三 一기념식정황을보고예상외로성대한것에

놀랐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당시 임시정부 외무부차장 朴贊翊이 나를 찾아와

서 외무부는 인원이 부족하고 활동도 되지 않으니 참찬으로 취직하여 사무

에종사하여달라 는상의가있었다. 당시나는무직중이기도하고조선인으

로서조선독립운동기관에봉직한다는것은당연한의무일뿐만아니라남자

의 본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 요청을 승낙하고 외무부참찬으로

취임했다. 임시정부는 佛界白爾部路新民里 路次입구에 있었고 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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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承晩

국무총리 申奎植

비서장 申翼熙

내무총장 李東寧

동 차장 趙琬九

외무총장 불명

동 차장 朴贊翊

군무총장 盧伯麟

참모총장 불명

법무총장 申圭植

학무총장 金奎植

재무총장 李始榮

등으로서 외무부는 임시정부(二층 건물) 아래 있었다. 

외무차장 朴贊翊

참찬 朴敬淳(나) 

동 金모(忠淸道人인가 또는 京城人으로 성명이 기억나지 않음) 

동 三인으로서 약 一 二개월 통근 후는 사정상 필요시에만 출근할 것,

二개월정도되어사직하다. 그동안사무의주된것으로기억에남아있는

것은한번소련정부(레닌그라드) 앞으로타전한일이있다. 전보내용은당

시 安恭根 외 한 사람이 소련에 가기 위하여 국경 통과를 허가하도록 말을

전한것으로서임시정부명의로타전한것이므로국무원비서장 申翼熙와영

문문안을상의하였다. 기타의것으로는구체적으로기억할수없으나, 또한

번은 아스다하우스 에 투숙하고 있는 필리핀총독 윗도 씨 앞으로 임시정

부선전문서를지참한일이있다. 문서는독립운동의정상을쓴소책자 三 四

종과 독립만세 소요사건 당시의 일본의 포학상태를 선전한 사진들의 인쇄물

등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소화 七년 四월 당 관에서 임시정부 청사 수사 시 압수한 문서 중

영문 조선독립운동 이라는 제목의 선전인쇄물을 제시하면서 군이 윗드총

독에게준문서중에이것은없었는가 라는물음에 그것도한부있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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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므로증거품으로서압 제호를작성하다. 또이선전물을갖고아스다하

우스에 총독을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한 바, 동 총독은 바쁘다면서 대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에게 수교하면서 총독에게 제출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기타는기억할수없는데약 二개월간임시정부의목적이달성되도록외교사

무에종사한바있다. 내가 二개월정도활동한후외교부에서월급 三○원을

급여한다고 하명되었는데 나도 조선인으로서 임시정부를 위하여 활동한 것

은 당연한 일로서 큰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받는 것은 미안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사양하고 받지않았다. 그 후 二개월 정도는정부에도 너무

일이없기때문에출근하지않고, 용무가있어서호출하여왔을때가서일할

정도로서나는무엇인가일에취직하려고생각하여운동하고있었던바, 開封

에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성냥공장을 설립하는데 협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상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해 六월경 외무부참찬을 사직하고 開封으로 간 일이

있다. 그런데그계획은결국성공하지못하고 上海로돌아와서잠시후 地産

公司에 취직하게 되었다.

(나) 한국독립당 입당상황 

한국독립당조직상황에 대하여는상세하게기억할수없으나지금귀하가

조직에 관한 기록을 읽어 듣게 하여 과연 그러하였다고 생각한다. 一九三○

년(소화 五년) 가을경 조직되고 나는 尹琦燮, 趙琬九 두 사람으로부터 조직, 

목적, 상황 등을 나의 자택(福興路愛仁里七八一호)에서 듣고 두 사람을 보증

인으로하고입당하였다. 그당이조직된경위는재래의한국유일독립당 上海

촉성회가소화 四년말에해산됨과같이순공산주의자 具然欽 일당이재류上

海 한국독립운동자동맹조직을 선언하여 세력 부식 책동을 개시하게 됨으로

써 임시정부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파는 공산주의 분자의 책동은

독립운동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사로로 인도하는 것이 되므로 이 때 민족주

의의 강력한 단체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는

것이므로이의 대책으로서소화 五년가을경 安昌浩, 李東寧, 기타민족파 요

인 二五 六명이 馬浪路普慶里四호 임시정부에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재래의

지방적 파벌감정을 버리고 재외 민족파의 투쟁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국

독립당을조직하고당헌, 규약등을결정한후결당식을거행한것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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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당식 직후전술한바와 같이그강령, 목적인 본당은 혁명수단으로써

원수일본의모든침탈세력을박멸하고강토와주권을완전하게회복시켜정

치, 경제, 교육의균등을기초로하는신민주국을건설하고그에의하여안으

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겨레와 겨레, 나라와 나라

와의평등을실현시키고나아가서세계일가의진로로지향하도록종래의고

립적, 또는지대적활동에만족하지않고봉건적, 영웅적세력을배제하고, 전

민족의 혁명역량을 총집중, 절대적 한국독립의 완성을 기한다 는 것에 찬성

하고입당하였다. 처음 二개월은후보당원으로서아무런회합에도출석하지

않았는데 二개월 후 정식 당원이 되면서 趙琬九를 반장으로 하는 반에 편입

된 이래 매월 一 二회씩 佛界亞爾培路等家庫 李始榮 집에서 반회가 개최되었

기때문에출석하였다. 반회에서는시사보고, 각자의견문사항을의논하고당

의 확대 강화 발전책을 협의하였다. 기타 나는 매월 회비 二○전과 수입(월

급)의 백분의 一, 수입연(收入捐)을 납입하여 당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었다. 

당시 간부는

간사장 李東寧

간사 趙琬九 趙素昻

安昌浩 金枓奉

李裕弼 金徹

金九   尹琦燮

비서 嚴恒燮 李始榮

등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관지 韓報 가 발행되고 있었는데 나도 그것의

배포를 맡고 있었다. 물론 각종 기념일에는 격문, 선전문도 우리들 회원에게

는배포되고있었는데구체적으로는기억할수없다. 이상외에여러차례각

종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는 단지 하나의 당원이므로 참석한

일도없고 三 一기념일에는꼭기념식이거행되고있기때문에나는틈이있

는 한 참석하고 있었다. 그 후 그 곳의 虹口공원에서 폭탄사건(소화 七년 四

월)이 발생하여 일본 관헌의 수색이 엄중하였기 때문에 임시정부 및 한국독

립당은 杭州로이전하였는데나는소화 九년 二월동당간부이며친구인 京城

府 출신 金孝源 가명 金思渠(당 四九세)로부터 杭州로 이전하도록 권유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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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기 때문에 杭州로 이전하였다. 杭州에 이전한 것이 三월 一○일로 생

각된다. 당시 한국독립당은 杭州市學士路思金坊四一호에 사무실을 두었고 金

思渠, 李昌基, 李重煥, 李相一 부부등 五명이거주하였고우리부처의도착에

따라 七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杭州市湖邊村二三호에 辯公處를 설치하였고, 

  宋秉祚, 金徹, 梁起鐸 세 사람이 거주하였다. 

  趙素昻은 廣福路(이하 불상)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杭州 이거 후 당의 선전활동 

  나도 杭州 이거후는항상독립당사무소에기거하면서당에서식사대접을

받고 있었다. 杭州에정착한 당시 당에서는기관지 震光 을 발간 중으로벌

써창간호는발행후였는데나는도착과함께전기 震光 제二호, 三호합간

활자뽑기에 종사하였고, 조립한 것을 杭州市靑年路口에 있는 東南日報社에

가지고 가서 인쇄 제본한 것을 받았다. 수량은 약 五○○부, 이것을 배부처

명부에 따라 上海, 南京, 廣東, 기타 각지의 조선인 앞으로 우송 배포하고 있

었다. 또 기관지 震光 은 우리들이 식자 조립한 언문외에 원고를 東南日報

社에 지참하여 한문(중국어)으로 된 것도 약 一,○○○부 인쇄하여 이것 역

시 배부처명부에 따라 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각처의 학교, 도서관 등에 우

송 배포하고 있었다. 언문 震光 은 내가 杭州에 도착한 후, 

  一九三四년 三월 二五일자 제二 三호 합간, 

  전기 동년 五월 二五일자 제四호, 

  一九三四년 六월 二五일자 제五호, 

  동 九월(九월호) 제六호, 

까지이고 중국문 震光 은

一九三四년 三월 二五일자 제二 三호 합간 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사

원고는 趙素昻, 金思渠, 李相一 등이 집필하였고, 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투

고했다. 현재기억하고있는제목으로는다음과같은것으로서제二 三호합

간 제목 중

조약 이후의 아일랜드 라고 제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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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四호에서도 전기 속편 및 진벤당의 약력 이라고 제목한 것, 

제五호는 체코슬로바키아 운동사략 이라고 제목한 것 등은 내가 번역하여

투고한 것이다. 또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제시된 기관지, 격문책자

중에 있는, 

 1. 四二六七년(소화 九년) 三월 ○일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제二차대표

대회 명의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제二차대표대회 선언

 2. 대한민국 一六년 四월 一五일자임시정부 비서국명의의 대한민국임시

정부 공보 제五七호

 3. 건국 四二六七년 九월 一일자 한국독립당 명의의 討崔麟書 격문

 4. 기원 四二六八년(소화 一○年) 三월 一일자한국독립당대표대회명의의

제七차대표회의선언

 5. 대한민국 一七년(소화 一○년) 三월 一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의

제一六주년 三 一절 기념선언

 6. 위동일자한국독립당명의의제一六주 三 一절기념 이라고제목한격

문

 7. 위 동일자 중국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의 제一六주년 三 一절 기념

선언

 8. 위 동 上海대한인교민단 명의의 독립선언 제 一六주 기념 이라고 제목

한 것

 9. 대한민국 一七년 四월 八일 임시정부 공보 제五九호

10. 동년 一一월 二五일자위동공보제六○호 등은우리들이활자조립과

교정을 담당한 것이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기관지 배포와 같은 방법

으로 각처의 동지들에 우송 선전하였다. 

11. 四二六八년(소화 一○년) 一○월 二九일자 한국독립당 명의의 건국기념

선언 도같은것이다. 또기타에도각종격문을작성배포한것으로생각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다.

(라) 杭州에 있어서의 독립당 특구회원으로 활동 

  전술한바와같이소화 九년 三월내가 杭州에이전후얼마안되어 朴昌世, 

車利錫, 文逸民 등도 上海에서 이전하여 왔고, 朴昌世는 타처에 남몰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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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주었으며, 文逸民과 車利錫은 독립당 사무소에서 우리들과 동거하

게된것이다. 이로써 杭州에있어서의독립당원은 一三 四명이되었고이외

에 廣東에는 金明濬, 楊明鎭, 具益均 외에청년수명, 南京에는 金枓奉, 崔錫淳, 

李光濟, 姜昌濟, 李震煥, 기타청년수명등다수의당원이있었기때문에 杭州

는 본부 외에 杭州區라는 分組를 조직하였고 南京, 廣東에도 이와 같은 區를

조직하고있기때문에내가소속되고있는 杭州區에서는매월 一五일과월말

二회에걸쳐구회를개최하고당의발전, 활동방침등을협의결정하고있다. 

杭州구회는 일명 特區會(杭州特別區會)라고도 하며 특구회의 상황도 상세히

기억되지않지만, 지금그기록을읽어들려주어서생각이났었다. 소화 九년

六월 一五일 특구회를개최할예정이었던바, 주된간부 朴昌世, 宋秉祚, 趙素

昻이 무엇인가의 형편으로 출석할 수 없어서 중지되었고, 동월 三○일에는

꼭개최할예정이었던바우연히당시 杭州廣濟病院에입원중인 金徹(金永鐸)

이 六월 二九일 오후 六시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위하여 이 역시

개최하지못하였다. 金徹 사망때문에임시정부에서는 宋秉祚, 梁起鐸, 朴昌世

및 南京에서내항중인 金枓奉 등이모여협의한결과비용 三○○원을지출

하여 黨葬으로집행하게 되었고, 杭州法院路 예수교회당 장로 周允章(중국인)

에 의뢰하여 七월 二일 오후 五시에 그 병원에서 출관하여 杭州裏西湖街岳飛

廟墓地에서 장례식을 집행하고 오전 九시 종료했다.

  참석자는 宋秉祚, 梁起鐸, 金思渠, 

           李相一, 나(朴敬淳), 李世昌, 

           金枓奉, 車利錫 등으로서

당일 온 崔錫淳, 韓愼敎, 具益壽 등은 시간이 늦어서 장례식에는 시간을 맞추

지 못하였다. 

  특구회

  그리하여 익일인 七월 一五일 특구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宋秉祚, 朴

昌世, 梁起鐸, 李相一, 金思渠, 나, 金枓奉, 車利錫, 李世昌 등으로 宋秉祚 사회

하에 오후 三시경 개회, 동 六시경 끝냈다.

  협의내용은

(1) 金思渠로부터 일본본토소식보고에서 일본정부는전쟁준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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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용자에대하여각종조사를진행하였고한편석유저장량등을조

사 중 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2) 李相一로부터 당원과당과의관계라는제목에서 당원은끝까지당을 애

호하라 는 의미의 강연을 하였고, 

(3) 宋秉祚로부터 李中煥(李中煥, 金判守 가명 李景采)은이상한행동이있음

을지적하고 一四일자로제명처분에회부했다 고하는보고가있었다. 이

상한 행동이란 당의 비밀을 일본관헌에게 밀보한 것이 아닌가 라는 혐의

이며 李中煥은 그 때 당 사무소로부터 쫓아내어 어디론가 가버렸다.

(4) 趙素昻으로부터 上海의동지 韓愼敎로부터 金徹 사망에관하여중국紅十

字會 비서 稽翥靑은임시정부또는독립당의대표자성명으로서중국인사

들로부터의연금을모집하여비석이라도건립하고남는돈은유족에게증

정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상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조회서

신이있는데, 정부또는당명의로서모집할것인가아닌가 의문제를제

출했기 때문에 토의 결과 현재 정부 및 당의 운동까지 부족한데도 아직

중국인 쪽에서 기부 모집도 하고 있지 않은데 사망자 한 사람의 비석 건

립을위하여혁명단체명을사용하는것은좋은계책이못됨. 만일모집한

다면 개인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했다. 

(5) 朴昌世로부터 上海佛界 거주 조선인 二명이 싸우다가 쌍방에서 교민단에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교민단에서는 쌍방에게 화해를 권고하였는데, 

一명은(馬浪路 거주 韓道源) 이에 복종하지 않고 일본총영사관에 고소했

다는 것인데 교민단은무력하고 또 권위도 없으므로 유감일 뿐만아니라

일본영사관에 고소하는 등 매우 괘씸한 놈이다. 특무대에서 처분하는 것

으로 원함 이라고 가결하는 등으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한국독립당에는

朴昌世를대장으로하는특무대라는실력행사기관도있었으나누가대원

인지는 알 수 없다.

(마) 임시정부 판공처 이전과 의정원회의 

  소화 九년 七월 七일 오후 七시경 宋秉祚는 납량을 위하여 二층 베란다에

나갔던바, 한 사람의 일본인 모양의 남자가 실내를 엿보려는 모양이기 때문

에 뒷문으로부터 빠져나와 우리들 독립당 사무소에 이 뜻을 알려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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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李世昌이누군가를중국공안국파출소에급보하여 巡捕가와서그용의인

물을파출소에연행조사한결과, 杭州일본총영사관의경찰이라는것이판명

되어크게놀라 임시정부를타처로이전하게되었고, 일반모여관에피난하

였다가그후 一一월초순 杭州市西大街濤桓里一二호에본거지를밀설하였다. 

또이전직전 一○월 三○일부터 一一월 三일까지임시정부의정원회의가개

최되었고 나도 참석하였다. 당시 전 임시정부 가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은위험하기때문에다른여관에서개최하자고하여공안국에보호를요청한

바, 공안국은 여관에서의 회의 경계는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 앞의 판공처에

서개최하게되었고, 개최기간중에는공안국으로부터사복경관 五명이장소

부근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외에 長生路, 白得路, 學士路 및 판공처 입구 路次

에는 제복경관 二명씩 증원 배치하여 경비하여 주기로 하였다. 

公議는 오전 八시부터 一二시까지, 오후 二시부터 동 六시까지

출석자는 宋秉祚, 車利錫, 趙素昻, 朴昌世, 文逸民, 나(傍聽), 

廣東에서 金明濬, 楊明鎭, 

南京에서 尹琦燮, 

上海에서 金弘叙, 

방청자는 나, 李始榮, 趙琬九, 梁起鐸

등 회의내용은 전부 잊어 버렸는데 요는 임시정부의 발전 강화책에 관한 것

으로서임시공보 五九호중에기재되고있으며대한민국 一六년 一○월 三一

일임시의정원정기회의에서 柳東說과 車利錫을임시정부국무위원에선거하

다. 

一. 동 회의에서 趙琬九, 辛公濟, 文逸民 三의원을 임시의정원 상임위원에 선

거하다. 

一. 대한민국 一六년 一一월 二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梁起鐸위원의 군무

총장 사임원을 인준하고, 柳東說위원을 임시정부 군무총장에 추선하다. 

一. 金徹위원이겸임하고있던직책은그의서거로인하여결원이되었고, 車

利錫위원은 임시정부 비서장을 겸직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그 때 의

결한 것으로 五일간의 회의 중 국무회의도 개최되었다.

  나는그후 京畿道의원으로서의정원의원에선출되고있었던모양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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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의도 없었고 車利錫, 宋秉祚 등이 임시정부와 함께 南京의 金九파(한국

국민당)와 합병할 때, 車利錫이 杭州 출발 즈음 나에 대하여 군은 의정원의

원으로되어있으나정식으로된것은아니므로금후로는관계가없다 는것

이었다. 또 그 이전 즉, 의정원회의(전술한) 후 車利錫이 上海에 가서 동지와

여러 가지 의논 후 귀항하여 군과 金思渠는 京畿道의원으로 선출하게 되었

다 고한일이있었으므로기간적으로는약一년간의원이었다. 그런데그동

안 의정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아서 참석한 일도 없다.

(바) 한국독립당 사무소 이전 

  임시정부이전과 함께독립당사무소도 일본관헌에탐지 당하여위험하므

로소화九년 一一월중순, 杭州市體育場路三一四호로이전하였는데당시사무

소에기거하는자는우리부부, 金思渠, 梁起鐸 등이었다. 그후 二 三개월경

과하여 車利錫, 文逸民이동거하게되었고 金枓奉, 崔錫淳은때때로 杭州에와

서 숙박하고 있었다.

위 기록을 읽어 들려주었더니 틀림없다는 뜻을 말하고 서명 무인하다. 

공술자 朴敬淳

작성일  소화一三년 九월 一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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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臨時政府 獨立黨 所在件에 관한 日本領事館報告

[출전] 昭和九年(一九三四) 五月二十八日附 在上海石射總領事發信 廣田外務大臣

宛 報告要旨

大韓臨時政府 韓國獨立黨의 所在의 件

本件에 關하여 調査한 結果

一. 大韓臨時政府辦公處는 杭州長生路湖邊村三二號에 在한 模樣으로 目下 同所

에 國務委員 宋秉祚梁起鐸及 金徹(澈)等 起居中인 것

二. 韓國獨立黨事務所는 杭州學士路思鑫坊四十號에 目下 李相一 李世昌(李昌基

라는)及 李判守(金中煥이라는) 金思潗朴敬淳等 起居中인 것

三. 韓國獨立黨機關雜誌 震光의 發行所는따로 實在치않으나 同誌及 各種宣傳

文은 杭州開元路靑年□ 民國日報에서 印刷하고 있는 것

等 大略 確實하다고 認定한 程度로 判明되었는데 右大韓臨時政府辦公處及 獨

立黨事務所에는 從來 同地에있었던 李始榮趙琬九趙素昂等도 出入하고있었다

한다 國務委員은모두 獨立黨幹部로 全然 兩者同一體의 關係에있어서 最近 獨

立黨은 財政難에 陷하여 一時 事務所를 閉鎻하지않을수없는 狀況에다달았

던바 獨立黨理事長兼 國務院首席 宋秉祚의 運動에 依하여 南京方面에서 相當多

額의 資金을 얻은 듯하여 目下 奔走中인데 將次 買入한 後는 臨時政府辦公處

와 黨事務所는 合倂하는 것이 아닌가고 思料된다 그리고 詳細한 狀況은 左와

같다.

記

一. 臨時政府는

客年末 鎭江에서 議政院會議를 開催하고 國務委員을 選定하고 本年 一月 國

務會議를 開催하였는데 當時 鎭江에 辦公處를 設하고 常務委員 朴昌世가 主로

執務하고 國務委員 金徹(澈)梁起鐸宋秉祚等도 屢次 來往하고 있는 模樣이었던

바 其後 朴昌世는 特務隊長으로 秘密 테로 工作(三月三日 上海神社爆彈事件

과 如한)에 專從하게 되었던 까닭으로 辦公處를 杭州로 移轉하고 目下 金徹

(澈), 宋秉祚等이 主로 執務하고있는듯한 所聞을얻어 極力 內偵中이던바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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徹(澈)宋秉祚梁起鐸의 三名은 杭州長生路湖邊村三二號에 潛伏中인 것이 判明

되었다 同所가 果然 臨時政府辦公處인가는 表面 何等의 表示가없으므로 的確

하지않으나 從來부터 同地居住中의 趙素昂趙琬九等이 盛히 出入하고있을뿐

아니라 從來 鎭江에 潛伏中의 朴昌世李雲煥도 三月下旬 杭州로 赴하여 鎭江居

住鮮人 方某家에 日本官憲이 來訪하여 危險하다 하고 繼續하여 同地에 潛伏하

고 時時로 同所에 出入하고 있는 狀況이다 並 國務委員 某가 우리 密偵에게

漏洩한말에 依하면 國務會議는 第一回 鎭江 第二回 杭州 第三回 上海 又는 南

京 第四回 杭州에서 開催된 模樣인것等에 徵하여 同地에 一時的이나마 臨時政

府辦公處를 設置하였던 것으로 思料되는데 鎭江居住 姜昌濟는 友人에 對하여

假政府는 依然 鎭江(鎭江의 江건너 鎭丹을가리킴)에있다 고 漏洩한 事實이

있어서 急하게 杭州라고 斷定하기어려운 點도있다 要컨대 辦公處라하나 常

時 表現的 事務를 執行하는것이아니고 幹部가 多數 潛伏하는 場所가 其 中心

이 되어 辦公處라고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考된다

二. 韓國獨立黨은

從來 同黨理事 金徹(澈)에있어서 記錄을 保管하고있었던바 同人의 甥姪 金

晳이 客年 十二月二十二日 當館에 檢擧되자 同黨員 李世昌인 李昌基로하여금

右記錄을 杭州로 運搬시켜 同地 龍興路鳳凰街大和里八號에 潛伏하고 梁起鐸等

은 共히 臨時政府 再興에 奔走하여 本年 一月末 同地學士路思鑫坊四十號에 옮

기고 南京으로부터 李相一 朴敬淳上海로부터 李中煥이라는 金判守 李世昌이라

는 李昌基朴思潗等을 불러 同所를 獨立黨事務所로 하고 自己는 臨時政府辦公

處로 認定되는 前記 湖邊村三十二號에 潛伏하여 雜誌 震光 發刊에 努力하고있

었다그리고 李世昌은 主로 支那側과의 交涉에 當하고 李相一은 宣傳部長으로

震光의 諺文原稿를 趙素昂은 漢文原稿를 起草하고있고 同地의 黨員은 屢屢히

會合하여 運動方針等 協議하고있는 模樣으로 最近에있어서는 四月三十日 五

月十五日에 定期會를 開催하였는데 同地 黨員만의 會合은 杭州特區會라 稱하

고 있다그리고 同黨은 從來 財政難에 陷하여 前記 事務所의 家賃支拂조차 停

滯할 형편으로 一時는 事務所를 閉鎻하지 아니치 못할 狀況에 다달았던 模樣

이나 最近 理事長 宋秉祚는 南京 方面에 旅行하여 相當 多數의 資金을 獲得하

여 온 듯하여 黨事務所에 充當하고자 目下 杭州 地方에서 物色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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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震光社

不逞鮮人機關紙 震光은 諺文은 震光社 名義로 漢文은 韓國獨立宣傳部 名義

로써 發行하고 있는데 內偵한 結果 震光社라는 特別한 印刷所가 存在함이 아

니고 前記와 如히 諺文原稿는 李相一 漢文原稿는 趙素昂이 主로 起草하고 李中

煥은 植字組立을當하고 朴敬淳金思潗은 英文飜譯 並 一切의 助力을하고있는

模樣이다 當初 此의 印刷할것을 中國人 活版所에 依賴하였던바 拒絶되었으므

로 李世昌이가 各方面과 接衝한 結果 民國日報社에서 印刷를 引受하여 爾來 諺

漢文 震光 並 各種傳單 一切를 同 日報社에서 印刷하고 있고 또 浙江省黨部로

부터 雜誌發行援助金으로 每月 四十元式 支給을 受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震

光은 每號 諺文은 約五百部 漢文은 約千部를 印刷하여 總費用 約七十元을 要하

며 資金으로는 廣東支部로부터 屢屢히 送金이 있는 模樣이다



부록 3. 증인 白井規一  267

부록 3.  증인 白井規一 심문조서

증인 白井規一 

  朴炯埼 외 四명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건위반사건에대하여소

화 五년 一월二一일 光州지방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藤本香藤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藤井壽熊

  열석하여 판사는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를 말하라.

답  성명은 白井規一

연령은 五二세

직업은 光州고등보통학교장

주거는 光州郡光州面樓門里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八六조 제一항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어

그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위증의 벌을

유시하고 선서를 하게 하다.

문  증인은 언제부터 光州고등보통학교장을 하고 있는가. 

답  대정 一三년 一二월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  작년 一一월 三일에고보생, 중학생이쟁투했을 때및 고보생의시위운동

때의 일을 아는가.

답  나는 작년 一○월 하순부터 전국 중등학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

본을여행하고, 一一월 三일의사건을전보로통지받고 一一월 六일에귀

교했으므로사건당시는부재중이었으나귀교후에 渡邊교무주임, 기타의

직원에게서 사정을 청취하여 대체로 알고 있다.

문  위 쟁투는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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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고보생과중학생과는이전부터적극적으로친밀한것은아니지만또각별

히 사이가나쁜 것도아니었다. 내가취임 이래별로 양자간의충돌의 사

실을들은일은없다. 더구나기차통학생사이에는사고가일어나기쉬우

므로고보교나 光중교모두기차통학생사이에각자단장, 부단장을두고, 

그리고직원이이감독을위하여감독부장을두어학교에서기차통학생에

대한 주의서를 배포하여 학년 초에는 감독부장이 통학주의를 훈시한다. 

그리고 양교감독부장 사이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 발생의 방지에 힘써 각

별한사고는없었다. 작년봄쯤靈岩역부근에서 조선인이개를잡아구워

먹는것을기차안에서보고중학생이야만스러운일을한다고말하는것

을 곁에서 듣고 있던 고보생이 야만이란 무엇인가,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중학생이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싸웠다. 그 돌아오는 기차에서 같은

생도가위중학생을때려서머리에부상을입힌일이있었다. 그리고그해

가을에중학교교정에서고보, 光중대항야구전이있었을때양교생은접

근해 앉아서 강한 중학생 측에서 조소적인언사를 한 것에 대하여 고보생

이응수하여직원이제지한일이있었다. 이러한사실이양교생사이에감

정소통을 저해하는 먼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교장이무저항주의를고창하여그주의를직원에게철저하게하고있어서

생도 사이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등 민족으로서 일단 낮

은사람에대한태도로나오는사람도있어서그것이언어동작에나타나

평소조선민족으로서삐뚤어진마음을가지고있는고보생의반항심을유

발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나도 중학교 쪽에 말한 일도 있다.

문  위 쟁투의 직접 원인은 무엇인가.

답  작년 一○월 三○일 羅州역에서 고보생 朴準埰는 그 친족인 여고생에 대

하여중학생 福田모가 二회정도그앞길을가로막아모욕적인태도로나

오는것을목격하고싸움을시작하여순사가제지했다. 헤어질때 朴은 福

田에게 내일 학교를 쉬지 말라고 말하므로 순사가朴을 때린 일이 있었다. 

다음三一일에光州松汀里 사이의기차안에서朴과福田은또싸움을시작

하여 차장이 二등실로 양인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양인의 패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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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았다. 그때그칸에함께있던일본인등이福田에게동정하여朴準埰

를 매도했기때문에 朴은 억울하게생각한 모양이었다. 다음 一일아침에

福田이위사실을학교에보고하였으므로중학교의 吉田교유가본교에보

고했다. 朴準埰를 肥田감독부장이 조사하여 전술한 사정을 朴에게서 청취

했다. 그날방과후에 渡邊교유등이 朴準埰를훈계했다. 그뒤 四시 三五

분열차에는학생감독을위하여 長谷川교유가데리고역에갔을때는이

미대다수의양교생도가승차해있었다. 그교유도고보생사이에앉아있

었다. 발차하기직전에고보 四학년생 鄭世勉이흥분되어와서, 오늘은싸

움을 하려면 하자고 했다. 고보생은 일동이 하차했는데 중학생의 일부는

이미 플랫폼에 한패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長谷川교유는 고보생을 대합

실로 들어가게했다. 그때 중학교에서달려온 早川교유에게 중학생을인

도하고, 고보교에전화로보고했다. 그리고 鄭世勉의말로는당일평소기

차통학생이아닌중학 五학년생四 五명이역에서 鄭世勉에대하여어제는

우리학교생도가고보생에게당했으니오늘은복수한다고했다는것이다. 

그러는 중에 고보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다수의 직원이 달려 왔다. 고보

생은대합실에서역출구로돌아서선로상에약 三칸간격으로중학생과

대치했는데, 쌍방에서 분리시켜 각자 학교로 돌아가게 했다. 직원과 생도

가말하기로는그때중학생이계속도전적인태도로나와서중학교직원

까지격앙한태도를보였다. 고보측은그것에응전할태도를보였다고한

다. 그리고 고보생측은 졸업생 張載性 등의힘을 빌려서 학교로 돌아가게

했다. 빈터에 집합하여 張載性 등이 생도의행동을 훈계하여 달리 아무런

상의도없이조금뒤에해산했다. 다음 二일에는별이상이없고, 다만생

도사이에서중학교에서는교사가생도를응원하는데고보의교사는냉담

하다고말하는사람도있던것같다. 다음 三일에도당시까지는아무런이

상이 없고 사건 발발의 예감도 없었던 모양이다. 

문  一一월 三일의 쟁투로 고보생 사이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답  우리 학교의 조사로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

문  福田은 여고보생에 대하여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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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渡邊교유가 朴準埰를조사했는데, 그것까지에관해서는분명한것을말하

지 않았으므로 잘 모른다. 

문  고보생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답  내가부임한이래대정 一四, 一五의 二년은무사평온하여생도도성실하

게 수학했다. 그런데 소화 二년 五월 말 양일에 걸쳐 二 三학년생이 동맹

휴교를 했는데, 매우 단순한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무조건 사죄로 용서했

었다. 그리고 소화 三년 六월 二五일, 二六일에 五학년생이 선동하여 四학

년내지 二학년까지를합하여또동맹휴교를했다. 그것은 五학년생李景采

가 공산주의 선전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에 검거되었는데 그것에 동정한

것으로주모자 二七명을퇴학처분했다. 그런데소화 四년 三월 二三일종

업식 당일에 퇴학된 생도 五인이 식장에 섞여 들어와서 전교생을 선동하

여다수의낙제생이있다고허위선전을했기때문에생도일동이나의방

으로 밀려와서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六월경부터二 三학

년생이 태업기분이 되어 수업 방해 낙서를 하고, 나의 교탁에 작은 뱀을

놓은 사람도 있었으나, 위는 단순한 장난인 것 같았다. 그런데 七월 중에

二 三학년생이 一 二과 시험과목에 대하여 백지동맹을 했으므로 주모자

一三인을무기정학에처했다. 다음으로 一○월 二○일운동회에서 二학년

생이단결하여출장하지않은일이있었다. 그것을지금회고해보면독서

회라는비밀결사가조직된것이대정一五년 一一월 三일이었으므로위사

상단체의 출현에따라 학생의기풍이 점차악화되고, 날로 학교교사에반

항하는태도가농후해진것같다. 그리고고보생은개인적으로볼때는성

실한 것 같으나 이면에 책동자가 있어서 생도가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것

같다. 

문  증인은 작년 一一월 一一일 고보생에 대하여 집단금지의 훈시를 했는가. 

답  고보교는 一一월 四일부터 一○일까지 휴교하고 一一일에 수업을 개시했

는데, 一一일아침에 光州경찰서의 谷重경부보가 서장의 명이라고 하면서

고보생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으로 단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당분

간금지하니그것을고보생일반에게통고하라는전화가있었으므로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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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에게전달할것을약속했다. 그날조회때전체생도에게경찰서장이

위와 같이집단 및단체행동의금지명령이 있었다는것을 알렸다. 그리고

나도 위 명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문  위 고지는 모든 생도가 들었는가.

답  당일 조회에 출석한 생도는 전부 들었을 것이다. 

문  그 다음 一二일 아침 고보생이 시위운동을 했는가.

답  우리들직원은 생도들행동에 주의하고있었는데, 一二일조회 후제一시

간째수업이시작되자곧 五학년을(乙)조교실에서 金向南이돌연일어서

서 조선어로 모두 나가자고 외치자 일동이 일어나 교실을 나가려고 했으

므로 담임교유 香川嘉男이 그것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밀어붙이고 金向南

이선두가되어 二층교실을나와계단을내려와현관으로나왔다. 이어서

五학년 갑조, 四학년 이하의 생도도 교실을 나왔고, 一학년 갑, 을조는 五

학년생 趙傭杓가 문을 열고 나오라고 교사하여 출석생도 전부가 나와서

일단집합했다가교문쪽으로대단한기세로달려나가서교문을나와 須

寄屋町 쪽으로달려나갔으므로제지할틈도없었다. 직원들은겨우그뒤

를 따라가니 역전 도로와의 교차점에 경찰의 비상선이 쳐져 있어서 일부

四 五○명은 그 자리에 막혀서 직원이 학교로 데리고 왔다. 나머지 생도

들은둘로나뉘어일부는 須寄屋町을북진하여 弓町에서사범학교앞에이

르러경찰관에게검속되었다. 일부는역전으로향하여달려갔는데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문  사범학교까지 행진한 생도의 수효는 어떤가. 

답  당일출석자는 二六○여명인데그중의일부가사범학교에까지갔으므로

그 수효는 잘 모른다. 

문  金向南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그 날 조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경찰관이 와서 金向南이 오늘 시위운동을

선동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므로 찾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나, 그 당시의

형편으로곧잡지못하고, 전술과같이그가교실에서선두가되어계단을

내려와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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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도들은 선전 삐라를 살포했는가.

답  교내에는 살포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교문을 나가서 네거리 쪽부터 살

포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문  생도들은 왜 그런 단체운동을 했는가. 

답  모른다. 그리고실제운동에참가한생도도대다수는이유도모르면서갔

으므로 주모자만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  一학년 교실 앞에 삐라를 뿌린 사람은 없는가. 

답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술자 白井規一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다.

작성일  소화 五년 一월 二一일

光州지방법원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藤本香藤

서  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藤井壽熊

위 등본임. 

작성일  소화 五년 八월 二七일

등본인  光州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能川藤

證  人 白井規一 訊問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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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이경채 관련 판결문

4-1. 소화3년 형공 제864, 891호

판결(判決)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성저리(城低里) 76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豊鄕里) 117의 6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임주홍(林周弘) 당(當) 21년

본적 동도(同道)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東鳩林里) 74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57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3년생 최규창(崔圭昌) 당(當) 21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곡성군 화면(火面) 운곡리(雲谷里) 600번지

무직 정동화(鄭東華) 당(當) 20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장성군 장성면 장안리(長安里) 337번지

무직 변진설(邊鎭契) 당(當) 20년(年)

본적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562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560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박세영(朴世英)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나주군 봉황면(鳳凰面) 233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이만동(李萬童) 당(當) 21년(年)

【소화 13년 2월 11일 은사(恩赦)에 관한 증서에 의해 복권】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효천면 황선리(凰仙里)

광주고등보통학교 3년생 김기권(金基權) 당(當)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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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129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서재호(徐在晧) 당(當) 21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138번지

무직 서재익(徐在益) 이명 서재옥(徐在玉) 당(當) 24년(年)

위피고김기권(金基權) 및기타의피고등에대한각출판법(出版法), 보안

법(保安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

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赳夫)의 관여 후, 병합(倂合)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主文)  

피고정동화(鄭東華), 박세영(朴世英)을각징역 10월, 피고최규창(崔圭昌),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임주홍(林周弘)을 각 징역 8월, 피고 서재호

(徐在晧), 서재익(徐在益), 김기권(金基權)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서재익(徐在益)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6호에서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0호, 제22호에서

제25호, 제27호에서제30호, 제32호에서제34호, 제36호, 제38호, 제39호, 제40

호, 제63호, 제67호에서 제71호, 제74호에서 제77호, 제88호, 제94호, 제101호

에서 제107호, 제136호, 제139호, 제142호, 제143호, 제146호, 제148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理由)

1. 피고정동화(鄭東華)는광주고등보통학교제5년생, 피고임주홍(林周弘), 

변진설(邊鎭契), 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서재호(徐在晧)는 동(同) 제4

년생, 피고 최규창(崔圭昌), 김기권(金基權)은 동(同) 제3년생이다. 그런데 소

화(昭和) 3년 6월중, 제5학년생이경채(李景采)가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

반사건의피의자로검거되어퇴학처분에부쳐진후, 그결과동(同) 제5년생

일동(一同)은동교(同校) 백정(白井) 교장에대해이경채(李景采)의복교(復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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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하였으나귀담아듣지않음에의해동(同) 교장의태도에불평을품고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동(同) 제2, 3, 4년생과함께동맹휴교를할것을계

획하였고, 동월(同月) 26일동(同) 교장에게동교(同校) 장곡천욱(長谷川旭) 외

6명의 교사의 사직, 또는 반성을 요구하고, 기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실현

및이경채(李景采)의복교사항에관한사항을기재한진정서를제출한채동

맹휴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당국에서는 이튿날 27일 피고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등 27명을 퇴학 처분, 피고 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서재호(徐在晧), 

김기권(金基權) 등 281명을무기정학처분에부치고, 피고임주홍(林周弘), 최

규창(崔圭昌)에대해임시정학을명(命)하였다. 그러자피고등은다른동맹휴

학생과함께그결과를더욱공고히하고그초지(初志)를관철할것을기(期)

하였다. 위의 피고 등은 다른 동맹휴학생과 함께 동년(同年) 7월 10일 무렵

피고 최규창(崔圭昌)의 하숙인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최동문

(崔東文)의 집에서 회합하여 광주 읍내에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동맹휴학 운

동을 계속하던 중,

피고정동화(鄭東華),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은동맹휴학생인윤승

현(尹昇鉉), 김부득(金富得) 등과 공모 후, 동월(同月) 16일 무렵 광주면(光州

面) 누문리(樓門里) 장모(張某) 집에서 몰래 ‘광고보(光高普) 생도 일동(一同) 

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학부형 제씨(諸氏), 우리의 동맹휴학은 광고보(光高

普) 노예교육 정책의 철체(鐵蹄, 침략자의 탄압이나 전제를 비유적으로 이르

는 말) 아래 극도로 유린(蹂躪)되고 여지없이 기만당하고 있는 300명 노예의

최후의비명이다. 학교당국이하는바는, 우리들의진짜정신을박탈하여공

허한 육혼(肉魂)을 만드는 가공할 정책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최후까지투쟁해야하는문제라고믿는다. 학교당국의배후에는도(道) 

당국, 경찰등의절대적세력을가지고있으나, 우리들의배후에는오직부형

(父兄) 제씨(諸氏)만 있을 뿐이다. 제씨(諸氏) 중에는 자제(子弟)를 강압하여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퇴학을 통쾌하다고 하며 학교 당국과 경찰서에 우리

들의 내부 사정을 밀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다음과 같이 우후(牛後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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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궁둥이라는뜻으로강자의뒤를따라다니며부림을당하는사람)가되려

하는가. 고려해봐라. 자기자식의행복때문에우리들일동(一同)과투쟁하여

망하는길로가고, 민족을팔고 빼앗겨가는강산을팔아이로써자기개인의

향락을 받을 것인가, 자기의 자제(子弟) 개인을 위해 학교, 경찰 당국에 예속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 전체를 위해 분투하자. 이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

할유일한방침이 있다. 지금 서약서를제출해도한개인만의통학은도저히

불가능하다. 타산적으로비판해보라. 신조선건설에역사적사명을가지고미

약한우리를지도, 후원하여용기를북돋아주고, 일치, 협력으로문제의해결

에노력할것을간절히바란다.’ 운운의불온문서【증제67호】400통을등사, 

인쇄하여그무렵이를광주고등보통학교학부형에게배부, 반포함으로써치

안을 방해하였고, 

2. 피고 이만동(李萬童), 변진설(邊鎭契), 박세영(朴世英), 김기권(金基權)은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 등과함께공모한후, 동월(同月) 20일무렵(頃) 피

고인이만동(李萬童)의집에서몰래 ‘집행본부결과보고’라는제목으로 ‘400의

용사들이여. 우리들의 전투는 점점 전개되어 간다. 이 투쟁은 광고보 전라도

에만 국한되는것은 아니다. 전 조선, 전 세계로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그러

므로전조선의수백만의학생대중은우리들의성공을눈물로머금고갈망하

고있다. 용사들이여, 결사적으로싸우자. 우리들의승리는동맹휴학한우리들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압박 백의민족의 해방의 초도(初道)이고, 소생의

원천이다. 용감한 투사여. 우리들의 생명이 계속될 때까지 싸우자. 학교 당국

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자는역적이다. 박멸(撲滅), 매장(埋葬)하자.’ 운운의 불

온문서【증 제22호】약 60통을 복사, 인쇄하여 그 무렵 이를 화순군 화순면

(和順面) 광덕리(光德里) 동교(同校) 3학년 류기량(柳基亮) 외 수십 명의 학생

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 등을 협박하고 또 치안을 방해하였다. 

3. 피고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는 윤승현(尹昇鉉)과 공모한

후, 동년(同年) 8월 초 무렵, 피고 서재호(徐在晧)의 집에서 몰래 ‘중앙본부의

격(檄)’이라는제목으로 ‘친애하는 400의형제들이여, 어떠한난관을만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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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리들형제는단결력으로서돌진해야하며, 조선교육의소귀(牛耳) 총독

부 학무국의 태도를 보라.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는 것을 자인(自認)함에도

불구하고, 본동맹휴학단의배후에는사상의암중비약(暗中飛躍)이있다고가

정하고 광고보(光高普)를 폐쇄하려 하였다. 우리들은 폐교를 목표로 하여 투

쟁해 왔으므로 폐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승리이다. 우리들은 구(舊) 광고

보(光高普) 노예교육의 쇠사슬을 분쇄한 신흥 학생 대중의 일분자(一分子)이

다. 우리는자유에굶주린자들이다. 자유앞에서죽음을결심해야한다. 금후

(今後)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불온문서가 도래하더라도 단연 이를 부정

(否定)해야한다. 그문서야말로그대들을주구(走狗 : 사냥개, 앞잡이)로만드

는 노예교육의 입장권밖에 되지 않는다.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

는자는단연이에반항해야한다.’ 운운(云云)하는불온문서【증제14호】및

‘광고보 동맹휴학단’이라 하여 ‘일한병합 후 이래 18년, 우리 민족은 일본 제

국주의의 말발굽 아래에서 극도로 유린(蹂躪)되었다. 그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고, 그 수단으로 악독한 정치적 폭압으로 이를 아름답게 포장

(美粧)하여 문화적 기만을 희롱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교육은 그들의 기만적

정책의노골적인 본보기밖에되지않는다. 광고보(光高普) 교장백정(白井)씨

는조선총동부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전형적이행자로서소위(所爲) 자기의

사명을완수하려는집지키는개일뿐만아니라, 소위(所爲) 폭압과기만으로

자기 계급을 옹호하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노예와 집 지키는 개, 앞잡이를

양성하는데급급함을보건대, 우리들 400여명의형제는절대절명(絶對絶命)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정(白井)씨는 악마가 되어 소유한 악랄한 수단

을기탄없이휘둘러조선교육계를횡행(橫行 : 휘젓고다님)하였다. 제1회부

형(父兄) 대회가경과후동맹휴학단행에이르기까지의경로를보라. 우리들

이혈관에피가흐르는이상, 이와같은악마를교장으로추대하여수신(修身)

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불가피 적(的)으로 동맹휴학을 단행하

였다. 제씨(諸氏)는자제(子弟)를그들의노예로만든다는것을감수할지도모

르나, 우리들 자제(子弟)는 죽음을 걸고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형(父兄) 제씨(諸氏)가 어떠한 강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들의 본래 뜻

(素志)을관철하지않는한은노예양성소에입장할수없다’ 운운(云云)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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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문서【증제15호】를각 4백통을등사, 인쇄하여이를위의생도및그부

형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4. 피고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은 윤승현(尹昇鉉), 김기권(金基權)과 공모한 후, 동월(同月) 2

일무렵(頃) 최동문의집에서몰래 ‘광고보(光高普) 생도일동(一同) 항의문’이

라는 제목으로 각 공립보통학교장들 앞으로 ‘식민지 자제(子弟)의 육심(肉心: 

육체와 마음)을 근본으로부터 물어 죽이는 독아적(毒牙的) 교육의 감행에 피

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반(今般: 이번)에 우리 고보교생(高普校生) 일동(一

同)의동맹휴학사건에대한귀하의비판이자주귀에전달되어고고있는데, 

엄밀한관찰로서교육자적온정있는비판이라고생각합니까? 이러한비과학

적비판은모름지기폐기해주길바랍니다. 귀교의졸업생인귀성(歸省) 중의

동맹휴학생을 경찰과 야합(野合)하여 마음대로 호출하고, 감언이설로 외관을

꾸미고 속마음을 속여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충실한 앞잡이가 될 것을 꾸짖

고 유혹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공립보통학교 재적 당시에는 귀교(貴校)

의 생도였으나 지금은 완전 타인입니다. 귀하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우리

는간섭을받을필요도없는것입니다. 귀하측의일본제국주의국가의앞잡

이로 충실한 집 지키는 개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운

운의불온문서【증제38호】약백매를복사, 인쇄하고, 그무렵광주공립보

통학교 교장 외 수십 개 학교의 전남공립보통학교 교장에게 배부, 반포함으

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5. 피고 최규창(崔圭昌),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 등은 공모(共謀)한

후, 동월(同月) 5일 무렵 피고 서재호(徐在晧)의 집에서 몰래 ‘중앙본부 통신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군(君)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 동맹휴학단의 열렬한

투사로서학교당국으로부터퇴학이라는명예의포상을받았지않았는가. 우

리들이 어떤 까닭으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는지를 총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학원내의자유획득, 바꿔말하면피압박계급의해방운동밖에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시종일관 사력을 다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君)이 퇴학 처

분을 받은 후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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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유인가. 군(君)의신호에지배받는 400명의의사(義士)를어떻게할셈인

가. 억압과 박해로 짓밟힌 전 조선 학생 대중을 보라. 광고보(光高普)의 전적

(戰績)을 물을 때는 군(君)은 어떠한 답변을 할 셈인가. 전 조선 학생 대중의

피와 눈물을 군(君)은 잊었는가. 군(君)은 용감히 서서 돌진해야 한다.’ 운운

(云云)【증 제70호】의 불온문서 약 30통을 등사, 인쇄하여 이를 전기(前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등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6. 피고 임주홍(林周弘), 정동화(鄭東華),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는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 등과공모(共謀)한후, 동월(同月) 24일무렵, 피고

서재호(徐在晧)의집에서몰래 ‘중앙집행부의상광(上光) 후의실행요목’이라

는 제목으로 ‘동맹휴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학교로의 전교(轉校)를

엄금할것, 중앙본부의명령에는절대로복종할것, 반동분자를박살(撲殺)해

야 한다. 우리의 운동을 저해하는 자(者)를 매장해야 한다. 노예교육의 근거

지를분쇄하고간적(奸賊) 교장을매장해야하며, 한국일본인의공학(共學)은

절대로 반대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불온문서【증 33호】백여 통을 등사, 

인쇄하고, 그무렵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의동교(同校) 3년생강

대자(姜大者), 기타 학생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들을 협박하고, 

또한 치안을 방해하였고, 

7. 피고정동화(鄭東華)는무기정학을받은전기(前記) 학생의부형(父兄)인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의 송태환(宋台煥)과 이정상(李政相), 김재

천(金在千), 강익수(姜益秀), 박계일(朴癸一)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서약서

를 학교에제출하고 동맹휴학 사건의해결을 하도록 부형회(父兄會) 개최준

비 중임을 소문으로 듣고 이를 방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 서재호(徐在晧), 

서재익(徐在益), 서재옥(徐在玉)과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과 이대기(李大

基), 최규창(崔圭昌) 등과모의하고, 동인(同人) 등은공모(共謀)한후, 동월(同

月) 30일무렵(頃)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박만지(朴萬志) 집에서피고

서재익(徐在益)이 소지한 등사판을 사용하여 멋대로 “광고보(光高普) 부형(父

兄)대회 참석자를 박살, 타살하자. 광고보(光高普) 등교하는 자를 박살하자. 

간적(奸賊), 요마(妖魔) 강익수(姜益秀), 이정상(李政相), 송태환(宋台煥),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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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金在千), 박계일(朴癸一)”이라 적은 불온한 선전 삐라【증 제41호】약

7,000매를인쇄하여동야(同夜) 전기(前記) 송태환집, 기타에배부하고, 또광

주 읍내의 눈에 띄는 길가에 살포함으로써 동인(同人) 등을 협박하였다. 

법률의 적용 (法律 適用)

피고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임주

홍(林周弘),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 김기권(金基權)에대해서는보안법

(保安法), 출판법(出版法) 제11조제1항제3호, 폭력행위처벌에관한건제1조, 

형법(刑法) 제55조, 제54조 전단(前段) 제10조, 그리고 피고 정동화(鄭東華)에

대해서는형법(刑法) 제222조제1항, 제54조전단(前段) 제10조, 제45조, 제47조, 

제10조, 피고 서재익(徐在益)에 대해서는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3호, 

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25조, 형법(刑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화(昭和) 3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4-2. 소화 3년 형공공 제573호

판결(判決)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豊鄕里)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임주홍(林周弘) 당(當) 21년(年)

동도(同道) 장성군 장성면(長城面) 장안리(長安里)

무직 변진설(邊鎭契) 당(當) 20년(年)

위 보안법(保安法), 출판법(出版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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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대해광주지방법원이언도한각징역 8월에처한다는판결에대해

피고인으로부터공소(控訴: 항소)가신청되었으므로당(當) 원(院)은조선총독

부 검사 대원용삼(大原龍三)의 관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모두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14, 15, 22, 38호는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에게 관계가

있고, 증 제33호는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에게 관계에 있어 모두 이를 몰수

한다. 

【임주홍(林周弘)에게 본형에 통 산입한 법정 미결구류일수 56일이다. 대

구복심법원 검사】

이유(理由)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자,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은 동교(同校) 4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소화(昭

和) 3년(1928년) 6월중, 당시그는 5학년에재학중인이경채(李景采)가치안

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피의자로서 검거되어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학)교당국으로부터퇴학처분에부쳐지게된결과, 5년생일동(一同)

은 동교(同校) 교장 백정규일(白井規一)에게 위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 

운동을 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에

불평을말하고, 끝내동월(同月) 26일동(同) 교장에게미리그교수(敎授) 상

(上)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동교(同校) 교사 장곡천욱(長谷川旭) 

외 6명의사직과선인(鮮人) 본위의교육실현등의희망사항을위이경채(李

景采)의복교(復校) 사항과 함께적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후 교장의 유

지(諭旨)를받아들이지않고피고인등을시초로 2, 3, 4년생일동(一同)과함

께 동맹휴교(同盟休校)를 하기에 이름으로써 (학)교 당국에서는 이튿날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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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설(邊鎭契) 외 28명을퇴학, 원심(原審) 상(相)4) 피고인박세영(朴世英) 외

284명을 무기정학,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외 1명을 임시정학 처분에 부침에

의해 피고인 등은 더욱 이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그 소지(素地)를 관철할 것

을기(期)하고, 동년(同年) 7월 10일무렵(頃) 밤,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최

규창(崔圭昌)의하숙집(下宿先)인광주군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최동

문(崔東文)의 집에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 및현재도피중인윤승현(尹

昇鉉) 등과 회합하여 광주 읍내에 중앙본부를 두고 일부의 사람은 통신서류

를기안(起案)하고일부의사람은이를인쇄또는반포하는임무를담당했고, 

또생도와부형(父兄) 등의행동을탐사할것과광주이외에는지방대표를설

치하여본부와귀성(歸省)한생도와의연락을도모하여끝까지 (학)교당국과

항쟁할 것을 협의하였고, 이후 맹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 

제1.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은

(1) 동년(同年) 8월 24일무렵위의협의에기초하여광주군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229번지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서재호(徐在晧)의 집에서, 

당해(當該)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포의 목적으로 ‘상광

(上光) 후의 실행 요목’이라는 제목의 “동맹휴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

른학교로의전교(轉校)를엄금할것, 중앙본부의명령에는절대로복종할것, 

반동분자를박살해야 한다. 우리의 운동을저해하는자(者)를매장해야한다. 

노예교육의아성(牙城)을분쇄하고간적(奸賊) 교장을매장해야한다. 한국일

본인의 공학(共學)은 절대 반대한다.【증 제33호】”라는 취지의 불온문서를

저작(著作)하였고, 

(2)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정동화(鄭東華) 및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

이위와같은날무렵,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박세영(朴世英) 등이동소(同

所)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해(該) 문서를 등사한 것 백여 통 가운데 30통을

 4) 상(相) 피고의 ‘상(相)’은여러피고인중한사람의피고인에대한나머지다른피고
인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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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강대자(姜大者), 기타에 배포함으로써 정

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한 것

이다. 

제2.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은 

(1) 동년(同年) 7월 20일무렵(頃) 윤승현(尹昇鉉)이기안(起案)한 ‘경과보고’

라는제목의 “4백의용사들이여, 우리들의전투는점점전개되어간다. 이투

쟁은 광고보(光高普), 전라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 조선, 전 세계로

전개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전선(鮮)의수백만의학생대중은우리들의

성공을 눈물로 머금고 갈망하고 있다. 용사여, 결사적으로 싸우자. 우리들의

승리는 맹휴한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압박 백의민족 해방의

초도(初道)이고, 소생의원천인용감한투사여, 우리들의생명이계속될때까

지 싸우자. 학교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자는 역적이다. 박멸하여 매장하

자. 운운(云云)”【증제22호】라는불온문서약 20매를불특정다수의사람에

게 배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이만동(李萬童)의

집에서복사지를사용하여적었다. 동지(同志)인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이

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이그무렵이를광주읍내의다수의학생및그

부형(父兄)에게 배포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 인하여 치

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하였고, 

(2) 동월(同月) 하순 무렵,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이 기안(起案)한 ‘항의

문’이라는제목의 “식민지자제(子弟)의육심(肉心)을근본으로부터물어죽이

는 독아적(毒牙的) 교육의 감행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 금반(今般) 우리 고보

교생일동(一同)의동맹휴학사건에 대한귀하의비판이 귀에들렸는데엄밀

한 관찰로서 한 교육자적 온정이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비과

학적비판은모름지기폐기해주길바란다. 귀교의졸업생인귀성(歸省) 중의

동맹휴학생을 경찰과 야합(野合)하여 제멋대로 호출하고, 감언이설로 외관을

꾸미고속마음을속여일본제국주의국가의충실한주구(走狗)가될것을꾸

짖고유혹하였다. 우리들은공립보통학교재적당시에는귀교(貴校)의생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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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금은 또한 타인이다. 귀하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우리들은 간섭을

받을필요도없다. 귀하측의일본제국주의국가의앞잡이로충실한집지키

는 개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겠는가. 운운(云云)”【증 제38호】

라는불온문서를불특정다수의사람에게배포하려는사정을알면서도당시

동(同)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수태(丁秀

泰)의 집에서 약 20매를 복사했고, 동년(同年) 8월 하순 무렵 원심(原審) 상

(相) 피고인정동화(鄭東華)가곡성, 순천등의공립고등보통학교장외다수의

학교장에게 배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하였고, 

(3) 동년(同年) 8월 초순 무렵(頃)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이 당(當) 해

(該) 관청의허가를받지않고배포의목적으로써기안(起案)한 ‘격(檄)’이라는

제목의 “친애하는 4백의형제들이여, 어떤난관을만나더라도우리들의형제

는단결력으로돌진해야한다. 조선교육의쇠귀(牛耳) 총독부학무국의태도

를보라. 우리들의요구가정당하다는것을자인(自認)함에도불구하고, 동맹

휴학단의배후에는사상의암중비약(暗中飛躍)이있다고가정하고, 광고보(光

高普)를 폐쇄하려 하였다. 우리들은 폐교를 목표로 하여 투쟁해 왔으므로 폐

교한다면오히려우리들의승리이다. 우리들은구(舊) 광보(光普) 노예교육의

쇠사슬을 분쇄한 신흥 학생 대중의 일분자(一分子)이다. 우리들은 자유에 굶

주린 자(者)이다. 자유 앞에서 죽음을 결심해야 한다. 이후 학교 당국으로부

터 어떠한 불온문서가 도래하더라도 단연 이를 부정해야 한다. 그 문서야말

로 군(君) 등을 주구(走狗)로 만든 노예 교육장의 입장권 밖에 되지 않는다. 

노예가되는것을감수하지않으려는자는단연이에반항해야한다. 운운(云

云)” 【증제14호】, “일한(日韓) 병합후이래 18년우리민족은일본제국주

의의 말발굽 아래에서 극도로 유린(蹂躪)되었다. 그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

를 감행하고, 이것이 수단으로 악독한 정치적 폭압으로 이를 아름답게 꾸며

문화적기만을희롱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교육은그들의기만적정책의노

골적인본보기밖에 되지않는다. 광고보(光高普) 교장 백정(白井)씨는조선총

독부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의 전형적 이행자로서 소위(所爲)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집 지키는 개일 뿐만 아니라, 소위(所爲) 폭압과 기만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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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충실한 노예와 집 지키는 개, 주구(走狗)를 양성

하는데급급함을보건대, 우리들 4백여명의형제는절대절명(絶對絶命)이라

고하지않을수없다. 백정(白井)씨는악마가되어소유하고있던악랄한수

단을 기탄없이 휘둘러 조선 교육계에 횡행(橫行: 휘젓고 다님)하여, 제1회의

부형(父兄) 대회가경과후동맹휴학의단행에이르기까지의경로를보라. 우

리들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이상은 이와 같은 악마를 교장으로 모시고 수신

(修身)을배우는것이가능하겠는가. 우리들은불가피적으로동맹휴교를단행

하였다. 제씨(諸氏)는자제(子弟)를저들의노예로만든다는것을감수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의자제(子弟)는죽음을걸고노예가되는것을피하지않으

면안된다. 부형(父兄) 제씨(諸氏)가어떻게강제해도우리들의소지(素地)를

관철하지 않는 한은 노예 양성소에 입장할 수 없다. 운운(云云)”【증 제15

호】이라는불온문서를그사정을알면서도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서재호

(徐在晧)의 집에서 등사원지에 적었다. 동지(同志)인 윤승현(尹昇鉉), 원심(原

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이 그 무렵 전게(前揭) 서재호(徐在晧)의 집

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각 약 3백 통을 인쇄한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자세히살펴보건대, 판시(判示) 앞부분에서설명한것과같은사유로,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제2, 3, 4, 5년생일동(一同)이소화(昭和) 3년 6월 26일부터

동맹휴교를 하게 된 것은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 소재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및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의 각 공술(供述)에 의해 이

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등이모두당시동교(同校) 제4학년생으로해(該) 맹휴에가입한사

실및 (학)교당국에서동월(同月) 27일동맹휴교를한생도에대하여판시(判

示)와 같은 처분을 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더욱 이것이 결속을 굳게 하고 그

소지(素地)를 관철할 것을 기(期)하고, 동년(同年) 7월 10일 무렵 밤, 판시(判

示) 최동문의집에서윤승현(尹昇鉉) 및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정동화(鄭東

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晧), 김기권

(金基權) 외 십 수 명이 회합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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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임주홍(林周弘)에대한검사신문(訊問) 조서【569쪽(丁) 이하】에그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가 있고,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에 피고인 변진설

(邊鎭契) 및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

(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이모두당일(當日) 동(同) 회의에열석(列席)하여판시

(判示)와같은사항을의결하였다는취지의각공술(供述) 기재가있음에의해

명백하고, 

피고인 등 동맹휴학생이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방법을 획책하여 오로지

동맹휴학 운동을 계속하는 중에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이 판시(判示)와 같은

범행을감행한것을동(同) 피고인은당(當) 공판정에서이를부인(否認)하고, 

판시(判示)와같이문서를기안(起案)한것은윤승현(尹昇鉉)이라는취지로변

명하였으나,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의 원심(原審) 공판(公

判) 조서에 판시(判示)와같은 문구의기재가 있는원고는판시(判示)의일시

(日時) 무렵, 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 교부를 받았다는 취지, 동인(同人)에 대

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판시(判示) 증 제33호의 원고(原稿)는 판시(判示) 

서재호(徐在晧)의집에서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교부받았다는취지의각공

술(供述) 기재,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정동화(鄭東華)에대한검사신문(訊

問) 조서와 같은 박세영(朴世英), 최규창(崔圭昌)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

(訊問) 조서【118쪽(丁) 이하, 94쪽(丁) 이하】에 있는 각 공술(供述)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임주홍(林周弘)은최규창(崔圭昌) 등과함께오로지각문서의원고작성의

임무를맡고있었다는사실및압수에관계된증제33호의기재내용을종합

하면피고인이판시(判示)와같은문서를기안(起案)한사실을살펴알수있

는데, 위와 서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문언(文言)은 보안법(保安法)에 소위(所

爲) 정치에관하여불온한언론으로현재조선에서의사회의안녕, 질서를방

해하기에족한것이라고인정하는것을타당하다. 그리고해(該) 문서가인쇄

되었다는 것은 전게(前揭) 박세영(朴世英)의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 중, 

자신은 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 이를 받아 서재호(徐在晧)화 함께 이를 인쇄

하였다는 취지, 동인(同人)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訊問) 조서【118쪽(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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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자신은 등사판을 사용하여 이를 등사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供

述) 기재가 있음에 의해, 해(該) 인쇄가 동(同) 피고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

루어졌다는 사실과 해(該) 문서는 이를 반포할 목적 아래 기안(起案)된 것은

전게(前揭) 동(同) 피고인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7월 10일 최동문의

집에 자신 및 박세영(朴世英) 외 20명 정도가 집합하였을 때, 동맹휴학생도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그 소지(素地)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맹휴학생의

일부의사람은각종의문서를기안(起案)하고, 일부의사람은이를인쇄또는

반포하는임무를 맡을것을협의하였다는취지, 전게(前揭) 박세영(朴世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訊問) 조서에 자신이 인쇄한 것은 임주홍(林周弘)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供述) 기재에 증 제33호【해(該) 

문서가인쇄된것】의기재내용이동맹휴학생도사이의결속을공고히하고

그소지(素地)를관철해야한다는 취지인등의사실을 참작하여이를인정할

수있고, 해(該) 문서의출판에대하여허가가없었다는것은동(同) 피고인의

당(當) 공판정에서한공술(供述) 자체에비추어명백하므로, 동(同) 피고인에

대한 판시(判示)와 같이 저작자의 죄(罪)를 인정한 까닭(所以)이다.

그리고전게(前揭) 정동화(鄭東華)에대한검사신문(訊問) 조서【693쪽(丁) 

이하】에 증 제33호는 100부정도 자신의 집으로배포되었으므로 그중 30부

를 판시(判示) 강대자에게 생도에 배포하라고 말하고 교부하였다는 취지, 전

게(前揭) 이만동(李萬童)에 대한 동(同) 관(官)의 신문(訊問) 조서【702쪽(丁) 

이하】에증 33호와같은것은윤승현(尹昇鉉) 등이생도및부형(父兄)에배

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전단(前段) 인정한 바와 같이 해(該) 인

쇄물의내용이정치에관하여불온한언론을포함하고있는사실을종합하면,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정동화(鄭東華), 윤승현(尹昇鉉) 등은해당인쇄물을

판시(判示) 강대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視聽)에 접촉시킨 것으로 즉, 정

치에관하여불온한동작을함으로인해치안을방해한것이라고말할수있

는 바, 해(該) 인쇄물의 내용은 동(同) 피고인이 반포할 목적으로 작위(作爲)

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단(前段)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同) 피고인이 정동

화(鄭東華)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

(同)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인정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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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피고인변진설(邊鎭契)의범죄사실에살펴보건대, 동(同) 피고인이

판시(判示) (1) 및 (2)와같은취지의문서를판시의각일시(日時), 장소(場所)

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判示)와 같이 복사

한 사실은 동(同) 피고인의 당(當) 공판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공술(供述), 

압수한증제22, 38호의각기재내용을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는데, 위

와 같은 문서는 모두 보안법(保安法)에 소위(所爲)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

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증 제22호와동일한것을 50-60장판시(判示) 일시(日時) 무렵에광주

읍내의 생도 다수에게 배포하였다는 내용, 동(同) 이만동(李萬童)에 대한 동

(同) 관(官)의신문(訊問) 조서【596쪽(丁) 이하】에증제22호와동일(同一)한

것을자신은생도및부형(父兄)에게우송(郵送)하였다는내용, 위의정동화(鄭

東華)에대한검사신문(訊問) 조서【593쪽(丁) 이하】에증제38호와동일(同

日)한 것을동년(同年) 8월 상순(上旬) 무렵 곡성, 순천 등의 보통학교에우송

(郵送)하고또한지방대표인유병후(柳炳厚), 전정남(田正南) 등에게다른사람

에게 배포하라고 말하고 다수를 송부하였다는 내용의 각 공술(供述) 기재에

의하면,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정동화(鄭東

華) 등은위와같은불온문서를불특정다수인의시청(視聽)에접촉시킨것으

로즉, 정치에관하여 불온한동작을 함으로써치안방해를한 것이라고말할

수있고, 위에서인정한바와 같이피고인은해당문서를복사하였으므로위

의 이만동(李萬童)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동(同) 피고인이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이당해(當該) 관청의허

가를받지않고반포의목적으로기안(起案)한것이라는사정을알고판시(判

示) (3)과 같은 문서를 판시(判示)의 일시(日時), 장소(場所)에서 등사할 용도

로사용할원지에적은사실은동(同) 피고인의당(當) 공판정에서한그러한

내용의공술(供述), 증제14, 15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는

데, 위와같은취지의문서는현재조선에서의사회의안녕, 질서를방해하기

에 충분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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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위윤승현(尹昇鉉) 및박세영(朴世英)이이를등사판을사용하여등

사한사실은원심(原審) 상(相) 피고인박세영(朴世英)에대한검사신문(訊問) 

조서에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場所)에서윤승현(尹昇鉉)과 함께증제14, 15

와 동일(同一)한 것을 등사판으로 각 300통씩 등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술(供

述)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윤승현(尹昇鉉), 

박세영(朴世英)의 인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판시

(判示)와 같이 인정한 것이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의 판시(判示) 소위(所爲) 중에

출판법(出版法) 위반의 점(点)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안

법(保安法) 위반방조의점은각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62조제1

항에 해당하므로 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후자(後者)에 대하여는 그 징역

형을선택한다. 그리고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제3호에의해법정(法定)의

감형을 한다. 이상 병합죄(竝合罪)이므로 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

에 따라 그 가운데 무거운 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의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조죄의 형(刑)에 법정(法定)의 가중을 한다.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의 판시

(判示) 소위(所爲) 중에 출판밥 위반 방조의 점은 각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보안법(保安法) 방조의점은

각 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모두 형

사령제 42조를적용하고후자에대하여는그 징역형을선택한다. 그리고모

두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에 의해 법정(法定)의 감형을 한다. 

이상모두병합죄(竝合罪)이므로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적용

하여 그 가운데 무거운 판시(判示) 이만동(李萬童)의 보안법(保安法) 위반 행

위 방조죄의 형(刑)에 법정의 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문의 형(刑)

을양정(量定)하여처단할것이나, 피고인들의연령, 경우, 동기및그개전(改

悛)의 정 등을 참작하여 형법(刑法) 제25조를 적용하여 모두 4년간 위 형(刑)

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압수한 주문 게기(揭記)의 물건 중에 증 제14, 15호는 피고인 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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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邊鎭契)의판시(判示) 범행에서부터, 제33호는피고인임주홍(林周弘)의판

시(判示) 범행에서부터각발생한것이고, 그나머지물건은피고인변진설(邊

鎭契)의판시(判示) 범행에이용된것으로피고인또는그들의공범자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同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할 것이다. 

공소(公訴) 사실 중, 

제1.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이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한 끝에,

(1) 소화(昭和) 3년 8월 초순 무렵(頃) 서재호(徐在晧)의 집에서 당해(當該) 

관청의허가를 받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반포의목적으로판시(判示) 증제

14, 15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 인쇄하여 이를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생도

및 그 부형에게 배포,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2) 동월(同月) 2일무렵(頃) 최동문의집에서판시(判示) 증제38호와같은

불온문서를광주공립보통학교장외수십개의학교의전남공립보통학교장에

게 배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3) 동월(同月) 24일 무렵(頃) 서재호(徐在晧)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33

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동교(同校) 3년생 강대자, 기타에게 배

포,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들을 협박하고, 

제2.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이 판시(判示) 증 제14, 15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하여 반포하고, 증 제22호와 같은 문서를 소화(昭和) 3년 7월 20일 무렵

유기량(柳基亮) 외다수의사람에배포함으로써동인(同人)들을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인정할 범죄의 증명이 없다.

제3. 피고인두사람이다른여러명과공모한후동년(同年) 8월 2일무렵

최동문의집에서판시(判示) 증제38호와같은불온문서를저작, 인쇄하여이

를 배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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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피고인변진설(邊鎭契)이다른여러명과공모한후동년(同年) 7월 20

일 이만동(李萬童)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22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 

인쇄하여이를반포하였다는점에대하여위의증제38호, 증제22호같은것

은복사지에의해복사된것이라는사실은당(當) 공판정에서한변진설(邊鎭

契)의공술(供述) 및 동(同) 호(號) 증거자체에 비추어명백하지만, 복사지를

사용하여 골필(骨筆: 먹지를 대고 복사할 때 쓰는 필기도구)의 운용에 의해

문서를복사하는것은출판법(出版法)에소위(所爲) 인쇄라고할수없으므로

이를저작하여반포하였더라도조금도출판법(出版法)에위반된다고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상 제1에서 제4의 공소(公訴) 사실은 모두 무죄로 할 것이

나, 위는 모두 위의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소위(所爲)와 결국 연속 또는

견련(牽聯)5)된 1죄로서기소된것이라인정할수있으므로특별히무죄의언

도를 하지 않는다.

이에 본건 공소(控訴)를 이유 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소화(昭和) 3년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김응모(金膺模)

조선총독부 판사 장기상(張基相)

조선총독부 판사 촌전좌문(村田左文)

 5)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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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주홍 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1930.12.8.)

진정서 (陳情書)

 대구형무소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이유 (理由)

사의(私儀)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제가 잠깐 진술합니다. 대저 인간은

사회적동물일뿐만아니라사회안에서만존립할수있기때문에, 고독한생

존즉사회를떠나서는존재할수없는동시에사회그자체도인간을제외하

면결코성립될수없습니다. 또인간적인것으로서인간에게관계가없는것

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만 성립

존재할수있는것이요, 개인은사회조직의구성적한요소로서만자기존재

권을향유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사회와개인은생존상에서어떤일정

한 목적 하에 통일된 일체이어서 그곳에 하등 개인으로서 개성을 인정하여

사회와떨어져구별하여고찰할수있는성질의것은없는것입니다. 가장엄

밀한구체적의미로말하자면인간의생존을위한권리는한편으로는그것이

생성과정에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권 향유는 개인의 생존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의 형성과정이라고 하여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적 생활에서 빈부귀천 그 누구를 불

문하고 현실적 생활에서도 보다 선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역사는 사회조직에서 경제적 생산력 및 문화의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하고 현재도 역시 발전하고 있

는 것을 웅변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현대 자연과학 및 사

회과학이 사실에서 우리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바의 현실 그 자체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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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여실히보여주고있습니다. 역사앞에서인간은어떻게하여도할수없는

것이있습니다. 그렇지만역사는인간을떠나서는있을수없는것이요, 따라

서 인간은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그시대의 객관적정세하에서만자기의역사를만들고 있습니다. 그

러므로인간은역사적산물임과동시에역사의창조주입니다. 그리하여인간

의 동물적 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은 인간 사회진화 법칙의

역사적필연이라는인식에서시작하고있습니다. 이역사적필연의인식에서

만필연으로부터자유로의 발전이있을수있는것입니다. 만약우리가이러

한 필연성을 인식할 수 없는 한 우리의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

즉 자유는 하나의 허구요 가공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

는 것은 필연의 인식이요,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 한 필연은 맹목(盲目)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

시에자신의활동여하에따라필연의인식을위한힘을발견할수있습니다. 

이점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까닭이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과학은 역사적 필연의 인식을 위한 탐조등이요, 인간의 동물

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 즉 필연으로부터 자유로의 발전을 위한 나침

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인간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생활

에서불가결한필요물일뿐만아니라본래의미에서과학의역사적가치가있

고, 그위대한힘이있는것입니다. 왜냐하면모든사물은그현상형태와본

질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동에서 떠을라서 서쪽으

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또 술을 마실 경우에 과학적 의미의 실제에

서는체온이내려감에도불구하고열을느끼는것같은것도모두그런것입

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바의 상식이라고 하지만 비과학적인 고찰

에서 일어난 자연 및 사회상의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

서는과학은상식과투쟁해야할숙명을가지고있다고해야할것입니다. 이

런 의미에서 본건의 일부의 주체인 우리 성진회원(睲進會員)은 지금에 생각

하면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요물 즉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동물성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인간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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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영위할것을희망하여자연과학만아니라사회과학도포함한바의넓은

범위의과학을연구할것을최상또최대의목적으로하여학생사이에서독

서회인 성진회를 조직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회의 성질상에서 본다면 차라리 단순 또 완전히 조직했다고 말

하기보다는 성진회를 조직하려 합의한 발기인회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심 재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이 회(會) 조직을 위한 촉진적 사항의 일면은 있었지만, 그 진술서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를 조직할 것을 합의하자, 혹은 또 조직

하자, 아무튼 우리가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성진회(睲進會)라는 명칭 아래 조

직할 것 및 형식상만 아니라 실질상에서도 (그것을) 해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심종결결정서 및 제1심 판결서 이유에 성진회의

목적이던제1과같은목적은그목적으로비밀결사적인사상단체를조직하고

자 하였다는 것은 물론 조금도 본 피고인에게는 50일생의 거의 반평생 가까

이 이르러서도 아직 꿈꿔보지 못한 사상의 사항입니다. 이를 증거하자면 많

은이유가있고, 다양한사실도있지만, 한예를들자면이회의조직당시의

우리교육및학문상에서지식범위의좁은것및사회에대한의식적이해가

천박함을들어미루어 생각할수있지만, 생각하는절반은지나친것이있을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제

도라는 것은 어떠하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하여 전혀 무

지맹목이었던우리들이한나라의공산주의적사회운동을지도하는전위(前

衛)로서 공산당이 가진 목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또일본제국의통치권을비난하여조선을독립시킬것을목적으로하고있

지만, 이에 대하여도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소위민족적의식이강렬하여순수한조선의민족적독립운동을일으킬것을

희망하여도 조선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과는 사

회상의현실적세력 문제에서비교할정도가도저히되지못하고, 또민족적

통일을 기대하려는 나머지 미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본

주의 사회 안에서 일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상반 관계로부터 대립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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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있는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과의 사이에 계급투쟁에서 그

한편인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여 전위당(前衛党)으로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 계급투쟁을 지도 수행할 바의 소위 공산당이라는 것은 엄격한

규율하에일국일당(一國一黨)주의를관철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한나라

안에서노동계급의전위대라고하는공산당이계급의해방적투쟁에서그계

급의경제적정치적이해의대표기관으로서존재하기위해서는적어도국제

공산당즉제3인터네셔널의엄밀한지령이없으면안되고또그지도하에서

만 공산당이라는 자격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요, 본래 의미에서 공산주의

적사회운동을수행할수있는것입니다. 이에대하여는지식문견이낮은본

피고인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판장께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히쓸데없는말씀을드리거니와이러한이유로부터미루어생

각하더라도 크나 큰 이러한 목적을 아무것도 평소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3의범죄사실인데 이 사실에대하여는 검사국 및예심 법정에

서진술과제1심재판장에게제출한진술서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본피고

인이 두암리(斗岩里) 지용수(池龍洙)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나의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돌아온 것으로 과연

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같은 자들의 선동에 따라 그들과 함께 제3의

목적으로노력할것을합의함으로써그목적사항의실행에관하여협의했다

고 하지만, 

아무튼본피고인이평소에가지고있는바로는그런일이없습니다. 그렇

지만, 전문적법률또는과학적 지식을떠나단순한상식으로생각해보더라

도 이러한 사실로 처형할 사실적 근거로서는 상당히 미약하고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밀결사적인 사상단체로서 한 나라의 공산주

의적 사회운동을 수행하기에는 엄격한 규율하에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바의

공고한조직체를절대적으로필요로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가령동(同) 피

고인들이 오합지중과 같이 모여 범죄사실 제3과 같은 목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수행의 기관을 통제할 합법적이나 혹은 비합법적인 소위 결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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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지 않는 한 사상 이외의 사항은 각별 사상 상의 사항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일수없습니다. 그리하여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의이야기를혹

들은것이있더라도함께협의를할만한지능적여유가있는자가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상기의 목적을 성진회의

목적으로하여제3의범죄사실로서예심종결결정서및제1심판결서의이유로

쓰여 있는 것이 그런즉 본건 성진회의 초점이요 또 우리의 사활문제입니다. 

본 건의 일부인 성진회 및 제3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조문을 보니 현구

(現舊) 어떤치안유지법에서도국체를변혁하고또는사유재산제도를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고 또는 사정을 알면서 가입한 자는 법정

형량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목적죄가 분명합니다. 그

러므로가령비밀결사를조직한것만으로도법정목적인이상보안법의적용

을 받을 것이지만, 본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결코 없고 또 개개인에게서 이

러한 법정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일시적으로 모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합의하여그목적인사항의실현에관하여협의를했다고하더라

도결사를조직하지않는한보안법의적용을강제로받는일이있더라도결

코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본 건 성진회와

같은 조직은 했다고 하는 법정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

및 실질상으로 의식적으로 해산하고 또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은 가령 그것을

진실한사실로가정하여그목적실현을위하여노력하기로합의함으로써목

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것 만으로도 그 실행 수단으로서 결사를

조직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치안을 방해한 것으로 하여 본법의 적용

처분을받은것은분명히억울한죄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하물며우리

에게이러한범죄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본법의적용처분을받았습니다. 

끝으로한마디말씀드리면적어도사회또는영향을끼치는사건은전면적

으로고찰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일면적고찰로는그것에대한정

당한정당한판단을 내릴수없기때문입니다. 우리는초등학교시대부터일

선융화(日鮮融和), 일선인대우평등(日鮮人待遇平等) 등의말을들었을뿐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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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일한병합(日韓倂合) 당시이래관부민간(官府民間) 일선(日鮮)을묻지않

는다고선전하는표어가 있고, 또 현재신문지상기타문장에서누누이견문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모든 언론 기관을 통하여 대화혼(大

和魂)을 부르짖고 대화민족을 고취하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바가 적법행위로

서정부에서보호장려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왜같은일본제국의통치권의

지배하에서정치를하는조선에서는조선민운운하는것은곧바로체포감금

하고치안유지법기타 법률의적용처분을받지않으면안되고, 또정부로서

도 보호하는 바가 도리어 처벌하는 것입니까.

그래도우리 행위로서강제적으로범죄행위라고하여치안을방해한행위

로써처형하는것은경찰관서에서검사국에서예심및공판정에서모두국가

의법률로금지한 법외의행위를한것을감히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피고사건을취조할때의사법관및행정관의형사피고인에대한태도나

행위를상당히잔학하기때문에무어라말씀드려야좋을지모르겠습니다. 특

히 경찰관서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수성적인 폭악한 고문에 대하여는 뭐

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위를 치안을 방해한 범죄행위라고

하여 법률을 적용 처분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을 유린한다고 해도 좋을지

혹은 법률위반이 법률의 실현이라고 해도 좋을지. 말하고자 하면 입을 열어

서그렇게할뿐, 예심종결결정서및제1심판결서에서우리행위를범죄행위

로 하여 기소하고 판결한 범죄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한 행위

가 아닌 경찰관서, 검사국 및 예심법정에서 행한 고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우리의행위로법률을적용하지않고법률에우리행위를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혹은 불경이요 허위를 신청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죽을때그마음이선량한것으로제1심에서무거운징역형을언도받은우리

로서는 가장 먼저 허위를 신청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시험적

으로 본건 피고인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같은 사항에 관한 일문일답에서

곧바로 수긍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목적이어디에있는지따라서형행형법의채택한는바범죄법정주

의의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법률은 연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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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이에 본 피고의 우리 행위를 범죄행위로서 강제하여 법률적용을 받

는다면보안법혹은출판법의적용처분을받더라도결코치안유지법의적용

처분을 받는 것은 원통한 죄인 것과 무죄방면을 주장하고 인하여 진술하는

바입니다. 

소화(昭和) 5년 12월 8일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전(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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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화3년 형공 제661호

판결 (判決)

본적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죽림리(竹林里) 135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허진환(許振煥) 당(當) 18년(年)

본적 화순군 능주면(綾州面) 잠정리(蠶亭里) 102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주재성(朱在性) 당(當) 17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164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김종호(金鍾浩)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242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조기석(趙璣錫) 당(當) 21년(年)

본적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松山面) 지화리(芝花里)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47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정재억(鄭載億)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이강후(李康厚) 당(當) 18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이강오(李康午) 당(當) 19년(年)

위 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및 상해 피고 사건에 대

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赳夫)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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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主文)

피고 허진환(許振煥), 조기석(趙璣錫), 김종호(金鍾浩)를 각 징역 8월에, 피

고정재억(鄭載億),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를각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에 대

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理由)

피고 김종호(金鍾浩), 조기석(趙璣錫)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생, 피고

허진환(許振煥), 주재성(朱在性)은동교(同校) 제2학년생, 기타의피고등은동

교(同校) 제1학년생이다. 소화(昭和) 3년 6월 8일 동교(同校) 제5학년생 이경

채(李景采)가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등의사건피의자로, 광주예심(豫

審) 판사의영장에의해인치(引致)됨에따라동교(同校)에서는동월(同月) 19

일 동인(同人)을 유지(諭旨) 퇴학시켰다. 동교(同校) 제5학년 생도는 위 이경

채(李景采)가무죄가될경우에복교(復校) 하도록교장에게간청하였으나귀

담아 듣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를 분개하고, 동(同) 제4학년생과

모의하여대표자를뽑아 동월(同月) 24일 동교(同校)에서개최된부형회(父兄

會)에 돌연 참석하여 부형(父兄)에게 교장의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낭독한후, 동(同) 개회의 취지를 이루지못하게 하기에이르렀다. 다

시 이튿날 25일 전기(前記) 생도 등은 동(同) 교장에게

동(同) 교장 및 교직원 여러 명에게 반성 또는 해직을 촉구한다는 취지

1. 전게(前揭)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에 관한 사항, 기타의 무도장의

확장,

조선인본위의교육실현에관한사항등을게재한진정서를제출할것및

해당진정서의목적을관철하기위해동맹휴교를한다는취지의결의를하였

는데이를알게된제1, 2학년생도일동(一同)도이에참가하였고, 이튿날 26

일위진정서를동(同) 교장의허락으로제출한후위생도등은휴교를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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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교장은 이튿날 27일 해당 생도 중 주모자라 인정되는 자 27명을 퇴학, 

기타 280명을무기정학처분에붙였다. 이에해당하는생도등은위동맹의결

과를더욱굳건히하려고그동맹결속을위반하는자를감시하며이를위반하

는자에게제재를가하는합의를하였다. 동월(同月) 30일밤동교(同校) 제1학

년생홍헌종(洪憲鍾)이전교(轉校: 전학) 희망의용건으로동교(同校) 교사광

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하는 것

을피고들외여러명의생도가발견하고부동정(不動町) 부동교(不動橋) 옆에

서그가돌아가는길을요격하였다. 그리고홍헌종에게그방문의사유를힐문

(詰問)하고, 위 사정을말하자그것은 거짓말이라고하며 피고인들은그자리

에서동인(同人)의얼굴, 기타를구타하였다. 다시동인(同人)을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양파정(揚波亭) 대밭 부근으로 납치하여 피고 정재억(鄭載億) 

이외의피고는손또는몽둥이로동인(同人)의머리부분, 기타를구타하여그

의 머리 부분 외 여러 곳에 치료 1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소위(所爲)는 대정(大正) 15년 법률 제60

호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204조, 제207조에 각해당한다. 상해죄(傷害罪)의

대해서는 유기징역 형(刑)을 선택한다. 위 각 소위(所爲)는 1개의 소위(所爲)

로 여러 개의 죄명(罪名)에 저촉되므로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따라그무거운상해죄(傷害罪)의형(刑)에따라그소정(所定) 형기

(刑期) 범위 안에서 각각 주문의 형(刑)을 양형(量刑)하여 처단한다. 

동(同) 피고이강오(李康午), 이강후(李康厚), 주재성(朱在性)에대해서는범

죄의정황에 불쌍히여길만한것이 있다고인정하여동법(同法) 제25조에 따

라 2년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昭和) 3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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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화3년 형공 제661호

판결(判決)

본적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죽림리(竹林里) 135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허진환(許振煥) 당(當) 18년(年)

본적 화순군 능주면(綾州面) 잠정리(蠶亭里) 102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주재성(朱在性) 당(當) 17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164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김종호(金鍾浩)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242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조기석(趙璣錫) 당(當) 21년(年)

본적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松山面) 지화리(芝花里)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47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정재억(鄭載億)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이강후(李康厚) 당(當) 18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이강오(李康午) 당(當) 19년(年)

위 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및 상해 피고 사건에 대

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赳夫)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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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主文)

피고 허진환(許振煥), 조기석(趙璣錫), 김종호(金鍾浩)를 각 징역 8월에, 피

고정재억(鄭載億),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를각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에 대

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理由)

피고 김종호(金鍾浩), 조기석(趙璣錫)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생, 피고

허진환(許振煥), 주재성(朱在性)은동교(同校) 제2학년생, 기타의피고등은동

교(同校) 제1학년생이다. 소화(昭和) 3년 6월 8일 동교(同校) 제5학년생 이경

채(李景采)가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등의사건피의자로, 광주예심(豫

審) 판사의영장에의해인치(引致)됨에따라동교(同校)에서는동월(同月) 19

일 동인(同人)을 유지(諭旨) 퇴학시켰다. 동교(同校) 제5학년 생도는 위 이경

채(李景采)가무죄가될경우에복교(復校) 하도록교장에게간청하였으나귀

담아 듣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를 분개하고, 동(同) 제4학년생과

모의하여대표자를뽑아 동월(同月) 24일 동교(同校)에서개최된부형회(父兄

會)에 돌연 참석하여 부형(父兄)에게 교장의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낭독한후, 동(同) 개회의 취지를 이루지못하게 하기에이르렀다. 다

시 이튿날 25일 전기(前記) 생도 등은 동(同) 교장에게

동(同) 교장 및 교직원 여러 명에게 반성 또는 해직을 촉구한다는 취지

1. 전게(前揭)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에 관한 사항, 기타의 무도장의

확장,

조선인본위의교육실현에관한사항등을게재한진정서를제출할것및

해당진정서의목적을관철하기위해동맹휴교를한다는취지의결의를하였

는데이를알게된제1, 2학년생도일동(一同)도이에참가하였고, 이튿날 26

일위진정서를동(同) 교장의허락으로제출한후위생도등은휴교를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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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교장은 이튿날 27일 해당 생도 중 주모자라 인정되는 자 27명을 퇴학, 

기타 280명을무기정학처분에붙였다. 이에해당하는생도등은위동맹의결

과를 더욱 굳건히 하려고 그 동맹결속을 위반하는 자를 감시하며 이를 위반

하는자에게제재를가하는합의를하였다. 동월(同月) 30일밤동교(同校) 제

1학년 생 홍헌종(洪憲鍾)이 전교(轉校: 전학) 희망의 용건으로 동교(同校) 교

사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하

는것을피고들외여러명의생도가발견하고부동정(不動町) 부동교(不動橋) 

옆에서그가돌아가는길을요격하였다. 그리고홍헌종에게그방문의사유를

힐문(詰問)하고, 위 사정을 말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동인(同人)의얼굴, 기타를구타하였다. 다시동인(同人)을광주면(光

州面) 향사리(鄕社里) 양파정(揚波亭) 대밭부근으로납치하여 피고정재억(鄭

載億) 이외의피고는손또는몽둥이로동인(同人)의머리부분, 기타를구타하

여 그의 머리 부분 외 여러 곳에 치료 1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소위(所爲)는 대정(大正) 15년 법률 제60

호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204조, 제207조에 각해당한다. 상해죄(傷害罪)의

대해서는 유기징역 형(刑)을 선택한다. 위 각 소위(所爲)는 1개의 소위(所爲)

로 여러 개의 죄명(罪名)에 저촉되므로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따라그무거운상해죄(傷害罪)의형(刑)에따라그소정(所定) 형기

(刑期) 범위 안에서 각각 주문의 형(刑)을 양형(量刑)하여 처단한다. 

동(同) 피고이강오(李康午), 이강후(李康厚), 주재성(朱在性)에대해서는범

죄의정황에 불쌍히여길만한것이 있다고인정하여동법(同法) 제25조에 따

라 2년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昭和) 3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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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화3년 예제 11호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궁정(弓町) 48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164번지

잡곡상 한길상(韓吉祥) 당(當) 33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교사리(校社里) 119번지

사립학교 강사 지창수(池昌洙) 당(當) 22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적 170번지

사립학교 교사 강해석(姜海錫) 당(當) 25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리(松汀里) 432번지

농업 조칠성(曺七成) 당(當) 24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리(松汀里) 248번지

신문기자 박승남(朴承南) 당(當) 24년(年)

본적동도(同道) 나주군영산면(榮山面) 산정리(山亭里) 번지불상(番地不詳)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22번지

무직 박병하(朴邴夏) 당(當) 23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55번지

무직 윤해병(尹海炳) 당(當) 23년(年)

본적 주거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59번지

생도 이경채(李景采) 당(當) 18년(年) 

위윤해병(尹海炳) 이외의자(者)에대한대정(大正) 8년(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 윤해병(尹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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炳)에대한증거인멸각피고사건에대하여예심(豫審)을마치고결정을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主文)

다음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 윤해병(尹海

炳)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친다. 피고인 한길상(韓吉祥), 지창수

(池昌洙), 강해석(姜海錫), 조칠성(曺七成), 박승남(朴承南)을 면소한다.

이유 (理由)

피고인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 윤해병(尹海炳)의 3명은죽마(竹馬) 

친구로 피고인 병하는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中學院)에 입

학하고 이를 졸업 후에는 병약한 관계로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있는 자이

고, 피고인 해병은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병약한 관계로 중도(中途) 퇴학한 이래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경채는동상(同上) 보통학교를거쳐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입학하

여 5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제1. 피고인병하, 경채의 2명은소화(昭和) 2년여름부터공산주의에흥미

를갖게되어이에관한서적을탐독하다가결국동(同)주의에심취하여공산

주의의국가실현을희망하기에이르렀는바, 소화(昭和) 3년 3월중, 두피고

인은여러차례교대로자택에서만나위국가를실현할방법에대하여협의

한 결과 결국 끝내 공산주의에 관한 선전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이를 일

반에게 반포할 것을 계획하고 공모(共謀)한 후, 동년(同年) 4월 1일부터 3일

무렵까지의기간에 여러차례피고인 경채(景采)의집에서 만나피고인등이

소지하고있던계리언(사카이도시히코) 저(著)의 ‘사회주의학설대요, 산기순

산(山崎郇山) 저(著)의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레닌 저(著)의 무엇

을 할 것인가 등의 서적을 참고로 하여 공산당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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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언서’라는제목으로 ‘무산계급의무반혁명분자암살, 무산계급결사

적 단결, 자본주의사회 파괴, 지배계급 파괴, 민족주의 파괴’ 등의 불온한 문

자를 나열한 것

(2)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제군(諸君)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으로서사회의개선에동의하지않는자는한사람도없다. 현재사회제

도는 착취계급【지배계급】과 피착취계급【피지배계급】과의 대립이 있다. 

동등한 인간으로 계급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천황은 신성(神聖)으로 범해

서는안된다는것은군국주의자의말이다. 전세계의무산계급은인종, 언어, 

풍토를달리하나, 모두같은피가흐르고, 같은감격에가슴을아파하는형제

이다. 정의가승리하지않으면무엇이승리하는가. 사회주의야말로정의이고, 

무산계급의 의무이다. 프로레타리아제군들이여, 빨리영원한 잠으로부터각

성하라. 전세계의무산계급과함께국제적으로단결하여해방전쟁의동맹을

맺는것은프롤레타리아의 광영이며특권이다. 부패한현사회제도의문은우

리무산계급의단결된철권(鐵拳)으로타파되어자유, 평등의신세계가출현하

고세계에영원한평화가성립될것이다. 무산계급의해방운동은지금국제적

으로도, 국내적으로도가장중요한시대를통과하고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학생제군(諸君)은자본주의제도아래에서부르조아적교육, 자본주의적노예

양성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무산계급적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현사회제도의교육은자본주의적으로얼버무린주의(主義)의교

육이다.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

(3) ‘자본주의 계급적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현사회제도는 자본주의적사회제도로상당히 많은결함을 가지고있다. 법

률, 정치, 문학, 경제, 도덕, 종교, 철학이모두다그러하다. 가장좋은사회제

도는 무산계급 제도라는 사실을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들도 알 것이다. 

제군들은무산계급의피를착취하는자본계급의고등충복(忠僕)이다. 자각하

라. 그대들의불합리가극에달했다. 횡포도시대의요구에의해파괴된다. 인

류 사이에 생존경쟁이 있으면 평화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존경쟁이 없는 무

산계급적사회제도가성립되는때에비로소영원한평화는출현한다. 프롤레



308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

타리아야말로 그대들의 구주(救主)이다. 우리 당(黨)은 전 세계의 인류를 위

해희생의의무를다할광영(光榮)이있다. 특권을가지고있는우리당에대

하여방해하는것은전인류평화를위해, 신사회건설을위해여의(餘儀) 없

이 생명을 바칠 것을 사전에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의 3종

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한편피고인경채(景采)는동년(同年) 3월 28일밤에몰래송정리보통학교

사무실에 침입하여 학교 비품인등사판 및 그 부속품인 원지(原紙), 줄판, 인

육(印肉: 인주)【증 제30호, 제40에서 42호】를 훔쳐 왔다. 4월 4일 무렵(頃) 

두사람은피고인병하의집에서위등사판및그부속품을사용하여전기(前

記) 3종의 문서 각 수십 통을 적색으로 인쇄한【증 제1, 2호】

(1) ‘선언서’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동월(同月) 11일 밤 어둠을 틈타 광주역

앞 경찰관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등보통학교 앞 전주(電柱) 외 광주 읍내 눈

에띄는장소 6개소의전주, 판자벽및송정리역앞전주(電柱), 송정리신사

(神社)6) 내 게시판외 송정리읍내 눈에띄는 장소 10개소의 전주와판자벽

에붙였다. 그리고동월(同月) 13일밤경채(景采) 집에서 (2), (3)의인쇄물을

각 1매씩을 1조로 하여 봉투에 넣어 동월(同月) 14일부터 동월(同月) 17일까

지의 기간에 1부는 피고 병하가 송정리 우편소 앞 Post(우체통)에, 나머지는

피고 경채(景采)가 광주역 앞 Post(우체통)에 넣어 전라남도 내, 각 중등학교

및경찰서, 기타합계 19개소앞으로우송, 반포함으로써공산주의를선전, 선

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고, 

제2. 피고인윤해병(尹海炳)은전기(前記) 피고인등의범죄사정을알면서

도소화(昭和) 3년 4월 18일무렵(頃) 피고인병하의의뢰에의해피고인경채

(景采) 집에서부터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 및 전기(前記) 불온문서

의 인쇄된 것 20여 통을 받아 동일(同日) 무렵 자택에서 인쇄물을 불태우고

 6) 일본에서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매이지 정부는 제정일치라는 방침을 세워 신사를 국가의 기간으로
삼았다. 



부록 4. 이경채 관련 판결문  309

등사판을 파기하였고, 동일(同日) 밤 피고인 병하 집에 있던 전기(前記) 인쇄

에사용한등사판의부속품인줄판, 주육(朱肉: 인주) 각 1개, 원지(原紙) 수십

매를 받아피고인 병하의 집으로부터남방(南方) 약 10리(里) 떨어진 야원(野

原: 들판)의 도랑 안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버림으로써 전기(前記) 피고인 등

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위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의 소위(所爲) 중, 국체(國體) 변

혁,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부인(否認)의 목적으로 실행에 관하여 협

의를한점은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에, 정치변혁을목적으로다수공

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한 점은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제1조에, 

정체(政體)를 변혁하려 한 문서를 출판한 점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경채(李景采)의 절도의 소위(所爲)는 형법(刑法) 

제235조에, 피고인윤해병(尹海炳)의죄증인멸의소위(所爲)는동법(同法) 제

104조에 해당하는 바, 1개의 소위(所爲)로 여러 죄 또는 연속범(連續犯) 관계

에있는것으로는동법(同法) 제54조제1항전단(前段) 제55조를, 병합죄(竝合

罪)에 대해서는 동법(同法) 제45조, 47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것으로 공판(公

判)에 부치기에 족(足)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 312조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피고인한길상(韓吉祥), 지창수(池昌洙), 강해석(姜海錫), 박승남(朴承南), 조

칠성(曺七成)이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의 전기(前記) 범행에

공모(共謀), 가담하였다는것의공소(公訴)사실은범죄혐의가없으므로동법

(同法) 제313조에 따라 면소의 언도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화(昭和) 3년 7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판사 등본향등(藤本香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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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930년 신년초 광주전남 학생계의 반응

5-1. 1930년 1월 광주고보 백지동맹과 동맹휴학

1929년 11월 2차례 학생시위와 백지동맹, 동맹휴학의 여파로 광주지역 학

교들은 1929년연말까지무기한휴교상태에있었다. 그후 1930년초가되면

서학교는 1930년 1월 7일개학했다. 이날은학교에서개학식만마치고 학생

들을하교시켰다. 당시학교는장기간의휴교로치르지못한 2학기시험을다

음날인 1월 8일 치른다고 통보했다. 당시에는 3학기제라 2학기 시험을 치르

지않고는 3학기로들어갈수없었다. 그러나 1월 8일시험에대해학생들은

반발했다. 2백명의학생들이감옥에있는데어떻게자신들만시험을치를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광주고보 2학년생은 당시 갑조 56명, 을조 57명으로 110

명가량이었다. 시험을거부하는백지동맹이결의되면서을조의반장이기홍, 

갑조 반장 강문영, 유기량 등 17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65명도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학교당국은 이들을 퇴학처분했

다. 그 후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자연스럽게 휴교 상태가 되버렸다. 특히 1월

15일 출석 학생들이 너무 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자 광주고보에서는 교사

들에게 그날부터 3일간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2.3.4학년 학생들에게

출석을 종용했다. 1월 18일에도 광주고보생 24명이 전교생 퇴학계를 제안했

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5-2.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제3차 항일시위

1930년 1월초개학과함께광주농업학교독서회원안종변, 이수동등 10여

명의학생들은서울만세운동과호응하여다시광주학생운동을전개하자는결

의를했다. 1월 20일수감학생석방을요구하는진정서를학교교장에게제출

하고학교전화선을절단하고, ‘궐기하자, 학생만세’ 등을쓴붉은깃발을들고, 

격문을 살포할 계획을 추진하다 체포 된다. 한편 사범학교는 1930년 초에는

항일운동을전개할 여건이거의없었다. 다수 사범학교학생들이검거되었고, 

1929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폐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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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광주여고보의 2차 백지동맹

장재성을 도와 2차 시위운동에 가담했던 장매성은 경찰의 감시를 받았지

만곧바로체포되지않았다. 오빠장재성이 11월 13일현재의사동부근에서

먼저체포되었고, 그후장매성도 장재성빵집등에서학생비밀결사관련인

물로 지목되면서 체포되었다가, 1930년 1월 광주여고보 백지동맹 발발이후

비밀결사와 관련 인물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소녀회 학생들과 함께 구치소에

유치된다. 한 1929년 11월 11일 광주 여고보 독서회원이자 1차 백지동맹을

주도하고 친구 박지의 집에서 백지동맹을 권고한 격문을 만들었던 최순덕은

친척집에 피신한 후 퇴학 했다. 

1930년 1월광주여고보에서도 3학년이광춘은 1월 9일개학후이튿날시험

이 치러지자백지답안을 제출하며항거한 후 귀가했다. 그후 1월 13일광주

여고보 학생들은 백지동맹을 호소하는 이광춘의 호소에 동조해 백지동맹을

전개한다. 이날이광춘은자신이모든 것을책임질것을외치며다른학생들

의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지동맹으로 이광춘, 권순례 등 15명이 퇴학당

했다. 이광춘은 1월 13일에자택으로쳐들어온나주경찰에의해구속된다. 한

편 이 과정에서 백지동맹의 배후 조직으로 암성금자가 체포되면서 소녀회가

발각된다. (조선일보 1930. 1. 15)

원래일제당국은장매성이이끄는소녀회조직을감지했으나미미하다보

고검거를유예했으나백지동맹사건을계기로 1월 15일을기해소녀회에가

담했던여학생전원을체포하기시작한다. 소녀회사건으로구속되었던장매

성, 암성금자(이금자), 박계남, 장경례, 남협협, 고순려, 박채희, 박현숙, 김금

련, 김귀선 등도 퇴학당한다. 

5-4 광주수피아학교 여학생 만세운동 추진

광주수피아여학에서는 (1월) 27일 대규모의 맹휴와 시위운동을 일으키고

자 암암리에 계획을 진행 중인 바 27일 당일에 발각된 바 이미 학생 가운데

주모자로서 심옥순 심만 2명이 검속되어 일반시민은 긴장된 가운데앞으로

사건의 전개를 주목한다고 하더라.(중외일보 193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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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함평청년동맹 간부의 3.1절 광주학생옹호운동

1930년 3.1절 11주년을 맞아 함평청년동맹위원장겸 신간회 함평지회 선전

부장이현일은 10여명의청년들과함께함평장날시위운동을기획하고, ‘궐기

하라 조선청년대중이여, 일본제국주의의강도를학살하라’는 등의격문을준

비하고 항일시위를 준비하다 발각되었다. 그 후 3월 3일에는 광주고보 3학년

이삼희(李三喜), 함평농잠보습학교 이재연(李載洞) 등은 함평보통학교 학생들

과 시위운동을 촉구하는 격문을 함평읍내에 살포했다. (대구복심법원 1930. 5.

29) 

5-6. 나주농업 보습학교 학생들의 장날시위

1930년 2월 10일나주장날을기해나주공립보습학교 2학년이창신의지도

로나주농업보습학교와나주공립보통학교 5〜6학년 300여명이교정에모여

“광주학생 동정만세”, “학생만세” 등을 고창하며 나주 시내로 진출하여 시위

를 진행하다가 해산했다. (조선일보 1930. 2. 12) 

5-7. 정명여학교 여학생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이촉발되자목포정명학교에서도목포상업학교항일시위에

자극을받아항일운동이전개된다. 그러나당국의통제와감시가강화되면서

시점을잡지못했다. 그러나 1930년서울여학생시위와광주학생재판소식이

들리자고등과 4학년최이선, 강안식, 서금복, 박덕순과 1학년송영은등이구

금된목포상업학교학생의석방을요구하고, 목포상업학교학생정병칠의지

도를 받아 대형 적기와 격문 수천 장을 만들어 시위운동을 계획했다가 2월

9일 주동자 8명이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0. 2. 12∼19), 1주일만인 2월 15

일경 대부분 석방되었다.

5-8. 강진, 담양, 곡성 등지의 보통학교 학생의 항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이후 다수학생들이 검거되고, 사범학교 출신의 보통학

교 교사들이 갑자기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남지방의 공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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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교 학생들도 항일운동에 동참한다. 1월 18일 강진군 대구공립보통학교

5,6학년학생들과졸업생인윤가현이강진군 8개보통학교와면내각구장앞

으로 광주고보 학생들에 호응하라는 항일 격문을 발송한다. 이 결과 대구면

군동보통학교, 강진보통학교, 독천보통학교, 성전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격문

을보내항일시위를촉구했다. 이런가운데윤가현과강원태는대구공립보통

학교학생들을규합해동맹휴학을전개했고, 92명이격문을배포하고맹휴를

전개했다.(광주지법 장흥지청 1930. 3. 14) 한편 1월 18일 창평공립보통학교 6

학년생 박모가 교실에서 광주학생투쟁 희생자를 찬양하는 격문을 학생들에

게회람하며항일투쟁을추진하자고계획을세우던중체포되기도했다. 2월

2일 담양공립보 통학교 6학년 김영순 등 9명은 각 학년별로 책임을 맡아 일

본국가의 합창 거부를 맹세하고, 만세를 고창한 후 시위를 전개하다 발각된

다. 곡성군 옥과면에서도 옥과공립보통학교 이근만 등이 1월 27일 장날시위

를 추진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5-9. 여수와 보성 등지에서 보통학교 및 여수수산학교 항일운동

광주고보생들이 귀향해 고향의 학생들과 연계하여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적지않았다. 광주고보생김기수는학교에서퇴학당해귀향했는데, 광

주학생사건에 대해 소식을 전하며 보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자극했으며, 

그 결과 2월 18일 보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만

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한다. 여수에서는

여도현이 광주고보 맹휴로 퇴학당한 후 청년운동을 전개 중이었다. 그는 친

동생인 여운종과 김용환 등 여수청년학생들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준비한다. 

이들은 1930년 1월 25일여수공립보통학교교정과교실에 “학생제군이여, 광

주사건에동정하라”는시위운동을촉구하는격문 80여장을살포하였다. 한편

1930년 1월 28일여수수산학교 2학년중심으로검거된학생의석방을요구하

는 맹휴운동이 전개되며, 이에 1학년과 3학년들이 동참한다. 이보다 앞서 여

수경찰서는 1월 25일, 여수수산학교 몇몇의 학생들의 자택을 수색하고, 교과

서 및 문학서적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기(李龍基) 등 7명을 검거했다. 

그러나일본경찰은 물증이없는데석방하지않았고, 이런사실을학교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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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여수수산학교는이사건으로 1학년 9명을퇴학시켰고, 3명을정학처

분했다. 2학년 3명도퇴학시키고, 6명을무기정학시켰다. 이같은조치가부당

하다며 여수수산학교 한인 학생들이 1월 28일 집단행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① 금번퇴학시킨생도와무기정학시킨생도를전부복교시킬것, ② 경찰서

에검거된학생을전부석방할것등의요구조건을내어걸고동맹휴학을단

행하였다. 일경은이러한항일운동배후로광주고보출신의여도현을주목했

다. 2월 1일여도현(呂道錄)의집을급습하여체포하고가택을수색했다. 여도

현은 1928년 광주고보 재학 중 맹휴에 참석했다가 퇴학당했다 복귀했으나

1929년 3월경종업식을앞두고유시퇴학명단에올랐다. 이를항의하기위해

여도현, 김몽길, 하길담 등이 광주고보 교장실에 다가가 교장실문을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를 계기로 퇴학당했다. 그 후 고향에 내려온 여도현은

광주에서항일학생운동이발발하자여수수산학교학생을규합하여학생궐기

에동조시키고자격문을준비하고, 수산학교, 보통학교학생주동자들과긴밀

한연락을취한 혐의를받았다. 그러나물증이없어서여도현을제외한나머

지 수산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검거 후 얼마 뒤에 석방된다. 그 후 학생들은

1930년 3월 여수수산학교 독서회를 조직한다. 광주학생 궐기 당시에는 여수

수산학교학생들이 적극적으로동조시위를 조직하지는못했으나 1930년 9월

학생비밀 조직인 여수수산학교 독서회가 발각되어 다음과 같은 학생이 재판

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으로 윤경현(尹吳敍), 이용기(李容起), 정학조(鄭學朝), 

오놀보, 곽재석(郭在石), 진자미(秦者味), 정낭호(鄭誤治), 백인열佔仁烈), 조병

호(趙 納治), 박창래(朴昌來), 김재곤(金載神), 김봉칠(金奉七), 차용헌(車用憲), 

정보한(鄭補漢), 정임구(鄭林求), 이검용(李齡轉), 박경임休卜景任), 이창용(李

彭第), 강탁오(姜折五), 고자화(高子華), 손대형(孫大?), 강임룽(姜任龍) 등 22명

이 구속되며, 이중에서 14명은 실형을 받지만 고자화, 강임룽 등 8명은 형사

사건부에불기소처분되지만미결상태로 3달가까이투옥된다. 이들학생들

은최고 2년최하 3년간집행유예의언도를 받았다. 한편 여수수산학교학생

들은광주학생운동 1주년을맞아 1930년 11월 11일부터① 교사배척, ② 제

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교생이 동맹 휴학을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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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광주학생사건 법정투쟁과 옥중투쟁

1) 광주학생시위사건 재판공판과정과 법정풍경 

광주에서일어난 두차례시위운동으로검거된학생들로인해광주형무소

는초만원이었다. 11월 3일학생충돌사건과 1차시위이후약 70여명이체포

되었다가그중 10여명이풀려나지만, 11월 12일 2차시위로다시수백명이체

포되었다. 그후 11월하순과 12월초, 전남지방보통학교교사로있던전남사

범학교출신들도검거되어송국되었다. 이밖에도 1930년 1월과 2월경에맹휴

참여자 및 성진회, 독서회중앙부, 소녀회 및 청년동맹 등 관련자들이 연달아

체포되면서 구속자는 260명에 달했다. 그 결과 총 188명 이상이 학생충돌사

건및 1,2차맹휴시위운동및성진회와독서회사건등에회부되면서각사건

별 예심종결도 장기화되었다.

(1) 변호인단 선임과 재감학부형회의 대응

① 재감학부형회의 결성

많은학생들이 희생되고구속되자사태수습을위해나선학부형들은공동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재감학생학부형회在監學生父兄會)를 결성한다. 재감학

부형회는 최영렬(崔泳烈) 외에도 김용환(金容換), 장석지(張鎬之)는 김용준과

장석천 친형이다. 이들은 회비 10원 이상 부담, 공판준비기구로 출범했지만

처지가어려운재감학생의부모나가족의옥바라지활동을돕고지방에서올

라온 이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등 상호부조도 진행했다.

② 전국적 관심을 모은 광주학생사건 변호인단

재판이시작되자재감학부형회는광주지방변호사단의서광설, 김재천, 송

화식, 류복영, 어윤빈, 이정상, 지영구, 송태환 등에게 변호를 요청했고 이들

은 법정에 변론계를 제출했다. 2월 19일 제2회 공판이 되자 김병로(金炳魯), 

권승렬(權承烈), 이인(李仁), 김용무(金用芮), 이창휘(李昌歸), 강세성, 한상억, 

김광섭, 정문모 등 20여명의 대표적인 거물급 변호사들이 서울, 대구 등지에

서광주로내려와법정에서변호를자청하며변론계를제출했다. 1930년 2월

에서 8월사이에미결상태로수감된광주학생운동관련자는 188명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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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9명은보안법위반, 치안유지법위반관련성진회관계자 38명, 독서회관

계자 90명, 광주여고보소녀회관련자 11명이다. 가장먼저재판이시작된것

은광주학생운동(1차, 2차시위)에참여한보안법위반 49명에대한재판이었

다. 이재판은많은사회적관심을받았는데일단재판이시작되면서많은논

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예심을 종결시킨다.

③ 광주학생시위사건 관련 광주지방법원 예심

1930년 2월 12일 전국적인관심을 모았던 광주학생시위운동에대한 첫공

판이 시작된다. 이 소식이 들리자 당일 광주시내는 일제경찰이 시내를 순찰

하고각단체와요시찰조선인감시를강화하는등긴장이고조되었다. 제1회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호 법정은 많은 방청객, 기자, 형무소 간

수와일경등으로 가득찼고긴장된분위기가감돌았다. 특히전남도청학무

국및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등의학교당국자들, 현지의경찰서원이먼저

방청석을차지했고, 법원주변에는재판을보기위해나온학부형들과특별방

청 신청자 등으로 북적였다. 광주형무소장 야촌(野村)을 비롯해 형무소 간수

20여명과, 정사복경관이 나와 경계가 삼엄했다. 재판은 기무라(木村) 재판장

과 사카이(酒井) 검사가 참여했고, 재판관은 피고 학생 46명을 일일이 불러

인적사항등을확인하는수준에서종료되었다. 제2차공판은 2월 19일열렸

는데본격심리와관련해관심이높았다. 제2희재판을앞두고전날부터광주

에는거물급변호사들이대거내려왔고, 광주경찰은전날부터시가지전체에

비상경계를 펼치고, 각급학교까지도 엄중경계했다. 이날 법정에는광주지방

법원이생긴이래 가장많은변호인들이공판에참석하게된다. 재판은광주

학생시위사건의초기발생과정에대한심문으로진행되었다. 이날재판에서

재판장은예심을거친피고인중에서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김대원, 김무삼, 

박석훈, 문학연, 윤재병, 김용준, 강민섭, 김흥남, 이형우외 3명을포함총 14

명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죄가 별도로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재판에는

이들에대해보안법만심리하고나머지죄목은분리심리하여별도의재판을

진행한다고밝혔다. 권승렬, 김병로, 이인변호사등은이는이중재판으로부

당하며받아들일수없다고항변했다. 즉동일한사건에대해두가지죄목을

물어 두 번의 재판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후 2시 경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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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했던 법정은 2시 35분경에 다시 재개되자 이인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광주고보에있던독서회관계피고인들이아직예심중인것에있음에도어린

학생들이 이중으로 형을 받아 가령 상해죄로 10년 이하, 치안유지법으로 5, 

6년이라고하면형법제6조에의한형이정한바에따라선택해야함에도불

구하고, 재판소가편의로혹은검사의 편의에의해분리하는것은묵과할수

없다며항의했다. 변호인단은분리심리대신병합심리를주장했다. 그러나재

판장 기무라(木材)은 “고집대로 하겠다”는 주장을 폈고, 입회한 검사 사카이

(酒井) 검사는 “이것은전혀별개다”며공판이진행되었다. 이에대해방청석

과 피고인석에있던 최희선(崔照善) 등이 항의하면서이날 심리는 49명의 피

고인중 16명에대한심리를진행하다가중단되었다. 다음날인 2월 20일제3

회공판이열리자이번에도학무국,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여고보등

학교관계자 등이 우선적으로 방청석을 배정받아 많은 학부형들은 입실하지

못했다. 재판관은 조선학생 측 변호인들의 보충심문 질의를 전부 묵살하고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항변하며 피고들이 발언할 기회도 거의

주지않았다. 이에대해권승렬(權承烈) 변호사는재판장이공술할자유도주

지않고, 범죄사실에있어범죄 기간을적시하지않고재판장혼자서자문자

답식으로범죄 사실에필요한것만 공술만허용한다며따지고, 피고들에게 6

가지보충심문을할 수있게해달라고요구했다. 그러나이를재판장이거부

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변호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고 법정에서 퇴정해 버렸

다. 한편 이인변호사는광주고보의 교감 와따나베(渡 邊), 이종묵(李鍾熱), 후

쿠시케(福重), 송홍(宋滿) 교사, 동아일보 광주 지국장 김용환(金容換) 등 7명

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처럼 재판관은 변호인이나 피고인측

주장이나 요청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2월 20일 이날

검사는 장황스럽게 논고를 읽고, 김향남, 노병주, 김안진, 이형우, 조길룡, 김

보섭, 김상환, 최태주, 정주영, 최상을김삼석, 김동섭, 송만수, 김흥남, 강민섭, 

김철근강윤석, 김병기, 박형기, 오종필, 민영흥, 채규호, 문학연, 차세영, 길귀

남, 최희선, 황남옥, 고광신, 정상렬, 임한길, 구용우, 김의원, 김무삼, 장석진, 

정석규, 윤창하, 김대원, 김시황, 이인규, 박석훈, 위종렬, 박인철, 이준범, 윤

재병, 기회준, 최가봉, 정태린, 김용준 등에실형을구형했다. 이인변호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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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범죄요건이부적합하다며무죄를주장했다. 학생시위및격문내

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온격문이라 말하나, 일본무산정당의 표어

보다 온건한 주장으로 어찌 출판법이나 보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이인변호사는 1차재판이후공판에서제외된피고 15인들의치안

유지법위반관련별건심리는취소되어야하며병합심리를하라고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일심 공판을 종결시키고 말았다

(동아일보 1930. 2. 22),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광주지방 유지들과 학부형들

100여명은광주학생운동담당변호인들을광주시내음식점인신광원(新光園) 

에 초청하여 위로연을 개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아일보, 1930. 2. 25) 

④ 광주학생시위사건 재판에 대한 전남도평의회 한인 의원들의 발언

재판시작과함께대중적관심이고조된가운데전남도평의원들도전남도

청과 학무당국에게 ‘광주학생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

도청은 “광주의중등학교생도투쟁사건및생도망동사건전말서”라는인쇄

물을 평의원에 배부하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손영이나 박이규 등의 전남

도 평의원들이 학생충동사건이 확대된 원인을 자세하게 질문했다(동아일보

1930. 2. 26), 손영(孫英) 의원은 ‘한순사가박준채의빰을때렸다고하는데사

실여부는?’ ‘11월 1일광주역에서광주고보-중학생대치시광주중학교유도
선생이학생들을부추켜선동했다는데사질여부는?’ ‘11월 3일중학교는부상

자를도립병원에서치료하도록하고, 고보학생들은외면방임했다는비판이

있으니광주고보당국자의책임은없는가?’, ‘학생사건발생당시광주일본인

시민들은전보로써군사령부에청병한것이사실인가?’ ‘광주고보에서연중행

사처럼 맹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자의 처치문제는?’ 는 등을 질의했

다. 박이규 朴珥圭)는 전남도청 학무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했 다. ‘11

월 3일 시위 행렬을 하기 전에 고보 강당에서 회의하는 걸 교직원과 경찰이

알았으면서 왜 방지하지 않았는가’, ‘왜 행렬을 방임해놓고 다수 조선학생을

검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수 학생을 검거해서 전조선적 사건 확대한

것은 그 누구 책임인가?’, ‘학생시위 행진은 싸움의 연장인데 그렇게 중시할

필요가있는가’. ‘학교직원들과경찰로도충분한데경종을난타하여소방대를

출동시켜인심을요란하게한책임은어디에있는가?’ ‘학생사건의이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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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있다고 하지만, 다수 학생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싱거워서 포

기했을텐데, 공연히아이들싸움을 중대한것으로키워 12일 사건을야기시

킨것이아닌가? 그책임은어디에있는가’ 등이다. 이런여론악화를염두에

두면서재판을빠르게진척시켜, 광주지방법원은 1930년 2월 26일 49명의재

판을 빠르게 종결시켰다. 광주학생사건 49명에 대한 재판은 원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상해, 가옥 침입,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

되었다.

2) 구속 학생들의 재감상황과 광주형무소내 옥중분투

(1) 광주형무소내 구속학생들의 재감상황

광주학생운동의여파로 각지에서학생들이시위나격문등에연루되어검

거되면서 많은 일제관헌들이 총동원되었다. 광주학생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도일부시위 가담자들에대한검거와수배가진행되고있었다. 이때

문에 광주학생운동 이후 그해 5월까지도 퇴학생이 꾸준히 늘어났다. 동아일

보는 전남, 경북, 황해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구속자는 서울 경기가 223명, 

평남 60명, 평북 3명, 충북 23명, 충남 25명, 전북 12명, 경남 30명, 강원 14명, 

함남 39명, 함북 28명등이라고중간집계를한결과 496명이집계되었다(동아

일보 1930. 3. 29), 서울이나 평양,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면, 일부 주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

다. 반면 광주나 목포에서는 단순 참여자들도 조사과정에서 지독한 폭력에

시달렸다. 당초에 전남지방 검사국은 광주학생운동을 단순 사건으로 취급했

으나총독부와일본내지에서도관심이높아지자한일학생들간충돌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대신에 항일시위 배후 조직 규명으로 초점이 변경된다. 

이 방향으로 수사와 심문이 진행되자 중요 피고인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과별건으로조사를 받게된다. 일제경찰은시위운동배후에관여된사회단

체나각종청년단체및비밀단체의규명을위해단순시위참여자들마저가혹

하게조사했다. 일제고등계경찰들은조사에불응하거나저항하는학생에게

가혹한구타와무자비한폭력, 고문을자행했다. 이때문에많은학생들이고

문에 시달려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광주학생사건 당시 검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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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재판 중 비밀결사 독서회 사건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 백여 명

에대한조사가장기화된다. 그결과학생시위자들의재판도 5개월가까이걸

렸고, 독서회 및 성진회 병합재판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 예심이 거의 10

개월이나지연된다. 이에따라재감학생들은예심재판이늦어지는것에대해

여러차례항의했다. 한편나주공립보통학교학생시위나목포상업학교독서

회나 여수 수산학교 시위운동 광주학생 웅호운동에 대해서도 그 배후 조직

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과 고문에 시달렸다.

(2) 광주형무소 재감학생들의 옥중 투쟁

학생들은일반 범죄자들과달리정의감에불타던청년들로형무소에갇힌

몸이지만기회가있을때마다조선독립을외치고일제당국이나부당한행위

를 일삼는 간수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교도소에서의 처우개선을 위한 옥

중투쟁도 전개했다. 학생들은 1930년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감방의 벽을 두

드리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형무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

후 3월 17일에도 특정한 기념식이라 하여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소동을 일으

켰다. (조선일보 1930. 3. 24) 

1930년 6월 23일 오전에 장재성이 돌연 검사국에 호출되자, 120여명의 청

년과 학생들이 일제히 창문을 두드리는 감옥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영목(餘

木) 간수장은 일반 간수를 전부 비상소집한 한편 저녁 9시경에는 안도(安東)  

형무소의사까지불러들였다. 감방내에서는계속하여격렬한소리로고함을

높이 지르고 있어 형무소가 떠나가는 듯했고, 구외까지 요란하게 들려왔다. 

형무소에서는일체외부의사람을멀리하고, 경찰까지동원하여엄중한경계

를하고있는데, 이소문을 들은피고의가족들과친지동문들은형무소부근

으로 모여들어 근심스러운 얼굴로 부근을 방황하였다. 이런 가운데 형무소

내에서는 계속하여 고함소리와 발을 구르는 소리, 담벽을 차는 소리가 요란

히들렸다 (중외일보, 1930. 6. 25) 이날저녁광주형무소제1감방에수감되어

있던김보섭은간수의취침지시가내린후에도콧노래를흥얼거리다가코보

간수장로불리던일본인 간수가휘두른흉기에피가나는상처를 입었다. 이

를 김상환 등을 통해 감옥 전체로 알려지자 형무소내 5개사 감방의 수백 명

의학생들과일반인복역수들까지합세하여일제히함성을지르고벽을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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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를구르며항의했다. 이같은소동에일제당국은재소자들에게곤봉을휘

두르며잔혹하게진압했다. 학생들은기세를늦추지않아형무소소동은 3일

이나 지속되었다. 이러한 소식에 형무소 주변에서도 “형무소를 부셔라, 학생

들석방하라” 호응했다. 이에광주형무소간수와경찰, 소방서, 헌병대까지총

동원하여이중삼중으로경계를강화했다. 6월 23일저녁에는미결수와간수

간 다툼을 계기로 미결수 300여명과 기결수 500여명이 대소동을 일으킨다. 

여감방의 수감자를 제외한 학생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자, 다른 감방의 재

소자들도 발로 담벽을 차고, 문을 발로차 문짝 10여 개가 파손되었다. 이날

농성은 6월 24일 새벽이 되어서야 진정되었다.(조선일보 1930. 6. 25) 광주형

무소 재소자 소동사건은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광주형무소은 소동의

가장 큰 이유는 예심이 늦어진 까닭이지만, 김보섭이 간수의 취침명령을 따

르지 않자, 간수가 패검으로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일어났다. 이런 소동과정에

서박오봉의코가한치나찢어졌다는소식도들렸다. 이런소식이들리자 6월

25일 전남청년동맹은 정동화와 서재 익을 파견해 광주형무소에 사건진상과

금후 개선방침을 요구했다. 형무소 당국은 주모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

이라말했다(중외일보 1930. 6. 25) 그후광주형무소당국자들은 ‘피고대우개

선’, ‘간수소질조사등선후책을강구하는긴급회의를열기도했다. 학생들은

성진회, 독서회재판지연으로투옥기간이길어지자각종옥중투쟁을벌인다. 

1930년 7월 7일 저녁 8시 반부터 광주학생사건 피고들은 예심 지연에 대한

항의소동을 벌이는 등 옥중항쟁을 전개했다. 그해 8월 제2사 독방에 수감되

어있던유치오는 심한피부병을앓았다. 그는교도관에게치료를위해다른

감방으로옮겨줄것을요청하고, 치료약도달라고요구했다. 그러나일본간수

는유치오와수명의 학생들을정신이잃을정도로몽둥이로구타했다. 이사

실이알려지자학생들은격분하여일제히형무소당국의만행에대해규탄하

며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수감된 학생들에게는 가차없

는 폭력이 잇따랐다. 형무소에서는 옥중소란 행위에 대해 간수들이 잔혹한

체형을 일삼았다. 학생들이 소리를 못내도록 마스크를 씌우고, 손을 등뒤로

수갑을 채우고 가죽조끼 혁대를 등에 채워 고통을 가했다. 이같은 교도소내

의 간수들에 가혹행위는 유치오, 김보섭, 김상환 뿐만 아니라 강석원과 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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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등의 항일 청년들도 당했다. 일부 학생들은 10여 일 간을 단식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9월에는 전남사범학교 성진회원 박무길이 며칠

간사경을헤맸다. 9월 22일도립병원에서문진을나온의사안도(安東)는학

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인 의사 권계수는 맹장염이 번진 급성 복막

염이라고 보고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형무소당국은 그 다음날 도

립병원 평뢰원장의 진찰로 복막염임이 확인되자, 9월 24일 새벽에 간수장의

대동하에 박무길을 도립병원에 이송하여 수술을 진행했다. (1930. 9. 29) 이처

럼광주형무소당국은강력한체형을가한후에학생들의요구조건을들어주

는 유화책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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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이경채 유품 사진 

결혼사진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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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장교시절 처가 식구 (오른쪽 아내, 장녀 여홍)

일본 망명 직전 금강산 여행 (1930∼31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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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채 유품 전시실(광주학생독립기념관)

이경채 중국군 장교시절 유품(광주학생독립기념관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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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채 재판 기록 원본(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중국 한구(漢口)에서 장모, 아내, 장녀 여홍

회갑사진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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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동지회 전남지부결성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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